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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  본  개요서 는  신라의  태동에서  고려에  복속된  시 7 1 까 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총서의  내용을  정리  •  보완 하여  역사 편과  문화 편으로  구분,  서술 하였다. 

3.  전문성을  갖춘  일반  교양 서의  수준으로  정리 하였다. 

4.  집필자는 r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하』 집필자  중에서  선정하였다. 

5.  원고는  집필,  편집  후  실 무진의  교열과  감수를  거쳤 다. 

6.  외국어  번역판은  국문  원고를  토대로  번역 하였고,  외국인  전문가의  감수를  거쳤 다. 

7.  사진자료는  연구총서 및  자료집의  것을  사용 하였다. 

8.  외국어  표기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정리 하였고,  고유명사의  영문표기는  로마자표기법을  따랐다. 


발간사 


천년왕국  신라는  한민족  최초의  통일대업을  완수하고  찬란 한  문명을  꽃 피웠습 
니다  특유의  개방성과  진취성으로  실크로드를  오가며  문물을  교류 한  세계국가 이기 
도  했 습니다  하지만  신라 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대성 한  역사서가  없어  이를 
안타 깝게  생각 해  왔 습니다  이것이  신라의  터전인  경상북도가  편찬사업을  시작 한  이 
유이 기도  했 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손으로  민족의  뿌리 찾기  사업을  펼친다는 
역사적  소명도  함께  했 습니다. 

“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는  가장  큰  규모의  신라 사  편찬사업 이라  여 겨 집니다 
신라의  모태가  되었던  사로 국의  출현에 서부터  고대국가 체제로의  발전,  한민족을  아 
우른  삼국통일의  완성,  고려로  이 어진  신라의  전체  역사를  시대적  흐름으로  정리 하 
였 습니다.  또  신라의  정차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구성 하여  이해를  높였 습니다 

천년에  이르는  신라의  역사를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 한  연구총서를  집필하고 
발간 한다는  것은  정말  거대 한  도전이었습니다.  신라가  만들어낸  역사와  문화는  그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기울 일  가치가  충분 한  민족의  자산이며  우리  문화의  원류 입 
니다  “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은  2011 년  ‘ 신라 사  어떻게  쓸  것인가’  학술대회 
개최를  시점으로  완성 되기까지  장장  5 년간의  대장정 이었습니다.  국내의  신라 사  전문 
가  136 명이  힘을  모은  역작으로  총  30 권,  1 만  2 천여  쪽에  이르는  방대 한  분량입니다 
이는  오로지  편찬위원,  편집위원， 집필진의  지혜와  열정의  산물입니다. 

무엇보다  “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은  단순 한  과거의  정리가  아 닙니다  그를 
통 해  위대 한  민족사의  한  부분을  정리하고  민족  자존을  되찾고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편찬의  성과는  자라나 는  세대들에게  역사교육의  소중 한  자료로  활용될  것 
이며,  세계와  교류했던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해외에  소개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천년의  역사  속에  아로 새겨진  수많은  이야기,  신화와  전설,  문화유산은  우리에 
게는  문화 콘 텐츠의  바탕이  되어  문화  관광산업의  마르지  않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 해가 고  있 습니다  르네상스가  암울 한  중세를  종식 시켰 
고,  산업혁명이  근대사회를  형성 하였다면  21 세기에  접어든  지금의  세계는  문화혁명 
의  시기입니다  또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물질문명의  발전이  극을  달리는  시대입니다 
이  첨단  기술혁명의  시대에  ‘ 우리’ 라  부를  수  있는  정체성 이야말로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는  유일 한  정신적  가치가  되리라  믿 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은  시대상황에  따라  변 해왔지만  변치 않는  역사의  가치는  과거 
와  현재를  연결 하는  징검다리가  되어  미래의  우리  삶을  규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 해서  배우는  지혜일  것입니다.  이미  신라는  오래 전  사라 진  나 
라이 지만  우리는  그  역사와  문화를  통 해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 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찾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혼을  찾는  일입니다 

더욱이  경상북도는  도청을  안동  •  예천으로  이전하고  새로 운  경북 시대의  힘 찬  출 
발을  온  세상에  알렸 습니다.  이러한  새  출발의  시기에  “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의 
완성은  그  의미가  크게  다가 읍니다  새로 운  천년을  여는  경북의  여정에  정신적  •  문화 
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의  편찬이  또  다른  시작의  서막이 
기를  바라며,  국민의  역사의식  함양에  길이  남을  대중  역사서가  되기를  기대 합니다 
끝으로  민족사에  길이  남을  사서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혼신의  열정을  다해주신 
집필진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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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 사 


신라  천년의  역사  가운데  처음  700 년  이상은  삼한  열국 «  중의  한  나라인  사로 국 
■■  으로  출발,  일전- _ 하여  왕국으로  비약 한  뒤  선진  고구려  •  백제와  더불어  정립! S 
si 의  형세를  이룬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기에  삼국통일  이전의  장구 한  한국고대사는 
어떤  한  나라를  중심으로  재구성 하는  것이  불가능 하며， 오로지  삼한  및  삼국  전체의 
유기적인  틀  속에서  파악 할  때만  비로소  그  진정 한  이해를  담보 할  수가  있 습니다  그런 
데,  지 난  반세기 ««  동안  한국고대사의  여러  부문에서  눈 부 신  연구상의  진전을  보았 
으 므로， 그  풍성 한  성과를  편의상  각  나라  별로  총정리  •  집대성 하는  노력이  줄곧  시도 
되어  왔 습니다 


한국사  연구에서  정치적  목적을  앞 세우는  북한  당국이  일찍부터  고구려를  삼국 
의  정통으로  간주하고,  백제와  신라를  그  부용 附* 국가로  폄하 하는  입장에서  고구려 
사  연구에  온갖  힘을  쏟아  온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쪽에서도 
가야 사와  백제사의  연구  성과를  정리 하는  야심 찬  시도가  없지  않았 습니다.  1990 년 
대  말  당시의  교육인적자원 부에  가야 사 정책연구 위원회를  임시로  두어  가야문화권 
개발과  정비를  위 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2000 년대  초까지  수년  간 
김해지역의  가야  사적 £!« 정비와  더불어  가야 사와  가야고 고학의  연구  성과를  종합  • 
정리^는  사업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를  추진기 관으로  하여  진행 되었습 
니다  또  10 여  년  전에는  충청남도의  예산지원  아래  충남 역사문화 연구원  주관으로  3 
년  간에  걸쳐  연구총서  15 권을  비롯 하여  각종  문헌  ' 고고학 자료를  수록 한 『백제문화 
사대 계 九%』 25 권을  발간 하여  학계에  비 익«益 한  바  매우  컸 습니다 

이갈은  추세와  동향에  비춰볼  때  경상북도가  2011 년  12 월  경북 문화재연구원을  책 
임기 관으로  하여  본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사업에  착수 한  것은  좁게  보면  경북 
전통문화의  뿌리가  되지만,  넓게  보면  우리  민족사의  근간® 학이  되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를  현단계에서  총정리 함으로써  그  빛나 는  전통을  재정립 SS1  하 
려는  뜻깊은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신라 사에  대한  연구는  한국고 
대사  연구의  견인차  구실을  해  왔 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대사  연구  자료의  쌍벽 


■인 『삼국사기』 와 『삼국유사 가  대개  신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 고,  그  보조 사료 인 
비문 碑文  등  금석문 金5 文 자료도  신라가  압도적으로  풍부 하며  또한  신라사회의  내부  정 
황을  생 생 하게  증언 하는  목간*® 만  하더라도  백제에  못지  않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 입 
니다  요컨대  현재  우리들은  삼국  중  신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셈입니다  신 
라는  성장  과정에서  정치  •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의  영 
향을  받은  바가  많았 습니다  이는  역® 으로  생각한다면  신라의  문물이나  사회제도를 
갖고서  자료가  없어  잘  알기  어려 운  고구려  •  백제의  그것을  유추 «S 해  볼  수  있다는  의 
미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고대사 학계에서는  신라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고구려  • 
백제  •가야  세  나라  역사  이해의  기초를  잡아 가는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본  편찬위원회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연구총서  22 권과  자료집  8 권,  그  밖 
에  전체  개요 K 段  2 권의  한국어판과  그에  대한  3 종의  외국어 판을  펴냄에  있어  그것이 
한낱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촉발 시 켜  애향심 S ■'을  고취 하는  차 
원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한국고대사를  복원 하는  데  기여 해야  한다는 
신념 이랄까  사명감에서  편찬에  임했 습니다  다만  140 인  가까운  전문  연구자의  협력을 
얻어  270 편의  글을  모은  대부서* SP ■를  엮는  거창 한  사업인  만큼  미처  예상 하지  못했 
던  온갖  난관에  부딛 쳤으며,  이  때문에  경북도청  이전 »_» 사업과  연계되어  있던  본  총 
서의  출간이  예정보다  2 년  정도  늦 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  끝까지  인내 ■해  준  경 
상 북도  당국의  넓은  양해® « 에  감사 하며  특히  역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서  편찬 위 
원회  공동위원장 직을  수행 한  이주석  •주낙 영  •김현기  •김장 주  님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 
다  또  편찬위원회의  전적인  위임을  받아  5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제반  편찬 실무를  훌륭 
하게  집행 한  편집위원회의  노 중국 •  주보 돈  •  이희준  교수와  경북 문화재연구원의  이동철 
선생의  헌신적인  노고에  편찬위원회를  대표 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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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가면서 


시기구분 


신라는  경주 분지에  위치하였던  사로 국 »« 國을  모태로  해서  성립 한  고대 국 
가이다  사 S 국이  성장 해  가던  중  비슷한  성격의  여러  정치세력들을  예속 시 켜 
규모가  차츰  커짐으로써  드디어  구체적  £ 습을  드러낸  것이  신라였다  그런  의 
미에서  사로 가  오직  경주 분지만 을  가리 킨 다면  신라는  그를  구심점으로  해서 
넓은  영역을  포괄 하는  뜻을  지닌  국명이 라  하겠다  신라가  출현 한  뒤  점차  지 
배 체제를  갖추게  되자  원래의  사로  경 역은  이제  그  왕도로서  자리  잠았다  사 
로와  신라란  용어가  때로는  혼용 되기도  하지만  내포된  의미에서는  엄 연하게 
차이가  났다  신라가  큰  범주라면  사로 는  그  속의  한  부분이었을  따름이다  그 
터므로  신라의  역사라고  하면  공간적으로는  사로 국이  영역을  확장 해  몸체를 
크게  불려 가는  과정이  되며,  시간적으로는  그  모태인  사로 국이  형성되는  시점 
부 터  멸망 할  때까지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 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건국은  서기 전  57 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로 국을  포함 한  시점이  되겠다.  이  기년은  기록의  성격상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 하지만  편의상  그를  기준으로  삼 
아  말한다면  신라가  멸망 하는  시점이  935 년이므로  신라의  역사는  줄 잠아  천년 
에  이르는  셈이  된다  그래서  흔히  신라  천년의  역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사 S 국을  모태로  한  신라는  수많은  굴곡을  거치면서  발전 해  갔 다.  그를  하 
나의  시간적  틀  속으로  집어 넣게  되면  그  역사의  전개  양상을  체계적으로  그 
려 내기가  힘들 어진다  그래서  큰  변동을  보이는  특정 한  몇몇  변곡점 들을 
기준으로  시기를  잘게  나 누어서  이해 해  보려는  시도를  한다.  그럴  때  가장  크 
게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  신라에  의 해  삼국  통합이  이루 어진  때이다 
삼국  통합은  이미  신라  당 대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당대인들이  그 
무렵을  커다란  변동기로  보았음을  의미 한다  이로  말미 암아  이  시점에  대해서 
『삼국사기』 에서는  상대  1 代 (서기 전  57 •■서기  654) 로부터  중대 巾 代 (654-780) 로의 
전환기， 『삼국유사』 에서는  중고 中古 (514-654) 로부터  하고 下 古 (654-935) 로의  전 
환기라  설정하고  있다  한편,  근대역사 학에서 도  삼국  통합  이후에  대해  통일 신 


라란  용어를  창안 해  사용함으로써  그  이전의  삼국시대  신라와  뚜렷이  구분 하 
고  있다  이로  보면  일단  신라의  역사는  통일 기의  출발점인  654 년을  기준  시점 
으로  해서  전후 하는  두  시기로  나 누어  이해함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이는  신 
라 사의  전개  과정에서  삼국  통일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크게  인식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한국사  전체  속에서  신라  통일에  내재된  의미와  의의에 
대한  이해가  한결 같지는  않 으며,  논자에  따라  입장이  다양 하다. 

그런데  두  시기  각각은  다시  몇  개의  작은  시기로  나 누어  이해 해 볼  여지가 
있다  통일신라는 『삼국사기』 에  따르면  다시  전반부의  중대와  후반부의  하대 
下 代 (780-935) 로  나뉜다  각각의  정치와  사회가  크게  변모한다는  인식에서  나 
온  것이다.  한편  그  이전의  신라를 『삼국유사』 에서는  상고 上* (서기 전  57 - 서기 
514) 와  중고의  두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  또한  그  두  시기  사이에는  구분 해 
야  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상고는  설정된  기간  자체가  매우  길 
뿐만  아니라  내부를  들여다 보면  다시  세분 해서  이해 해야  할  정도로  크게  변화 
를  겪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래서  상고는  17 대  나물 왕 (356-402) 이  즉위 한  356 
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세분 할  수가  있다  이때는  곧  사로 국  단계 
를  벗어 나  신라가  출현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보면  신라  천년의  역사는  일단  크게는  두  시기,  이를  다시  세 
분 하면  5 개의  작은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잠시  문헌기록을  받아들여 
서기 전  57 년을  사로 국의  출발점으로  잠았지만  거기에  앞서  그  기반이  갖추어 
져  가는  일정  기간을  함께  고려 해  또  다른  1 개의  기간을  추가한다면  전체  6 개 
의  소시 기로  설정  가능 하다.  이들  각각의  시기에는  나름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함의가  내재 해  있 으므로  신라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 해  낼  수  있을 
터이다  본론에서  그런  시기  구분을  기준으로  해서  편 ■과  장 章으로  나 누어  살 
펴 보기로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복원  자료와  접근방식 

신라  역사를  복원 하는  데에는 『삼국사기』 와 『삼국유사』 가  기본  사서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느  나라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신라 사의  초창기  모습 
도  모호하기  그지없다  그  실상을  알려 주는  문헌  기록이  상당 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내용은  신화나  설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그나마  그것이  뒷날에  이르러  정리된  까닭으로  후대 적  요소가  적지  않게 
가미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남아  전하는  기록  그대로를  역사적  사실로 
믿고  따르기는  곤란 한  실정이다 

신라  초기의  역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앞서  설정 한  상고 기  가운데  각별히 
전기를  가리 킨다  엄밀 하게  말 하면  신라가  아닌  사로 국의  역사인  셈이다  일반 
적으로 『삼국사기』 신라 본 기 新羅과 紀  가운데에서  그  시기를  주된  대상으로  삼 
은  기록들만을  유독  ‘ 초기 기록’ 이라고  명명 하여  특별 하게  다 투고  있다  그  이유 
는  기록의  사실성  여하에서  심각 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 
해서는  논자에  따라  긍정론,  부정론， 수정론으로  크게  엇갈려  있다  일반적으로 
는  수정론의  입장이  널리  받아들여 지고  있 지만  그것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 
여다 보면  일률적이지  않음이  드러 난다.  대체로  초기 기록이  보여 주는  기년 紀年， 
왕명 £ 今  기사 §2»를  각각  분리 해서  이해 한다  수정론자 들은  왕명이나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지는  않 는다  각  기사에  대해서는 
특히  뒷날의  일이  소급  부회 된  것으로  본다  이  기사들을  기년  그대로  받아들 
이지는  않으면서도  실제로  일어 난  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삼국사기』 의  초기 기록을  선뜻  받아들이 지  못 하는  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당 대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3 세기  말에  정리된 『삼국 
지드 國 志』 위서 親書  동이 전 東 表 ■» 의  삼한 드韓 조가  보여 주는  내용과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동일 한  시기를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두  사서의  내용을  대비 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 인다  이를테면  전자에서 는  이미  신라를  하나의  왕조 국가가 
성립 한  상태로  그려  놓았다면  후자는  그  모태인  사 S 국이  진한 연맹체의  일원 으 


로 서만  설정되어  있을  따름이다  이는  어느  한  쪽이  잘못  기술 되었음을  뜻 하는 
사실이다  둘째， 지금까지  발굴  작업을  통 해  확보된  고고  자료를  근거로  초기 기 
톡을  점검 하면  현저 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다  초기 기록에  보이듯  서기 전  1 세기 
부 터  경주 분지가  줄곧  신라라는  넓은  영역을  가진  정치 체의  중심지였다고  단정 
할  만 한  고고  자료는  보이지  않 는다  셋째,  금석문과  같은  자료를  초기 기록과  대 
비하면  6 세기  이후의  일들이  수백  년  정도  소급  기술된  사실이  적지  않게  확인 
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관등 제함 ■나  6 부제 ■와  같은  사례를  대표적으로  손 
꼽을  수  있다  넷째， 초기 기록에는  상식적  수준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불 합 
리 한  사실이  적지  않게  보인다는  점이다  가령  부자 오구나  형제,  혹은  조손 相 系  등 
의  혈연관계에서  연령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 운  사항 
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상과  같은  몇몇  이유로  초기 기록을  신라 사  복원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각 
별 한  주의가  요망된다  철저 한  사료 비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칫  극심 한 
역사  왜곡이  될  수도  있 으므로  신중 하게  다루 어야  마 땅 하다  그러므로  고고 
자료나  금석문  자료에  비중을  두고  접근 하면서  그를  극히  한정적으로  다 투는 
것이  올 바론  자세이다 

초기 기록의  주된  대상인  상고의  전기는  엄밀히  말 하면  신라 사라 기보다는 
사로 국의  역사로  이해함이  적절 하다  신라 사의  입장에서  사로 국을  다루는  데에 
는  크게  전 기론 前期 論과  전 사론 前 이라는  서로  다른  두  입장이  나 뉘어  있다 
전 사론은  사실상  사로 국의  역사를  신라 사의  일부이기는  하나  그  모태로서  다 
루는  입장이다  따라서  신라  본사* i 와는  대등 하지가  않다  반면  전 기론은  사로 
국  단계를  신라의  역사  속에  정식으로  넣어  취급 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전 기론은  승자  혹은  중앙  중심의  결과론적  이해 이므로  문제가  된 
다  사로 국이  신라의  모태이 기는  하였어도  그  자체가  바로  신라는  아니기  때문 
이다  사로 국은  어디까지나  진한 ■#  연맹체의  12 개  구성  세력  가운데  하나 였 
을  따름이다  전 기론의  입장에  선다면  자칫  여러  다양 한  요소를  사상 ■하기 
쉬워 져  초기 사의  내용을  매우  빈약 하게  만들  위험성이  뒤따른 다.  따라서  가능 
하면  전 사론 적  시각에서  초기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올 바르다 .  오직  사로 국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 한  정치세력과  문화가  신라를  구성 하는  요소로  들 
어 갔기  때문이다 


지리적  환경 

자연은  인간이  삶을  영위 해  가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 치는  요소이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결코  자유로 울  수가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언제나  그에 
순응하면서도  동시에  적절히  도전하고  활용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하고  마침내 
문명을  일 구어 내었다  그런  과정을  밟 아가면서  능력을  키운  인간은  스스로를 
개조 시키기도  하였다. 

자연을  이루는  여러  다양 한  요소  가운데  인간의  삶에  가장  크게  직접적  영 
향을  미 치는  것으로는  단연  지리  •지형을  손꼽을  수  있다  인간은  지리적  환경 
을  적절히  이용 해  주거지를  결정하고  정착 해  농경 생활을  영위 하면서  취락을 
이루고  생산력을  향상 해  갔 다.  그를  토대로  계급이  분화하고  정치세력이  출현 
해  마침내  국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정치 체가 
형성,  발전 해  가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 해서  지리적  요소는  반드시  고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요  대상이다  다만,  똑 갈은  여건이 라도  그것을  누가  어 
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띨  수가  있 다.  그러므로 
지리  •지형은  인간생활에  작용 하는  절대적,  결정적  요소는  아니며  어떤  인간과 
어떻게  결합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트게  나타나므로  상대적  요소라고  할  수 
있 다.  신라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동남쪽에  치우 친  불리를  극복하고  마침내 
삼국  통합에  성공 한  사실이  그런  사정을  뚜렷이  입증 해  준다 

한반도는  산악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형을  특징으로  한다  동쪽이  높고  서 
쪽이  대체로  낮은  이른바  동고서 저 형 또， 低 形의  지세를  이루고  있 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은  동쪽에서  발원 해  서쪽으로  흘러들어  간다.  북쪽의  개마고원에 
서  시작 한  높은  산맥은  동해 연안  쪽으로  치우 쳐  그와  나란 하게  남쪽으로  쭉 
내달 리면서  몇몇  지점에서  서쪽으로  뻗는  지맥 支脈들을  만들어내었다  그러다 


가  강원도의  남단에  이르러  그  주맥 主脈은  서남쪽으로  방향을  크게  틀어  반 
원을  그리면서  남해안에  가  닿 는다  한반도의  기본  줄기를  이루는  그런  척 량-管 
봤을  흔히  백두대간 이라  일컫는다  백두대간의  한  지맥은  강원도  남부에서  점 
점  낮아 지면서  그대로  계속  부산  방면을  향 해  달려  남해안에  닿 는다. 

신라의  주된  공간적  영역이 라  할  영남권은  반원의  안쪽에  자리하고  있다 
동쪽과  남쪽은  바다 이며,  북쪽과  서쪽은  백두대간으로  가로막 혀  있다  영남은 
그  바깥과는  단절되어  마치  하나의  별개  공간 처럼  떨어 져  있는  듯 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한반도  전체로  볼  때  그런  점이  주요 한  지리적  특징의  하나로  손꼽 
힌 다.  강원도와의  경계에서  발원 한  낙동강은  영남의  중앙부를  관통 하면서  곳 
곳의  산지에서  생성된  여러  지류를  합류 해  규모가  점점  커 지고  마침내  남동쪽 
의  김해지역에서  남해로  흘러 든다 

완만 하며  유로 流路가  긴  낙동강은  비교적  유량이  많아  쉽게  범람 하 였으므 
로  곳곳에 다가  충적평야를  만들어  농사가  가능 하게  하였다.  낙동강  본류와  그 
지류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근의  곡간 ■에는  부근에  만들 어진  충적평야를 
근거로  해서  비교적  많은  사람이  거주 하였다  이  지류들의  상류  곳곳에는  낮은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독립성이  강 한  전체  70 여 개의  분지가  형성되었다.  그  각 
각의  분지는  사람이  살기  시작 한  이후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고을로서  기능 하 
였다  처음  취락이  형성되던  초기에는  낙동강  본류와  그  지류들이  만나 는  지역 
의  부근에  가장  많은  사람이  거주 하였다  이는  낙동강이  그들을  서로  연결함 
으로써  교류하고  교섭 하는  중요 한  수단으로  기능 해  삶에  크게  영향을  미 쳤음 
을  시사 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낙동강을  영남의  젖줄이라고  일컫는  것도  지나 
친  표현만은  아니라  하겠다.  신라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낙동강이  차지 하는  의 
미가  작지  않았 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영남권은  크게  동서로  나뉜다  원래  큰  강은  그  용도  여 
하에  따라  기능에서  크게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인간과  물류의  이동이  가능 
한  교통로로서  주로  활용된다면  강은  아무리  크더라도  상호  소통의  수단이  될 
수가  있 다.  오래도록  낙동강은  그런  기능을  담당 하였다.  그럴  때  특정 한  지역 
이  여러  모로  매우  유리 할  수가  있다  이를테면  낙동강  어귀에  있는  김해를  기 


그림 1  한반도지형도 


반으로  삼은  정치세력이  초기 국가의  형성기  및  변한 위# 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유력 하였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거기에  문제가  생 겨나  소통이  단절 
된다면  서로를  가르는  경계선이나  국경선으로  기능 하게  마련이다  광개토왕의 
병력이  400 년  남정 « 한  뒤부터  가야가  멸망 할  때까지  그러 하였다  이처럼  영 
남 권에서는  낙동강이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 한  기능을  하였다  초기 국가 
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로 국은  경주 분지라 는  좁은  공간을  발판으로  해  신라로  발전 해  나갔 다. 
경주 분지의  환경적  여건은  사로 국이  다른  정치세력을  제압하고  신라로  발전 할 
수  있었던  데에  매우  중요 한  요소로서  기능 하였다  경주 분지는  내륙  방면에서 
육로를  통 해  바다로  나아 가려면  반드시  거처야  하는  교통상의  주요  결절지  _ 
地 ■에  위치 한다.  한편  동해 연안에  가까워  바다로부터  내륙으로  들어 가는  데  거 
쳐야  하는  관문지  I 퍼 니밴 로서  기능 할  만 한  곳이다  말하자면  경주 분지는  내륙과 
해안을  모두  함께  활용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신라는  경주 분 
지를  중심부로  하면서  영남권을  기본  공간으로  삼아  발전 하였다  영남의  지리 
적  환경은  거기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신라 사의  특징과  한국사에 서의  의의 

신라는  성장  발전 해가 는  데서  지리적  특수성을  적절히  활용 하였다.  한국사 
의  전개  과정에서  북방의  정세가  남쪽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주요  특 
징으로  지적된다.  그로부터  생 겨 난  유이 민이  끊임없이  남하함으로써  남쪽  사 
회  전반에  걸쳐  파장을  몰고  오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그들의  규모가  작았을 
때에는  선주 한  주민과  문화  속으로  쉽게  흡수 되었지만  많았을  때에는  크게  영 
향을  미쳐  변동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북방에서  선진문화 
와  정치를  충분히  경험 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주민  이동의  파장이 
대체로  마무리되는  것은  313~4 년에  고구려에  의 해  낙랑군과  대방 군이  소멸 되 
면 서부터였다. 


그림  2  경주를  중심으로  한  교통도 (『여지도』 경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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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은  서북 방  및  만주  일대에서  발생 한  유이 민과  문화가  한강을  거치 거 
나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 해  최종적으로  정착 하게  되는  마치  주머니와 
갈은  기능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다양 한  갈래의  주민과  문화가  결합되는  무 
대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라를  구성 한  주민이  한족 韓族이 라고 
통칭 되지만  그러나  깊숙이  들여다 보면  그렇지가  않았다  물론  지배층으로  참여 
한  주류들이  한족 임은  분명 한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조선,  예， 맥,  말갈,  한 漢, 
왜®  등도  다소간의  정도와  시차는  있 지만  단속적으로  합류 해  신라의  주민과 
문화  형성에  이바지 하였다.  그들  각각이  보유 한  선진의  다양 한  문물도  신라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  융합되어 졌 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신라의  주민과  문화는  대륙과  해양으로 부 터  들어 온  여러  계통의  그 
것이  오래도록  한데  어 우러져  형성되었다는  점을  주요  특징의  하나로  들  수  있 
다  일반적으로  신라인과  신라  문화를  보수성이  강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골품 제라는  특수 한  신분제 
가  지니고  있는  배타성과  폐쇄성을  근거로  해서  내려 진  결론이다 

그래서  그런  진단은  골품 제에  내재된  특정 한  요소를  지나 치게  과장 해서  포 
장 한  느낌이  없지  않다  흔히  골품 제를  인도  카스트 제의  엄격성에  비 추어서  이 
해 하여  왔다  그런  인식을  신라문화  전반에  걸쳐  강조함으로써  마치  신라문화 
의  본질이  시종일관  보수성,  폐쇄성을  지녔던  것처럼  규정 한  것이다  골품 제를 
그처럼  경직되게  이해 하는  자세도  문제려니와  신라문화의  실제적  모 舍을  구체 
적으로  검토 하지  않고  오랜  선입견에  바탕 해  내 린  결론 이므로  타당 하지가  않다 
물론  초기에는  신라가  지리적  불리함에  따른  문화적  후발주자였던  탓에  그 
렇게  비쳐 졌을지도  모르 지만  내부  체제가  일단  어느  정도  갖추 어진  이후  선발 
주자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개방성， 진취성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 
다  현실에  안주하기 만  하는  자세로서는  치열 하게  전개되어  가던  경쟁에서  살 
아 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은  4~5 세기에  조영 된  적 석 목곽 분 積石^ 
樹« 에서  다양 한  고구려 계  문물을  비롯 해  로만 그라 스  등  중앙아시아  지역의 
물품까지  출토되는  데서  뚜렷이  확인되는  사실이다.  또  불교  수용의  사례에서 
처럼  비록  공인되는  시점은  뒤늦었 지만  일단  공인 되자마자  그것이  봇물  터지 


듯  엄청 난  속도로  확산되어  인근의  선진국을  압도 한  데서도  잘  드러 난다  그런 
적극성과  개방성이  결여 되었다면  신라가  삼국을  통합 하는  최종의  승자가  될 
수도  없 있으려니와  통합된  국가를  250 년  동안  유지 해  가기도  곤란 한  일이었을 
터이다  따라서  신라문화의  성격을  일방적으로  보수적이라  단정해서는  곤란 하 
다  오& ᅵ려  매우  진취적이었다고  평가 해야  마 땅 하다  그런  점은  신라가  취한  대 
외  정책에서  가장  두드러 지게  나 타 난다 

사실  신라가  삼국 통합에  성공 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 
지만  유능 한  인재와  함께  그들이  발휘 한  역량을  손꼽을  수  있다  특히  각  시기 
의  지배층들은  대 단 한  외교적  능력을  갖고  있었다  약자가  강자들  사이에서  살 
아 남을  수  있는  길은  강 한  힘을  빌리고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신라는  통일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삼국  가운데  가장  약자의  처지를  벗어나기  어려 웠 다.  혼 
자만의  힘으로는  압박 해오는  백제나  고구려를  장기적으로  감당 할  수가  없었 
다  그래서  때로는  고구려를,  때로는  백제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눈앞의  적대 
세력에  대항하였고  마침내  양자를  동시에  적으로  돌 린  뒤에는  중국  세력을  일 
정  수준에서  활용함으로써  온갖  위기를  넘겨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다  이 
는  지도층들이  오랜  기간  쌓은  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국제정세의  움직임을 
정확 하게  진단하고  결단을  내림으로써  성취 해낸  결과였다.  그런  의미에서  신라 
의  통일은  단순히  전쟁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외교  중심의  제반 정책이  성공 한 
결과라  풀이 할  수  있 다.  이는  오늘날의  입장에서  신라 사를  되돌아 볼  때  깊이 
고려 해야  할  대목이다 

신라는  상당 한  굴곡을  겪으 면서  드디어  분립 된  상태를  지양하고  온갖  정치 
세력을  하나로  묶어내는  데  성공 하였다  이로써  하나의  민족,  하나의  민족문화 
가  성립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후  한국사의  전개  과정에서  다시  분열 
과  통합의  과정을  되풀이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하나가  되어야  함을  보여 준  시 
발 점이  바로  삼국의  통합이었다  그런  점에서  신라에  의 한  통일은  신라 사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사  전체에서도  하나의  획을  긋는  일대사 건이었다고  평가 하여 
도  무방 할  듯 하다. 


신라의  성립과 
^ •전 


사로 국의  형성 
신라의  성립과  발전 


중앙집권 체제로의  전환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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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의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역사의  첫머리가  신화와  설화의  형식을  벌려  출발 하는  데 
에는  거의  예외가  없다  신라에서  창세  신화는  현재의  기록상  보이지  않지 
만  건국과  관련 해서  세  갈래의  신화  •  설화가  전 해진다.  이  신화나  설화들  그  자 
체가  물론  역사적  사실일  수  없겠고,  또  전승의  과정에서  후대 적  요소가  스며 
들어  오염이  적지  않게  진행 되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자체가  완전히  후대의 
창작이  아니라면  그  속에는  일정 한  역사성과  함께  신라인들의  사유 세계가  담 
겨져  있 으므로  그냥  지나 칠  수는  없다  따라서  신라가  건국되어  가는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역사상을  추출 하는  작업이  긴요 하다. 

현전 하는  몇몇  사서에  의 하면  신라는  박혁거세  fra 居 世를  건국의  시조로  삼 
고  있었다  그가  출현하기에  앞서  경주 분지에 는  스스로를  조선 朝鮮  계통이 라 
고  표방 한  이른바  6 촌 하  집단이  이미  자리잡고  있었 다.  이  6 촌의  촌장들이  어 
느  날  알 천 _i|  주변에  모여  회의를  열었을  때  멀리  남산  자락의  나 정  방면 
에서  이상 한  기운이  뻗쳐  있어  그곳을  찾았 다.  흰색의  말이  나 정  곁에서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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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꿇고  절하고  있 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고  큰  자주색의  알만  남았다  그 
알을  잘라 보니  어린아이가  나와  데려다  길렀다.  장성 해서  마침내  즉위 하였는데 
그때가  서기 전  57 년이었다고  한다 

박혁거세의  등장과  관련 한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역사적  진실을  얼마 
나  담고  있느냐는  판별하기가  쉽지  않 다.  게다가  그  기년도  기록된  그대로일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오래 전  사람들이  모여  살던  경주 분지  바깥의  어느  다른 
세계로부터  우수 한  선진문물을  보유하고  들어 온  새  집단이  지배세력으로  부 
상해 간  내용을  그와  갈은  형식을  벌려  상징적으로  드러내었다고  이해된다.  혁 
거세의  탄생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출현이라 기보다는  그를  대표로  한  박씨 족 단 
의  경주 분지  진출을  그렇게  표현 한  것이겠다.  박씨란  성은  뒷날에  소급 해  붙여 
졌지 만  그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이처럼  문헌기록 상  박혁거세의  등장과  함께  신라의  역사가  시작 하는  것으 
로  되어  있 지만  그  후예들이  줄곧  왕위를  이어 간  것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 
다  석 탈 해  ■란  인물이  다시  새로 운  지배 x} ■로서  등장 한  것이다. 

석 탈 해는  혁 거세와 는  달리  그  출신이  막연 한  하늘이  아닌  매우  구체성을 
띤  점에서  특징을  보 인다  그의  출자가  다 파나 국초 용성국 龍城 H  완하 
국 現 夏 ■  등으로서  내용을  달리 하는  몇몇  기록이  전 해진다  원래  탈 해는  그런 
나라의  국왕을  아버지로  해서  큰  알의  형태로  출생 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그 
일이  상서 롭지  못하다고  여 겨  알을  보물과  함께  궤짝에  넣어  배에  실어  보내 었 
다  떠돌던  배가  먼저  김해의  금관 국요 官 國에  도착 하였지만  그곳  사람들이  피이 
하게  여 겨  받아들이 지  않 으므로  다시  신라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석 탈 해는  박혁거세가  재위 한지  39 년째  되던  무렵  동해안의  아진포 ■에 
도착 한  배  안에  실려  있던  궤짝으로 부 터  나왔다.  마침  바닷가에서  일 하던  늙은 
할멈이  배를  발견하고  당 겨서  궤짝을  열었을  때  각종  보물들과  함께  아이가  있 
어  데려다  길렀다  그는  크 면서  학문과  지리에  통달 하였고  마침내  경주 분지  안 
으로  들어 가  왜 候  출신으로서  혁 거세를  보좌 하던  호 공 ■公이  살고  있었던  월 
성  져 했을  꾀로써  빼 앗았다  그  뒤  혁 거세의  아들인  남해 왕 南 解 £ 의  딸과  혼인 해 
대 보 大輪로  임명되었다가  3 대  유리 왕 儒 ■또의  뒤를  이어  즉위 하였다고  한다 


석 탈 해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상당 한  경험을  쌓은  뒤에  경주 분지로  진출 한 
셈이  되는데  스스로  야장 治 E  이라  칭 한  것으로  보아  발달 한  철기문화를  보유 
하고  있었음을  뜻 한다.  다만， 그들은  수적으로  적었던  까닭에  경주 분지로  진입 
한  뒤에도  한동안  실력을  쌓은  뒤에  유력자로  부상 한  것으로  그려 져  있다 
석 탈 해가  즉위 한  지  9 년째  되던  해에  월성  바로  인근의  시림 합# 이란  숲 속 
으로부 터  새벽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대 보였던  호 공을  보내어  알아 보게  하였 
더니  금색의  작은  궤짝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그  아래에는  흰색의  닭이  울고 
있었다고  한다  궤짝을  열어보니  그로부터  어린아이가  나왔다  탈 해는  그  아이 
의  용모가  워낙  준수 해서  하늘이  후사를  내 린  것으로  여 겨  거두어  길렀다고  한 
다  아이가  커감에  따라  매우  총명하고  지략을  드러내어  알지  ■  라  이름을  지 
어주고  금색  궤짝에서  나왔으므로  김씨를  성으로  삼았다.  이때부터  시림을  계 
림  鷄# 이라  고치고  국호로  부르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알지는  뒷날  신라의  왕위를  이어 간  김씨 족 단의  시조로  설정된  인물이다  그 
런데  이상하게도  알지가  김씨의  시조 였 음에도  대 보로  임명되었을  뿐  왕위에 는 
오르지  못 하였다  그로부터  6 대가  지 난  뒤  미 추 味 都가  김씨로서 는  처음  왕위에 
올랐다 

이처럼  문헌상에 서는  신라가  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어 나가 는  과정에 
서  세  집단이  출현 해  결합 한  사실을  설화의  형식으로  전해 주고  있 다.  이는  그 
들  각각이  선후 하면서  경주 분지에  들어갔고  그  문화적  기반과  계통이  달랐 음 
을  시사 하는  사실이다 

4 세기에  접어들 어  김씨가  박씨와  석 씨를  제 치고서  최후로  단독의  세습 체제 
를  굳혀  갔 다.  그래서  신라는  사실상  김씨의  왕조라 고  일컬어지 고  있다  그럼에 
도  알지만은  왕위에 도  오르지  못하였으며， 신라의  건국  시조도  아니었다  단지 
김씨 족 단의  혈통상  시조로 만  설정되어  있을  따름이다.  김씨 족 단의  세습 체제가 
확립된  이후  어느  시점에  알지를  충분히  국조 ■& 로  만들  기회가  있었을  법 한 
데  그러지를  않았다  이는  뒷날  신라  역사가  편찬 되면서도  그  세계 世！5、 나  왕명 
에  대해  의도적  조작이나  윤색을  거의  가 ■지  않았음을  뜻 하는  사실이다  왕 
위가  혈연을  전혀  달리 하는  집단으로  옮겨 갔음에도  국명이  바뀌었 다거나  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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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는  일반적  사례에  비 추어  매우  특이 한  사례에  속 
한다.  그것은  세  성씨  족 단이  최고지 배자가  된  당시의  국가  성격이  뒷날의  그것 
과는  확 연하게  달랐음을  뜻 하는  사실로서  당시는  신라가  아닌  사로 국이 었음 
을  의미^다 


읍락의  형성 

그처럼  건국신화나  설화  속에는  국가  성립의  원초적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만  그것이  출현 하기까지의  과정이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를  근거로  해서  신라의  초기 국가가  형성되어  간  모습을  제대로  그려 
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상당 한  수의  주민이  경주 분지에  정착하고  계급  분화 
를  토대로  점차  정치  세력화해서  마침내  초기 국가인  사로 국을  건국 시키기에 
이르는  실상은  부득이  고고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경주 분지에  사람이  들 어와  살기  시작 한  시점을  뚜렷 하게  가늠하기란  힘들 
다  구석기 인들이  살았던  구체적  흔적은  아직  발견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영남지역 에서는  최근까지  수십  군데의  구석기  유적지가  확인되었다.  특히  가까 
운  동해 연안이나  포항  및  울산， 밀양  등지에서는  발견  사례가  있 으므로  경주 분 
지에도  구석기 인들이  살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된다  다만,  그  구석기 인들 
은  주로  수렵과  채집  등을  생업  기반으로  삼고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생활을 
영위 하였으므로  특정 한  곳에  오래  정착 하지는  않았 다.  그러므로  그들이  경주 
분지에  살았더라도  사로 국의  형성과 는  별  상관이  없는  일 이겠다 

무리를  이룬  이동 생활을  청산하고  일정 한  지역에  정주하 기  시작 한  것은  일 
반 적으로  신석기  단계에  이르러서 의  일로  인식되고  있 다.  한곳에  오래  머물며 
정착생활을  하도록  만든  것은  농업 이었다.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 받을  수  있 
는  농경 생활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무리지 어  이동하는  생활을  접고 서  일정  지 
역에  뿌리를  내려 갔 다.  그래서  나무나  돌만이  아니라  토기와  같이  흙으로  빚은 
깨어지기  쉬운  생활용품도  제작 해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주 생활은  곧  취 


탁이  형성될  기반을  갖추 었 음을  뜻 하는  사실이다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제반 
생산과  소비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이른바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것이 
혈연에  기반 한  원시 공동체 였 음은  물론이다. 

한반도에서  신석기시대는  대략  서기 전  8 천년  무렵  시작되는  것으로  추정 되 
고  있다  토기의  모양  및  문양이나  재질,  제작  기법  등을  기준으로  신석기시대는 
몇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천  것으로  설정 한다  이른  시기에는  대체로  바닷가나 
강가  등  이동이  쉽고  수렵  어로가  가능 한  지역에  주거지가  조성된  사실로  머루 
어  농업이  주된  생업이  되었던  것  같지는  않 다.  당시에는  토기라 도  갖고  다니기 
쉬운  작은  규모로  제작된  점이  그런  실상을  반영 한다  다만,  그  뒤  어느  시점 부 
터  농경을  알기  시작하였고  이후  그것이  점진적  과정을  밟아  생업 활동에서  차 
즘  우위를  차지 해  간  것으로  보 인다  농경이  우세 해졌다는  것은  특정  지역에  본 
격 적으로  정주 한  삶을  영위 하였음을  의미 한다 

한반도에서  신석기  단계의  유적지는  거의  전국에  걸쳐  확인되고  있 다.  이는 
그  이전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지역이  사람  사는  공간으로  바뀌어 졌음을  뜻 하 
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자연적  인구  증가와  확산에  의 한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바깥으로부터  끊임없이  주민이  유입된  영향도  일정 하게  작용을  하였으리라  여 
겨진다 

영남권에서  발견된  신석기  유적지의  사례도  적지가  않다  분포 권  전반을  살 
피면  바닷가나  강가  등만이  아니라  물길을  따라  점차  내륙  깊숙한  데까지  확 
산,  거주 해  가는  양상이  확인된다  물론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 처서  진행되었을 
터이다  청도  오진 리의  바위 그늘 유적에서 는  서기 전  8 천년으로  추정되는  신석 
기  유적지가  확인 되었거니와  이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신석기 인들이  내륙  깊 
숙 이까지  진출하기도  하였음을  명백히  보여  주는  사례이다. 

경주 분지  일대에는  남천 商1 1 변의  교동 樹 i 에서  신석기시대의  작은  토기 편 
이  수습되고  바로  인근에서는  집자 리  흔적도  확인되었다  동해안의  양 북면  대 
본 리에서 도  신석기  집자 리  유적이  발견되었다  당시에는  아직  취락의  규모가 
작아  10 호  정도를  크게  넘지  않았으리라  추정되고  있 다.  경주 분지  일대에서도 
신석기 인들이  거주 하였음은  분명 하지만  현재까지의  출토  추이로  머루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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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가  그리  많지  않고  개별  집단의  규모도  별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 인다 
이들은  뒤이 어  들어 온  청동기  주민들과의  연결  관계도  명확 하지가  않다  신석 
기인들이  단속적으로  경주  분지에  들어왔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들이  사로 국의 
형성과  직접  관련된다고  볼  만 한  뚜렷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경주 분지  일대에서  그  전과는  다르게  인구가  현저히  증가 해가 는  양상을  보 
이는  것은  서기 전  8-7 세기  무렵  시작 하는  초기  청동기  단계에  이르러서 의  일이 
다  무문토기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이들의  집자 리  유적이  황성동  용강동  충 
효 동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그들은  분포  양상으로  보건대  규모는  작지만  취락 
을  이루 었 음이  확실 하다  앞 선  신석기  단계의  유적이  경주 분지에서  별로  뚜렷 
하지  않았던  점에  비 추어  초기  청동기의  주민  거주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는 
셈이다  이들이  신석기 인과  직접  연결되는  흔적이  없다면  경주 분지로  뒤늦게 
진입 해  와서  정착하기  시작하였음을  뜻 하는  사실이다  이들의  입지는  강변의 
약간  낮은  지 대로부터  완만 한  구릉의  사면과  가파른  산록지 대에  걸쳐  매우  다 
양 하였다  아직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 지만  그들의  거주  정황으로  머루어  경주 
분지  내의  각  하천  주변과  곡간에서  취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추정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무덤  유구로서  석관 묘가  일부  발견된  바  있다 

초기  청동기의  후기  단계에  이르러서는  숫자가  한층  늘어나기  시작 해  마을 
유적이  뚜렷 해지고  확대된  모습을  보 인다  이  단계에  농업  기술력의  향상으로 
생산력이  크게  증대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계급이  더욱  분화된  사실을  반영 
한다  새로 운  농경지가  개발됨으로써  거주  가능 한  공간도  점점  넓어져  갔다  각 
각의  공동체가  특정 한  지점을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일정 한  공간적 
범위를  설정 하였다.  이  공동체들이  인근의  공동체와  서로  접촉하고  교류 하면서 
그  규모는  한층  커져갈  기반이  갖추어 졌다  그런  구체적  모습은  이  단계의  개 
인  무덤인  지석 묘 友 H 墓의  분포를  통 해  유추 해낼  수가  있 다. 

경주 분지에서  지석 묘는  산곡  여기저기에  널리  분포 하나  밀집의  정도는  그 
리  높지  못 한  편이다  대부분  2-3 기씩 이며,  10 여기  이상  되는  곳도  몇  군데  확 
인된다  아마도  10 기  이상이  밀집된  곳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 해  하나의  체계 
로  운영되는  구조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크 다.  이처럼  특정 한  중심  취락이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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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주  부근  지 석 묘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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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몇몇  취락과  접촉을  통 해  연결 하는  상설적  구조가  성립되어  있었다면  이를 
뒷날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간  읍락 의  초기적  모습이라고  추정 할  수가  있 다. 
초기 국가의  기초  단위를  이루는  읍 탁이  처음  형성되어  모습을  갖추기  시작 한 
시점은  지석 묘  단계의  일로  보 인다 

다만,  이때의  읍 탁은  수적으로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  결집력도  그 
리  강하지  못 한  대단히  초기적인  모습이었다  지석 묘의  부장품이  매우  빈약 한 
사실로  머루어  농업생산력이  그리  높지  못하였으며  아직  계급  분화의  정도나 
문화적  수준도  지극히  낮았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는  초기 국가의  단계까지 
나아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소개 한  사로 국  출현의  기반인  6 촌으로  상징 
된  집단의  ：£ 습이  곧  지석 묘의  단계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 한  초기적  읍 락으로 


r^>로 국의 

형성과^^ 


사로 국의  성립 

서기 전  3 세기  무렵부터  영남지방  전역에는  기존의  지석 묘를  통 해  확인되는 
것과는  현저히  다른  문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지석 묘와 는  계통을  전 
혀  달리 하는  목관 묘* 평 S 가  조영 되기  시작 한  것이다  그를  시발로  해서  이후 
문화상의  변동이  잇달아  일어 났다 

묘 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장 된  유물도  질량 ■  면에서  크게  달라 진  면모 
를  보였다.  지석 묘  단계에서의  청동기는  빈약하기  짝이  없으며,  여전히  석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뒤이 어진  목관 묘  단계에서는  청동기의  부장  양상에서 
확 연하게  달라 졌 다.  처음에는  다뉴 경유 ■이나  견갑 형) swe 동기  등  의례 용의 
이형  동기  정도만이  매 납 « 되었으나  이는  머지 않아  커다란  변동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 해  주는  신호탄이었다.  청동기의  변화는  일단  그를  구입 할  만큼  내 
부적  욕구가  커졌음을  뜻 한다  지배세력의  정치력과  경제력이  향상되고  그  권위 
가  한층  높아져  그에  걸맞게  외피를  씌울  필요성이  고양 되었음을  말 하는  사실 
이다  이때의  토기는  점토 대토 기  姑土 帶： t 器로서  그  이전과는  계통을  달리 하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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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관 묘도  뚜렷한  군집 현상을  보이기  시작 하였다 

田 

이런  변화는  아직  영남  전역이  아니라  대구를  비롯 한  일부  지역에  한정 해 

|  진행되었다.  경주에서는  입실 리  년 맨에서  그런  양상이  확인된다.  이  의기 용  청 

占 

fi  동기들은  대체로  호서  •호남  지역에  보이는  것과  비슷해  그로부터  영향을  받거 

나  주민  이동에  의 한  결과로  풀이 할  수  있다  그  파장에서  비롯 한  충격파는  기 
존  사회를  아직  전면적으로  바 꿀  정도는  되지  못 하였다  다만,  그것이  토착 사회 
를  일정 하게  자극 하였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처럼  이  무렵  주민  이동에  의 해  영남권  전역에  일정 한  변동이  일어 났다 
면  그것은  서기 전  3 세기  초반  고조선  준왕뿌 王의  몰락이란  사태와  연관될  가 
능 성이  크 다.  준 왕은  통일  왕국 인  한 ■의  제후국 인  연를 의  지배  아래에  있다 
가  정치사회적  혼란이  일어 난  틈을  타고서  그곳을  탈출 해  망명 해온  조선 계  유 


그림  2  전  경주  죽 동리  출토  청동 7 1  (이양선  수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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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위만® fc 의  급습으로  몰락 하였다  준 왕의  몰락으로  발생 한  적지  않은  유이 
민은  남쪽으로  이주 하였다  그  주류는  호서  방면으로  이동 하였으나  영남권에 
도  그  일부가  진입함으로써  일정 한  여파를  미쳤던  것으로  보 y 다 

그런데  영남지역 에서는  서기 전  2 세기  후반에서  1 세기  초  또  다른  문화변동 
이  이어 졌다  이번  문화변동은  그  전에  비 해  규모는  훨씬  컸고  그  내용이  한층 
다양 해졌다  세형 동검 細 ■_， 동 모 ■， 간 두령 후 ■  등  발달 한  청동기와  함께 
이제  철제의  단검  철모 »  등의  철기가  무덤에  부장 되기  시작 한  것이다  이 
들은  처음에는  단순 한  주민  접촉을  통 해  입수 되었을  터이나  얼마  뒤  일시에  대 
거  유입되는  사태가  벌어 졌다  이어서는  자체  제작이  이루어졌으며， 무덤도  그 
직전과 는  차이가  나는  새로 운  형식의  목관 묘가  조영 되었다 

이런  제반  문화변동은  이후에도  단속적으로  이어 졌다  경주 분지에서 는  황 
성동  조양 동  죽 동라  덕천 리  등의  문화유적을  대표적  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 
대구에서는  월성 동과  팔달 동  등에서  그런  양상이  확인된다  이  목관 묘들은  청 
동기보다는  철기문화를  주요  기반으로  하였음이  그  전과는  뚜렷이  달라 진  면 
모이다  이와  같은  변동이  특정 한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영남권  전역에  걸 처서  거의  동시적이 거나  짧은  기간  내에  벌 어진  일이 었으므 
로  그  파급이  급속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 다.  하나의  획 기* ■를  그을  만큼 
단기간에  이루 어진  일이었다면  이는  기존  문화와의  단절  현상을  내포하고  있 
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  자체는  내부의  점진적  진화에  의 한  것이라기보다는  바 
깥으로 부 터  주민이  대량  이동 한  데에  따른  결과라고  풀이함이  적절 하다 
당시  목관 묘들은  곳곳에서  군 群을  이루면서  조성되었다  이들은  특정  집단 
의  공동묘지 이므로  그  부근에는  취락이  형성 되었음이  확실 하다.  갈은  묘역의 
목관 묘들이 라도  유력  우세 한  것과  그렇지  못 한  것  사이에는  규모와  부장품의 
질량에서  현 격 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유력  우세 한  목관 묘의  수량은  극히  한정 
되었고,  그것이  갈은  지역에서  지속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유력  우 
세 한  목관 묘를  조성 한  세력이  갈은  집단  내에서  따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뜻 하 
는  사실이다.  내부적으로  계급분화가  크게  진전되기는  하였어도  그것이  아직 
동일 한  혈연  집단  내부에서  계승성을  가진  상태가  아니었음을  방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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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분지의  경우  여러  묘역에서  무덤의  크기나  부장  유물의  상태  및  내용 
구성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한  정형성을  보임이  특징이다  이 
는  물질문화 뿐만  아니라  장례의식이나  절차  등  장의 문화 葬儀 文 ft 를  일정  정도 
공유 하였음을  뜻 하는  사실이다  물론  장의 문화에 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생 
활  전반에  걸쳤을  터이다  이처럼  문화  전반에  걸친  정형성은  그  집단들  각각 
이  평소  전혀  별개로  움 직인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접촉하고  교류 해서  일정 한  관 
계를  맺고  있었음을  의미 한다  그들  사이에는  지속성을  지닌  하나의  큰  연계 망 
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발달 한  청동기와  철기문화를  보유 한  주민의  유입으로  경주 분지  여기저기에 
는  새로 운  역동적  모습이  보이기  시작 하였다  비슷한  규모와  성격의  읍 탁이  형 
성 되었다.  이미  지석 묘  말기  단계에서  계급  분화를  발판으로  형성되던  초기적 
읍락이  이제  한층  구체적  모습을  띠게  되거나  혹은  그와  전혀  별개의  새로 운 
읍 탁도  만들어 졌다  그들  사이에는  아직  압도적인  유력  우세 한  집단이라  단정 
할  만 한  대상은  보이지  않 는다  서로  엇비슷 한  규모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수 
준 이었다  이들  내부에는  다시  ‘ 읍’ 을  나타내는  중심부도  있고  ‘락’ 을  의미 하는 
주변부도  있었을  터이다  이들을  합 해서  읍락 이라  부트고  있다  이러한  읍 탁들 
이  경주 분지에서  본격적으로  형성 되었으니  목관 묘의  군집  양상은  그를  잘  보 
여 

이상과  같은  현상이  경주 분지  중앙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  방면으로  나아 
가는  교통로 상  전반에  걸쳐  나타났 다.  문화를  공유 하는  현상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 난  사실은  그것이  점차적  단계를  밟은  것이  아니라  급속 하게  진행 
되었음을  뜻 한다  그런데  그것을  추동 하였을  만 한  특정  중심부는  아직  확인 되 
지  않으며  따라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 어진  현상으로  풀이함이 
적절 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체  진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부 
터  가 해진  어떤  압력에  의 한  것으로  보아  마 땅 하다  말하자면  바깥으로부터  경 
주 분지로  대량의  주민  이동이  작용 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이처럼  서기 전  2 세기  말에서  1 세기  초에  걸쳐  경주 분지는  물론  영남권  일 
대에서  커다란  문화변동이  일어났다면  그를  불러일으켰을  만 한  대상으로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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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  108 년  한;  에  의 해  이루 어진  위만 조선의  멸망이란  일대사 건이  떠오 른 다. 
위만 조선은  붕괴되기  이전부터  내부  분열로  말기적  증상을  드러내면서  주민 
이탈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붕괴되면서  그것이  한층  가속화되었다.  이  유이 민들 
이  대거  남쪽의  한강  방면으로  이동하고  연쇄 작용을  불러 일 으켰다  당시  한강 
유역  일대에는  여러  정치 체의  결속으로  이루 어진  진국 M ■이란  연맹체가  자리 
하고  있었다  진국  쪽으로  유이 민이  단속적으로  몰려들면서  연맹체의  기반은 
밑 바탕부터  뒤흔들려  마침내  해체의  길을  걸어 갔다  그들과  함께  위만 조선 으 
로부터  내려 온  유이 민  상당수가  남쪽으로  이주 하면서  영남권의  기존  토착 사회 
에  큰  변동을  유발 시킨  것이다.  그런  사태에  대응 해  각  지역은  저마다  다른  반 
응을  보였다  그  형태를  크게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 해  상정 할  수  있다 

첫째,  이미  성장  일로에  있던  지역의  토착세력이  유이 민과  그들이  보유 한  선 
진문 물을  주도적으로  받아들여  읍 탁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경우이다  아마  바 
깥 에서  유입된  유이 민의  수가  매우  적었을  때에는  토착 사회가  변화를  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럴  경우  토착 사회의  재편이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근본  변 
화가  급 작 스럽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둘째， 유이 민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또  훨씬  유력 우세 한  문화를  보유 해  이들이  기존  토착세력을  쉽게  압도 하였을 
경우이다.  선진문화를  보유 한  유이 민이  주도 해  기존  토착 사회를  밑 바탕부터  급 
속 하게  재편 해  가는  양상을  띠었을  것으로  보 인다  셋째， 유이 민과  토착세력의 
힘이  거의  비등 해서  적절 한  선상에서  타협이  이루어졌을  경우이다  그들은  상 
호  결속을  도모하고  강화 해감으로써  기존  질서는  서서히  변화되어 갔을  가능성 
이 

어느  지역이  어떤  형태로  진행된  것인지의  실태는  구체적으로  드러 나지  않 
는다  다만,  영남권이 라도  외래문화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선진지역과  그 
렇지  못 한  지역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전자가  대체로  유이 민  주도로  이루 어진 
곳이  아니었을까  싶 은데  경주 분지에  나 타 난  문화변동  양상은  그런  실상을  잘 
보여  준 다.  그것은  고고  자료상으로 도  그러 하지만  문헌상으로 도  입증되는  사 
실이 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박혁거세의  등장과  사로 국의  건국은  그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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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분지  각지에서는  유이 민들의  주도  아래  새로 운  읍 탁이  많이  성립 하 
였다  그들  가운데  크고  작은  편차는  있었지 만  기존  토착 사회도  크게  재편 되 
는  길을  걸은  것은  분명 한  사실이다  그런  정황  아래  자구책으로서  서로  단결 
해  협조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호  협력 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을  법 하다  그 
처럼  읍락  상호  간의  협조관계를  매개로  이루 어진  연결 망. 連結 網이  점점  일정 한 
범위에서  하나로  정리되었다  처음에는  그들을  잇는  연결고리가  미약하고  느슨 
하였을  터이지만  지속적  접촉을  통 해  차츰  강화되는  길을  걸어 갔다  그런  과정 
에서  초기 국가가  성립 하였으니  이때  경주 분지를  거점으로  한  것이  바로  사로 
국 이었다 


사로 국의^ 조 

이렇게  출현 한  초기 국가를  지난날  흔히  부족국가,  성읍국가  등으로  불러 왔 
다  그러나  그  기반을  이루는  공통분모가  모두  기록상에  등장 하는  읍 탁이란 
점을  고려 해서  읍락 국가라  부르자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읍 탁이  초기 국가의 
구조를  설명해내는  데에  가장  유용 하므로  여기서도  읍락 국가란  용어를  사용 
하기로  ^ 다 

하나의  읍락 국가는  대개  여러  개의  읍 탁으로  이루어 져  있었다  물론  모든 
읍 탁의  규모가  동일 한  것도  아니려니와  그들로  이루 어진  읍락 국가의  규모나 
범위도  각기  차이가  났다  읍락  각각은  경 역  범위와  인구  구성이  달랐다  상대 
적으로  인구가  많고  넓은  경 역을  가진  읍 탁도  있었고  그렇지  못 한  읍 탁도  있었 
다  대체로  지리적  위치와  문화적  형편이  그를  결정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하 
였을  터이다 

한편,  읍락 국가의  구성도  일률적이지는  않았 다.  하나의  읍 탁으로  이루어 
진  읍락 국가가  있는가  하면  6-7 개  이상의  다수로  이루 어진  읍락 국가도  있었 
다  아무래도  다수의  읍 탁으로  구성된  읍락 국가가  상대적으로  인구도  많고 
공간적  범위도  넓어  자연히  경제력도  우세 하였을  터이다  대체로  교통상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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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지 나  폭은  농경에  유리 한  넓은  배후지를  가진  지역일  경우에는  큰  규모의 
읍락 국가가  존재 하였을  것이다.  교통상의  요충지인  경주 분지에서  모습을  드 
러낸  사로 국은  여로  모로  보아  영남지역의  가장  큰  규모  읍락 국가  가운데  하 
나였다 

읍 탁의  규모나  내부  구성은  지역에  따라  당연히  차이가  났을  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음은  물론이다  철제  농공 구의  본격적  사용으로  생 
산력이  더욱  향상되고  인구도  급속히  불어나 면서  읍락  내부의  계급분화가  진 
전 되었다  그에  따라  읍 탁은  한층  더  정치성을  띠어 갔 다.  시간이  흐르 면서  읍 
락  내부도  저절로  자체  진화의  과정을  거 칠  수밖에  없었다  그에  어울 리게  읍 
락 국가의  구조나  성격도  바 뀌었다 

읍락 국가가  처음  출현하였을  때  각  읍 탁은  상당히  강 한  독자성을  지니고 
있었 다.  국가마다  각기  편차는  있었겠지만  읍락  간의  정치력， 경제력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그리  크지는  않았다  갈은  권역에서 는  거의  비슷한  상태와  수준에 
서  출발 하였을  것으로  보 인 다  현재까지  발굴된  목관 묘의  존재  양상은  그를  뚜 
렷이  증명 해  준 다.  그렇지만  그  자체는  머지 않아  우위를  장악하기  위 해  상호 
치열 하게  경쟁 할  것임을  예고 해  주는  일이기도  하였다 

선진문화의  끊임없는  유입과  생산력의  향상에  따른  변동으로  읍락  간의  격 
차가  크게  벌어 져  유력  우세 한  읍락이  출현하고  그것이  차츰  고착화되는  방향 
으로  나아 갔 다.  그런  유력 한  읍 탁을  중심으로  읍락 국가의  내부  결속력은  한층 
강화되어 졌 다.  그럴  때에  중심적  기능을  담당 한  읍 탁을  각별히  국 읍 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하나의  읍락 국가는  정치적  구심으로서  기능 한  국 읍을  중심 으 
로  해서  여러  개의  읍락이  연결되는  조직을  가진  구조였다  읍락  간의  우열 관 
계는  한결  뚜 렷해졌 다. 

그렇지만  국 읍이  언제나  고정불변 한  것은  아니었다.  읍 탁이  서로  치열 하게 
경쟁 해가 던  가운데  퇴락 하거나  새로이  부상 하는  등  읍락 국가의  내부  구성은 
상당 한  부침을  겪었다  그에  따라  구심의  역할이  다른  읍 탁으로  옮겨 지는  등 
국 읍의  변동도  뒤따랐다.  그런  점은  사로 국에서  사용된  왕 호  속에  적절히  반영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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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국에서는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특별히  이사 금® 師 今이 라  불렀다  그 
직전까지는  정치적  지배자가  정치 체의  성격에  따라  거서 간물 H 干， 차차 웅 況^ 
« 으로  불리다가  마침내  이사 금으로  정착 되었던  것이다  이사금의  ‘ 이사’ 는  이 
빨을  지칭 하며， ‘ 금’ 은  수장을  뜻 하는  ‘간 -I  ’ 과  갈으므로  이사 금  자체는  이가  많 
은  연장자로 서의  수장을  뜻 하는  용어이다  이빨의  수가  많다는  것은  곧  오랜  경 
험을  통 해  지혜가  많다는  것으로서  존 장자# ■者를  의미 한다  따라서  이사 금은 
정치적  절대권자 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력  우세 한  지배자를  가리 킨다  이는 
여러  읍 탁의  결속으로  이루 어진  사로 국에  걸맞은  왕 호였다  박  석,  김씨가  번갈 
아  가면서  왕위를  계승 하였다는  신라  초기의  상태는  바로  그런  족 단에서  이사 
금이  배출 되었음을  뜻 하는  사실이다  뒷날  여러  족 단으로  표현되기는  하였지만 
그들  각각은  실제적으로는  읍락 이었을  따름이다 

그  삼성  족 단이  사로 국을  구성 한  여러  읍락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력  우세 
하였다.  그  읍 탁들의  수장이  이사금의  지위에  올랐다는  것은  곧  그가  소속 한 
읍 탁이  국 읍으로  기능 하게  되었음을  뜻 하는  사실이다  국 읍의  기능이  그와  같 
은  족 단이  소속 한  읍 탁으로  옮겨간  것이었다  그렇게  보면  이사 금은  정치적  수 
장이기는  하였어도  쉽게  교체되는  성질의  것이었다  이는  사로 국  단계의  국가 
적  성격이  어떠 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사실이다  아직  두 드러진  읍 탁이 
중심이  되어  강 한  정치력을  발휘 하는  단계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읍락 국가는  읍 탁들의  연맹 이었다고  풀이 할  수도  있 다. 

읍락 국가는  각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배타적으로  드러내기  위 해  국명을  사 
용하였다  국 읍  세력이  교체되면서  국명이  바뀌었을  경우도  예상된다  이를 테 
면  염 사국 ■■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염 사국은  1 세기  초에  확인되는  국명이 지 
만  3 세기  중반  이전에는  그  모습을  완전히  감 추었다  이로  보면 『삼국지』 에  보 
이는  국명은  3 세기  중엽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그  국명이나  존재  양태 
가  반드시  서기 전  2 세기나  1 세기에도  그대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점은  사 
로 국도  마찬가지였다.  읍락 국가들은  성립  이후  많은  부침을  겪었 으므로  국명 
이나  구조에서  상당 한  변화가  뒤따랐을  터이다.  그런  사정을  일정  정도  보여 주 
는  것이  진한 이란  연맹체의  출현이었다. 


진한과  사로 국의 

방 


^ 한속의  사로 국 

서기 전  1 세기  중반  무렵  주머니 호와  조합 우각 형 파수 부호  등을  대표로  하 
는  새로 운  토기가  영남권에서  나타났 다.  그  재질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흔히 
와질 토기  ■Ji 器라  통칭하고  있 다.  와질 토기는  앞서의  점토 대토 기보다는  한층 
선별된  고운  태 토를  사용 하여  어느  정도  폐쇄된  가마에서  구워낸  토기로서  그 
와는  계통도  달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발생의  중심지는  뚜렷 하지  않지 
만  그것이  영남권  전역으로  서서히  확장되는  양상을  보 인다  이것은  곧  각  읍 
락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관계망이  구축되어  갔음을  뜻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 다.  와질 토기의  확산은  일정 한  권역에서  문화  전반을  공유 하는  현상이  진행 
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는  읍락 국가를  뛰어넘 는  한층  더  넓은  범위에 
서  연계 망 이  이루어졌음을  의미 한다.  읍락 국가  사이에  이루 어진  연계 망 
은  곧  일종의  연맹체의  성립을  말 한다.  그것이  곧  진한과  변한의  성립이 다 

개별적으로  존재 하던  읍 탁은  독자성을  일정  정도  유보 하면서  읍락 국가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와  같이  한층  큰  정치 체인  읍락 국가의  형태로  결속 하는  것 


그림  3  경주 조양 동 38 호분  출토  와 질 토기 

이  읍락  자신들의  생존과도  곧바로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읍락 국가는  주변  읍 
탁을  포섭 함으로써  외형을  키워 가다가  일정  정도의  수준에서  일단  더  이상의 
확장을  멈 추었다.  당시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가  더  나아가기에는  한계에  이르 
렀기  때문이었다  자연  지리적  상황이나  그  바깥에  형성된  정치세력이  장애로 
작용 하였다.  이로  말미 암아  각각의  읍락 국가는  주변에서  접촉  가능 한  범위에 
들어 온  읍락 국가를  상대로  인정하고 서  그들과의  연결 망을  구축 하였다.  그처럼 
각지에  분산된  읍락 국가들도  고립된  상태를  마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서로  공조하고  협조 하는  편이  여러  모로  유리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바 
깥으로 부 터  가해지 는  정치적  압박에  대항 한다거나  자체  내부의  잉여생산 물  교 
역을  통 해  교환 한다거나  때로는  원거리  교섭을  공동으로  수행 할  경우  기본  경 
비를  절감하고  위험  부담을  크게  줄 일  수  있는  이점이  있었을  터이다  따라서 
느슨한  형태로나마  연맹체를  이루는  것이  대단히  유리 하였다,  성립  당초에는 
그들의  내부  결속 관계가  매우  느슨 하였을  터이지만  그  필요성이  절실 해지면서 
결속력을  차츰  강화 해  가는  길을  걸었다  초기에는  주로  경제적  성격을  띠었지 
만  점차  정치적  성격이  강화되어  간  것이었다. 


이와  갈은  진한이란  연맹체가  형성된  시점이나  과정은  뚜렷 하지가  않다  다 
만,  1 세기  초  이전에는  진한이  성립 해  있었음은  확실 한  사실이다  그것은 『삼국 
지』 동이 전  한 조에  보이는  염 사치 사화 ■■史話에서  확인된다. 

염 사치는  원래  특정  인명이  아니라  염 사국의  수장을  지칭 하는  용어이나  염 
사치는  그와  동시에  진한의  우거 수 右 集 師란  직명을  갖고  있기도  하였다  그는 
어떤  연유로  말미 암아  자신의  읍 탁을  탈출 해  낙랑군으로  나아 갔 다.  도중에서 
만 난  호 래쳐來 란  인 물로부터  자신들은  한인 漢人으로서  동료  1500 여명과  함께 
벌목 하러  왔다가  진한에  사로 잡혀  3 년  동안  노예노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염 사치는  이를  낙랑군에 다  알려  주었다  그는  낙랑군의  향도가  되어  진 
한으로  되돌아와  이미  사망 한  한인  5 백 명에  대한  대가로서  진한 인  1 만 5 천  명 
과  변한 포유 1 만 5 천  필로  변상 하도록  했다는  것이  줄거리이다 

이  사화는  전 한 의  뒤를  이어  그  외척인  왕 망 £천 에  의 해  건국된  신려의 
지 황地皇  연간 (20-22) 간에  발생 한  일이다  여기에  진한과  함께  변한이  보이 므 
로  이미  1 세기  초  이전에  삼한이  성립되어  있었음은  확실 하다  우거 수의  존재 
로서  좌 거수를  설정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한이  일정 한  조직체계를  갖추 었 
음을  유추 할  수가  있 다.  진한의  구성  세력  가운데  하나인  염 사국이  그를  이탈 
해  간  것은  당시  연맹체의  결속  상태가  그리  강고 한  것도  아니려니와  소속  여 
하가  강제성을  띤  것도  아니었음을  반영 한다  출입이  그만큼  자유 롭고  선택  여 
부는  개별  읍락 국가의  자율성에  맡겨져  있었음을  뜻 하는  것이다  진한  연맹체 
에  속한  읍락 국가가  원래  6 개였다 가  12 개로  늘어났다는  기록은  그를  방증 하 
여  주는  사실이다 

이처럼  진한  연맹체는  1 세기  초를  하한으로  해서  존재 하였으므로  그  성 
립은  늦추어  잠아도  서기 전  1 세기까지는  소급  가능 하다  그를  구성 한  읍락국 
가가  성립 하던  때와  비슷 하게  진행 되었거나  그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연맹체가  결성 되었을  가능성이  크 다.  진한이란  연맹체의  이름  속에  들어 있는 
진 M 이  진국이란  정치 체와  관련된다면  이를  주도 한  집단도  이미  연맹체  결성의 
경험이  있었고， 따라서  그  주민의  이동으로  읍락 국가가  성립됨과  거의  동시에 
연맹체를  이루었다고  보아도  무방 할  듯  싶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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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연맹체는  초기에는  출입이  자유로 울  정도로  매우  느슨한  형태로  운영 
되었지만  그래도  그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말은  맹주는  존재 하였다  당시  진한 
의  구성 세력이  어떠 하였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가장  유 
력한  읍락 국가가  맹주 였을  것으로  보 인다  진한  초기의  맹주가  구체적으로  어 
떤  세력 이었는지  잘  알  수는  없다.  지리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유리 한  위치 
에  있던  사로 국 이었을  공산은  크다  다만， 당시의  국명이  뒷날의  사로 국  그대로 
였 던지는  단정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따금씩  내부의  주도  세력  교체가  이루어 
진  만큼  3 세기  단계의  국명이  서기 전  1 세기까지  소급된다고  확실 하게  보장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한의  변동과 사로 국 

서기 전  1 세기에  성립 한  여러  읍락 국가를  구성  세력으로  해서  정식  출범 한 
진한  연맹체는  결속력이  그리  강고 한  편은  못되었다.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단 
속 적으로  가해지 는  온갖  압박을  받아  출범  당시의  원상을  그대로  이어가기는 
어려 웠다  극심 한  이합집산의  과정을  계속 해서  거쳤 다.  염 사치의  사례처럼  기 
존  읍락 국가도  신흥세력의  부상에  따른  내부  세력의  교체  등으로  상당 한  부침 
을  거듭 하였다.  게다가  바깥으로부터  새로 운  주민이  이동 해  오고  선진  문물이 
유입되면서  일어 난  파장  또한  만만 하지가  않았다  3 세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 
한  변동을  겪었 다.  그러면서  읍 탁과  읍락 국가의  내부  변동은  물론  맹주 권의  이 
동도  당연히  뒤따랐다.  따라서  진한 사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 한  수준에  놓 
고  보기는  힘든  일이다 

그런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2 세기에  접어들면서  큰  변동이  일어 난 
점이다  당시  후한  왕조는  몰락의  길로  치달았고  따라서  저절로  낙랑군 현에  대 
한  통제력 까지  잃 어가던  상황이었다  본국이  혼란에  빠져들자  낙랑군 현에서도 
이완  현상이  벌어 지면서  많은  주민이  본거지를  이탈 하였다  그들은  남쪽의  삼한 
사회로  유입 해  들어 갔다  그들  속에  진한이  대상으로  포함 되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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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군 현의  쇠퇴는  거꾸로  한족 사회가  점점  강성 해지고  있었음을  뜻 하는  사 
실이 다  실제로 『삼국지』 동이 전  한 조에서는  이  무렵  한 예 韓綠가  강성 해져  낙랑 
군현을  위협 하던  실상을  전해 주고  있다  삼한 사회가  낙랑군 현에  위협이  될  정도 
로  급성장 한  일차적  배경으로는  철기문화의  발달에  따른  생산력의  증대를  손 
꼽을  수  있다  바로  이  무렵  기존의  목관 묘  대신  목곽 묘 木 樹 墓가  주류적  묘 제로 
부상 한  현상은  그런  정황을  증명하기에  충분 한  사례이다 

목관 묘와 는  달리  목곽 묘에서 는  부장  공간  자체가  아주  크게  늘어나 고  아울 
러  그  외형도  월등 하게  커졌다  게다가  거기에는  기왕과 는  다르게  상당 한  수량 
의  철제  농공 구나  무기가  부장 되었다.  형태가  바뀐  판상 철 부  갈은  규격화된  철 
소재도  다량으로  매 납 되었다  철제 품은  질량  면에서  그  전과는  비교하기  어려 
울  정도였다  그리고  수정  •옥  제품을  비롯 한  각종  개인의  위세를  나타내는  장 
신구들도  크게  달라 진  면모를  보였다  유력  우세 한  목곽 묘들도  기존  묘역에서 
분리되어  특정 한  곳에  함께  조영 되는  집중화  현상을  뚜렷이  보였다 

이런  양상은  생산력이  전반적으로  향상 되었을  뿐만  아니라  늘어 난  재 부 w 
S 가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어  갔음을  반영 한다.  그리고  정치력  •경제력이  특정 
한  집단  내에서  어느  정도  승계되어  가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사실이다  그런 
양상이  읍락 국가마다  동일 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였 
지만  유력  우세 한  읍 탁의  경우  집중의  정도는  더욱  현저 해졌 다.  이제는  읍락 
내의  특정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읍락  중에서도  특정  읍 탁에  편중되는  현상이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사로 국  내부에서  일어 난  변화를  가장  현저 한  사례로  들 
수  있다  사로 국에서는  조양 동  덕천 리  등지에서  상당 한  규모의  목곽 묘가  조성 
되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목곽 묘가  출현 하면서  진한의  구성 세력만이  아니라  소속  읍락 국가  내부에 
도  상당 한  변동이  뒤따랐다  사로 국에서는  박씨 족 단에서  석 씨족 단으로 의  세력 
교체가  바로  이  무렵에  진행되었다.  석 씨족 단은  발달 한  철기문화를  보유하고 서 
사로 국에  진입 하였거니와  그를  배경으로  차츰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고  마침내 
이사 금까지  배출 하게  된  것이다  이는  박씨로부터  석 씨족 단으로  국 읍이  옮겨갔 
음을  의미 하는  것이기도  하다  석 씨족 단이  목곽 묘  문화를  보유하고 서  경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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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진입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에  의 해  사로 국의  철기문화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그것이  목곽 묘  문화로  나 타 난  것만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철기문화의  발전은  석 씨족 단의  주도로  이루어 졌다  이  무렵  사로 국은  진한  연 
맹 체의  맹주로서 의  위상을  더욱  공고 하게  굳 혀갔으 리라  여겨진 다. 

후한이  쇠퇴하자  요동  방면에  자리 한  공손 씨  요 滿 ft 가  독자 세력을  구축 하 
였다  공손 씨는  낙랑군 현에  대한  지배권을  손에  넣은  뒤  더  이상의  주민  이탈 
을  방지하기  위 해  3 세기  초  황해도  일대에  대방 군청 方 郡을  설치 하여  대응 하였 
다  그러나  곧이어  후한을  이은  조위  ■가  동방정책을  추진 해  요동을  장악 하 
고  낙랑군과  대방 군을  접수 해서  통제력을  강화하기  시작 하였다  조위는  삼한 
을  통제하기  위 한  수단으로서  그  지배세력에게  읍 군 § 君,  읍장 의  칭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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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를  보증 하는  인수의 책  印緩初 획을  지급 해서  재편 하려  하였다  그런  과정 
에서  대방 군이  관장 하던  진한  12 국  가운데  8 개국을  따로  떼어내  낙랑군의  관 
할  아래  넣으려 는  시도를  하였다  이것은  진한  사회의  분열과  약화를  도모 한 
것으로서  즉각  반발을  낳았 다.  토착  한족 사회에서는  246 년  군현을  대상으로 
선공을  함으로써  도발 하였다  전쟁을  일으킨  주체나  그  결말을  둘러 싸고  논란 
이  많 지만  삼한 사회  전반이  군현과  직접  맞서서  싸울  정도로  발전하였음을  보 
여  준다 

삼한 사회에서는  그런  발전의  여세를  몰아  이제는  중국  본토와  직접  통교 하 
려는  시도를  하였다  270 년대부터  290 년대에  이르는  20 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마한과  진한이  십 수  차례  중국  본토와  통교 하였다  마한과  진한의  이름으로  되 
어  있 지만  실제적으로는  그에  소속 한  몇몇  읍락 국가들이  주도 한  것이었다  참 
가 한  읍락 국가의  수는  일정하지가  않았 다.  적었을  때에는  3-5 국에  불과 한  때 
도  있었지 만  많았을  때에는  삼십여  국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는  마한과  진한이 
일사불란 하게  움 직이 는  조직체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스스로  참여  여부를  결 
정하는  느슨한  형태의  조직체 였 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맹주  중심의 
유력  우세 한  읍락 국가가  그를  주도 하였을  터이다.  이는  결국  위험  부담  때문이 
었겠 지만  적극적으로  동참 해  성공하였을  경우에  가져다  준  효과는  작지  않았 
을  터이다  중국  본토에까지  나아갈  정도로  선진문물에  대한  내적  욕구가  그 
만큼  커져  있었던  것이다.  이는  삼한 사회  자체  내부에서  어떤  변동의  움직임이 
크게  배태 되고  있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291 년  서진  의  내부에서  발생 한  팔 왕 入 또의  난으로  말미 암아  더 
이상의  교섭이  중단됨으로써  진한을  비롯 한  삼한 사회는  새로 운  국면을  맞 아가 
고  있었 다.  이처럼  새로 운  국면으로 의  전환은  진한을  이끌던  유력  우세 한  세력 
인  사로 국에게 는  오히려  절호의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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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성립 
부 체제와  그운 영 
지방지 배의  시작과  방식의  변화 
지배집단의  갈등과  새  질서 


제  2 장 

신^^ 
성립과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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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에서  신라로 의  ^ 환 

3 세기  말  진한이  중국  본토로  나아 가  시도 한  통교는  20 년  가까운  기간  동안 
몇  차례  진행되다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중단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중 
국  본토와  경쟁적으로  교섭 하던  이웃의  마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교섭  중단이 
진한이  안고  있던  내부  문제  때문에  벌 어진  일이  아니었음을  의미 한다  교류  대 
상 이었던  중국의  진 。 내부에서  일어 난  정치적  사태로  말미 암은  것이었다  곧이 
어  4 세기  초에는  선비와  흉노를  비롯 한  유목민들 인  소위  5 호 胡가  북쪽  초원지 
대로부터  중원 수 原、 의  농업지대로  남하 해  자리  名1 으 면서  그  일대는  혼란의  소용 
돌 이로  빠져들었다  그래서  진한은  더  이상  중국  본토와  통교를  할  수가  없었다 

바로  그  무렵  만주  일대에서  한창  발전  중이던  고구려도  갑자기  남쪽  대동 
강  유역으로  눈을  돌려  오래도록  중국의  한반도  방면  전진기지로  기능 해온  낙 
랑군 (313) 과  대방 군 (314) 을  잇달아  멸망 시켰 다.  고구려가  낙랑과  대방  일대를 
손에  넣은  사건은  남쪽의  삼한 사회에까지  커다란  충격파를  던졌 다.  정치적  긴 
장이  급속히  높아진  진한에 는  북쪽에서  내려 온  유이 민이  대거  진입 하면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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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사회적  재편이  벌어 졌다  이런  긴박 한  상황에  적절 하게  대응하기  위 해  내부 
적으로 는  통합  운동이  일어 났 다.  진한에서  진행된  읍락 국가  간의  결속과  통합 
의  운동은  당시  맹 주였던  사로 국이  주축을  이루었지만  그와  경쟁 할  만 한  유력 
한  세력도  거기에  뛰어들어  치열 하게  경쟁 하였다.  그  결과  사로 국이  최종의  승 
자가  되었다. 

이후  진한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 하였다  사로 국은  원래  진한  연맹체 
의  맹주이 기는  하였어도  어디까지나  그  구성 세력의  일원에  지나 지  않았다  그들 
사이는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로  말미 암아  대외  교섭을 
추진 할  때에도  사로 가  아니라  오로지  진한이란  연맹체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내 
걸렸을  따름이다  진한  소속  여러  정치세력은  각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이는  국 
명을  S 유한  독립국이 지만  단독으로  대외  교섭을  추진 할  권한을  갖지  못 하였다 
그들은  규모의  대소,  강약의  차이는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대등 한  관계였다 

그런데  사로 국  주축의  통합운동이  마무리된  뒤에는  그  전과  확연히  달라 졌 
다  진한  소속  정치  세력  거의  대부분은  사로 국을  정점으로  한  지배질서  아래 
에  재편되었다.  이제  사로 는  단순히  진한  구성  세력의  일원이  아니라  지배집단 
이  되었다  기존  정치세력은  모두  독자성을  잃고  따로  국명을  사용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진한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영영  사라 졌다  신라라는  새로 운  왕 
조가  탄생 해  그를  대체 하였다 

사로 국  중심으로  진행된  진한의  통합운동이  마무리된  시점은  흔히  나물 
왕 系^ 또 (356-402) 대로  여 겨지 고  있다  신라라는  국호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 한 
시점이  바로  나물 왕대 였 음은  그를  보여 준 다.  나물 왕대는  사실상  신라의  출발 
기였다 고  할  수가  있 다.  그와  같은  사실은  신라라는  국호 뿐만  아니라  최고  지 
배자의  호칭이  바뀐  사실을  비롯 한  몇몇  두 드러진  현상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통합운동이  완료 되었을  즈음  진한의  구성  세력  가운데  신라로 의  편입을  거 
부하고  이탈 해  간  경우도  있었 다.  가령  진한  12 개의  구성국  가운데  하나였던 
창녕  롭 事에  자리 한  불사 국조 所 國은  4 세기  중엽  비자 발 비 _休 이란  국명으로서  이 
제  신라가  아닌  가야  세력의  일원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한편,  부산의  동래 
에  있던  독로 국?#* 國의  경우는  본래  진한과  치열 하게  경쟁 하던  이웃  변한  소 


속이었다  그러다가  변한이  가야로  전환 해  갈  즈음  독로 국은  그를  벗어 나서  신 
라로  편입되는  길을  걸었다  이는  진한에서  신라로 의  전환이  순조 롭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상당 한  이합집산의  과정을  거쳤음을  뜻 한다  그로  말미 암아  사로 
로부터  발전 한  신라의  내부  구조나  조직도  확연히  달라 질  수밖에  없었다.  그를 
뚜렷이  보여 주는  사례로는  먼저  최고  지배자의  칭 하 ■  마립간)# 立干 이라  부르 
기  시작 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사로 국의  최고  지배자는  원래  이사 금; s 師^이 라  불리었다  이사 금은  잇 금， 
이빨을  가리 키는데  ‘ 임금’ 이란  단어의  어원 이었다  나이가  많아 지면  경험과  경 
륜을  통 해  지혜 롭게  된다고  여 겨  흔히  나이든  사람을  존 장자로  우대 하였다  이 
빨을  나타내는  이사 금은  바로  존 장자란  뜻이다  그래서  이사 금은  최고지 배자 
칭호이 기는  하였어도  강 한  정치력을  행사 하는  권력자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마 
립 간은  그와  달랐다 

마립간은  마립* 호과  간 干이란  두  단어가  하나로  결합 한  합성어이다  간은 
고구려나  부여의  가 to 처럼  족장이나  수장을  가리 키는  호칭이다  마립은  흔히 
‘ 으뜸’,  우두머리’ 를  뜻 하는  마루  ‘종 宗’,  혹은  머리  ‘두 頭’ 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마립간은  ‘ 으뜸  수장’,  우두머리  족장으로서  ‘간  중의  간’， ‘왕  중의  왕’ 이란  의미 
이다  그  아래에  다수의  간을  거느린  까닭에  그렇게  불리었다  이때의  간에는  왕 
경만이  아니라  지방의  유력자 까지도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마립간은  이제  왕 경 
과  지방을  포괄 한  신라에  아주  어울 리는  칭 호였던  셈이다  신라의  성립과  동시 
에  수장  칭호가  그처럼  바뀐  사실이  그를  입증 한다 

마립간이란  왕 호  외에도  당시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몇몇  뚜렷 
한  사례가  있 다.  그  가운데  특히  무덤의  외형과  내부가  크게  변한  점이  주목 된 
다  4 세기  중엽  무렵부터  경주 분지  일대에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 운  묘 
제가  쓰이기  시작 하였다.  이들은  내부  구조를  토대로  흔히  적 석 목곽 분 積 石 木 » 
憤이 라  불 린다 

적 석 목곽 분은  그  이전처럼  목곽을  만들되  묘  구덩이와  목곽  사이， 그리고 
위에다  사람  머리  만 한  냇 돌을  일정  두께로  얹고  다시  그  위에  흙으로  덮 어서 
봉분을  만든  특이 한  구조이다.  적 석 목곽 분의  기원을  둘러싸고서는  북방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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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주  쪽 샘지 구  41  호  적 석 목곽 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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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자체 발생 설,  이원 계통  결합 설  등으로  나 뉘어  크게  논란 되고  있어  아직  정설 
은  없다.  무덤의  겉모습이  크게  보이도록  봉분을  가능 한  한  매우  높이  쌓아  을 
렸다  이런  거대 한  외형을  지닌  무덤을  흔히  고 총고 분®#* ■이라  일컫는다  고 
총고 분이  영남지역 에서는  대체로  4 세기  중엽  무렵  출현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내부  구조는  차이가  난다  경주 분지를  제외 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수 
혈 식 석실이 라  불리는  구조를  하고  있 다.  적 석 목곽 분은  약간의  예외를  제외 하 
면  대체로  신라의  왕 경  일대에서만  한정 해서  만들어 졌다  그래서  신라  건국의 
핵심  지배집단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 한  수단으로  조영 한  것이라 
해석되고  있 다.  다른  지역의  고 총고 분과  견 주어  그  규모가  훨씬  크고  밀집된 
현상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중앙에  정치력과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 
을  반영 한다.  왕 경과  지방이  정치적  상하관계에  놓여  있었음을  여실히  입증 해 
주는  사례이다 

마립간 시대의  출범  자체가  현실의  정치력에  걸맞은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마립간은  스스로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 해  무덤은  물론  궁궐이나  가 
옥  및  궁성과  신전  등을  웅장 하게  지었다  자신의  복장도  현실의  위상에  어울 
리게  치장 하였다  일상생활  양식도  크게  달라 졌다  지배자의  사후 死®  영조 된 
무덤의  외형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출토되는  부장품도  그런  사정을  추정 할  만 
한  실마리를  제공 한다  당시  사람들은  삶과  죽음이  전혀  별개로서  단절되는  것 
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살아  있을  때의  생활  그대로를  유지 
하도록  많은  물품을  껴묻었 다.  화려 한  부장품은  마립간을  비롯 한  지배자들이 
현실에서의  삶을  얼마나  호화 스럽게  영위 하였는지를  뚜렷이  증명 해  준 다. 


신라의  발전과  전진과 의  통교 

이상  소개 한  몇몇  사항은  신라  국호의  사용과  거의  동시에  나 타 난  현상이 
다  그와  관련 해  또  하나  주목 해 볼  점은  신라라는  국명으로  처음  국제무대에 
얼굴을  내민  사건이다.  기왕에  사용된  진한이 라는  이름은  내부적으로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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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교섭에서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 다.  이는  진한의  자리에  신라가  대신 하 
였 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실이다.  신라는  4 세기  후반  두  차례나  북 중국의  강 
자로  급부상한  전진  t ■과  통교 하였다 


전진과 의  제 1 차  통교는  377 년에  이루어 졌 다.  이때  나물 왕이  전진에 다  사신 
을  보내었는데， 고구려의  안내를  받 아서였다.  비록  독자적  힘으로  전진에  나아 
간  것은  아니지만  신라란  이름을  동아시아  국제무대에  처음  올렸다는  사실  자 
체가  갖는  의미는  컸 다.  바야흐로  외교의  시대가  다가 올  것임을  예고 해주었기 
때문이다.  신라는  지리적으로  불리 한  여건  때문에  전 진까지  가려면  부득이  고 
구려 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앞서  신라가  이미  고구려와  교류하고  긴 
밀 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뜻 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라가  두  번째로  전진에  사신을  파견 한  것은  그로부터  5 년  뒤인  382 년의 
일이다  이때도  역시  고구려의  도움을  받 아서였다  당시  신라  사신의  이름은  위 
두 衛 頭였다  그가  전진 왕  부 견 符 堅 과  나 눈  대화가  기록으로  남아  전 해진다  매 
우  단편적이기는  하나  당시  신라  내부의  동향과  정세를  이해 할  만 한  주요  정보 
가  담 겨  있 으므로  각별히  주목 해  볼  만 하다  편의상  대화  내용을  잠시  소개 하 
면  다음과  ^ 다 


부 견 :  “ 그대의  말에  해동의  일이  예전과  갈지  않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위 두  :  “ 중국에서  시대가  변혁 하면  명호 천* 가  고 쳐 지고  바뀌듯이  해동이 라고  지금이 
어찌  옛날과  갈을  수  있겠 습니까”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대화  속에는  신라가  바로  직전  어떤  큰  변동을  겪었음 
을  암시 하는  내용이  들어  있 다.  특히  명호가  바뀌어 졌다고  한  표현은  눈여 겨 
볼  대목이다  그것이  가리 키는  실체가  선명 하지  않으나  내용상  지배자의  새  칭 
호인  마립간을  지칭 하는  것  같다  그에  앞서  전진과  통교 한  적이  있다는  사실 
을  상기 하면  그  사이  고쳐진  새  명호란  국호 보다는  마립간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는  편이  적절 하다.  이때  신라  국왕의  이름을  루한 이라  불렀다는데  흔히 
마립간을  줄여서  그처럼  표기 한  것이라  풀이하고  있 다.  그렇다면  마립간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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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사용 한  시점은  377 년에서  382 년  사이라는  추정이  가능 하다  위 두의  이야기 
로써  짐작 하면  신라는  시대의  변혁을  대략  마무리 한  최종  정리로서  마립간이 
란  새  왕 호를  사용 한  셈이  된다 

마립간은  곧  이사 금을  사용 하던  시기에  비 해  한층  강력 한  정치적  지배자 
의  출현을  뜻 한다.  이후  왕위  계승은  몇몇의  한정된  혈연집단이  돌아가 면서  승 
계 하지  않고  특정 한  집단이  세습 하였다.  뒷날  성씨가  출현 하면서  소급  적용 되 
기는  하였지만  바로  김씨였다 

신라의  성립을  주도 한  세력은  김씨 족 단이었다.  김씨는  사로 국을  구성 한  여 
러  세력  가운데  가장  뒤늦게  경주 분지에  진입 한  집단이었다  따라서  처음에는 
세력이  매우  미약 하였지만  차츰  기반을  쌓아  마침내  정치적  패자가  되기에  이 
르렀다  그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씨로서  처음  왕위에 
오른  미 추 왕 味 鄭 또이나  그의  아버지  구도 fWi 와  같은  인물들의  탁월 한  개인적 
역량이나  군사적  성공이  작용 하였다  한편,  그들이  군사적  활약을  통 해  확보 한 
지역에서  산출된  금은 실 S 이라는  새로 운  재화도  아울러  한몫을  하였다  그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철 ■이  주요  재화로서  기능 하였다  그래서  품질이  좋은  철 
광이나  뛰어난  제철,  제련  기술을  보유 한  집단이  그를  경제적  기반으로  삼아 
정치적  패 권까지  장악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박씨가,  그에  이어  석 씨족 단이 
이사금의  지위를  확보 하는  데에도  바로  이  철이  중요 한  배경으로  작용 하였을 
터이다 

그러나  철을  다루는  고도의  기술  수준은  일정  단계에서  일반화되자  더  이 
상  특별 한  대접을  받지  못 하였다  이제  그보다  한결  나은  재화가  필요 하였으 
니  바로  금은 이었다  김씨 족 단은  희소성을  지닌  금은의  산지를  독자적으로  확 
보 해  채광하고  세공 하는  기술을  보유 하였다  그런  사정은  김씨가  뒷날  금이란 
글자를  성씨로  내세웠던  점,  적 석 목곽 분의  부장품으로서  금제품의  용량이  엄 
청 난  점,  이후  오래도록  신라가  금이  많이  나는  나라로  널리  알려 진  점  등에 
서  쉽게  유추 된 다.  김씨 족 단이  금은을  다루는  능력과  기술을  언제  어떻게  습 
득 하게  되었는지,  산지® 4 가  어디였는지는  아직  뚜렷이  밝혀진  상태는  아니 
다  다만,  낙랑과  대방이  몰락 한  뒤  거기에서  이탈 한  주민  가운데  포함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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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집단을  그들이  먼저  장악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낙동강  중상 류 
일대의  김천요 봉과  의성 義 城  등의  원래  지명이  금과  관련되고  있어  유력 한  신 
라  금산지 의  후보로  지목되었다  이  지역들은  모두  나물 왕의  할아버지  구도 
가  군사적  활동을  통 해  장악 한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들은  이후  김씨 족 단의 
주요 한  경제적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김씨 족 단은  이처럼  금은을  경제적  기반으로  해서  군사적  선진기술을  입수 
하고  마침내  정치적  패자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의  선진기술은  대부분  고구려로 
부 터  입수 한  것이었다  당시  신라의  주변  지역에서는  가장  선진 이며  강력 한  세 
력 이었던  고구려와  적극  교섭  •교류 하려고  나선  집단이  바로  김씨 족 단이었다. 
김씨 족 단의  성장과  발전을  가늠 하는  데서  고구려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는  이 
유가  바로  여기에  있 다. 


국제관계의  변화와 고구려에 의  예속 

신라가  출현 할  즈음의  동아시아  세계는  한마디로  격동기였다  중국에서는 
북방  유목민족 인  오호 5； 법 세력이  중원지역으로  진출 하면서  통일 왕조  진  이 
무 너지고  그  중심  세력은  남쪽으로  옮 겨가  동진 東 § 이란  이름의  새로 운  나라 
를  세웠다.  북방에서 는  오호  세력이  번갈아  가면서  새  왕조를  창건 하였다가  단 
명으로  끝나 는  등  끝없는  난맥상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흔히  오호 
십육 국시 대라고  일컫는다 

한편  이  시기에  한반도도  격동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고구려가  남쪽으로 
압박을  가해  낙랑과  대방을  소멸 시 키자  그  여파가  즉시  한강  유역과  그  이남 
애까지  미쳤다  그  영향으로  마한에서  정치적  통합운동이  벌어 져  백제가  출현 
하고  마침내  369 년에는  마한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진한 
과  경쟁 하던  변한도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끝내  목적을  달성 하는  데에는  실패 
하고  가야라 는  이름으로  분립 된  상태를  그대로  이어 갔다 

이처럼  4 세기에  접어들 어  한반도에서  새로 운  지배질서가  갖추어 지면서  각 


X •一 |一떠  企쁘뵤企犯:一ᅮ峰며 


056 


국은  자국에  유리 하도록  외교 전을  활발히  펼쳤 다.  이제  점점  외교가  중시되는 
시대로  바뀌어  갔다  당시  상대적  약체 였던  신라는  당분간  추세를  관망 할  수 밖 
에  없었다  그때  백제가  먼저  낙동강  유역까지  진출 해  가야  세력에  영향력을  뻗 
혔다  백제는  바다  건너  왜까지  동맹세력으로  끌어 들여  신라를  포위 해  압박 하 
였다  그러면서  가능 한  한  신라와도  우호관계를  맺으려 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를  발판으로  고구려와  한바탕  자웅을  겨 투려는  심산이었다 

그렇지만  신라는  백제  측의  기대와는  달리  고구려  쪽으로  점점  기울어 졌 
다  신라로서는  백제 보다는  고구려를  선택 하는  편이  자신에게  훨씬  유리 하다 
고  판단 하였다  신라는  고구려와의  본격적  교섭을  통 해  그를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 다.  고구려로 서도  한창  성장  중이던  백제를  철저히  견제하기  위 해  신라와 
손 잡고자  하였다  고구려는  신라의  유력  세력  가운데서도  각별히  신흥의  김씨 
족 단과  긴밀 한  관계를  맺었다  고구려는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 한  무기,  무 
구  마구  등  선진문물은  물론  전략  •  전술  등에  이르기까지  지원 하였다  그  반대 
급부로서  금은과  갈은  재원을  받았다  두  세력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 어진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신라는  고구려의  안내로  전진에  얼굴을  내밀  수  있었 
다  한편  백제는  남중 국의  동진과  꾸준히  통교하고  그로부터  선진문물을  적극 
받아들이 면서  고구려에  대항 하였다 

신라는  내친  김에  고구려에  한층  더  밀착 해  갔다  391 년  광개토왕이  즉위 
하자  나물 왕은  실성을  고구려에  볼모로  보냄으로써  우호관계를  더욱  굳 히려 
하였다  나물 왕에게  실성은  동서이 면서  가장  강력 한  경쟁자였다  실성을  볼모 
로  보낸  것은  국내적으로는  그의  세력  기반을  약화 시 키는  이중의  효과를  노 린 
의도에서였다.  고구려는  나물 왕이  직접  찾 아와  몸소  신속 臣 ■  관계를  표명 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나물 왕은  일단  그런  요구를  완곡히  거절 하였다  아마  국 
내의  정치  상황을  고려 해  최소한의  자존심과  자주성을  지켜내려  한  소산으로 
인다 

나물 왕은  대내외적  목적을  이루기  위 해  북방의  강자  고구려를  최대한  이용 
하였다  그로  말미 암아  이후  상당 한  기간  동안  고구려의  문화가  터진  봇물처럼 
신라에  밀려들었다  4-5 세기  신라문화의  양상  전반을  점검 하면  그런  점은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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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이  확인된다  특히  400 년  광개토왕의  병력이  가야와  왜의  공격을  받아  위기 
에  처 한  신라를  성공적으로  구원 해  주면서  한층  두 드러진  양상을  보였다 
바로  그  무렵  광개토왕은  백제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노 리고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  ：H 국원 왕!1 또 (331-371) 이  백제의  급습으로  살해 되었기  때문이다. 
「광개토왕 비」 에  보이듯  고구려는  백제를  언제나  백잔 百 殘이란  멸 칭으로  부트면 
서  줄곧  칼날을  갈았다  복수를  하기  위 해  남진정책을  추진,  본격적으로  평양 
경영에  나 섰다.  광개토왕은  드디어  396 년  한강을  건너  백제  왕성을  강하게  압 
박해  들어 갔 다.  백제의  아신 왕 H 幸 또 (392-405) 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되자 
마침내  항복을  선언 하였다  광개토왕은  그  징표로서  남녀  생 구 生 디  1 천명과  세 
포청施  1 천 필을  바친  아신 왕으로부터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는  맹세를  받아내 
고서  그의  동생을  비롯 한  대신 大臣  10 인을  볼모로  거느 리고  돌아 갔다  고구려 
는  백제가  당분간  회생이  곤란 한  수준의  부담을  지우면서  타협 하였다 

치욕의  일격을  당 한  백제로서 는  일말의  책임을  신라로  돌려  가야와  왜로 
하여금  신라를  공략 하도록  사주 하였다  그렇지  않 아도  신라가  고구려에  밀착 
해  가자  백제는  그를  극도로  못 마 땅 하게  여 겨  신라에  공세를  가 할  적절 한  기회 
를  노 리던  차였다  백제가  직접  나서 서  신라  공격을  주도하기  곤란 했던  이유는 
396 년에  입은  치명상으로 부 터  완전히  회복 하지  못한데다가  광개토왕이  평양 
까지  내려 오는  등  고구려가  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99 
년  백제의  사주를  내밀히  받은  왜와  가야의  연합 병력은  신라의  왕성 인  금성  포 
했을  공격 해  함락 시 키는  데  성공 하였다  갑자기  위기에  빠진  나물 왕은  북쪽  변 
경까지  도망 해  즉각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 하였다  이에  광개토왕은  400 년  보병 
과  기병  5 만을  급파 해  신라  구원에  나 섰다.  고구려와  신라의  연합  병력은  금성 
을  탈환 하는데  성공하고  이어  퇴각 하는  왜와  가야  병력을  뒤쫓아  임나 가라의 
종발 성 « 했까지  진격 해  굴복시킴으로써  원상을  거의  회복 하였다 

고구려의  구원  작전이  성공을  거두면서  신라의  입장에서는  주목 할  만 한  몇 
가지  상황  변화가  나 타났다  첫째,  신라의  매 금 ■,  즉  국왕이  직접  고구려에 
나아 가  조공 한  점이다  매 금은 「광개토왕 비」 를  비롯 한  여러  자료에  보이는  신 
라  왕 호이다  이를  이사 금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마립간의  다른  표기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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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다  원래  나물 왕은  고구려의  직접  입 조 入 朝  요구를  거절 하였다.  그러나 
이제  매 금이  기꺼이  고구려에  나아 가  신속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고구려에 
직접  나아 간  매 금을  흔히  나물 왕으로  간주 하였으나  비문의  전후 맥락으로  미 
루어  뒤이 어  즉위 한  실성 왕일  가능성이  한결  크 다.  신라왕의  직접  입 조는  신라 
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이  엄청나 게  커졌음을  나타낸다.  그에  따라  고구려의 
문화도  저절로  물밀듯이  밀려들게  되었다. 

둘째,  이  사건을  계기로  고구려  병력이  신라의  왕도와  지방의  요충지에  주 
둔 하였다는  사실이다  병력  주둔은  신라  매 금이  고구려로  갔을  때  두  나 라  사 
이에  합의를  거천  사항으로  보 인다  이제  신라는  당분간  고구려의  예속  아래에 
들어 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광개토왕 비」 에  보이는  속 민 ■못으로  규정된  내용 
과  어울 리는  모습이다  고구려가  나물 왕의  세  아들  대신  10 년  동안  볼모로  삼 
았던  실성을  즉위 시킨  점,  10 여  년의  세월이  호른  뒤에는  다시  실성을  내몰고 
대신  늘지를  왕위에  내세운  사건  등은  고구려의  내정  간섭이  어느  정도  수준 
이었는지 를  가늠하기에  충분 한  증거이다  신라는  400 년  이후  상당 한  기간  고 
구려 에  예속되어  정치적  자립이  유보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신라가 
고구려의  우산  아래에서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차근차근  마련 해갈  기회이기 
도  하였다 

셋째,  신라와  가야  사이의  경계가  낙동강으로  정리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이 
전에는  창녕의  비자 발이  가야의  7 국  가운데  하나였던  데서  알  수  있듯이  낙 동 
강  이동에도  가야  소속의  정치세력이  존재 하였다  당시까지는  아직  낙동강이  신 
라와  가야의  국경선으로  기능 한  것은  아니었다.  이제  낙동강은  두  정치세력  간 
의  국경선으로  정리 됨으로써  그  기능이  근본적으로  달라 졌다  요컨대  고구려가 
신라의  위기  상황을  구원 해  주고  군대를  주둔 시킨  일은  일정 한  기간  동안에는 
신라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간섭이  정도를  넘 어서자  역으로 
신라의  발전에  차츰  질곡으로  작용 하였다  신라는  서서히  그에  반발 하면서  자 
립 화의  길을  꾸준히  도모 해  갔다  그를  상징 하는  첫  사건이  고구려에  볼모로  가 
있던  늘지 왕  동생  복 호의  구출  작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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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동 맹과  신라의  립화  모색 

신라는  400 년  광개토왕의  병력이  낙동강  유역까지  남정 해서  가야와  왜  연 
합 세력을  물리 쳐  구원 해  준  이후  고구려의  강 한  영향력  아래에  예속되었다  고 
구려는  목적을  달성 한  뒤  대부분의  병력을  곧바로  철수 시켰으나  일부는  신라 
의  왕도를  비롯 한  요충지에  남 겨 두었다.  병력을  주둔 시킨  고구려는  신라의  내 
정에  간섭함과  동시에  상당 한  경제적  반대급부를  요구 하였다  신라도  처음에 
는  부득이  그  요구에  순응 하였으나  시간이  흐르 면서  반발하기  시작 하였다.  고 
구려 가  신라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교묘 하게  이용하면서  지배를  더욱  강화 
하려  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다.  그런  갈등은  마침내  실성 왕과  나물 왕의  장남 
늘지  사이에  벌 어진  싸움으로  표면화되었다.  두  사람은  5 촌간으로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이기도  하였다  실성은  고구려의  힘을  빌려  늘지를  제거 하려다가 
실패 해  도리어  축출되었다.  마침내  늘지가  고구려의  도움으로  즉위 하였다. 

실성 왕처럼  고구려의  도움을  받은  늘지 왕도  처음에는  기존  관계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정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그것이  신라의 
발전에  뚜렷 하게  장애가  된다고  진단 하면서  점점  고구려의  간섭을  벗어 나  자 
주화 하는  길을  모색 해  갔다  늘지 왕은  그리  호락호락 하지가  않았다  일단  즉위 
하자마자  볼모로  십여  년  동안이나  해외  생활을  하던  자신의  두  동생을  귀국 
시 키려는  시도를  단행 하였다  당시  정상적  외교  통로를  매개로  한  귀환은  불가 
능 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늘지는  비상적  방법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그를  추진 
하기  위 해  선정된  인물이  박제상 ■안이었다  그의  출신지를  왕 경,  양산이 라  보 
는  등  논란이  되어  왔으나  최근  울산으로  보려는  주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박 
제상은  상대하기  쉬운  고구려로  먼저  가서  복 히 •  구출 한  뒤  곧장  왜로  가서 
미사 혼을  구출해내는  데  성공 하였다  그러나  자신은  왜에  잡 혀서  죽임을  당 하 
였다 

그런데  문제는  신라가  고구려의  예속  아래  있었음에도  복 히'  신라로  데려 
오는  데  정상적  외교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신라와  고구려  두 
나라  사이에  어떤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음을  의미 한다.  당시  칼자루를  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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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구려 였 으므로  신라도  처음에는  정상적  창구를  통 해  처리 하려  했을  것 
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 한  것이었다.  이는  고 
구려 와  신라의  관계가  실제로  그리  순탄 하지가  못하였음을  시사 한다 

이  시기  고구려  내부에서도  이미  실성을  지지 하는  입장과  늘지를  지지 하는 
입장이  서로  대립 하던  상황이었다  정상적  외교를  통한  접근에  반대 한  쪽은  눌 
지의  즉위를  탐 탁 하지  않게  여겼다  늘지 왕이  부득이  박제상을  동원 해  비상적 
구출  작전을  추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성공을  거둔  것은  고 
구려  내부에서  늘지를  지원 한  세력  덕분이었다  이런  경험을  통 해  늘지 왕은  결 
국  자립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느꼈던  것이다  고구려로 부 터  벗어 나는 
유일 한  방안은  서서히  백제  쪽으로  접근 하는  길이었다.  때마침  427 년  단행된 
고구려의  평양 성  천도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그를  상당 한  위기로  인식 한  백제 
가  공조를  위 해  먼저  신라에  접근 하였다  공동  대처를  절실히  바라던  신라가 
그를  받아들임으로써  일단  433 년  나 제동 맹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갓  출범 한  약체의  신라가  국제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얻었던  경험은  이후  신라의  발전에  상당 한  밑거름으로  작용 하였다.  약소국 으 
로서  살아남기  위 한  방편으로  강대국을  적극  활용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6 세 
기  중엽의  진흥왕 대에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일대  결 
단을  단행하고  그것이  성공을  거둔  것은  어쩌면  이때의  시련과  경험  갈은  것이 
계속  축적된  덕분이었을지  모른다 


고구려와의  관계  파탄라^ 화 

나 제동 맹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신라가  곧장  반 S 고구려  기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입장은  아니었다.  신라는  한동안  교묘 하게  이중적  외교  입장을  견지 하 
면서  저울질 하였다.  당분간  예전처럼  고구려와도  우호관계를  그대로  유지 해  나 
가면서  자주노선을  선언 할  기회를  엿 보고  있었던  것이다  백제와 는  우호적  관 
계를  긴밀히  맺 어가면서 도  물밑에서는  언제  가해 질지  모를  고구려의  압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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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하는  양면 책을  구사 하였다  앞으로  신라가  나아갈  기본  방향은  친 백제  •  반 
고구려  쪽으로  잡혔던  것이다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조성된  갈등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갔 다.  직접적  마 
찰과  대립은  중앙에서 보다 도  변경지 대에서  먼저  일어 났다  450 년 (늘지 왕  34) 
고구려의  변장 邊將이  실직  * 直 (오늘날의  삼척) 의  들판으로  사냥을  나왔다가  신 
라의  하 슬라 MS® (오늘날  강릉)  성주 삼직  드 S 에게  피살 당 하는  사건이  벌 
어졌다  변장이나  성주의  구체적  실체는  모호 하지만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지 
방관  혹은  군관이 라기보다는  모두  당 해  지역  출신의  유력자 였을  가능성이  크 
다  각각의  영역  내  유력자  사이에  벌 어진  다툼이었다  피해를  입은  고구려는 
그에  항의 하는  한편  보복하기  위 해  신라의  변경을  대상으로  직접적  군사  행동 
을  감행 하였다  이에  신라가  즉시  사죄함으로써  이  사건은  더  이상  비화되지 
않고  일단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후  두  나라  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은 
점점  고조되어  갔다  454 년 (늘지 왕  38) 에는  고구려가  갑자기  신라의  북 변을  공 
격하는  사건이  벌어 졌 다.  그  이듬해에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였을  때  신라는 
병력을  보내어  백제를  도와 주었다.  이처럼  신라는  노골적으로  군사  대결을  시 
도 함으로써  고구려와  결별 하는  마지막  수순을  밟아갔 다. 

그런데 『일본서기』 에는  464 년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고구려  병력  일백여  명 
이  신라의  왕도에  주둔 하였음을  전하는  기록이  있다  이  병력이  언제부터  신라 
왕도에  주둔 한  것인지는  분명 하지가  않다  400 년  고구려  남정이  성공적으로  끝 
난  후  주력 군은  철수 하였으나  한동안  일부  병력은  돌아가 지  않고  잔류 하였다 
병력의  수는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었지 만  이후에도  그들의  신라  주둔이  지속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늘지 왕  즉위  이후  일단  철군 하였다가  어 
떤  다른  사건을  계기로  재차  파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464 년  시점에서  보 
면  주둔  병력은  극히  소수 였으 므로  외적의  공격에  대해  신라를  직접  도와주기 
위 한  목적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 는다  아마도  군사  고문 ■  정도의  명분을  내 
세워  차라리  신라의  내부  동향을  감시하기  위 한  데에  있었던  것  갈다  그런  측 
면에서  짐작 하면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던  455 년의  군사적  충돌  이후  두  나라 
가  일시  타협 한  결과일  공산도  크다  115 삼국사기』 에  따르면  바로  직전의  여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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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왜가  신라의  변경을  대규모로  침범 한  사례가  보이므로  그에  대비하기  위 
해  일시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수도  있었겠다  여하튼  그  이전부터  신 
라  왕도에는  고구려  병력이  주둔 하였음은  분명 하다  이는  두  나라의  관계가  심 
한  굴곡을  거치면서도  아직  완전 하게  파탄이  난  상태는  아니었음을  증명 한다 
그런데  464 년  신라가  왕도에  주둔 하던  고구려  병력  일백여  명을  일시에  급 
습 해서  몰살 시 키는  사건을  일 으켰다  그  내용이 『일본서기』 에  매우  설화적 인  형 
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고구려의  백여  명  주둔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  휴가를 
얻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길을  안내 하던  신라인  경마잡이 (典 馬) 에게  자신들이 
신라를  공격 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정보를  누설 하였다  경마잡이는  중도 
에  몰래  신라로  되돌아와  고구려  휴가병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였다  신라는 
선수를  쳐  주둔  고구려  병력을  모두  죽였다  이때  살아남은  병사가  탈출 해  이를 
본국에  알렸다  이로써  두  나라는  드디어  원수지간이  되기에  이르렀다 

설화 성  짙은  부분이  뒤섞여  있으나  골격 까지도  모두  그렇다고  단정 할  필요 
는  없다  상당  부분은  사실성을  띤  것으로  보 인다 『삼국사기』 에서  확인되는  그 
시점  전후의  분위기는  그런  실상을  방증 한다.  신라는  이후  고구려의  공격에  대 
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 하여  갔 다.  위의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래 
도록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면면히  이어 져  왔던  신라와  고구려  두  나라  사이 
는  464 년의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파탄이  난  셈이었다.  신라는  장 차  고구려의 
공격이  필히  있으리라  예상하고  여러  모로  대비책을  강구 해  나갔 다.  특히  이를 
계기로  신라는  체제를  전면  재정비 함으로써  새로 운  지배질서를  구축 할  수  있 
게  되었다 


r  부 체제와 

그운 영 


6 부의  성립 

4 세기  중엽  신라가  진한의  여러  분립 된  정치세력을  통합함으로써  성립 했다 
하더라도  지배질서가  즉각  그에  어울 리게  구축된  것은  아니었다  새로 운  지배 
체제가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상당 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아직  기존  질서가  강 
하게  온존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신라  영역으로  편입된  지역도  비록  독립성은 
상실 하였으나  아직  기존  기반이  완전히  해체 되지  않고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 
었 다.  따라서  명실상부 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정립 해  가는  데는  상당 한  절 
차와  과도기적  과정이  필요 하였다 

사로 국은  원래  내부가  여러  개의  읍락 S 향으로  구성된  구조를  하고  있었 다. 
그  가운데  정치적  중심  역할을  말은  읍 탁은  각별히  국 읍 I®  이라  불렸다  이런 
내부  구조는  신라의  성립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바뀌어  나갔 다.  진한 사회의  통 
합으로  사로 국  자체  내부도  결속을  추진 해가 면서  읍 탁의  재편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읍락  간  재편  과정을  거쳐  새로이  성립 한  조직체 
가  바로  부®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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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란  명칭은  뒷날  어느  시점에  이르러  신생 국  신라에  비 해  선진국으로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고구려의  그것을  본받아  붙여졌 다  다 
만,  사로 국의  각  읍락이  신라의  성립과  함께  그대로  부로  전환 한  것은  아니 었 
다.  사로 국의  주도권이  석 씨로부터  김씨 족 단에게  넘 어간  것도  그런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여러  읍락이  전면적으로  재편된  결과로서  새로 운  모습으로  단장 
한  것이  부였다  인적  구성이나  물적  토대가  기존  읍락 보다  한결  커진  부도  생 
겨 난  반면  그들에  흡수 됨으로써  소멸 한  읍 탁도  있었다  몇몇  읍 탁이  합쳐져 
하나의  부로  재편 되기도  한  만큼  사로 국을  구성 한  기존  읍 탁의  수와  새로  출 
현 한  부의  수가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재편의  과정을  거쳤 
으므로  부는  읍락 과는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 하는  조직체였다  읍 탁에  비 해 
부는  내부의  계급  분화가  한층  더  진전 되었으므로  그만큼  공동체 성은  약화 
된  상태였다 

부의  성립  시점에  대해  이사 금  시기로  보는  견해와  마립간  시기로  보는  견 
해로  엇갈려  있 다.  재편을  고려 하면  후자  쪽이  타당 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 
다  읍 탁이  부로  바뀐  것  자체가  그  직전과 는  다르게  어떤  내부  구조의  변화를 
동반 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신라의  출현이란  곧  읍 탁을  대신 한  부의  성 
립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신라의  핵심  지배자  집단으로서  부가  출현하자 마자  곧바로  그와  갈은  단위 
명칭이  붙 여진  것은  아니었다  그런  집단들이  존재 하다가  상당 한  시간이  흐른  뒤 
에  비로소  부라  불리었다  6 세기  초의  금석문에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부를  붙 
이기도  하고  생략 한  경우가  있음은  그를  방증 한다.  이는  그때까지도  부란  단위 
명이  아직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였음을  뜻 한다  신라에서  부란  용어가  수용된 
것은  5 세기  후반  무렵의  일로  짐작된다  부란  용어가  채택된  것은  그  집단이  고 
구려 의  5 부와 유사 하게  기능 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라의  부는  외형상  고구려의  그것이  수용 되었으나  양자는  규모나  구조 
및  운영에서는  상당 한  차이가  있었다  고구려의  5 부  각각은  원래  나*  또는  나 
국3 ■이라  불리는  하나의  읍락 국가  규모였다.  이를테면  국왕을  배출 한  계투 부 
는  원래  하나의  독립국 이었다  따라서  개별  나부는  다시  여러  개의  읍 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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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져  있었다  그와  비교 할  때  신라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6 개의  부는  모 
두  합쳐야  겨우  사로 국,  혹은  그보다  약간  더  큰  규모였다.  신라의  6 부를  고구 
려의  5 부와  대비 하면  6 부  전체가  고구려의  1 개  부  정도에  지나 지  않았던  것이 
다  이와  갈은  점은  이후  두  나라의  지배  구조나  정치  운영에서  차이를  가져온 
근본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신라의  부는  탁 鳴：( 또는  樂) ， 사 탁 沙 緣( 또는  沙 染) ， 모 탁 숴 象 ( 또는  率 染 〉， 본 피  本 被 ( 또 

는  本滅 ，습비  習比 ( 또는  所 微 ， 한기 漢 抵( 또는  MR)  의  6 부로  일단  완결되었다  그런데 
성립  당초부터  6 부로  출발하였다는  견해가  있 고， 그와는  달리  처음에는  3 부였 
다가  부  사이에  치열 한  경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규모가  차츰  커져  가장  유 
력한  부가  다시  3 개  혹은  2 개로  분화되어  마침내  최종  6 부로  정리되었다는  새 
로운  견해도  있다  전자는  사로 국을  구성 하던  6 촌이 라  불 린  6 개의  읍락이  그대 
로  6 부로  바뀌었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면서도  양자의  차이나  과 
정  등은  언급 하지  않고  있 다.  그렇게  보면  사로 국이  신라로  전환되면서  외형은 
물론이고  내부적으로  진행된  통합운동에  따른  재편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 
다고  이해 하는  결과가  된다  신라라는  새로 운  국가가  출현 하였는데  내부적 으 
로  아무런  변동이  뒤 따르지  않았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6 개의  읍락이  그대 
로  6 부로  이행 하였다고  보는  해석은  상당 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후자는  그에  대해  의문을  품고서  제기된  주장이다  특히  부가  지닌  운 
동성과  자립성을  기본  바탕으로  의식 한  데서  도출 되었음이  특징적이다  부는  그 
자체로  정치적  독자성을  강하게  지녔던  만큼  모두  균등 하지가  않았다  신라로 
의  발전  과정에서  사로 국의  읍 탁이  3 개로  통합되면서  부로  전환 되었는데  이  세 
개의  부는  각각  규모가  달라  동등 한  권한과  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  부별로 
대외  군사  활동을  경쟁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얻은  전리품을  차등적으로  배 
분  받음으로써  그  규모나  구조의  차는  더욱  벌어 졌다  이런  경향성은  시간이  흐 
룸에  따라  더욱  강화되어  나갔 다.  마침내는  탁과  같은  유력  우세 한  부가  자체 
분화를  겪음으로써  6 부가  성립 하였다는  주장이다 

전자는  기왕에  오래도록  유지되어  온  주장인  반면  후자는  새로 운  금석문 
자료에  근거 한  신설이 다  아직  그  결과가  완전 하게  정리된  상태는  아니지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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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부의  중요성을  고려 하면서  그  성립의  과정과  성격  및  기능에  대해  좀  더  심 
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부 체 체와  회의체 

6 부는  흔히  지배자  공동체라  일컬어지 고  있다  부가  사로 국  내부의  승리자 
들이  최후로  결집함으로써  나 온  조직체 였 으므로  이는  적절 한  이해이다.  거기 
에는  사로의  지배자 뿐만  아니라  그에  복속 되어  중앙으로  편입된  지방의  유력 
자까지도  들어  있었다  사로  내부의  재편을  거친  결과  성립 한  것이  부였 으므로 
그  과정에서  기존  체제는  저절로  바뀐  셈이었다. 

부의  출현과  동시에  지배층  재편의  수단으로서  마련된  것이  간 제구 ■였 다. 
부를  구성 한  유력자에게  간 (그로부터  분화 한  〒群들도  포함) 이라는  칭 하 •  획 
일 적으로  부여 하였다  왕 경  유력자의  경우  세력  기반의  대소나  우열에  따라  이 
미  서열화가  어느  정도  이루 어진  상태였으므로  일률적으로  간이란  호칭이  주어 
진  것은  아니었다  간도  서열에  따라  약간의  분화가  진행된  것이었다  뒷날  왕 경 
인을  대상으로  지급 한  경위  ᅩ; 通의  모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간 제의  도입은  곧  지배자  공동체  내부에서  일정 한  재편  작업이  진행 되었음 
을  뜻 한다.  이는  새로이  성립 한  지배체제가  그  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진  모습 
을  보이는  것으로서,  부의  성립과  함께  일어 난  커다란  변화였다.  간들로  편제된 
유력 한  지배세력을  대표 하는  수장이  바로  ‘ 으뜸  간’， ‘ 우두머리  간’ 으로 서의  마 
립 간이었다.  신라가  성립 하면서  사로 국  자체는  이제  왕도로  기능 할  발판을  갖 
춘  셈이었다.  물론  사로 국이라는  인식을  완전 하게  벗어 나  그것이  제대로  왕도 
로서  기능 하기까지는  이후  상당 한  시간이  소요 되었지만  일단  그  씨앗은  뿌려 
진  셈이었다  왕도의  성립은  곧  그에  상대되는  지방의  존재를  상정 하게  한다. 

간이란  호칭은  왕 경  6 부의  유력자 만이  아니라  지방의  유력자에 게도  동시에  주 
어졌다  신라의  지방으로  편입된  기존  독립국  유력자들의  기반이  완전히  해체 되지 
않은  탓에  아직  그들을  완벽 하게  제압하기에 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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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기반을  어느  정도  인정 해  주는  방편으로  간이란  칭 히 _  부여 해  대우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뒷날  지 방1？！ 을  대상으로  한  외 위  ^의  시원 이었다 

이처럼  출발  당시의  간은  중앙과  지방  사이에  별다 른  차별이  없었음이  큰  특징 
이었다  이  점은  6 세기에  왕 경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경위를,  지방민  유력자에 게는 
외 위를  지급함으로써  신분체계를  달리  운영 한  사실과는  대조된다  이후  지방에  대 
한지 배를  줄곧  7 ᄋ1 ■화해  가면서  지방민의  위상을  크게  약화 시 켜  나갔다 

이처럼  마립간  시기  초에는  왕 경인과  비교 해  지방민이  크게  차별을  받지  않 
았다  이는  진한  시기의  질서가  일정  부분  지속되고  있었음을  의미 한다  아직 
중앙집권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 한  데서  비롯된  당연 한  결과였다  그렇지만 
이후  지방지 배가  강화되자  지방  유력자의  기반이  점차  침탈 당 하면서  크게  차 
별  받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마립간의  지위와  위상  자체는  초월적  상태가  아니었다.  마립간은  신 
라  국왕이 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탁 부의  부장 이었다.  6 부의  부장  가운데 
서  서열상  제일 급이 지만  결코  절대권자 는  아니었다  신라  국가의  중요 한  일은 
각  부의  부장을  비롯 한  그에  버금가 는  유력자들이  참여 한  회의체에서  논의 되 
었 다.  6 부  각각은  우열의  격차가  났으므로  회의체의  참여자  수도  부별로  달랐 
다  유력  우세 한  부의  경우는  부장을  비롯 한  다수가,  그렇지  못 한  부는  소수만 
이  참여 하였다.  시기가  내려 올수록  그런  격차는  더욱  벌어 졌다  회의체가  간이 
라  불리는  지배층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고구려나  부여의  제가 회의  諸 加# 
lllt 의  사례로 부 터  유추 해  간 군 회의〒 !_■， 혹은  제간 회의！!〒 tti 라  부론다  마 
립 간은  그런  간 군 회의의  주재자였다 

이처럼  부  출신자로  이루 어진  회의체를  중핵으로  운영된  지배질서를  일반적 
으로  부 체제라  일컫는다  부 체제에서  가장  중시된  것은  바로  회의체를  운영 한  사 
실이 다  신라  국가의  모든  중요  사항이  회의를  통 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부 체제 
는  그  이전의  공동체 성을  완전 하게  탈각 하지  못하였음을  보여  준다 

간 군 회의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이  왕 경인으로 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간 
이란  칭 히 •  보유 한  지방의  유력자에게  적어도  겉으로는  자격이  동등 하게  부 
여 되었다  그들도  처음에는  중앙의  정치에  일정  부분  관여 할  수  있었 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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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상의  제약이  있었으므로  모든  회의에  언제나  직접  참여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특별히  분쟁의  소지가  큰  외교상의  문제나  군사  동원과  연관된  전쟁과 
갈은  핵심  사안은  그들도  참여 한  회의체에서  결정되었다.  이는  결정사항이  지 
방 민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 치게  되는  데서  말미 암은  것이었다  그  점은  늘지 왕 
이  즉위 한  뒤  고구려와  왜에  볼모로  가  있던  자신의  두  동생을  구출 하는  방법 
을  모색 하는  가운데  당시로서는  가장  변경  지역  출신  유력자들이  참여 한  회의 
에서  박제상을  적임자로  선정 한  사실로부터  방증 된 다.  이처럼  부 체제의  초기 
단계에  간을  부여 받은  지방  유력자에 게도  신라의  중앙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이  주 어진  것은  진한에서 의  운영  원리가  아직  완전히  일소 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부 체제  단계에서는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취급 하는  관 부가  따로  두어 지지 
않았 ^며， 당연히  관직도  존재 하지  않았 다.  그러나  부별로  시원 적  형태의  관료 
조직은  갖추어 져  있었다  이는  실무를  담당하고  내부  서열을  나타내는  용도로 
서  관직과  관등을  겸 한  성격의  것이었다  다만,  전체  부가  모두  대등 한  상태는 
아니었다  6 부  가운데  특히  마립간을  배출 하는  탁 부나  갈 문 왕« ᄑ을  부장 으 
로  한  사 탁 부와  갈은  부는  지배집단의  층위가  매우  두터워  간을  칭 할  만 한  유 
력 자의  수가  많았다  자연히  그를  보좌 하는  실무자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마립간  시기에는  아직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  관료체제 
가  마련되지  못하고  부별로  다원적  형태의  초보적  관료  조직이  갖추어 졌 음이 
특징이다  부에  한정된  사안은  부별로  자체  결정되어  실행으로  옮겨졌 다 

이상과  같이  마립간  시기의  지배층은  어떤  사안을  결정 하는  그룹과  이를 
집행 하는  두  그룹으로  역할이  나 뉘어  있었다  이를테면  크게  간 층은  전자에, 
나마 충떠층  등은  후자에  속한다  어느  경우라도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동으로 
집행 하는  구조였다  그것이  부 체제  운영상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이었다  이는  아 
직  특정  집단이  배타적,  우월적  지위를  완전히  확립 하지  못하고  함께  대처 해야 
하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인 하게  잔존 한  데서  기인 한다 

매사가  부를  중심으로  운용 되었기  때문에  마립간의  위상도  뒷날의  국왕 
에  비 해  그리  높지  못 하였다  그래서  다른  부 들로부터  늘  견제를  받는  처지 였 


다  특히  탁 부와  비슷한  규모의  위상을  지녔던  사 탁 부의  부장은  마립간의  강력 
한  경쟁자였다  사 탁 부의  부장을  특별히  갈 문 왕이라  부론  자체가  그를  방증 한 
다  그래서  당시에는  마립간 파  갈 문 왕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었다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  마립간  시기에는  갈 문 왕이  사 탁 부  부장을  비롯 해  여럿이었다.  왕비의 
아버지나  왕의  동생도  갈 문 왕으로  불리었다  다만， 그들이  대부분  자기  당대로 
한정되는  일회성의  상징적  호칭을  지닌  데에  지나 지  않았다면  사 탁 부의  갈 문 
왕 만은  유일 하게  지위를  세습 한  현실적  실력자였다  갈 문 왕이라는  특이 한  제 
도를  운영 한  것은  당시  진행되기  시작 한  가계  분화  현상과  맞 물려  있었다  큰 
범위의  왕족  내부에서  왕위계승 권을  배타적으로  보유 한  왕가 主 총나  왕실: I  .1 
개념이  조금씩  싹 터가 고  있었다 


부 체제  운 영과  그  한계 

마립간  시기  정치  운영의  주축을  담당 한  것은  6 부였다  6 부  각각은  강 한  독 
자성을  지니면서  신라  국가  전반의  방향을  결정 하는  핵심적  기능을  하였다  6 
부의  부장을  비롯 한  부별  유력자들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국가의  중대 한  일들 
이  결정되고  추진되었다. 

그런데  6 부  모두가  대등 하지를  않았다  인구  구성이나  규모면에서  차이가  났 
으며  크게  유력  우세 한  부와  그렇지  못 한  약체의  두  그 f •으로  나 뉘어 져  있었다 
6 부  가운데  탁1 S 과  사 탁 沙 « 의  2 부가  전자였다 면， 나머지  4 부는  내부적으로  약 
간의  우열  격차는  있었지 만  후자에  속 하였다  그들  간  격차는  시기가  내려 오면 
서  점점  더  벌어 져  갔다  그런  측면에서  부 체제란  영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 운 
한시적  성격의  것이었다고  하겠다.  유력  우세 한  2 부를  중심으로  정치력이  더욱 
결집 되자  다른  4 부는  저절로  현저히  약화되는  길을  걸었다  5 세기를  거치면서 
부 체제는  머지 않아  무 너 질  운명을  맞아 가고  있었다 

부 체제를  오래도록  유지하지  못 하게  한  또  다른  요소는  내부  구성에서도 
찾아진 다.  6 부  각각은  혈연적  기반을  달리 하는  여러  다양 한  소집단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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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었 다.  이런  소집단을  부내 부* 部라  부 르려는  견해도  있다  겉으로는  6 
부  각각이  마치  하나의  혈연집단으로서  독자성을  지닌  강고 한  공동체처럼  보 
이지만,  실제로는  계통이  다르고  정치적  입장과  지향을  달리 하는  여러  소규모 
집단의  결속으로  이루 어진  조직체였다  하나의  거점  읍 탁을  중심으로  여러  소 
집단이  결합 해서  이루 어진  탓이었다.  소규모  집단들은  주류와  비주류로  나 뉘 
고,  그들  사이에는  상당 한  우열의  편차가  존재 하였다  소규모  집단  각각도  서로 
치열 하게  경쟁 하는  관계였다  파사 왕 裝裝또 대에  그  아들인  지마 抵摩의  배필을 
얻을  때  한기 부  내의  두  정치세력  사이에  보였던  갈등과  대결의  양상은  그런 
실상을  여실히  보여  준다 

그런  측면에서  부는  성립  당초부터  부서지기  쉬운  구조를  한  조직체 였던 
셈이다  부  각각의  내부는  어느  정도  분화된  계급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크게 
는  동일 한  혈족  집단인  듯  보이면서도  다시  여러  가계로  이루어 져  있었다  가 
계들은  정치적으로  상호  치열 하게  경쟁 하는  관계였다  나물 왕의  후계를  둘러 
싸고  벌 어진  그  직계  비속 卑屬과  실성 왕  사이의  싸움은  그런  사정의  일단을  잘 
보여  준 다.  이들  양자는  갈은  김씨 족 단으로서  서로  가까운  혈연관계였다.  가계 
분화가  진행되자  동일 한  혈연이 라도  정치  지향을  달리 하면  대립  •  갈등 하게  됨 
을  보여  주는  뚜렷한  사례이다 

하나의  부를  구성 한  여러  작은  혈연  집단의  가계가  분화되는  모습은  그  내 
부의  혼인  양태를  통해서도  유추 된다  마립간  시기가  출범 한  전후의  혼인  관계 
를  살 피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전혀  다 
른  혈연  집단과의  사이에  행 해진  소위  족외혼 獻隔 이며， 다른  하나는  동일 한 
집단  내에서  이루어 지는  족 내  혼인이 다  마립간  시기  이전부터  그와  갈은  두 
경향은  뚜렷이  대비된다.  아마  동일 한  혈연  집단에서  그처럼  다른  양상으로  혼 
인이  추진된  데에는  각기  나름의  이해관계와  명분이  내재 되었을  터이다  동일 
한  집단  내에서의  혼인이  일정 한  경향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행해졌다면  이는 
그  자체가  바꾸기  힘든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졌음을  뜻 한다.  끝내는  그것이  상 
호  배타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강 한  정치적  지향성 까지도  갖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뒷날  성립 한  골품 체제  아래의  혼인이란  바로  그런  속 성으로부터  배태 


된  것이었다  마립간  시기  국왕의  혼인관계를  통 해  그런  사정을  뚜렷이  간취 해 
낼  수  있다  마립간  시기의  문을  연  나물 왕대를  기준으로  전후  사정을  살 피면 
그런  실상의  대강이  드러 난다 

김씨 족 단이  정치적  세력  기반을  제대로  구축 한  것은  사실  나물 왕의  할아 
버지  구도 ftit  때의  일이다  그에게는  미 추 말구«1 의  두  아들  외에  또  다 
른  아들로서  대서지*！ 如란  인물이  있었 다.  대서지 는  바로  실성 왕의  아버지이 
다  그런데 『삼국사기』 에서는  대서지 의  출자를  김씨  시조인  알지，? 의  후예라 
는  사실만  간단히  언급 하였을  뿐  구체적  가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와  달 
리  망국 유사』 에서는  미 추 왕의  동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성이  나물 왕에  의 
해  볼모로  선정되어  고구려로  보내 져서  10 년간이나  머무른  점,  고구려의  도움 
을  받 아서이 기는  하나  귀국  후  마침내  나물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수  있 
었던  점  등  제반  정황을  고려 하면  나물 왕과 는  혈연관계가  그리  멀지  않았음이 
분명 하다  따라서  아무래도  4 촌간으로  기록 한  후자  쪽이  한결  타당 할  듯 하다 
그렇다면  구도는  나물 왕과  마찬가지로  실성 왕에게도  할아버지가  된다  구도에 
게는  이사 금에  오른  미 추와  나물의  아버지인  말 구  그리고  실성의  아버지인  대 
서지  등  세  아들이  있었던  셈이다 

형제  사이인  미 추와  대서지 가  석 씨와  혼인 한  반면  말 구만은  각별히  김씨 인 
휴례 ■부인과  혼인 하였다  휴례가  말 구와  어떤  혈연관계였는지 는  잘  드러 나지 
않으나  같은  김씨 족 단  내부에서의  혼인 이었음은  분명 하다  미 추에게 는  아들이 
없었으며  대신  딸만  2 명  있었다  두  딸  가운데  한  사람은  나물과,  나머지  한  사 
탐은  실성과  혼인 하였다  위의  4 명은  모두  종형제  사이 였으 므로  극심 한  근친혼 
이다  김씨 족 단  내부의  근친혼  관행은  말 구로 부 터  시작되었다 

나물 왕의  장남인  늘지는  정치적  경쟁관계에  있던  실성 왕의  딸과  혼인 하였 
는데  두  사람은  6 촌간 이었다  늘지의  아들인  자비는  서불 한  미사 흔유 ■의  딸 
과  혼인 하였다.  미사 혼은  나물 왕의  셋째  아들로서  늘지의  동생 이므로  자비는  4 
촌과  근친혼을  한  셈이  된다  자비의  아들  소지는  이벌찬  내숙 ■의  딸  선혜 
수를  왕비로  맞 아들였다.  내숙은  뒷날  진흥왕 대에 『국사 國史』 를  편찬 한  거 칠 부  W 
화의  할아버지  잉숙 ■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다면  선혜는  거 칠 부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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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  부인  [이 칠 갈 문 왕의  딸,  박씨] 


미 추니 사금 (13)  광명 부인， 석 씨  말 구  |  휴례 부인， 김씨 


나물 마립간 (17)  = 

F=  보^ ■부인,  김 사 

늘지 마립간 (19)  =  |  아로 부인. 김씨  복 호  미사 흔  ? 

자비마립간 (20) 

그림 3  나물 왕  중심의 가계도 

물력  如 J 과는  남매지 간이다  거 칠 부가  나물 왕의  5 세손이 라  하므로  내숙 (잉 숙) 은 
3 세손으로서  증손자에  해당 한다  소지도  나물의  3 세손 이므로  내숙 과는  곧  형 
제  항렬이 라서  서로  아무리  멀어도  6 촌을  넘지  않 는다  따라서  소지와  선 헤의 
혼인도  상당 한  근친혼이 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보면  나물 왕의  직계  비속으로서  마립간에  오른  사람들은  거 
의  예외  없이  8 촌  이내와  근친혼을  행 하였음이  확인된다  마립간  시기의  국왕 
에게는  근친혼이  일종의  원칙으로  고착된  상태였다  이런  근친  간의  혼인  양상 
은  이어 지는  시기인  중고의  전반기와는  무척  대조되는  모습이다  소지 왕과의 
정치적  대결을  통 해  왕위를  승계 한  지 증 왕은  물론이고  그  아들인  법 흥 왕  그리 
고  그를  이어  즉위 한  진흥왕은  모두  김씨가  아니라  다른  족 단인  박씨와  혼인 
하였다  3 대에  걸쳐  박씨와의  혼인이  이루어졌음은  당시  그  가계에서는  하나의 
관례로  정착되어  있었음을  의미 한다.  소지 왕은  지 증 왕과  가까운  혈연관계 이기 
는  했어도  이미  두  가계는  혼인  양태에서  나 뉘고  있었다  이것이  곧  서로  간  정 
치적  입장과  지향이  달랐음을  방증 하는  것으로서  직계와  방계 처럼  가계  분화 
가  일정  정도  진행되었음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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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갈은  경향은  나물 왕  이전부터  나타났 다.  나물 왕의  할아버지  구도는 
박씨와  혼인 하였고， 두  삼촌인  미 추 왕과  대서지 는  모두  석 씨와  혼인 하였다  당 
시는  소위  족외혼이  주류적  경향이었다.  반면  그의  아버지  말 구만은  갈은  김씨 
와  혼인 하였고  그것이  이후  계속  이어 졌다  대서지 의  아들인  실성도  나물과  마 
찬가 지로  미 추 왕의  딸과  4 촌간  근친혼을  행 하였다 

그렇다면  마립간  시기를  전후 한  지배집단  내부의  혼인  양상으로 는  일단  크 
게  근친혼과  족외혼의  두  흐름이  존재 하였음은  확인된다  원래는  후자가  일반 
적  관행이었다.  이는  다른  혈연집단 과의  혼인을  자신의  세력기반을  유지 해  나 
가는  수단으로  삼는  경향이었다.  반면  근친혼은  말 구  이후  마립간  시기  국왕 
중심  지배세력의  주류적  혼인  양태로  정착되었다.  김씨 족 단  가운데  특히  마립 
간의  지위를  승계 한  가계에서는  극심 한  근친혼을  행 하였다.  나물 왕의  직계가 
근친혼을  행 한  것은  당시로서는  일반적  관행이  아니라  차라리  특수  사정에서 
말미 암은  것이다  근친혼은  다른  집단과  혼인을  하지  않고도  자체  기반을  충분 
히  단단 하게  갖추었기에  가능 한  일이었다  달리  말 하면  이는  마립간  시기를  연 
김씨 족 단의  주류가  그만큼  정치적으로  강력 한  기반을  지니고  정통이 라  자처 하 
였 음을  의미 한다  이에  대해  갈은  김씨 족 단  내에서도  다른  혈연집단 과의  족 외 
혼을  추구 해  나간  가계가  따로  존재 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방계들 이었다  그들 
은  직계와  내부적으로  경쟁 하며  우위를  지켜가기  위 해  다른  혈연집단과  연계 
할  필요가  있었고  이로  말미 암아  족외혼을  추구 한  것이었다. 

마립간  시기  지배체제  내부의  불안정성,  급속히  진행되던  가계의  분화  등 
은  안팎으로부터  어떤  계기가  주어진다면  질서를  뿌리  채  뒤흔들  만 한  요소를 
미리  갖추고  있었 다.  그  직접적  계기는  고구려와의  관계  파탄에서  야기된  지방 
재편이란  배경으로부터  주어 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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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지방의  재편 

신라는  로를  거점으로  한  넓은  영역을  보유 한  국가였다  신라가  성립 하자 
사로  지역은  저절로  왕 경으로  기능하기  시작 하였다  사로 는  신라의  정치적  핵 
심 세력이  자리 한  곳으로서  서라벌,  서벌이 라고도  불리었다  오늘날  수도를  의미 
하는  서울이란  단어의  어원이다 

왕도의  성립은  그에  상대되는  지방의  존재를  뜻 한다  신라는  왕도와  함께 
지방이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이루 어진  국가이다  당시  신라의  지방은  과거  진 
한  시절  독립적  읍락 국가가  기본단위였다  이들은  신라  영역으로  편입되어  독 
립 성을  차츰  상실 하였다  상호  대등 한  관계로부터  지배  •  피지배  관계로  바뀌면 
서  여러  형태의  제약이  가해 졌 다.  오래도록  정체성을  나타낸  용도의  국명은  단 
순 한  지역 명으로  바뀌 거나  전혀  다른  새로 운  지명으로  대체되었다  국명이  그 
대로  지명으로  통용된  경우는  기존의  지배  구조가  완전히  해체 되지는  않았음 
을  뜻 한다.  지방  유력자의  지배권이  일부  박탈되기는  하였으나  그  지위가  상당 
부분  그대로  어 어진  것이었다.  반면,  새로 운  지명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은  주요 
기반이  해체되는  과정을  밟았 음을  나타낸다.  이는  재지  유력자들이  중앙정부 


지방지 배의  시작과 
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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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기를  들거나  비협조적 일  경우에  취 해진  조치였다  이때에는  신라의  지배 
를  수용 하는  새로 운  지배세력이  전면에  대신  내세워 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서  신라의  전체  영역은  꾸준히  재편 되어  나갔 다. 

신라  중앙정부는  영역을  편제 하면서  두  가지  수단을  동원 하였다  하나는  촌 
제« 制 이며,  다른  하나는  앞서  언급 한  간 제〒 制였다  촌은  원래  3 세기  중국의  삼 
국  전란 기에  자위적  목적에서  쌓은  방어벽으로  둘러 싸인  지역을  가리 키 
는  데서  나 온  용어였다  고구려에서는  이를  수용 해  여러  취락으로  이루 어진  촌 
탁을  지칭 하는  데  사용 하였다  신라에서는  고구려를  통 해  촌 제를  받아들였는데 
처음에는  지방  가운데  특정 한  정치적  중심  거점을  가리 켰다  고구려의  촌이  지 
방 행정의  기초  단위인  성 했을  구성 한  하위  단위였다 면  신라에서는  고구려의  성 
과  갈은  큰  규모를  대상으로  삼았다.  대체로  기존  읍락 국가의  기초  단위인  읍 
락  수준이었다  그것은  6 세기  이후의  촌이  지방관이  파견되는  행정의  기본  단 
위로  설정된  점에서  유추 된다  이후  촌은  차츰  그를  구성 하는  하위의  자연  취 
탁을  지칭 하는  용 도로까지  넓혀졌 다  이로  말미 암아  신라의  촌은  수용  초기에 
는  거점 만을  지칭 하다가  어느  틈엔가  하위  단위까지도  가리 키는  이중적  용법 으 
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촌 제가  전체  지역에  걸쳐  동시에  시행된  것이  아니라  일 
단  편제가  가능 한  지역부터  먼저  설정 한  뒤  점차  그  대상을  넓혀  나갔다  촌으 
로  설정된  단위의  재지  유력자들 에게는  간이란  새로 운  호칭을  부여 하였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간은  왕 경의  유력자  뿐  아니라  지방의  유력자에 게도  공 
히  주 어진  호칭이었다  지방의  유력자  가운데서도  촌으로 의  편제  과정을  거친 
곳의  유력자에  한정 해  지배권을  공인 해  준  것이었다.  출발  당초에는  간을  소지 
한  지방  유력자는  왕 경  유력자와  동등 한  대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마립간 
은  지방의  유력자에게  간이란  칭 히 •  부여 하면서  그  지위를  보증 하는  현실적 
물증으로서  옷과  함께  그에  부속 한  일체의  장신구  등  이른바  위세 품을  지급 하 
였다  지방  유력자가  주인공 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  지역의  큰  무덤에서는 
대체로  머리에  쓰는  관 S 과  관모 冠 li 를  비롯 하여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 
류  허리띠  및  군사권을  상징 하는  다양 한  도검 류 刀劍 類  등이  출토되고  있다  이 
부장품들은  중앙의  적 석 목곽 분에서  출토되는  것들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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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형적  규모나  질량면 에서  왕 경의  최고위급 에는  미 치지  못 하지만  바로  다 
음  등급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는  지방  유력자가  소수의  최고 위  왕족 급은  아니 
어도  상당 한  우대를  받는  존재 였 음을  증명 하는  물증이 다 

그런데  각  지방의  비슷한  크기를  가진  무덤에서는  유사 한  양상과  획일성이 
엿 보 인다.  이는  간이란  칭 히 _  부여 받은  유력자들에게  중앙정부로부터  그  지위 
를  보증 해  주는  위세 품도  거의  공통적으로  주어 졌음을  뜻 한다.  물론  지방  세력 
의  규모나  정치적  중 包도  및  유력자의  충성도  등에  따라  당연히  약간의  차등 
이  뒤따랐을  터이다  그로  말미 암아  동등 하게  간이라  불렸 더라도  점차  새로 운 
위계가  만들어 지면서  다양 한  형태의  분화  과정을  거쳤 다.  이는  곧  뒷날  성립 하 
는  외 위 제의  초기적  모습을  반영 해  준다 


간접지배 방식 

지방의  유력자들은  촌을  하나의  기준  단위로  해서  간을  지급 받았으므로 
그들은  대체로  ‘ 모모 촌간 村 干’ 과  갈은  형식으로  불리었다  촌간이 라  칭 해진  유 
력 자는  중앙정부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고  반대급부로서  당 해  지역에  대한  지 
배 권을  부여 받았 다.  과거의  독립된  읍락 국가  시절  지녔던  전통적  권위와 는  달 
리  이제는  중앙정부의  현실적  위세를  빌려  지방민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 하였 
다  그들의  힘이  직접  미 치는  범위는  당 해  촌에 만  국한되지  않고  전통적으로 
그에  부수 되었던  일정 한  범위까지도  포함되었다  이른바  촌은  사실상  복속  당 
하기  이전  읍락 국가의  국 읍에  해당 하는  거점의  성격을  지녔 다.  이에  따라  나 머 
지  기존  읍 탁들은  자연스레  촌간의  지배권  아래에  놓였다  촌간은  중앙으로 부 
터  승인 받은  촌을  기반으로  삼아  여타의  읍 락에까 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중앙  정부는  촌간을  매개로  해서  지배권을  행사 할  수  있었 다.  신라가  지방  유 
력 자들에게  읍락 국가  시절  행사 하던  권한을  인정 해  준  것은  양자  사이에  이루 
어진  일정 한  타협이  낳은  산물이었다 

신라의  지배체제가  갖추어 지면서  촌으로  편제 되고  간이란  칭호를  받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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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점점  늘어나 는  추세였다.  말하자면  이는  곧  촌간이 라  불리는  유력자의  수 
가  전반적으로  많아 졌음을  의미 한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들을  늘려 가면서  상호 
충성  경쟁을  유도 하는  식으로  차츰  촌락  깊숙이 까지  침투 하려  하였다 

각  촌은  촌간을  정점으로  해서  일정 한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촌 정  神 & 은  여 
러  재지 세력이  참여 한  조직체를  통 해  운영되었다  뒷날  촌 사 村 허의  모태가  된 
조직이었다  중앙과  마찬가지로  재지  유력자들이  참여 한  회의체에서  공동으로 
논의되었다  미숙하나마  이  조직체에 는  실무자로  구성된  초보적  행정  구조도 
갖추어 져  있었다  그들의  조직은  고구려의  사례로  머루어  일정 한  지위까지는 
명단을  중앙에  보고 해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 인다 

이처럼  촌락  내부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 해  지방을  통치 해  나간  이유는  중 
앙 정부의  지배체제가  지방관을  파견 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화되지  못 해  아직 
미숙 하였기  때문이다  지방  유력자들은  비록  독립성을  잃기는  하였어도  정치 
적  기 반까지  완전히  상실 한  상태는  아니었다  중앙정부로 터  상당 한  자율성을 
보장 받는  대신  일정  수량의  공납 을  의무적으로  부담 하였다.  이처럼  왕명을 
대행 하는  지방관을  직접  파견 하지  않고  지방  유력자  중심의  공납을  매개로  해 
서  이루어 지는  지방통치를  흔히  간접지배 라고  일컫는다.  간접지배란  아직  중앙 
집권화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 한  데서  나 온  과도기적  지방지 배  방식이었다. 

간접지배라  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통제와  관리가  모든  지역에  대해  일 
률 적  수준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재지 세력의  위상과  존재  양태가  각각  달 
랐기  때문이다.  복속 의례적  성격의  공납을  바 치는  것만으로  거의  완전 한  자치 
를  허용  받은  경우,  원래의  재지 세력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지고  전면적  재편을 
거쳐  전혀  새로 운  세력이  심 어진  경우  기존  유력자가  거의  그대로  기반을  온 존 
한  경 우  등으로  나뉜다 

간접지배  단계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  유력자의  역할과  기능에  그만큼  기 
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지방  유력자들이  멋대로  정치력을  행사 하도록 
방치 해  둔  상태는  아니었다.  신라  중앙정부는  나름의  다양 한  감독과  감시  체계 
를  마련 해  두었다.  군사적  요충지에  중앙군을  파견 해  통제를  가하기도  하고  수 
시로  감시관을  파견 해  감찰 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국왕이  직접  순수 巡 符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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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무 하기도  하였다  지역별로  충성  경쟁을  유도 해  상호  결속을  방해 하는  등 
여러  조치를  강구 하였다  반란  사태  등으로  관리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군사적 
정벌을  감행 하여  기반을  완전히  해체시키기도  하였다. 

지방관을  파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지 세력을  활용 한  간접지배는  어디 까 
지나  한시적 이며  과도기적인  방식이었다.  중앙의  지배체제가  차츰  정비 되거나 
내부적  필요성이  커 지면서  왕명을  대행 하는  지방관  파견  문제가  자연스레  논 
의 되기  시작 하였다.  신라의  지배기 반이  차츰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그와  함께 
내부적  생산력이  급속히  향상 되자  그럴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 다.  그  위에  주 
변  정세의  변동은  이를  더욱  촉진 시켰다  신라  중앙정부는  5 세기  후반  일부  지 
역을  대상으로  도사 道 와  갈은  지방관을  먼저  파견함으로써  직접지 배를  하기 
위 한  본격적  준비에  박차를  가 하였다. 


지방세력의  성장과  재편 

신라는  상당 한  기간  고구려의  예속  아래에  있 다가  점차  그를  벗어 나  자립 
화의  길을  다각도로  모색 하면서  국제 동향을  면밀 하게  살 피는  등  소중 한  외교 
적  경험을  쌓아  나갔다  그것은  6-7 세기에  치열 하게  전개된  삼국  간의  항쟁에 
서  신라가  국제정세를  정확 하게  읽고  판단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자립화의  길 
을  걸어 가는  과정에서  고구려로 부 터  가 해진  강 한  압박으로  큰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위기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라가  내부의  체제 
정비를  꾀 하여  새로 운  £ 습으로  도약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였다. 

신라가  고구려에  직접  대항 해서  자립화의  길을  걷기로  작정 하면서  오로지  백 
제와의  동맹에 만  전적으로  기댄  것은  아니었다  신라는  당시  스스로  고구려와  대 
적 할  만 한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자신 하였다  자체의  내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 해  확보 한  자신감이  크게  작용 하였다  그럴  정도로  신라는  마립간  시기를  통 
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의  예하로 부 터  벗어 나려는  시도는  다 
른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성장을  기본적  배경으로  삼아  이루 어진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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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급성장은  곧  지방  지배를  토대로  하였다  신라는  스스로의  형편에  맞 
추어  지방을  적절히  통제 하면서  내적으로  크게  성장 해  나갔다  그런  양상은  5 
세기에  영조 된  고 총고 분의  규모가  외형적으로  매우  커진  점,  그  수량  또한  엄청 
나게  늘어 난  점， 게다가  거기에  부장 된  유물의  질량  마1  이  앞 선  시기에  비 할  바 
없이  풍부해진  점  등으로  뚜렷이  증명된다  그것이  중앙의  지배세력 에게만  국한 
된  현상이  아니라  지방  유력 세력도  동반된  것이었다.  말하자면  지방에  대한  성 
공적  지배는  곧  중앙의  성장이면서  동시에  지방  유력 세력의  성장이 기도  하였다 

그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속히  성장 한  배경은  당연히  농업생산력의  향 
상에  있었다  농업생산력의  향^ 을  가져온  동력은  따 비， 괭이,  쇠스랑,  U 자형 쇠 
삽 날,  살포,  호미,  낫  등과  갈은  새로이  개발된  다양 한  형태와  용도의  철제  농 
공구였다  황 남대 총과  같은  대형의  고 총고 분에서는  20 점의  쇠스랑과  14 점의  U 
자형 쇠 삽 날이  출토되었다  비슷한  시기  왕 경의  다른  고 총고 분이나  지방  유력자 
의  그것에 도  마찬가지로  수치는  비록  적지만  농공 구들이  부장 되었다.  이  농공 
구들은  지역별로  유력자가  농업생산력을  관리  •  통제 한  실상을  반영 한다  그  최 
고의  정점에  자리 한  것이  마립간 이었다. 

한편,  이  무렵  전국적  규모로  축조 되기  시작 한  수리  水利 시설과  우경  수耕의 
보급도  농업생산력의  향상과  관련 해  주목 해 볼  만 한  대상이다  429 년 (늘지 왕 
13)  둑의  길이가  2170 보병에  달 하는  시제 했 i 를  축조 하였다는  사실이  상징 하 
듯이  당시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수리시설도  적지  않게  만들어 졌 다. 『삼국 사 
기』 의  기록에  따라  일반적으로  502 년 村 증 왕  3)  우경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 하 
여  왔거니와  그에  훨씬  앞서 는  시기의  보습이  발견된  사례로  머루어  우경은  사 
실상  한층  이른  시기에  시작하였음이  분명 해졌 다.  따라서  지 증 왕대에 는  흔히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 해  국가적  차원에서  우경을  적극  보급 한  것으로  이해 되 
고  있다  438 년 (늘지 왕  22) 에는  민에게  우 차 牛 車의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는 
단지  우 차에  국한된  조치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소를  기르 거나  다 투는  기 
술을  함께  가르친  사실을  말 한다.  따라서  그와  함께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우 
경과  갈은  축력을  활용 한  농법도  도입되었다고  봄이  온당 하다. 

이상의  몇몇  사항은  마립간  시기  농업생산력이  크게  진전되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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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기에  충분 한  사례들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왕 경을  재정비하도록  만들 
었 다.  앞서  언급 한  것처럼  고구려의  공격에  대한  대비가  주요  계기였지만  그것 
이  실제로  시행  가능 하도록  한  것도  농업생산력의  향상 이었다  그  결과  인력과 
물산은  자연히  왕 경으로  집중되기  마련이었다  마침내  왕 경은  포화  상태에  이 
르러  이제  기존의  구조로서는  더  이상  수용이  곤란 해졌 다.  그래서  왕 경  재정비 
의  일환으로서  수용된  대책이  이른바  방 리 제면 里 制였다 

방 리 제의  채택은  곧  기존  6 부의  재편으로  이어 졌다  490 년 (소지 왕  12)  처음 
으로  왕 경에  시사 ■,  즉  시장을  개설 하여  사방의  물자가  원만히  유통되도록 
조치 한  사실은  지방의  인력과  물산이  왕 경으로  집중되고  있었음을  뚜렷이  증명 
한다  처음으로  시사를  열었다는  것은  그와  함께  잉여가  생활에  필요 한  기본적 
수준을  뛰어넘 어  적지  않게  축적 되었음을  뜻 한다  지방으로부터  거두어 들이 는 
물산이  그만큼  풍부 해 졌음을  말 한다.  다만,  아직  국가가  직접  나서 서  시장을  체 
계 적으로  통제하고  관리 해  나갈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20 년  가까 
이  지 난  509 년 村 증 왕  10) 에야  동시  를  설치 한  것은  그런  실상을  반영 한다 

지방에서  생산된  물산이  중앙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은  그를  위 한  관리체계 
를  갖춘  데서  가능 한  일이었다.  487 년 (소지 왕  幻  처음으로  사방에  우 역*， 을 
설치하고  해당  관청에게  명령 해  관도1  엘를  수리 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우 
역은  중앙에서  발급 한  문서나  정령®! 冷이  순조 롭게  지방에  도달 하도록  돕는 
보조적  기능을  한  곳이다.  그런  우 역을  교통상의  요충지  곳곳에 다  설치 한  것이 
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인적  왕래나  물자  유통을  원활 하도록  하기  위 한  교통 
망의  조직화를  의미 한다  우 역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 해  관청으로  하여금  관도 
를  수리하고  관리 하도록  하였다.  관도는  국가의  직접적  관리  아래에  둔  공식의 
국도를  뜻 한다.  물산이  증대하자  지방을  체계적으로  통제 해야  할  필요성이  그 
만큼  높아졌음을  보여  준 다. 

농업생산력의  향상으로  물산이  중앙으로  점점  더  집중되는  현상이  벌 어진 
사실은  곧  중앙  지배세력  내부의  빈부  격차를  더욱  벌리는  계기가  되었다  경 
재력의  격차는  정치력과  직결 되었다  이로  말미 암아  자연히  지배세력  내부의 
갈등과  분란이  야기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6 부  가운데  유력  우세 한  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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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탁  2 부와  여타  4 부  사이의  위상  격차는  한층  더  벌어 졌다  탁과  사 탁 부  중심 
의  방 리 제  정리로  나타나듯이  왕 경의  전반적  재편이  이루어 지게  된  것이다. 

왕 경의  재편 만이  독립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와  함께  지방에  대한 
재편  작업도  비슷한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지방  재편을  추동 한  계기는  축성  사 
업 이었다  지방  곳곳의  축성을  위 한  역 역  동원  방식이나  규모  등을  보이는  구체 
적  기록은  없지만  468 년 (자비 왕  11)  니하»1 의  축성  사례로  머루어  15 세  이상 
의  연령에  도달 한  사람이  동원의  주된  대상이었다.  역 역  동원의  필요성이  높아 
지자  국가  차원에서  연령별， 성별  파악을  위 한  기초적  작업이  전국적으로  진행 
되었다  그를  현지에서  관리 할  조직도  당연히  갖추어 졌 다.  물론  지역별  최고  우 
두 머리 인  촌간이  그런  역할을  총괄 하였을  것이지만  역시  그  하위에서  실무를 
담당 한  조직도  당연히  운영 되었을  터이다  지방통치를  위 한  기반  조직이  국가 
적  규모에서  비슷 하게  이루어 지게  된  데는  그런  배경이  작용 하였다 

이처럼  5 세기  후반  고구려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축성 
을  위 한  대대적  역 역  동원이  필요하였고  그를  순조 롭게  추진하기  위 해  각지에 
서  지방민을  조직화 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직전까지  지역별  상황에  맞추 
어  운영되던  지방민  조직은  전국에  걸쳐  비슷한  £ 습으로  균질화 되기  시작 하 
였 다.  지방민을  관리하기  위 한  조직은  국가가  직접  개입 하게  되면서  비슷한  체 
계로  갖추어 졌 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지방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용이 해지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당시  진행된  축성  작업은  지방을  전 
면적으로  조직화 하는  주요  계기였다고  하겠다 

일단  시급을  요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축성을  위 한  조직화  작업이  실시 
되었을  터이지만  그  범위나  대상은  점점  더  넓어져  갔 다.  당장  전국에  걸쳐서  똑 
같은  조직을  갖추지는  못하였지 만  그럴  만 한  발판은  마련된  셈이었다.  이와  같 
은  지방  인력의  조직화는  조세체계를  정비 하는  밑거름의  기능을  하였다  동시에 
지방민으로  편성된  공적  병력을  조직화하기  위 한  기초  작업이기도  하였다  지방 
에서도  그  이전에  이미  촌간의  통제  아래  자체의  질서  유지를  위 한  자위적  조직 
이  어느  정도  갖추어 져  있었다  이제  그  규모가  커 지면서  이후  지방의  행정  정 
비와  함께  지방  군사력이  조직될  기반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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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력의  향상은  곧  지방  경제력의  규모를  매우  크게  증대 시켰 다.  그 
점은  각  거점  지역에  영조 된  고 총고 분의  외형과  부장  유물로  입증된다  마립 
간  시기의  모든  지방이  중앙으로부터  동등 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정치 
적  •군사적으로  차지 한  비중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적  대접을  받았다  그  점은 
고 총고 분의  규모나  수량을  비롯 해  그로부터  출토되는  유물의  질량으로  머루어 
짐작되는  사실이다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나아 가는  교통상의  거점이나  요충 
자  혹은  적대  세력과  접경 한  지역이나  그에  버금가 는  곳은  대체로  고 총고 분의 
규모가  크고  수량  또한  많다  거기에서  출토되는  유물  또한  그에  어울 리게  대 
단 한  양상이다.  토기와  갈은  일상생활  용품은  물론이고  여러  위세 품에서  중앙 
의  최고급에 는  미 치지  못 하지만  그  다음  가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는  마립간 
시기  지방의  유력자가  정치적으로  어떤  대접을  받았던  것인지를  여실히  입증 
해주는  사실이다.  중앙에서  멀리  떨 어진  지역이나  요충지의  유력자에 게는  이탈 
이나  반란을  방지 할  의도에서  크게  우대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런  지원 
을  발판으로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한층  더  성장 해  나갈  수  있었 다. 

반면， 왕 경에  가까워  중앙의  정치력이  직접  미 치는  범위에  속 하거나  혹은 
이른  시기에  신라로  편입된  지역  등은  대체로  고 총고 분의  규모가  별로  크지  않 
고  그  수량  또한  많지가  않다  이는  지방관을  파견 하지  않고  당 해  지역  유력자 
를  지방통치에  활용 하던  간접지배  시기에  중앙정부가  반 ♦자치적  기반을  적극 
적으로  약화 시킨  결과라  하겠다  그것은  왕 경과  가까운  곳부터  위협이  될  만 한 
세력을  미리  제거하기  위 한  데에서  말미 암은  것이었다. 


지방관  파견과  직접지 배의  시작 

그런데  중앙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지방  유력 세력의  성장과  발전을  무한정 
그대로  방치 해  둘  수가  없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다 다르자  그들에  대한  적극 
적  통제를  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구려와  완전히  결별 할  무렵  지방  유력자 
에  대한  대비책도  아울러  강구 하였다.  어쩌면  고구려는  신라와의  갈등이  시작 


되자  지방세력의  이탈을  획책 하였을지도  모른 다.  고구려로 부 터  신라로  나아 가 
는  길목이 거나  그와  가까운  지경에  위치 한  지방민의  반발을  적절히  활용 할  의 
도에서  지원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400 년  고구려가  남정 한  뒤  한동안  병력 
을  주둔 시켰 거나  통과 한  지역은  선진문화를  접촉 한  경험이  있었다  고구려는 
그들을  대상으로  자기  세력화를  도모 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를테면  경 
북  북부의  영주나  봉화,  동해안  방면의  흥 해  이북은  바로  그런  지역에  해당 한 
다 『삼국사기』 지리지 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지역들에  대해  원래의  고구려  영토 
라  명기 해  놓고  있다  464 년  무렵  고구려가  신라  전체를  장악 하려는  계획을  추 
진한  것도  바로  그와  갈은  사전  정지작업이  상당히  진전된  데서  말미 암은  것 
이었다  이제  신라는  지방을  기왕과  갈은  방식으로  마냥  방치 해  두기가  곤란 한 
지경에  이르렀다.  고구려에  대적 한다는  선언을  하고  나선  마당에  지방에  대한 
통제도  아울러  강화 하려고  시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일단  전국에  걸친  축 
성  사업의  형태로  나타났 다. 

지방  요충지를  중심으로  한  축성  사업은  마립간  시기의  근간을  바꾸는  계 
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지방민을  조직화 하였을  뿐만  아 
니라  역으로  그를  매개로  확대되어  가던  지방  유력자의  경제력을  약화 시 키는 
효과도  뒤따랐기  때문이다  아마  축성에  소요된  제반  경비의  상당  부분은  지방 
유력자로  하여금  부담 하도록  유도하였을  터이다  이는  그들의  경제력  성장을 
더  이상  방치 해서  안  되는  분위기와  관련된  일이었다  그로써  지방세력의  성장 
을  단계적으로  억제 해  나 가려는  방안을  마련 해  갔다 

지방에  대한  통제는  고구려와의  싸움  및  그에  대비 한  축성  사업을  계기로 
활발히  추진되었지만  동시에  지방민  조직화  작업도  병행되었다.  그  구체적  실 
상의  파악은  힘든  형편이지만  그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축성을  위 한  대대적 
역 역  동원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조직화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 
된  것은  489 년 (소지 왕  11)  ‘ 놀고 먹는  백성 [派 食 百姓]’ 을  내몰아서  농사를  짓게 
한  조치를  통 해  유추 된다  ‘ 놀고 먹는  백성’ 이라는  실체는  대단히  모호 하다  다 
만,  글자  그대로  풀이 하면  생산  수단을  보유 하지  못 해서  놀고  지냈던  것이  아 
니라  놀면서도  먹고  살아 가는  것이  가능 한  유력자들을  가리 킨  데서  그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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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식 백성’ 이라  불 린  듯 하다  이제  그들을  직접  농사에  종사 하도 톡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그것도  특정 한  지역이  아니라  전체  영역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곧  지방  유력자에  대한  재편  작업이  전반적으로  시도 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이  축성을  위 한  역 역동 원을  계기로  지역별  지방민의  조직화가  이 
루어졌 다.  국가권력이  지방  깊숙이  침투 할  기회가  마련된  것이었다.  외부로 부 
터  가 해진  위기는  신라로  하여금  내부  결속력을  강화 하게  만든  주요 한  계기 였 
다  지방  유력자를  재편성 하게  된  것도  그  일환이었다  지방민  재편  작업은  특 
정  지역에  국한 하지  않고  전국에  걸쳐  실시되었다.  아마도  그런  과정에서  기존 
의  촌간 제  대신  촌 주제 村 主® 가  새로  도입된  것이  아닌가  싶다 

촌 주제가  언제  어떻게  처음  실시된  것인지는  분명 하지  않 다.  503 년에  세워 
진 「포항  냉수 리  신라 비」 에  촌 주란  직명이  처음  보이므로  이를  하한으로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보다  2 년  앞서 는  5 이년  세워 진 「포항  중성 리  신라 비」 에 


그림 4  포항 냉수 리신라 비 


는  촌 주가  보이지  않 는다  대신  그와  비슷한  유력자를  여전히  촌의  간지 干支라 
부트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501 년부터  503 년에  이르는  사이에  촌 주제가  전면 
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겠다  아마도  그  이전의  어느  시점에  촌 
주제가  수용 되었으나  아직  널리  확산되지  않고  양자가  혼용 하던  사정을  반영 
한다고  iL 인다  이는  촌 주제가  일시에  전국에  걸쳐  실시되지  않고  점진적  과정 
을  밟아  퍼져 나갔음을  뜻 한다.  그런  의미에서  촌 주제가  처음  시행된  시점도  그 
로부터  그리  멀리  소급 하지는  않을  터이다 


그림 5  포항 중성 리  신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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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간 제로 부 터  촌 주제로의  변환은  지방에  대한  전면적  재편이  추진 되었음 
을  말 한다  그  시점과  계기로  설정 할  수  있는  유력 한  대상은  464 년  이후  본격 
적으로  진행된  축성  사업이라  하겠다  사실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 해서 
는  축성과  동시에  지방민으로  편성된  군사력의  조직화가  긴요 하였다  축성을 
위 한  역 역동 원을  실시 하면서  먼저  지방의  유력자를  조직화하고  그  하나의  방 
편으로서  촌 주제를  도입 하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촌 주제의  도입은  촌간 
제와 는  달리  지방이  독자성을  상당  부분  잃고  중앙정부에  그만큼  예속 되었음 
을  뜻 하는  사실이다  기존의  간지를  보유 한  유력자  가운데  친 S 중앙 적  입장을 
취하면서  순순 하게  복종 하는  유력자를  가려  먼저  촌 주라는  직명을  부여하기 
시작 하였다 

촌 주제  실시의  밑바탕에는  지방민  조직화를  매개로  지방세력을  약화 시 키 
기  위 한  의도도  아울러  깔고  있었다  그렇게  조치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 
방  유력자의  기반이  너무도  커진  상태였다.  물론  촌 주제가  일시에  전국에  걸쳐 
시행된  것은  아니고  긴급 하게  필요 한  일부  지역에  한정 해  실시되었으며， 그로 
부 터  점차  전면  확대 해  나간  것이었다  촌 주제의  실시는  지방지 배상에서  작지 
않은  의미를  지녔 다.  국가  권력의  지방에  대한  침투가  그만큼  진행되었음을  뜻 
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그와  함께  지방관을  파견 해  지방에  대한  직접지 배 
를  실현 해  나가기  시작 하였다. 

마립간  시기에  지방관이  처음  파견 되었음은  분명 한  사실이다  중고기에  행 
정  단위로  설정된  성 촌을  대상으로  파견된  지방관인  도사란  직명이  앞서  든 
「냉 수리비」 와 「중성 리 비」 에  각각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 세기의  어느  시점 
에  중앙으로부터  왕명을  대행 하는  도사가  처음  파견된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 
다.  단,  촌 주제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걸쳐  한꺼번에  그들이  파견된  것은  아니 
었다  정치적  •  군사적으로  시급을  요 하는  지역부터  먼저  파견하고  이후  순차적 
으로  그  대상지를  늘려 나갔 다.  파견의  첫  시점은  분명 하지  않으나  촌 주제  실시 
와  맞 물려  진행 되었으리라  여겨진 다.  시행의  시점으로서  주목 해  볼만  한  대상 
은  497 년 (소지 왕  19)  여러  관리  혀 붕로  하여금  목민을  감당 할  만 한  재능이  있는 
사람을  1 인씩  천거 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다  천거 하도록  한  대상을  군관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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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도  주목된다  군관은  일단  6 부의  유력자  전부를  가리 키는  것으로  보 y 다 
그렇다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6 부  전체를  대상으로  목민관을  추천 하게  하였 
던  셈이다  이때의  목민관이란  바로  지방관으로서  도사를  제외하고는  달리  설 
정하기가  곤란 하다.  도사를  처음  파견하기  위 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  수를  늘리 
기  위 한  조치로  보 인다  각기  1 인씩  천거 하게  한  사실로  머루어  후자 일  가능성 
이  크다  따라서  그  이전  어느  시기에  도사가  처음  파견되었다고  해도  무방 하 
다  그럴  때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487 년  관도를  수리 한  사실을  손꼽을  수  있 
다  도사의  도 M  란  관도 官 道,  사 使는  국왕의  사인 使 시을  의미 한다  관도의  수리 
속에는  도사  파견의  사실이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 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 
라도  그것이  도사  파견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이처럼  마립간  시기  후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동의  조짐이  나타났 
다  하나는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 나려  하면서  주변  정세가  급속히  긴장 
되어  갔다는  사실이다  그에  대비하기  위 해  내부적  결속을  도모함으로써  지배 
체제가  확연히  바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세력의  성장이 
일정 한  제재를  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다다 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점차  중앙정부에게  큰  우려  대상이  될지도  모를  일이 었 
다  때마침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 해  실시된  축성  사업은  그런  제재를  추진 하 
는  명분과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지방민을  재편하고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 
하였다  그러자  중앙과  지방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그를  풀어가 는  과정 
에서  지배세력  사이의  이해관계가  저절로  표출되었다.  6 세기  초의 「중성 리 비」 
와 「냉 수리비」 의  내용은  그런  실상을  잘  보여  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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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집단의  갈등과 
새  질서 


내부체제의 재정비 

사실  고구려는  신라가  자신들과  적대관계로  돌아서 게  된  이유로서  그  배후 
에서  줄곧  백제가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 하였다  504 년  북위에  파 
견된  고구려의  사신  예 실 불 i 험 이  선무 제 13해  세종  1i± 풍과  나 눈  대화  가운데 
금을  산출 하는  부여는  물길 끼 품로 부 터  쫓겨났고,  흰색  옥돌 [河] 을  생산 하는 
섭라 는  백제에게  병합되었다고  주장 한  기록이  보 인다  과거  고구려가  부여 
와  섭 라에  영향력을  행사 해  금과  옥돌을  그로부터  확보 하여  북위에  보내 었는 
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섭 라에  대해서는  그  실체를  제주도로  보는  견해와  신라로  보는 
견해로  엇갈려  논란 되고  있으나  후자가  타당 하다.  외교적  수사에서  나 온  표현 
이므로  꼭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당시  고구려는  마치  신라가  백제에 
게  병합되었다고  인식 하였을  정도였다  그러던  상황에서  백제가  고구려의  심기 
를  더욱  불편 하게  만드는  도발적  사건을  일 으켰다 

백제는  개로 왕 또 (455-475)  즉위  이후  추진 한  왕족  중심의  혁신적  시책 


X •一 |一떠  企쁘뵤企犯:一ᅮ峰며 


090 


이  일단  성공을  거두면서  지배체제를  일신 1 할  수  있었다  이것이  고구려에게 
는  큰  위협으로  다 가왔다  체제  개혁의  성공으로  한층  자신감을  얻은  개로 왕 
은  4 效 년  고구려의  남 변을  먼저  공격 해  영역을  넓 히면서  청목령 #가«1 에  대책 
■을  설치 하는  등의  도발  행위를  감행 하였다  게다가  472 년에는  북위에  처음  사 
신을  파견 하면서  국서를  보내어  고구려를  침공 해  주기를  간곡 하게  요청 하였다 
이  소식을  접 한  고구려는  드디어  백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론  내 
렸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격 할  채비를  차려 나갔다 

마침내  475 년  고구려는  백제를  압박 해  왕도  한성을  함락 시 키고  개로 왕을 
사로 잠는  전과를  올렸 다.  사로 잡힌  개로 왕은  고구려의  본영 인  아차 산성으로 
끌려 가서  죽임을  당 하였다  고구려의  공격을  받 자마자  개로 왕은  동생인  문주 义 
間를  신라로  급파 하여  구원병을  요청 하였다  문주가  신라로부터  1 만의  병력을 
벌려  돌아왔을  때  고구려는  이미  한성을  초토화 시킨  뒤  개로 왕을  사로 잡아  한 
강을  건너  일단  아차 산성으로  물러 난  뒤였다  문주는  그곳에서  곧바로  즉위 한 
후  한강  유역을  뒤로  하고  금강  유역의  웅진으로  옮겨  백제 국가를  재건 하였다 
이  소식을  접 한  신라는  미구에  닥 치게  될  위기에  대처 하여  만반의  준비  태세 
를  갖추어  나갔다 

그렇지  않 아도  신라로서는  앞서  464 년  이후  고구려의  대대적  침공을  예측 
하고서  착실히  준비 해가 던  중이었다.  467 년 (자비 왕  10) 에는  전함11 n.® 을  수리 하 
였다  전후  사정으로  보아  거기에는  왜병에  대비하기  위 한  목적도  깔려  있음을 
무시 할  수  없겠으나  고구려가  동해안을  따라  남하 할지  모른다는  예측에서  비 
롯한  대비책의  일환이었다  과연  4 效 년 (자비 왕  11)  고구려가  말갈  병력을  거느 
리고  동해안  북 변의  실직 성을  공격 하였다  신라는  그에  대해  15 세  이상의  하 슬 
라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동원 해  통로인  니하 에다가  성을  쌓아  맞섰다 

그  이듬해  4 效 년에는  왕도의  방 리 명면 ■혼을  정하였다  방 리의  명칭을  정하 
였 다는  사실은  단순히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는  부 체제 
아래에서 이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  왕도의  구획에  처음으로  방 리 제를  도입 하 
였 다는  사실을  뜻 하며， 동시에  기왕과 는  다르게  왕 경을  크게  쇄신 하였다는  의 
미를  내포 한  것이기도  하다.  왕도의  쇄신은  곧  기존  6 부의  질서를  개편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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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도  바탕에  깔고  있었다  말하자면  왕도의  행정적  개편이 라  할  방 리 제의  수용 
은  그  자체  6 부 체제의  재정비를  의미 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를  계기로  6 부 
가  완전 하게  해체 되지는  않았지 만  어떤  형태로 건  변화가  크게  수반된  것으로 
서  뒷날의  사정을  감안 하면  탁 부와  사 탁 부  중심의  집 권력  강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 다.  외형적으로는  가장  유력  우세 한  탁 부와  사 탁 부가  행정적  성 
격의  방 리 제를  수용 하면서  다른  4 부를  대상으로  일단의  통제를  가 하는  조치 
를  내 린  것이었다.  6 세기  초의  금석문들을  검토 하면  탁 부와  사 탁 부를  제외 한 
다른  부에서는  간 군 干 群은  물론이고  나마 젊# 조차도  거의  보이지  않음은  이때 
의  조치로  말미 암은  것으로  여겨진 다.  아직  6 부의  근간이  해체된  상태는  아니 
지만  탁과  사 탁  2 부  중심으로  개편이  진행 되었음은  분명 한  사실이다  말하자면 
왕 경의  방 리 제  도입은  곧  6 부제의  근본을  개편하겠다는  생각을  바닥에  깔고 
진행 한  것이었다.  이는  고구려의  공격이  고조되어  가는  위기  상황에  대비 하려 
는  일환에서  나 온  조치이기도  하였다 

그와  관련 하여  군사제도 상의  정비가  행 해진  사실도  눈여 겨 볼  만 한  대목이 
다  473 년  아찬  벌지 _?와  급 찬  덕지 ;齡?를  각각  좌장 군,  우장 군으로  삼았다 
고  한다  그들  두  사람은  463 년  왜인이  양산  방면으로  침투하였을  때  함께  출 
정해  대패 시 키는  등  군 공을  세운  적이  있었 다.  그러다가  이때에  이르러  좌,  우 
장군에  임명되었다.  두  사람은  이후  자비 왕과  소지 왕대에  걸 처서  활발 한  군사 
활동을  벌였다  신라에서  장군 제가  처음  도입된  시점과  배경은  잘  알  수가  없 
지만  이때에  좌  우장 군제를  둔  것은  군제의  전반적  개편이  이루어졌음을  뜻 한 
다.  뒷날  주요  관 부의  장관직을  복수로  둔  시원도  여기에서  찾아진 다.  장군 으 
로서  좌우의  2 인을  배치 한  일은  6 부를  2 부  중심으로  개편 한  것과  맞 물려  진행 
된  군제의  개편이 라  짐작된다.  고구려의  군사적  공격과  갈은  외부적  요인이  결 
국  왕도의  재정비를  비롯 한  군제  개편  등을  추동 함으로써  신라가  전반적  질서 
를  재편 하는  배경으로  작용 한  것이다 

한편， 신라는  왕도의  정비와  병행 해서  지방에  대한  정리  작업도  동시에  착 
수하였다  470 년  삼 년산 성드 ¥0 賊을  시발로  해서  전국에  걸쳐  축성  작업을  실 
시하였다  삼 년산 성이란  성의  이름이  3 년에  걸친  역 역동 원으로  이루 어진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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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 한  것이라  하거니와  죽 성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던 가를  반영 하는  것이 
다  일견  신라가  이때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 하는  데  얼마나  고심 하였던가를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4 기년에 는  모로 성* 老 城， 474 년에는  일모  年， 사시  沙 匕  광 
석  때， 답 달® *， 구례， I， 좌라 ■  등에다가  성을  쌓았다  이들  전부의  구체 
적  위치를  현재로서는  분명 하게  파악하기  곤란 하나  대체로  교통로  및  군사상 
의  요충지 였으 리라  추정되고  있다 

고구려의  공격  위험이  한층  고조되어  가자  신라는  이미  언급 한  것처럼  6 
부를  정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도  자체의  방어를  목적으로  473 년  명 활성 
城을  수리 하였다  수리라 는  표현으로  보아  이미  축성의  기초는  그  이전에  이루 
어진  상태였는데  이는  발굴을  통 하여  확인된  사실이다  이제  그것을  다시  대대 
적으로  수리 하였다는  것은  아마  토성을  석성으로  고쳐  쌓았음을  뜻함이  아닌 
가  한다  명 활 산성은  경주의  동쪽에  위치 하며  그  규모가  대단히  크다  경주에 
서  토함산  자락인  추령  을  거쳐  동해안으로  나아 가는  길목에  있 는데  이  방 
면으로  침입 하는  왜병을  막는  요충지로  기능 하여  왔다  바로  이  시점에서  그 
를  수리 한  것은  왜병 뿐만  아니라  미구에  닥 칠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 한  피난처 
의  용도로서  활용하기  위 한  것이었다.  과연  475 년  백제의  한성  함락  소식을  접 
하자마자  왕은  거소를  곧장  명 활 산성으로  옮겼다  이후  488 년  월성  ■을  수리 
해서  되돌아 올  때까지  명 활 산성은  10 여 년이나  왕성으로  기능 하였다 

신라의  예상대로  고구려는  475 년  백제  공략에  성공 한  이후  481 년에는  말갈 
병을  거느 리고  동해안을  따라  남하를  거듭 해  경주의  바로  북쪽인  미질 부* 夫 
즉  경북  포항의  흥 해까지  이르렀다  신라는  백제와  가야  연합세력의  도움으로 
그를  가까스로  물리 쳤 다.  484 년에는  고구려가  내륙의  모 산성 母 비 城까지  진출 하 
자  역시  백제 병과  힘을  합쳐  대파 하였다  이후에도  곳곳에서  고구려와의  전투 
가  벌어 졌 다.  신라는  이들을  단독으로  혹은  백제와  연합 해  물리침으로써  당장 
의  위기는  넘길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464 년  이후  5 세기  후반은  신라가 
고구려로 부 터  가장  자주  공격을  받았으나  그를  성공적으로  물리침으로써  거꾸 
로  지배체제를  새로이  갖추어 가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다 

원래  고구려의  공격을  유발 한  최초의  계기는  신라가  그  주둔  병력을  몰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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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사건이었다  신라는  그에  철저 하게  대비 하여  고구려의  파상적  공세를  잘  넘 
겼다  반면  백제는  오히려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남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크게  타격을  입었다  이때의  경험은  신라가  외교  문제를  다 투는  능력을  함양 시 
켜  추후를  대비 하는  데  크게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  변화를  도모 
해  지배질서를  새로이  구축 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신라는  외적과  싸 우면서 
내부를  단련함으로써  스스로를  변모 시 켜  나가 고  있었다 


지배집단의  갈등  표출 과  지 증 왕의  즉위 

지배체제의  정비와  함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거듭  강화 해  가는  과정에서 
지배세력  간의  갈등이  점차  겉으로  표출되기  시작 하였다.  이미  언급 한  것처럼 
지배집단의  가계  분화가  진행되던  상황이었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틈입 하게  된 
다면  누적된  갈등이  언젠가는  폭발 할  위험성을  안고  있었 다.  그런  사정을  충분 
히  인지하고  있던  소지 왕도  갈등을  해소 하는  방안을  모색 하였다.  그  점을  시사 
해  주는  몇  가지  뚜렷한  사례가  찾아진 다 

소지 왕은  즉위하자 마자  백관들에게  작 ■을  일제히  일급 씩  올려 주었다.  작 
이  가리 키는  바의  구체적  내용은  확연히  드러나 지  않 지만  어쩌면  관등 제의  시 
원적  형태로서  그에  따른  경제적  혜택까지  수반 한  것으로  보 인다  국왕이  즉위 
하면서  관 작을  일률적으로  올려  준  사례는  그리  흔치가  않다  뒷날  진흥왕 眞 興 
이나  성덕 왕 절 德 또  등이  즉위 할  때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런  사정을 
감안 하면  관 작을  올려  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드문  일이었다  따라서  그 
자체가  어떤  특수 한  사정에서  말미 암았다 고  추정 할  수  있 다.  소지 왕이  부득이 
그런  조치를  내 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지배세력  내부에서  점증 한  대립과 
갈등의  분위기와  전혀  무관 하지  않았 다. 

그와  관련 하여  487 년 (소지 왕  功  나을 숭즈에  신 궁 神® 을  설치하였다는  사실 
은  각별히  주목된다  소지 왕은  즉위  2 년째인  480 년과  7 년째인  485 년  시조 묘 
에  배알하고 서  친히  제사를  지냈다.  특히  485 년에는  시조 묘를  관리 하는  사람 


X •一 |一떠  企쁘뵤企犯:一ᅮ峰며 


094 


의  수를  20 가* 나  늘렸다  이는  시조 묘를  새롭게  정비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그 
럼 에도  2 년  뒤에는  시조 묘와 는  별도로  신 궁을  설치 하였다.  대단히  급 작 스럽게 
추진된  일이었다 

나을 은  시조가  처음  태어 난  곳을  가리 킨다  나을 이  지닌  본래의  의미는 
태양,  나 정  * 井,  국정  등  여러  가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때의  시조가  구체 
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분명 하지가  않 다.  대체로  박혁거세로  보려는  견 
해가  우세 하다.  그럼에도  나을 신 궁에  모셔진  주신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려 
논란 되고  있다  시조 묘의  주신과  마찬가지로  박혁거세로  보는  설을  비롯 해  김 
씨의  시조  김알지， 나물 왕,  미 추 왕  등으로  간주 하는  설,  천지 신 天 ft 神이 라는 
설,  제천 의례를  행 한  곳이라는  설  등으로  나 뉘어  아직  정설은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나을 은  신라가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확립 해가 는  과정에서  분열된 
혈연집단의  결속을  다지기  위 한  종교적  상징으로서  기능 하였다고  보는  쪽으 
로  의견이  모아지 고  있다  시조 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에도  하필  이 
시점에서  다시  다른  주신을  모 신  신 궁을  설치 한  의도는  분명 하지가  않 다.  어 
찌면  그를  매개로  기왕과 는  다른  어떤  구심체의  기능을  추구 하려는  목적이 
내재 되지  않았을까  싶다  달리  말 하면  새로 운  신 궁  설치를  통 해  내부  결속을 
추구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배세력  사이에는  상당 한  균열 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당시  시조 묘도  그  이전과  비교 하면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기는  하였 
으나  그대로  유지되었다  소지 왕은  시조 묘의  기능에  대신 하려는  듯  495 년에는 
신 궁에  행차 하여  친히  제사를  지냈다  시조 묘에  내재된  기능은  대체로  신궁으 
로  옮겨졌 다.  이후  시조 묘가  뚜렷 하게  정치적으로  기능 한  사례는  별로  확인 되 
지  않는  데서  유추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신 궁은  당시  시조 묘의  기능을  대 
신하면서 도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 는  어떤  것을  노 린  상징성을  지녔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를  매개로  분열  갈등 하던  지배집단으로  하여금  새로 운  자세와  각 
오로  결속 하도록  유도하기  위 한  의도에서 였던  것  갈다. 

바로  그런  시점에서  소지 왕이  월성으로  되돌아 간  사실도  예사 롭게  보이지 
가  않는다  이는  적어도  외부로부터  가해지 는  위협이라는  근본  원인이  해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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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단행 한  일 이겠다  바로  이듬해인  489 년부터,  이후  494, 
496,  497 년  등  거의  매년 이다시피  신라는  고구려와  전투를  벌였다  물론  이들 
은  고구려가  신라의  변경을  공격 해  온  데  대응 한  사례들이다  495 년에는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신라에  원병을  요청 하였다  신라는  그에  부응 해  장군  덕 
지  를  파견 하여  구원 해  주었다  이로  보면  신라가  왕의  거주지를  명 활 산성에 
두고  있을  때 보다  월성으로  옮긴  이후에  고구려와의  싸움이  한층  더  빈발 해졌 
음이  확인된다  이는  명 활 산성으로  옮겨간  근본  원인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었음을  뜻 한다  그럼에도  굳이  월성으로  되돌아 갔 는데,  그  배경은  단순히 
고구려와  관련 한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 한다.  어쩌면  임시  피난 
처의  청산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 나아 가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을지  모른다  496 년에  궁궐을  중수 한  것도  그 
와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 다. 

위의  몇몇  사례는  소지 왕대가  지배세력의  통합을  위 해  상당 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었음을  보이는  대목이다  이는  역으로  지배세력  사이의  분열과  갈등의 
골이  그만큼  깊 어진  상태였음을  뜻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와  관련된  구체적  사 
정은  널리  알려 진  사금 갑 M 중 E  설화에서  확인된다  사금 갑  설화는  명국 유사 j 
에 만  실려  있다  그를  간단히  정리 하여  소개 하면  다음과  갈다 


소지 왕이  즉위  10  년째인  488 년  천 천정 ss 흉으로  거동 하려  할  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었다.  이때  쥐가  “ 까마귀가  가는  곳을  찾 아가  보세요” 라고  말 하였다.  사재 s* 가  남 
쪽의  피 촌@« 에  이르니  돼지  두  마리가  싸 우고  있어  그를  한참  살펴 보느라  그만  까마 
귀의  향방을  잃 어버렸 다.  이때  한  늙은이가  못  가운데에서  나와  글을  올렸 는데  겉에는 
‘ 열어 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 고  되어  있었 다.  사자가  돌아 
와  바치니  일관 0® 이  아뢰기를  "2 인은  서민이 고  1  인은  왕입니다” 고  하였다.  왕이  그 
렇 다고  여 겨  열어보니  ‘ 거문고를  넣 어두는  통을  쏘아라’ 라고  쓰여  있었 다.  소지 왕이 
궁 월로  들어 가  금 갑을  쏘니  그  속에서  내전？ « 의  분수 승 이  궁 주 와  간통하고 


있었 다. 


이  설화는  전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 일  수는  없는  일이지만  몇  가지  사항 
은  사실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궁중에 까지  승려가  들 어와  불 
사 «»를  행하고  있었다는  점,  그들과  밀접 하게  연관된  사람들이  궁 주® ±를  중 
심으로  한  여성들이라는  점  등이다.  소지 왕은  결과적으로  승려와  궁 주를  죽였 
으므로  그들과는  입장을  달리 한  셈이었다  말하자면  당시  불교가  궁중 애까지 
침투 한  상태였고  이로  말미 암아  수용  여부를  둘러 싸고  격렬 하게  논란,  대립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유추 된다  마침내  소지 왕이  승려와  궁 주를  죽 인  사실로  미루 
어  이때  불교  수용 파가  일시  패퇴 되었다고  보아도  좋겠다 

설화의  내용으로  보면  불교  수용을  추진 한  쪽은  궁 주였다  궁 주가  승려와 
간통하였다는  것은  전자가  불교와  밀착 되었음을  나타낸  표현이다  궁 주도  단 
순 히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불교  수용을  추진 한  어떤  배후의  집단과  연결 되었 
을  터이다  궁 주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분명 하지  않다  만일  소지 
왕의  왕비라 면  약간  흥미로 운  이해가  가능해진다  그녀는  이벌찬  내 숙의  딸  선 
혜 부인이다.  그렇다면  이는  각별히  유의 해 볼  사실이다  선혜는  앞서  언급 한  것 
처럼  거 칠 부에게  고모가  되는  인물이다  거 칠 부의  아버지  물력은  524 년의 「울 
진  봉 평 리  신라 비」 에  일 길 찬의  관등을  지닌  인물로  등장 한다.  물력은  관등 으 
로  머루어  그에  앞서 는  지 증 왕대에 도  정치적  활동을  하였음이  분명 하다. 

그의  아들  거 칠 부는  어 릴  때  출가 해  승려가  된  적이  있으며  진흥왕 대의  정 
치와  군사  부분에서  핵심 이었음은  널리  알려 진  바와  갈다.  거 칠 부가  지 증 왕  가 
계와  연결된  점,  그  자신이  출가 한  경험이  있는  점,  불교를  신봉 한  법 흥 왕과  진 
흥 왕대에  가장  유력자로서  활동 한  점  등으로  볼  때  그의  집안은  불교  수용을 
적극적으로  추진 한  세력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김씨 족 단  내에 
는  가계  분화가  진행되면서  그와  동시에  전통적  지배이데올로기를  그대로  고수 
하려는  입장과  새로 운  시대를  지향 해  불교와  갈은  고등 종교를  적극  수용 하려 
는  입장이  엇갈 리던  상황이었다.  그것이  곧  소지 왕  암살미수사건으로 까지  이 
어진  것이다  국왕을  살해 하려  기도 하였다는  것은  궁중  내에서의  대립  양상이 
어떠 하였는지를  짐작 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아직  불교  수용 파의  세력  기반 
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였던  것  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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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갈은  대립  양상은  지방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도  나타났 다.  원래  6 
부  각각은  지역별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 서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었다  전국에  걸친  축성  사업을  통 해  각  지방의  형편에  대한  세세 한  파 
악과  함께  지방민의  재편으로  통제력을  강화 해  나가 면서  중앙권력이  침투 해 
들어 갔 다.  이런  과정에서  6 부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 하게  대립 하였다  6 부  가 
운데  탁 부  및  사 탁 부와  다른  4 부  각각은  물론이고,  그  내부의  가계 별로 도  이 
해관 계가  달랐다.  축성을  계기로  지방  재편이  이루어 져  나가 자  그들  사이에는 
갈등이  저절로  표출되기  시작 하였다.  그  점을  뚜렷 하게  보여  주는  것이  소지 왕 
이  말년  날이군 회 해  즉,  오늘날  경북  영주에  행차 함으로써  빚 어진  사건이다 

500 년 (소지 왕  22)  소지 왕은  날이군으로  행차 해  그곳의  유력자인  파로' 波 
해의  집에  머물렀다.  소지 왕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과로로 부 터  융숭 한  대접을  받 
았으며  마침내  그의  딸  벽화 H 花와도  깊은  관계를  맺었다  소지 왕도  기본적 으 
로는  탁 부의  부장으로서  그의  족 단이  특정 한  지역과  밀착 해  있던  실상을  보여 
준다  소지 왕이  날이군에  내왕 하면서  거친  고 타 군 古 胞 郡  즉， 오늘날  경북  안동 
출신의  노구 청! 가  잠행  자체는  물론이고  왕의  행태를  힐난하고  나 섰다.  그  내 
용은  지극히  유교적이 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 하나  특정  지역과의 
각별 한  관계에  대해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는  내심  어떤  불만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별로  동등 하지  않고  달랐던  사정을  뜻 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 타 군  출신  노구의  반발은  곧  지역  유력자의  입장이 면서  동시 
에  왕 경  지배세력의  입장까지  반영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점은  소지 왕이  몰래 
벽화를  궁중으로  데리고  와서  별실에  안치하고  관계 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데 
서도  유추되는  사실이다 

그것은  여하튼  불교의  수용을  둘러 싼  문제,  지방에  대한  재편의  진행  과 
정  등에서  지배세력  내부에는  상당 한  갈등이  일고  있었 다.  두  사건은  그런  점 
을  암묵적으로  시사 해  준다  그것은  새로 운  시대를  지향 해  나아 가려  할  때  반 
드시  겪게  되는  진통 이었다  진통의  강도와  진폭이  크면  클 수록  대립과  마찰도 
그만큼  격렬 하게  나 타나 게  마련이다.  이제  대치 하던  세력들  간의  대립이  폭발 
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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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시기  말기에는  갈등 하던  두  세력  간의  노골적  싸움으로  번져  신라 
는  내부적으로  크게  진통을  겪고  있었다  그것이  소지 왕과  지 증 왕의  대결로 
나 타났다  소지 왕은  매 금 왕探錦 I 이며,  지 증 왕은  그에  버금가 는  갈 문 왕이었다. 
전자는  국왕으로서  탁 부의  부장 이었고,  후자는  사 탁 부의  부장으로서  정치적 
2 인자였다  두  사람은  가계가  분화되면서  개인의  소속도  달랐지만  정치적  입장 
또한  그러 하였다  매 금 왕은  전통을  고수 하려  한  반면,  갈 문 왕은  새로 운  지향을 
갖고  있었다  전자가  불교를  배척 하였다면  후자는  불교를  수용 하려는  쪽이 었 
다  양자의  첫  대결에서는  전자의  승리로  끝 났지 만  두 번째  대결에서는  후자에 
게  승리가  돌아 갔다 

지 증 왕은 「냉 수리비」 에  의 하면  즉위  전  사 탁 부의  부장으로서  갈 문 왕이 었 
다  사서  ii;  에서는  늘지 왕이  사망하자  64 세의  나이로  별다 른  문제점  없이  순 
조롭게  즉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즉위  시  연령이  지나 치게  부자연 스러 
울  정도로  많은  점,  사 탁 부  출신인  점， 소지 왕의  말년이  석연치  않은  점， 지 증 
왕의  즉위 년이  기록상  차이가  나는  점， 갈 문 왕으로서  정치  운영의  구심 적  역 
할을  한  점， 즉위하자 마자  그  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개혁적  시책을  활발 하게 
펼친  점  등등의  사정으로  머루어  짐작 컨대  지 증 왕의  즉위  과정  자체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갈다. 

사 탁 부  출신의  갈 문 왕이었던  지 증 왕은  정상적이 라면  왕위  승계가  어려 웠 
을  것이다  소지 왕의  말년이  날이군  출신의  벽화와  야합 해  자식까지  낳았던  기 
사로  마무리된  것은  그  점을  강하게  시사 한다  아마도  지 증 왕은  순조로 운  왕 
위  계승이  아니라  정변을  거쳐  즉위 하였다고  봄이  적절 할  터이다  이로  말미 암 
아  그는  즉위하자 마자  새로 운  질서를  구 죽 하기  위 해  여러  개혁적  시책을  주진 
하였다.  율령의  반포,  불교의  수용  관료조직의  정비  등  뒷날  법 흥 왕대에  구체 
적으로  실시되는  혁신 책  시행의  기초를  다졌고  낙동강  및  동해안  방면으로  영 
역  확장을  도모함으로써  큰  성과를  올렸다  그래서  지 증 왕대는  이후  명실상부 
하게  새로 운  시대라  할  중고기의  단초를  사실상  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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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 체제의  성립과  운영 
영역  확장과  지배질서의  확립 
관료제 적  체 제의  정립 
새로운  지 배 체제의  지향 


제 3  장 

중앙 집  i 
전환 2 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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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 체제의 
성립과  운영 


지 증 왕의  개혁적  시책 

정상적  상황이라면  즉위가  불가능했을  지 증 왕은  64 세라는  늙은  나이로  왕 
위에  올라  새로 운  정책을  강력 하게  추진 하였다.  이는  여러  모로  기왕과 는  현저 
히  다른  지배질서  수립을  겨냥 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두 드러진  사항  몇  가지 
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즉위  3 년째  되던  502 년  순장 ■을  금지 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다 
직전의  소지 왕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순장 제를  유지하면서도  남녀  각  5 인으로 
제한 하였다가  이제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애 버렸 다.  신라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순장 제가  도입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처음에는  그  수치상  강제적  제약이  없 
었다  소지 왕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일시  10 명으로  제한 하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 쳤다가  이제  그런  관행  자체를  없애 버렸다  순장을  금지 한  밑바탕에는  인간 
의  생명을  존중 하는  불교적  인식과  함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상황이 
맞 물려  작용 한  것이었다.  순장  금지  조치는  자연  장 제»_  전반에  걸친  변화를 
수반 하게  마련이었다  바로  2 년  뒤인  504 년  상복 법 喪 IBS 을  제정 한  사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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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증 해  준다 

상복 법의  구체적  내용은  기록이  없어  잘  알  수가  없지만， 왕족을  비롯 한  귀 
족들의  장례의식  방법과  절차,  규모  등  제반  사항을  국가가  통제  •  관리 하겠다 
는  의지의  표명 이었다  이는  머지 않아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 운  지배질서 
가  구축되어  나가리란  사실을  예고 해  주고  있었 다.  그것은  오직  왕 경의  지배층 
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다  그  영향이  지방  유력자 에게까지  미 쳤음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둘째,  504 년  처음으로  우경  ■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우경의  실시  목적 
이  곧  권농 勸農에  있다는  데서  드러나듯이  농업생산력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그 
런데  우경에  사용된  농기구인  보습이  이미  그보다  앞서  출토된  사례로  머루어 
이  무렵  우경이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니었다  우경을  실시 한  것은  소를  기르고 
농기구를  관리 하는  일,  농민을  동원 하는  일  등을  국가가  관장함으로써  지방  유 
력 자를  직접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중앙정부가  지방 
에  대한  지배력을  한층  높이려는  의도였다  우경의  시행은  곧  신라 국가가  장례 
의식을  통 해  지방을  장악 하려  한  것과  표리일체를  이루는  시책 이었던  셈이다 

셋째,  503 년  신라라는  국 히'  확정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신라를  비 
롯 해서  사로 所 虛， 사라 所 羅,  서라벌 합 S 伐  등  여러  국 히 ᅳ  뒤섞어  사용 하였다  이 
들은  단순히  표기 상의  차이에  그 치지  않고  내포된  의미도  달랐다.  크게는  신 
라  계통과  사로  계통으로  대별된다  사로  계통은  기존  사로 국에  뿌리를  둔  국 
호로서  사실상  현재의  경주 분지만 을  한정적으로  가리 키는  좁은  범주의  의미 
이다.  그럴  때  사로 는  신라의  왕도로  기능 하면서  동시에  그를  구성 한  6 부를  뜻 
하기도  하였다.  반면,  신라는  사로 를  중심  거점으로  해서  영역으로  편입된  지방 
전체를  아우 르는  넓은  의미의  국호이다.  그  외연이  무한정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신라가  주로  대외적  용도로서  사용되었다면,  사로 는  왕 경과 
지방을  구별 하려는  대내적  용도가  일반적이었다.  양자는  오래도록  병용 되었으 
나  이제는  오직  신라  하나만으로  통합 해서  정식의  국호로  사용한다는  표명이 
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 덕업 일신 망라 사방 德業 S 新 網 羅四 方’ 에서  비롯 한  것이라고 
하였다 


102 


迎 


신라로  국호를  정리 한  것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왕 경과  지방이  그  테두리 
에서  하나  됨을  선언 한  것이었다.  이제  신라 국왕도  조 그 마한  국가인  사로 국왕 
이라는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복속된  지역까지도  아울러  포괄 하는  큰  국가의 
왕이란  의식을  강력 하게  드러낸  셈이었다  그를  위 해  기왕에  사용 한  마립간  대 
신  중국식의  왕 히 •  사용하기  시작 하였다.  이로부터  중국식의  왕이란  호칭은 
오로지  신라 국왕 만이  사용 할  수  있었다  이때  전체  신료가  신라 국왕의  호를 
올 리는  형식을  취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로써  신라 국왕의  위상이  크게 
달라 질  발판이  마련되었다  전체  영역을  직접  다스 리는  유일 한  지배자 임을  선 
언 함으로써  천하의식이  마련되는  기반을  갖추었다.  신라  국호의  확정은  곧  새 
로운  시대의  출발  선언이었다 

넷째,  신라 국왕이  친히  국내의  전체  영토를  주군 현 대 ■으로  정리 하였다는 
사실이다.  전국을  하나의  체계  아래  관리 하려는  조치였다  물론  당시  지방  편 
제  단위의  정식  명칭은  주군 현이  아니라  주군 성 촌이었다.  그처럼  전국을  하나 
의  단위로  해서  일률적  편제를  단행 한  데에는  나름의  의미가  깃들어  있다  신 
라 국왕의  이름  아래  전체의  영역을  재편 하였다는  것은  덕업을  골고루  펼치겠 
다는  의지의  표명이란  측면에서  국호의  확정과  중국식  왕 호  사용에  어울 리는 
조치였다.  그를  위 해  필요 한  과업은  영역  확장은  물론  그를  굳게  지켜내는  일이 
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동해안  방면에  실직 주思直 州를  설치 해  이사 부평 所 夫를 
군주로  삼아  파견 하였다  그  결과  신라는  빠른  시간  안에  동해안을  따라  북상 
해  강릉  이북  일대까지를  영역으로  편입 시켰을  뿐만  아니라  512 년에는  울릉도 
에  있던  우산국  W ■까지  복속 시 키는  전과를  올렸 다.  이로써  전국을  단위로 
지방관을  파견 해  직접  지배를  확대 시 켜  나갈  기반이  마련된  셈이었다. 


법 흥 왕의  ^ 령  반포 

지 증 왕이  시작 한  개혁적  시책을  토대로  해서  체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 
진한  것은  법 흥 왕 ᅮ _(514-54幻 이었다.  지 증 왕의  장남인  법 흥 왕은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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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한  기본  정책을  이어 받아  제도적으로  안착 시 키는  데  힘을  쏟았다  ‘모 즉지 
왕 ■원 또’ 이란  신라 식의  왕명  외에  ‘ 법을  일으켰 다’ 는  뜻을  지닌  불교 ■식  왕명 
을  사용 한  데서  드러나듯이  그는  정말  법을  크게  일으키고자  하였다  법 흥 왕 
은  사망  뒤에  주 어진  시 히 ts* 가  아니며  살아  있을  때  사용 한  왕명 이었다.  그 처 
럼  불 린  것은  불법  ■찬을  공인 한  그의  업적에서  비롯 한  것이지만,  그  속에는  율 
법  ■을  일으켰다는  의미도  함께  내포 한  것이다  법 흥 왕이  불법은  물론  율법 
도  정착 시킨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법 흥 왕은  재위  7 년째  되던  520 년  처음으로  율령을  반포 하였다  신라의  율 
령이  중국에  기원을  둔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중국의  율령이  고구려 
와  백제를  거처  신라로  전해 졌 다.  율령은  크게  형법 적인  율 맨과  행정법 적인 
영  令의  양대  체계로  이루 어진  법령을  말 한다  중국에서  국가를  통치 하는  성문 
법적  체계로  발달 한  율령은  한문자 漢文 후를  비롯 한  유학  등과  함께  주변  지역 
에  전파되어  국가  경영의  기본체계로  자리 잡아  갔다  신라가  율령을  반포 하기 
에  이른  것은  사회  제반의  현상을  담아낼  그릇이  필요 해 질  정도로  복잡 해졌음 
을  뜻 한다.  율령  속에는  국가  운영의  여러  기본  요소가  담 겨  있기  때문이다.  지 
증 왕  이후  국가의  제도가  점차  정비되어  나간  결과  마침내  그를  담아낼  체계 
가  절실 해 짐으로써  율령이  수용된  것이었다. 

이때  반포된  율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기왕에  논란이  많았 다.  크게 
신라 국가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법령  전반을  포괄 한  것으로  보는  입장과  당시 
신라의  정치사회  발전을  낮게  평가 한  나머지  백관 의  공복 제  公服 制와  그  색 
깔을  규정 한  한정적  법령에  지나 지  않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엇갈려  있었 다. 
전자는  그를  확정지 을  만 한  구체적  기록이  없다는  한계를  지닌  막연 한  추측에 
불과 할  따름이었다. 

그런데  550 년  무렵  건립된 「단양  신라 적성 비  : Wi  f ■赤 城 碑」 가  발견되자  사 
정이  일변 하였다  거기에는  토지제도  및  그  운영과  연관되는  전사 법며 舍 法이란 
편 목과  연령 등급  등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율령이  단순히  공복 제를  뛰 
어넘어  여러  범위에  걸 치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입증 해  주었다  게다가  1988 년 
발견된 「울진  봉 평 리  신라 비  ■창  SSiW」 에서는  신라  율령에  대해  좀  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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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단양 신라 적성 비 


체적인  사항을  보여 주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524 년  작성된  봉 평 리 비에는  법 흥 
왕대의  율령  반포  사실  자체를  의미 하는  ‘ 대교 법  大 i 沒’ 이란  표현과  함께  구체적 
율령  편 목인  노인 법 奴 A 法이란  표현이  보 인다  노인은  신라인으로  편입된  예속 
민 IS 屬 R 을  총칭 하는  용어이므로  노인 법은  그들의  신분적  지위와  성격  등을  규 
정 한  율령의  한  편 목인  셈이다  갈은  비문에는  장 육십 十이나  장 백  과  같 
은  장형  ■  의  존재를  알려 주는  표현도  보 인다  장형은  태 答,  도 徒， 유 流， 사표와 
함께  5 형  W 의  하나로서  중국식의  율이  수용 되었음을  증명 한다.  법 흥 왕대의  신 
라  율령은  중국식의  율에 다가  신라 식의  영을  결합 한  형태로  구성된  것이었다 
이처럼  신라  율령은  새로  발견된  금석문  자료에서  구체적  편 목이  확인됨 으 
로써  단순히  백관의  공복  규정에  머문  수준이  아니라  국가  경영  전반에  걸 치 
는  법령 이었음이  명백 해졌 다.  나아 가  당시  성립 되었음  직 한  골품 제 관등 
제 官等 制,  그리고  관직 제  등의  운영에  관 한  편 목도  단편적  형태로나마  들어  있 
었으 리라  여 겨지 고  있 다.  신라의  고유 한  형벌체계는  아니었지만  5 형을  갖추 었 
다는  자체는  신라사회가  밑바탕으로 부 터  상당 한  변화를  겪고  있었음을  의미 
한다  법 흥 왕대에 는  율령을  반포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강력 한  집 권력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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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되던  상황이었다 

율령을  수용 한  목적은  원래  법률의  엄격 한  적용을  통 해  주민을  무조건  억 
압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유학의  근본정신 인  인  t 을  실현 하려는  데에  있 
었다  공동체  사회가  해체되고  새로 운  중앙집권적  귀족 국가로  탈바꿈 해  가면서 
지배세력이  자칫  기존  질서를  그대로  고수 하려  한다거나  혹은  무분별 하게  자의 
성  怒 意 性을  발휘 할  소지가  없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땅은  왕의  것이며,  그  주민 
도  당연히  왕의  백성이라는  이른바  왕토 왕 민사상 또土3표®®  아래  왕도정치를 
실현함으로써  수장이나  귀족  등  지배집단들의  자의적  침탈을  원천적으로  봉 
쇄 하려  하였다  성문법에  따라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공평 하게  법을  집행함으로 
써  전  주민을  공민 화쓰 _ 시 켜  새로 운  지배질서를  안정적으로  구축 하려  하였 
다.  그를  통 해  종국적으로  노렸던  것은  국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지배 체 
제의  수립 이었다.  이제  합리적  원칙에  입각 해  관료  조직을  착실 하게  운용 하는 
길만이  지배질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가장  긴요 한  일이었다  법 흥 왕은  그 
런  상황  아래  율령에 다가  지배질서를  체계적으로  담아내려  하였다  이처럼  신 
라 사회가  그  전과는  확연히  달라 진  면모를  보여  준  것이  바로  율령의  반포였다 


불교의  공인과 상대 등  설치 

정치사회적  사정이  현저히  달라지 면  저절로  그에  어울 리는  새로 운  지배이 
데 올로 기가  요구되게  마련이다  국가  형성의  초기에는  지배자  집단이  하늘로 부 
터  내려왔다는  신화나  설화적  형식 만으로도  자신들의  권위  분식이  가능 하였 
다  공동체  단위 마다  그런  인식을  두루  보유 하였음을  보면  질서  유지에  상당 한 
효과를  가져다 주었 음은  분명 하다.  그렇지만  사회가  한층  진전되고  인지가  발 
달 하자  사정은  크게  달라 졌다  여러  정치  집단이  통합되어  더  큰  규모의  정치 
체가  출현하자  종래의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먹 히지  않았 다.  이제  중앙집권화 
를  도모 하면서  그에  걸맞은  새로 운  지배이데올로기가  필요 해졌다  그처럼  달라 
진  상황에  어울 리는  새로 운  종 2 가  도입 되었으니  바로  불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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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는  경쟁  상대였던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이미  4 세기  후반  국가  차원에 
서  수용  공인되었다.  신라에서도  오래 전  선진의  고구려나  백제는  물론  중국과 
도  접촉함으로써  불교의  존재  자체는  이미  잘  알고  있었 다.  그렇지만  그를  이해 
하고  수용 할  수  있을  만큼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아직  무 르익은  상태가  아니 었 
다.  그러다가  6 세기에  접어들 어  바야흐로  새로 운  지배이데올로기가  절실 해 질 
정도로  정치사회적  상황은  확연히  달라 졌 다. 

신라에서  불교는  국가적  종교로서  공인되기에  앞서  5 세기  전반  무렵  일부 
지방에  전래되어  점점  퍼져 가던  중이었다  처음  알려 진  지역은  일선 一 t (경북 
선산) 과  같이  왕 도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 어진  변두리였다.  늘지 왕대에  고구려 
의  승려  아도 阿 道가  그곳으로  들 어와서  포교를  하기  시작 하였다  이  지역이  고 
구려  경 역으로 부 터  신라의  왕도로  나아 가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교통상의  요 
충지 이거나  혹은  고구려  병력이  400 년  남정 하여  머물던  주둔지 였던  데서  말미 
암았을  공산이  크다  이후  불교는  선산  지역  주변으로  차츰  확산되다가  마침 
내  왕 경에서 도  신봉자가  적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488 년  왕궁  깊숙이 까지  들어 온  분수 승이  주도 해  소지 왕을  암살 하 
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벌 어진  데서  드러났듯이  불교  수용  문제를  두고  왕실 
내에서도  입장이  크게  엇갈려  있었다  불교를  적극  수용 하려는  입장과  반대 하 
는  입장이  대립  •갈등 하였다.  그  사건  이후  불교가  국가적  차원에서  공인되기 까 
지는  다시  상당 한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었다  지 증 왕이  즉위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런  갈등이  겉으로  표출된  결과였다  불교  신봉자였던  지 증 왕이  즉위 하였음에 
도  즉각  공인되지  못 한  이유는  아직  반대 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지 증 왕은  불교  공인을  당장  무리 하게  추진 하지  않은  대신  순장  금지  등을  통 해 
수용 할  수  있는  저변을  점진적으로  넓혀 가는  시도를  하였다  이제  법 흥 왕이  제 
도  정비에  박차를  가 하면서  불교  공인의  분위기는  한층  무 르익고  있었다 
법 흥 왕이  반포 한  율령이  점점  뿌리를  내려 가면서  국왕 권은  한결  강화되었다 
법 흥 왕은  군사적  기반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517 년  중앙의  관 부 ■  가운데  최 
초로  병부 ■룰  설치 하였다  6 부에  분산되어  있던  군사력을  집중 시 켜  국왕  중심 
의  중앙군을  마련 한  것으로서  이는  국왕의  군사권  확대를  의미 한다  법 흥 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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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령의  반포는  물론  그  안착에  성공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한  셈이었다  법 흥 왕 
은  율령  반포  직후인  521 년  비록  백제를  매개로  한  것이지만  중국  남조의  양 染나 
라에  사신을  보내어  신라 국가의  존재를  알렸다  당시  남조에서 는  불교를  혹 신년 
춤 해  승복을  입고  줄가 까지  한  무제 ᅩ1 모 帝가  재위하고  있었다  양나 라  무제의  불교 
에  대한  시책은  백제  성왕 S 또의  불교  정책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  이는 
법 흥 왕으로  하여금  머지 않은  장래에  불교를  공인 하게  하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 
하였다  다만， 신라에서는  아직  전통을  고수 하려는  귀족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 
다  그래서  공인 하기에  이르기까지  한바탕의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법 흥 왕은  재위  14 년째  되던  527 년  측근인  이차 돈 평 ■으로  하여금  전통적 
소도! 處  신앙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인  천 경림  天鏡林 에다가  불교를  공인 하려는 
뜻을  지닌  흥 륜 사！!，? 를  짓도록  하였다  그러자  귀족들이  즉각  강력 하게  반 
발하고  나 섰다.  이차 돈과  사전에  모의 해  추진 한  일이었지만  반대에  부 닥 치자 
그것을  누그러뜨리기  위 해  법 흥 왕은  부득이  그의  목을  베는  극단적  조치를  취 
하였다  이차돈의  목을  베는  순간  흰색의  피가  그로부터  솟구쳤고,  머리는  멀 
리  왕 경  북쪽  소금강 산의  백 률 사括果 寺에  떨어지 는  이변을  보였다고  한다.  이것 
이  계기가  되어  법 흥 왕은  반대세력을  누르고  마침내  불교를  공인 할  수  있었다 
고구려나  백제가  각각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중국의  왕조로 부 터  불교를  직접 
받아들이 는  과정을  거쳤다면  신라의  경우는  달랐다  밑으로부터  수용되고  왕 경 
및  왕실 애까지  알려졌으며  다시  상당 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공인되기 
에  이른  것이다  이  점은  신라의  불교  수용만이  갖는  특징적  면모였다  신라가  불 
교를  뒤늦게  공인 하였으면 서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널리  퍼지고  국가  경영에  그 
를  적극  활용 한  것도  그런  특이 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불교  공인  시점과  전개를  놓고  약간의  논란이  제기되어  있다  흥 륜 
사  창건  작업이  다시  시도된  시점이  535 년이란  점에  착 목 해  이때에  이르러  비 
로소  불교가  공인되었다고  해석 한  견해가  있 다.  效 1 년  귀족 회의의  의장인  상 
대등^ 等이  두 어진  사실을  근거로  법 흥 왕이  그  자리를  귀족들에게  양보 하는 
일대  타협의  대가로서  불교를  공인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풀이 하였다  이에  따르 
면  국왕은  상대 등  주도의  대등 회의  大 等. ■로부 터  크게  견제를  받는  한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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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존재로서  설정 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528 년  법 흥 왕이  내 린  살생  금지  법령은  불교의  공인과  관련 해  지 
나 칠  수  없는  대목이다  당시의  살생  금지는  불교  공인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가  가능 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때를  불교  공인의  해라고  풀 
이해도  무방 하다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흥 륜 사의  창건  작업이  뒤늦게  재개된  이 
유는  그  사이에  벌 어진  대립과  갈등을  무마하기  위 한  시간이  일정 하게  소요된 
때문이었다.  그것이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재개가  가능해진  것 
이었다  그렇게  보면  상대 등의  설치에  대한  이해도  저절로  달라 져야  마 땅 하다. 

상대 등은  대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등 회의의  주재자이 다  상대 등을  일명 
상신 上£ 이라고도  하듯이  대등은  ‘크 다는  뜻과  복수의  존칭  어미인  ‘ 봉을  합천 
것으로서  한자어로는  신  E 의  뜻이다  신에  상대되는  존재가  군® 이다  따라서 
대등 회의는  군왕을  대전제로  한  신하들의  회의체 이며,  상대 등은  그를  주재 한  의 
장이다.  따라서  대등 회의는  군과  신이  엄격 하게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상대 등은  신하이 면서  동시에  그들을  군왕과  연결하고  중재 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담당 한  존재였다  대등 회의에  참여 하는  자격은  일정  수준  이상의  관등 
을  보^} 거나  특정  신분에  속한  귀족  관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부여되었다  신 
라 국가의  중대 한  일들은  거기에서  논의되었고  국왕의  재가를  받아  실행으로  옮 
겨졌다  대등 회의가  뒷날  화백  빼 회의로도  불 린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화백 
은  ‘화합 또는  해서  아뢴다’ 는  뜻이다  화합한다는  것은  곧  중대  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 뉘면  이를  조정 해  합의를  이룬다는  의미이다.  만장일치로  결론을  이끌 
어 냄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결론을  아뢰는 [白]  대상은  어디까지나  국왕이었다 

이처럼  대등 회의는  군신  간의  분별을  뚜렷 하게  한  회의체였다.  국왕  대신 
상대 등이  그를  주재 하였다는  것은  곧  국왕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뜻하므 
로  그것이  군신간의  타협에  의 한  산물일  수가  없다  불교  수용을  둘러 싸고  벌 
어진  싸움에서  법 흥 왕이  승리를  거둔  결과로  상대 등을  설치하고 서  국왕은  그 
위에  군림 하는  존재로  부상 한  것이었다 

대등 회의가  두어 지기에  앞서  원래  그  모태로서  부 체제  아래에  회의체가  존재 
해  국가의  중대 한  일을  결정 하였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6 부의  유력자들 인  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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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하는  수장 층들 만이  그  회의에  참여 할  수  있었으므로  그를  흔히  제간 회의라 
부론다  6 부의  규모나  위상에  따라  참여자의  수는  차이가  났다  6 부의  현실  세력 
격차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  회의체의  주재자는  바로  국왕인  마립간 이었다  당시 
신라  국왕은  소속  탁 부의  대표자로서  최고  지배자이 기는  하였지만  초월자 는  아 
니었다  회의체의  결정으로 부 터  제약을  받는  존재였다 

그런데  제간 회의  대신  대등으로  구성된  새로 운  회의체가  꾸려졌 다  대등 회 
의 체가  결성되면서  그  대표자는  상대 등에게로  넘어갔 다.  이로부터  국왕의  위 
상은  크게  달라 졌다  직전까지  국왕이  마립간 적인  성격이  강 한  매 금 왕 深 錦 I 으 
로  불렸지 만  效 0 년대에는  대왕 大王으로  불리기  시작 하였다  국왕을  대왕이 라 
높여  부른  것은  그  위상이  귀족  가운데  단순 한  제일인자의  수준을  뛰어넘 어 
초월자 적 _ 예  존재로  부상 하였음을  의미 한다  대등 회의의  주재 권이  상대 등 
에게  맡겨진  것은  사실상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대왕을  일반  귀족  관료들과 는 
뚜렷 하게  차별 짓기  위 한  의도에서였다  대왕으로  불 린  신라 국왕은  이제  단순히 
귀족들의  대표자를  넘어  초월적  존재로  부각되었다. 

이처럼  신라  불교의  공인은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치열 하게  전개된  싸움에서  국왕이  승리를  거둔  결과였다  이제  국왕 권에  곧장 
도전 할  유력자는  거의  제압 되기에  이르렀다  불교  공인에  성공 하면서  국왕 권도 
자연  높아져  새로  두 어진  상대 등을  친왕 적 _  인물로  선정하였다  상대 등은 
국왕을  견제하기  위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뒷받침하고  대변하기  위 한  자리였다. 
물론  이후  국왕 권이  부침을  거듭함으로써  상대 등의  역할도  일관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뀌었지 만  처음  설치될  때는  친왕 적  성격 이었음이  확실 하다.  법 흥 왕 
재위  23 년째  되던  536 년  건원® 이라  연 히 •  처음  도입 한  사실은  초월적  위치 
로  부상 한  국왕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  주는  표지였다 

이제  단지  국왕 권의  위상 만이  달라 진  것은  아니었다  그  동안  유지되던  6 부 체 
제에 도  근본적  변동이  뒤따랐다  독자성을  강하게  지닌  부의  기능이  완전히  바 
뀐  것이다  이로써  마립간  시기  이후  오래도록  유지되어 온  6 부 체제는  완전히  무 
너졌다  부 체제  아래에서는  국왕도  6 부  가운데  핵심인  탁 부의  부장 이었을  따름 
이다  그래서  국왕도  인명을  표기 하면서  소속  부를  첫머리에  관 칭  冠 稱 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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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 지만  대왕이 라  칭 하면서부터  이제  신라 국왕은  소속  부를  칭 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국왕이  부를  뛰어넘 는  초월적  존재로  부상 하였음을  증명 해  주는  사례이다 
부 체제의  해체가  법 흥 왕대에  급작스레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지 증 왕이  실력 
으로  즉위 한  뒤부터  꾸준히  추진된  체제  개편의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마련 되었 
다  이후  줄곧  6 부  가운데  유력  우세 한  탁 부와  사 탁 부의  2 부  중심으로  운영 되었 
으며,  따라서  기존  부 체제는  사실상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불교  공인을  둘러 싸고  벌 어진  한판의  싸움에서  국왕  측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명 
맥이나 마  유지되던  부의  독자적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6 부 
는  오직  왕도의  지역  구분으로 서만  기능 할  따름이었다  부 체제가  해체  •  소멸됨 으 
로써  초월적  국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귀족 국가가  탄생하기에  이론  것이다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토대를  마련 한  법 흥 왕은  재위  27 년만인  540 년  사 
망 하였다  그의  무덤은  애 공사 S 么侍의  북쪽  봉우리에  조영 되었다  애 공사는  당 
시가  아니라  뒷날  건립되었는데  그  위치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선도 산 [西 S]  아 
래 임은  분명 하다  법 흥 왕의  무덤으로 부 터  사실상  왕릉의  구체적  위치가  기록 
에  처음  등장 한다.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라의  왕릉은  경주 분지  중심부의  대 
릉원  일대에  모두  함께  조영 되었다  이  일대에는  왕릉 만이  아니라  그  혈족  및 
여타  여러  지배세력들의  무덤도  모두  같이  조성된  점이  특징적 이었다.  이처럼 
지배자  집단의  무덤이  한곳에  군집을  이루어  함께  조영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공동체적  의식을  강하게  지녔음을  반영 한다.  법 흥 왕의  무덤이  그를  벗어 나  외 
곽지 대에  따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곧  그런  공동체 성이  실질적으로  부정 되기 
시작하였음을  뜻 한다.  대왕이란  왕 호를  칭 하면서  초월자 적  지위로  올라서 고 
공동체인  부 체제가  소멸 한  사실과  맞 물려  진행된  현상이었다 


골품 제의  정비와  새로 운  체제 

지 증 왕  즉위  이후  시행된  여러  혁신적  시책은  그를  이은  법 흥 왕이  더욱  강 
력 하게  추진함으로써  신라의  지배질서  전반이  그  전과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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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게  되었다  초월자 적  지위로  부상 한  국왕의  위상에  걸맞게  제반  제도도  새 
롭게  정비되어  나갔다  그처럼  제도적  뒷받침이  따르지  않으면  새로 운  지배체제 
의  영속적  유지는  보장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율령의  반포나  불교의  공인 
도  그런  배경  아래에  추진되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대상은  골품 제 骨 유 
해라는  신분제의  편성 이었다 

중앙집권적  귀족 국가가  출범함에  따라  자연히  그를  지탱 하는  기반인  지배 
집단의  근본  성격도  달라 졌 다.  직전까지의  지배집단은  부 체제  하의  공동체 성 
이  강 한  수장 적  성격을  지녔다면  이제는  그와  판이 한  성격의  귀족 관료가  출현 
하였다  물론  아직  관료로서의  성격이  미약 한  초기적  모습을  띠었지만  장 차의 
진행  방향은  이미  설정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시간이  흘러가 더라도  이  귀족 관 
료 들이  적절히  재생산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 하였다.  그를  위 해  마련된  것이 
골품 제였다. 

골품 제의  시원을  별다 른  조건  없이  따진다면  무한정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제도로서  실제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520 년 (법 흥 왕 7)  율령을  반포 하면서부터 
이다  그  이전에는  간〒 이라  불 린  층이나  그  하위의  실무를  담당 한  층으로  크 
게  나 누 어진  정도였고  그들의  지위가  대체로  세습 되었으므로  신분적  속성을 
띤  것만은  분명 하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사회적  위상이  제도적으로  보장 받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런데  법 흥 왕이  반포 한  율령  속에  그것이  편 목으로  자리  잡았다면  사정은 
달라 진다  단순히  관행으로 만  승인되어  왔던  특권이  이제  성문법적  제도로서 
보장 받게  된  것이다  골품 제란  신분제가  정식  출범함으로써  지배집단을  강하게 
규정 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기능하기  시작 하였다  물론  출발  당초부터  골품 제가 
완성된  형태 였던  것은  아니다  정치제도가  정비되면서  그에  어울 리게  내용도  차 
츰  갖추어 져  나갔다  말하자면  골품 제는  처음부터  고정불변 한  형식과  내용으로 
고착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배체제에  어울 리게  정비,  운용되어  갔다 

골품을  흔히  골 할 과  두 품® ^ 의  품이  하나로  결합되어  성립 한  용어라  이해 
해  왔 다.  그러나  거기에는  뚜렷한  의문점이  제기된다  두 품의  어간은  어디까지 
나  ‘두 평’ 이지  ‘ 품’ 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의  ‘ 품’ 은  단순히  ‘ 두’ 의  등급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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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접 미어 에  불과 하다.  따라서  골품은  골과  두 품의  결합으로  이루 어진  용 
어가  아니라  골품과  두 품이  각기  따로  존재하였고  그것이  하나로  결합함으로 
써  성립 한  것이었다.  이때  ‘ 두’ 는  단순히  어떤  ‘ 머리’ 를  가리 키며,  따라서  거기에 
는  수치가  많은  것을  높고  귀하게  여기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때의  ‘ 두’ 가 
어떤  ‘ 머리’ 를  지칭 하는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사람이나  동물의  수 
치를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됨이  일반적이므로  부 릴  수  있는  사람  혹은  보유 
할  수  있는  동물의  수치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그럴  만 한  수치를  감 
당 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 한  것이겠다.  두 품의  수치가  높 을수록  신분이  높 아지 
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골품은  두 품과  구별되고  있는  점으로  머루어  그와는  다른  의미를  지녔 음이 
확실 하다  이때의  골을  둘러 싸 2  뼈로  해석 하는  주장  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 
는  견해  등  논란이  많 지만  상대되는  ‘ 두’ 와  관련지 어  이해함이  적절 하다  그럴  때 
골은  ‘ 두’ 라는  이른바  머리  속에  든  핵심으로서  골수 ■를  가리 키는  것으로  봄 
이  온당 하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겉 모양을  의미 하는  ‘ 두’ 보다는  그  속에  든 
핵심적  내용물이 라  할  ‘ 골’ 이  한층  더  중시되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래  머리 
에  등급이  매겨진  데서  두 품이라는  용어가  나 온  것처럼  골에 도  따로  등급이  있 
게  된  데서  골품이 라는  용어가  만들 어진  것이었다 

이처럼  골품과  두 품이란  용어가  각기  병존 하였는데  어느  시점부터  골품으로 
통칭 되면서  그  제도를  총칭 해  골품 제라고  부르기  시작 하였다  그렇다면  골품은  골 
의  품을  나타내는  좁은  의미와  두품까 지를  아우 른  넓은  의미를  동시에  갖는  셈이 
된다  후자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골품의  용법이다 

골품 제는  흔히  성골과  진골의  두  등급으로  나뉜  골품과  6 등급으로  나뉜 
두 품  등  전체  8 등급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 다.  그러나  법 흥 왕  7 년  율 
령을  반포 할  때에  이미  그처럼  8 등급으로  나뉜  구조가  완성된  상태로  출발 하 
였 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최상급의  성골 이  진평 왕대에  이르러서  비로 
소  출현 한  데서  명백 하다.  따라서  원래  골품 제가  제도로서  모습을  갖춘  법 흥 
왕대에 는  골은  오직  하나로서 만  존재 할  따름 이었고,  두 품도  그처럼  6 등급으로 
세분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애초에  두 품이  몇  등급 이었는지 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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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 하기  힘들지만  진평 왕대에  이르러  골로 부 터  성골이  분화되고  그에  따라  기 
존의  골이  진골 로  불리게  되었을  때  더불어  두 품도  한층  더  세분 됨으로써 
전체  8 품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고  짐작된다.  8 품성 골 A 品! 姓# 이란  용어는  그 
런  실상을  어렴풋하게나마  반영 해  준 다. 

골품 제  운영의  핵심은  골품과  두 품의  구별에  있다  골품과  두 품  사이에는 
뛰어넘 을  수  없는  간극이  가 S 놓여  있었다  골품은  최상층의  지배집단이  소속 
한  신분층을  가리 킨다  그들은  정치  운영을  기본적  특장 特1 으로  하면서  모든 
특권을  배타적으로  독점 하려  하였으며,  따라서  그것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 하려  하였다.  그에  따라  특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골품은  잘  분화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골이  나 뉘어  성골이  출현 하게  된  것은  당시의  정치 
사회적  특수  사정에서  말미 암았다  반면  두 품의  분화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 
어졌다  골품  집단이  주축이  되어  정치를  운영 하는  과정에서  기존  체제의  골간 
을  유지 해  가기  위 한  방편으로  두 품의  분화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쉽게  생 겨 난 
하위의  두 품은  그만큼  쉽게  소멸될  성질을  지니기도  하였다  성골이  골로 부 터 
상향  분화되어  출현하였던  만큼  쉽게  소멸될  성질을  지녔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골품 제가  제도화 되기  이전  지배집단은  크게  간 十 층과  비간: IN 干 층의  두  그 
룹으로  나 뉘어  있었 다.  간 층  집단이  신라사회  전반의  정치적  운영을  담당 하였 
다면  비간 층은  그  아래에서  구체적  실무  행정을  분담 하였다  각자가  말은  역할 
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자연  세습 되어  갔을  터이다  그런데  중앙 집 
권 적  지배체제가  갖추어 져  가면서  간 층  사이에서도,  그리고  비간 층  사이에도 
역할에  따라  차츰  구획이  생 겨나 고  저절로  우열에  따른  등급이  매 겨졌다  간 층 
내부에서  계선 » 이  생 겨나  하나의  뚜렷한  층위가  지워 졌다면  비간 층  내에서 
도  역시  층위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간 층  집단  가운데  최고  상층은  자신들만의  특권을  유지 해  가기  위 
해서  원래  동일 한  간 군  집단  출신 이었으면 서도  계선의  간극을  엄격히  적용함 
으로써  그를  뛰어넘 을  수  없도록  고착화 시켰다  여기서  사실상  상층부 인  간들 
가운데도  ‘ 골’ 과  ‘ 두’  사이에  하나의  뚜렷한  계선이  그어 졌다  최상층  집단이  가 
장  신경  써서  운용 하려  한  것은  바로  간 층  내부에서  그 어진  계선 이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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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 해  간 층  하위와  비간 층  상위  사이의  계선 
도  엄격 하게  유지  •  관리 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골품 제는  골품과  두 품  사이의 
계선， 그리고  두 품  가운데  원래  간 층과  비간 층  사이에  경계가  그어 져  크게  3 분 
된  상태에서  출발 한  것이었다  이  계선들은  시기가  내려 오면서  넘나들  수  없도 
록  엄격히  규정 하였다.  그것이  신분질서의  유지를  뛰어넘 어  골품 제  중심의  신 
라  지배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품 제는  구 
조 적으로  크게  3 등급을  기본  축으로  해서  운영된  신분체계라  하겠다. 

골품 제  운용상  가장  중요 한  특징은  왕 경인을  대상으로  한  신분제였다 는  사 
실을  손꼽을  수  있다  지방민은  골품 제의  신분질서  바깥에  배치된  골품  외적 
인  존재로  취급 되었고,  그에  따라  그들만을  대상으로  삼은  신분체계가  따로  마 
련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골품 제는  신라의  모태였던  사로 국의  지배자 층을  중심 
으로  한  승자의  신분체계라 고  할  수  있다  왕 경지 배자  공동체를  유지 해  가는 
기본적  수단이  골품 제였던  셈이다.  그런  실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관등 제이다 


관등 제의  ^ 조와^ 영 

골품 제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혈통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자동적으로  결 
정 되는  집단적  신분제라 면  그와  밀접 하게  연계되면 서도  차츰  관료조직과  연결 
해  운영 한  제도가  관등 제 꿈 等® 였다  관등은  때로는  관위 官位， 관 품 官， a,  관계  !  : 
빨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관등은  관료제  질서  속에서  특정  개인이  차지 하는 
위치를  보여  주는  신분  표지이 다.  관등의  운용을  제약 하는  것이  골품 제였다. 
따라서  관등 제는  관료제는  물론이고  골품 제의  테두리에서  살 필  때  비로소  제 
대로  된  이해가  가능 하다.  거꾸로  관등 제는  골품 제의  실상을  좀  더  구체적 으 
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가늠자이 기도  하다 

사실  골품 제,  관등 제,  관직 제의  삼자가  밀접히  연관된  것은  본래  그들이  분 
화 되기  이전에  하나로  어 우 러져서  운용된  데서  기인 한다.  4 세기  이후  신라의 


X ■一  1 3 0>! 01>l 0$ lI>l ri >HI 土 >d lfn lo l 여 rJSI KI 부 H0 02 


115 


정치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지배체제가  그에  걸맞게  정비되어  나가 면서  각기  분 
화의  길을  걸었다.  그렇지만  기존  체계로부터  완전히  벗어 나지  못함으로써  끝 
내  연계  운용 되었다.  마립간  시기  부 체제가  출범 하면서  왕 경이 건  지방이 건  가 
릴  것  없이  유력  우세 한  수장 층에게  지급된  간의  존재는  그런  실상을  증명 해 
주는  사례이다  간을  부여 받은  수장은  그  지위가  혈연적으로  승계된다는  측면 
에서는  신분적  속성을， 그  자체가  직무를  내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관직 적 
성격을， 그리고  관료조직  내에서  등급의  속성을  지녔다는  의미에서는  관등 적 
성격을  함께  내재하고  있었다  이  세  속성이  미분화된  채  하나로  어 우러져  있 
다가  신라  정치체제의  발전  과정과  함께  세분되어  나갔다  대사나  사지  등  일 
부  관등이  뒷날까 지  관직으로 도  기능 한  것은  그런  실상을  방증 해  주기에  충분 
한  사례이다 

삼국  각각은  지배체제를  정비 하면서  점진적  과정을  밟아  관료조직을  갖추 
어  갔 다.  그  결과  모두가  공통적으로  관등 제를  창출 하는  특징을  보였 거니와 
삼국  간에  교섭  및  교류가  이루어 지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그로 
말미 암아  운용상에서  상당 한  공통성을  지니기도  하였지만  각국이  처 한  형편 
에  따라  나름의  뚜렷한  특성을  지니기도  하였다.  이는  정치사회적  기반과  형성 
배경  및  과정에서  드러난  차이에서  말미 암은  것이다. 

그  가운데  신라에서는  유독  관등 제를  경위 前 쇼와  외 위 ■의  둘로  이원화 
해서  운영 하는  특징을  보였다  경위는  왕 경인 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  반면， 외 위 
는  지방민을  대상으로  삼은  다른  성격의  관등 제였다  고구려나  백제의  구체적 
실상은  잘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 진  자료에  의 하는  한  이원적  운영을  하 
였 다고  볼  근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 는다.  따라서  관등 제의  이원적  운영은  일단 
신라 만의  특징이라  단정 해도  무방 하다. 

이처럼  삼국  가운데  오직  신라 만이  왕 경인과  지방민을  각기  별개의  관등 제 
체계  속에  넣어  이원적  방식으로  운용 한  것은  곧  지방민에  대한  인식과  그  대응 
방식이  독특 하였던  데서  말미 암는다  말하자면  삼국은  지방민을  대우 하는  방식 
과  인식에서  근본적  차이를  갖고  있었으며  그것이  이후  지배질서  전반에  걸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게  하였다  고구려와  백제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지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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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별 하지  않고  적극  포섭 하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하지만  신라는  달랐다 
신라는  관등 제를  이원적으로  운용 하면서도  왕 경인  대상의  경위를  중심축 
으로  하였음은  물론이다  외 위라는  지방민 만을  따로  다룬  관등 체계를  운용 한 
것은  그들이  왕 경인과 는  다른  신분  구조로  편제 되었음을  의미 한다  지방민을 
골품 제란  신분체계  속에  넣지  않고  제외 한  것은  결국  차별화 하려는  의도에서 였 
다  신라의  모태였던  사로 국  출신자가  아닌  지방민을  다른  신분제로  편제 함으로 
써  복속  주민이 라는  인식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6 세기에  이르기까지도  지방 
민을  대상으로  노인® a 이란  용어를  일부  사용 하였음은  그를  방증 한다  이후  외 
위는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정비되고  또  삼국  간  항쟁이  격화되어  가는  가운 
데  차츰  소멸의  길을  걸었다  7 세기  후반  통일 기  초기에는  마침내  완전히  소멸됨 
으로써  경위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신라는  외 위 제를  매개로  마련 한  지방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끝내  극복 하지  못 하였다  흔히  신라사회를  폐쇄적이 라  일컫 
는  이유의  하나도  바로  이런  데에  있다 

관등 제인  경위는  17 등  체계로  이루어 졌 는데  법 흥 왕  7 년  율령을  반포 하던 
시점에서는  거의  모두  완성되었다  그런데 『삼국사기』 등의  문헌  기록에는  이 
미  32 년 (유리 왕  9) 에  17 관등 체계  모두가  일시에  갖추 어진  것처럼  기술되어  있 
다  하지만  이는  후대의  사실을  그렇게  소급  •  부회 한  데에  지나 지  않 는다  ■근자 
에  발견된  6 세기  초의  몇몇  금석문  자료에  의 하면  그때까지도  17 등  관등은  일 
부만  존재 하였음이  확실 하다.  당시까지는  국왕을  정점으로  한  관등 체계가  모 
두  갖추 어진  상태는  아니었다.  6 부별로  부장이  각기  자신의  관료들을  직속 으 
로  거느림으로써  다원적  체계로  운용 되었다.  다만， 6 부  각각이  완전히  별개의 
관등 체계를  독자적으로  가진  것은  아니었다  관등의  명칭이  동일 한  점으로  미 
투어  일단  통일성을  보이는데  이는  중앙으로부터  일정 한  통제를  받았음을  뜻 
한다  부마다  관등  보유자의  수치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부별로 는  독자 
적  관리를  하였지만  중앙정부에  정식  보고 해  허락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제  아래 
놓아  두었던  것이다  이처럼  6 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신라에서는  아직  국왕을 
정점으로  명실상부 한  일원적  관등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다원적  형태로  운영 되 
었다  이는  당시의  부 체제적  정치  운영과  맞물린  현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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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율령이  반포되면서  경위는  각간 角〒 ( 또는  伊 偶여 으로부 터  조위 편 位 ( 또 
는  先祖 知 〉 에  이르는  17 등  체계로  일단  완성을  본  것  갈다  율령  속에  골품 제가 
하나의  독립된  편 목으로  자리  잡으 면서  관등 제  관련  규정도  함께  들어 갔다  그 
때  골품  및  관등과  어 우러져  운용 되었음  직 한  공복 제도  역시  하나의  항목으로 
설정되었음이  분명 하다.  그  직전까지  겨우  몇몇 만  존재 하던  경위는  급속히  정 
비 됨으로써  마침내  율령이  반포 될  즈음에는  17 등  체계가  갖추어 졌던  것이다 
이후  17 등  체계의  기본  골격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왜  더  이상  분화되지  않고 
17 등으로만  그쳤 는지， 그  자체가  의미 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여하튼  그것이  신라  관등 제  운용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 다.  물론  이후 
에도  필요에  따라  제 1 등인  각간의  상위에  대각간， 태 대각간 太 세〒 과  갈은  새 
로운  관등이  두어 지곤  하였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상설 위  빼 합 가  아닌  비상 
위  _ 常 位로  취급 되었을  따름이다 

한편,  경위를  골품 제와  연동 해  운용 하는  과정에서  통일 기에는  신분의  제약 
을  받는  관료들을  대상으로  해서  따로  특진의  길로서  중위 제 動 ■를  마련 해 
운용 하였다  중위 제는  아찬， 사 찬， 대나 마,  나마  등  몇몇  관등에 만  한정 해  설정 
되었는데,  이들도  결국  17 등의  기본  골격  범위  내에서  이루 어진  것이었다  이는 
어떤  경우라도  완성된  17 등  체계의  기본  틀을  무 너 뜨리지  않고  그대로  지 켜나 
가려  한  신라  지배층의  강고 한  입장을  잘  보여  준다 

중위 제의  존재를  통 해  17 등  관등 체계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 뉘어  운용 되었 
음을  알  수  있다  크게는  상위의  간 군과  나마  이하  두  군 하이다.  간 군  관등은 
다시  대아찬  이상과  아찬  이하  나마  이하  군은  나마  군과  사지  해  이하의  두 
군으로  각각  분류된다.  이는  관등이  골품 제와  밀접 하게  관련 되었음을  의미 하 
지만  당초의  성립  과정과  존립  기반의  차이에서  기인 한다  처음  관등과  관직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관료  조직은  크게  간과  나마로  구성되었으나,  직능® 能이 
분화 됨으로써  차츰  증설 되어  갔다  양자를  기본  축으로  해서  상층인  간 군의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나마  이하는  그보다  뒤늦은  6 세기  무렵  거의  일시 
에  성립 하였다  이처럼  경위는  하향으로  분화 하였음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들  각각은  자체에  직능과  동시에  등급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  그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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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분상의  계선까지  설정되었다  아직  초기에는  관직이  그리  많지  않 았으므 
로  관등 적  성격이  뒤섞인  상태로  운용 되었다  그러다가  관 부가  점차  설치되고 
그에  따라  새로 운  관직이  두어 지면서  관직과  관등  양자는  연동 해  운영되었다. 
대체로  진평 왕대에  이르러 『삼국사기』 직관지 職官 志에서  볼  수  있는  기본  체계 
를  갖추게  된  것  갈다  여하튼  관등이  골품 제  및  관직 제와  일체화 해  운영 되었 
지만  그  원칙과  체계는  법 흥 왕대에  일시에  마련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  과정을 
밟아  정리되었다.  그러면서  출발 기의  성격을  완전히  탈각 하지는  못 하였다 

한편,  지방민  대상의  개인적  신분제라  할  외 위의  경우  경위와는  성립  과정 
과  시점에서  상당 한  차이가  났다  5이 년의 「중성 리 비」 에서는  간지  〒 3: ᅳ 일벌ᅳ 
伐 (또는  «例 과  간지-일금지 豊 金 知의  두  체계가  존재 한  사실로  보아  아직  일원적 
외 위  체계가  갖추 어진  상태가  아니었음이  분명 하다.  503 년의 「냉 수리비」 단계 
에서도  그런  실상이  그대로  이어 졌다  그러나  524 년의 「봉 평 리 비」 단계에는  간 
지를  최고 위로  해서  아 척  阿 巧에  이르기까지  외 위의  기본  4 등급  체계가  갖추어 
졌다  바로  얼마  전  반포된  율령  속에  그처럼  정리 되었음을  추정케  한다  이후 
정복전쟁으로  영역이  늘어나 고  그에  어울 리게  지방  통치체제가  정비  •강화되면 
서  기본  4 등을  골격으로  해서  상급인  간지의  분화가  진행되었다  외 위는  간지 
를  중심으로  상향  분화되어  간  것이  특징이 거니와  마침내  최고 위인  악 간 베에 
이르기까지  11 등  체계로  완성을  보았다  하위가  고정된  채  간지라 는  상급의  관 
등이  분화되어  간  것은  새로이  영역으로  포섭된  지역의  유력자 층을  포섭 해  내 
기  위 한  방편에 서였다 

외 위 제의  운용은  신라의  지방통치가  얼마나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는 가를  가늠케  하는  척도이다.  외 위도  그  자체  내에  신분제 적  속성을  내재 한 
것이거니와  골품 제보다 는  한층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다  지방민  가운데  통치에 
적극  협조 하거나  군 공을  세웠을  경우  포상 용으로  적극  활용되기도  하였다  신 
라가  지방통치에  성공을  거 둘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특징적인  외 위  체계를  적극 
활용 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운영상  모순과  한계를  안고  있어  삼국  간의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머지 않아  소멸될  운명이었다.  그런  뜻에서  외 위는  과도기 
적  관등 제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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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하 장과 

지배질서의1  확립 


진흥왕의  즉위와  지소 태후의  섭정 

법 흥 왕은  신라의  지배체제가  부 체제  단계를  벗어 나  중앙집권적  귀족 국가 
로  진입 하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 한  제왕 이었다  말년에는  자신이  공인 한  불교 
에  귀의 하여  왕명에  걸맞게  그  홍 포에  노력 하였다  법 흥 왕은  540 년  사망 하였 
는데  아들이  없어  7 세의  어 린  삼 맥 종강 麥宗 (또는  않麥 夫) 이  즉위 하였으니  바로  진 
흥 왕* 興 王 (540-576) 이다.  그가  어 린  나이로  즉위 한  자체는  당시  신라의  지배 
체제가  그럴  만큼  기반이  갖추어 졌기에  가능 한  일이었다 

그런데  진흥왕은  법 흥 왕의  들이  아니라  외손자이 면서  조카였다  즉위 한 
명분이  어느  쪽에  있었던  것인지는  분명 하지가  않 다.  법 흥 왕에게는  지소 라 
는  딸이  있었 는데  입 종 갈 문 왕 호 宗高 文 王과  혼인 하였다  진흥왕은  그  두  사람  사 
이에  태어 났다  입 종은  법 흥 왕의  친동생 이었으므로  조카  지소와 의  혼인은  극 
심 한  근친혼 이었다  진흥왕이  즉위 하기  직전의  모습은 「울산  천 천리서 석 ■비  i'l 
에  보 인다 

「천 전리서 석」 은  울산  태화 강의  지류인  대 곡 천변에  있는  커다란  암벽을  지 
칭 한다  암각화와  함께  수많은  글씨가  새겨져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이  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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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울산  천 전리서 석  을 묘명 

에  사부지 갈 문 왕 ■智 寫 文 또과  그  일행이  525 년  다 녀가 면서  처음으로  글자를 
새 겨  골짜기  이름을  서 석 곡이라  붙였다고  한다  사부지 갈 문 왕은  진흥왕의  아 
버 지인  입 종이다  그로부터  14 년의  세월이  호른  뒤인  539 년에  이르러  이제는 
진흥왕의  어머니  지소 부인이  지난날  남편  입 종이  결혼  전  놀러 왔던  사실을  기 
리며  자신의  어머니  보도 « 거부인  및  어 린  아들  삼 맥 부와  함께  놀러왔다 가  옆 
에다  다시  글을  새 겨  흔적을  남겼다  이후  서 석 곡의  존재가  신라  왕 경인들에게 
널리  알려 져  수많은  유력  인사들이  다 녀가 는  명승지로  부각되었다.  여기저기 
에  이미  잘  알려 진  인물들도  등장 하는데  특히  화랑의  이름이  많이  보이는  점 
으로  머루어  그들의  유 오지 ■別！!  가운데  하나가  되었음이  분명 하다 

서 석 곡에는  법 흥 왕이  직접  다 녀간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무 즉지 태왕했 _ 초 
王’， ‘법흥 대왕 聖 法 興 大王’  같은  형태로  이름이  보이므로  당시  가장  유력 한  왕족  인 
사들은  거의  모두  등장 하는  셈이다  539 년은  법 흥 왕이  사망하고  진흥왕이  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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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바로  직전의  해이다  이  시점에  입 종 갈 문 왕이  자신이  처음  왔다간  흔적을 
남긴  서 석 곡의  행차에  지소 부인을  따라  동참 하지  않은  점， 참가자들이  525 년의 
일들을  회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머루어  그는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확 
실 하다  그래서  진흥왕에게  왕위가  승계 된  것으로  보 인다 

사실  입 종은  생존 하였더라도  즉위 하기  힘들었을지  모른다  그는  법 흥 왕과 
함께  지 증 왕의  아들이기는  하였지만  사 탁 부  소속의  갈 문 왕 이었으므로  정상적 
으로는  왕위에  오르기가  곤란 하였다  탁 부  출신자 만이  즉위가  가능 하였기  때 
문 이었다  지 증 왕은  원래  사 탁 부  출신으로서  갈 문 왕 이었지만  즉위함으로써  탁 
부에  소속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장남인  법 흥 왕의  즉위가  가능 하였다.  그러나  그 
의  혈연적  정통성은  원래  사 탁 부에  있었고  따라서  혈통상의  갈 문 왕  지위는  자 
연 히  둘째인  입 종에게  돌아 갔다  따라서  진흥왕은  과거의  상태라면  사 탁 부  갈 
문 왕에  취임 해야  마 땅 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부 체제적  질서가  무너진  상 
태였다 

그런데  진흥왕의  어머니는  탁 부  출신으로서  법 흥 왕의  딸이었다.  어쩌면  진 
흥 왕은  그의  어머니를  잇는  자격으로서  즉위의  정당성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싶 다.  물론  법 흥 왕이  대왕이 라  칭 하면서  부 체제적  질서는  이미  해체 되 었으므 
로  출신  소속이  갖는  엄격성은  거의  해소 되었지만  진흥왕은  어 린  나이 였 음에 
도  즉위 하게  된  명분을  여전히  거기에  두고  있었다  지소가  진흥왕  대신  섭정 
할  정당성도  거기에서  찾았던  것이라  하겠다 

지소 태후는  섭정을  시작 하면서  대대적으로  사면을  단행하였고  관료들의 
관 작을  일률적으로  1 급 씩  올려 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섭정의  명분을  갖 
기  위 한  것이었다.  그러는  한편  이사 부를  중용 하였다.  지소 태후는  이듬해인 
541 년  이사 부를  병부 령에  임명 해  내외 병마의  업무를  관장 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실상  이사 부로  하여금  실권을  갖도록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소 태후는  이 
사부에게  크게  의존 하는  섭정을  하였던  것이다 

이사 부는  지 증 왕과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 였으 므로  그  손자인  진흥 
왕과 도  그리  멀지  않은  왕실의  일족 이었다  이사 부는  지 증 왕이  소지 왕과  권력 
다툼을  벌 일  때  전자를  지원하기도  하였을  것  갈다  이는  그가  지 증 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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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을  함께  하였음을  뜻 하는  사실이다  지 증 왕이  505 년  이제  막  20 세를  갓 
넘겼을  이사 부를  처음  설치 한  군사적  요지인  실직 주의  책임자  군주로  임명 한 
것도  그가  지닌  역량과  함께  그러 한  배경이  작용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 부는 
이후  동해안을  따라  북상 하면서  영역을  확장 해가 는  데  크게  성공을  거두었고 
512 년에는  우산국 까지  복속시킴으로써  지 증 왕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 하였다 
520 년대에  법 흥 왕이  낙동강  하류의  금관가야를  공략 하는  작전을  펼 칠  때도 
선봉에  서서  혁 혁 한  전공을  세웠다  지소 태후는  혈연관계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쌓아온  이사 부의  그런  경륜을  높이  평가 해  자신의  섭정을  도와 주도록  요구 하 
였던  것  ^ ■다 

이처럼  진흥왕  즉위  초기의  정국을  실제로  이끈  인물은  이사 부였다  그  점 
을  뚜렷이  보여  주는  것이 『국사 ai』 의  편찬이 다  이사 부는  국왕  중심의  집권 체 
제를  다져갈  필요성에서  신라  역사의  정리를  건의 하였다  그래서  왕실의  일족 으 
로서  자신과  비교적  가까운  혈연관계 였을  뿐만  아니라  지향이  갈은  거 칠 부® 많 
솟를  역사  편찬의  총  책임자로  천거 하였다  거 칠 부  주도로  최종  정리된  신라  역 
사서가  바로 『국사』 였다  이  책이  현재  전해지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지만  몇몇  사서에  기록된  신라  초기  왕 계는  여기에  근거 한  것으로  보 인다  특 
히  김씨  지배체제가  확립 되었음에도  왕 계가  그  중심으로  일원화 되지  않고  박혁 
거세가  신라  건국시조로  내세워 졌 다거나  석 탈 해가  존재 하는  등  이른바  3 성교 
립 호* 이  기록된  사실은  그를  방증 한다.  이후  통일 기에  김씨  중심으로  신라  왕 
조를  정리 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3 성교 립의  내용이  결국  부정 되지  않은  것 
도  최초의  공식적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된  데서  말미 암은  것으로  여 겨진다  이 
사부가  역사서  편찬을  건의 하면서  ‘ 국사란  모름지기  군신의  선악을  기록 해  후 
대에  포 폄 慶!2 을  드러내어  보이는  데에  있 다’ 는  유교 식  역사  서술의  기본  방침인 
술이 부작 wr 바의  태도를  내비친  것은  그를  뚜렷이  방증 해  준다 『국사』 의  편 
찬  자 체는  이사 부의  정치적  식견이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  주는  실례이다 

이사 부는 『국사』 편찬을  통 해  장 차  신라사회가  나아 가야  할  방향을  제시 하 
는  한편  실제적으로  국가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가는  작업을  본격  추진 하였다 
544 년 (진흥왕  5) 에는  병부 령을  1 인  더  설치 하였다.  당시  자신이  병부 령이 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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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제  복수가  된  셈이었다  이후  상대 등과  집사 부 «대; 의  시중 하 을  제외 하 
고  나머지  중앙  핵심  관 부의  장관직이  대개  복수 複數로  임명되는  선구였다  어 
찌면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군사  일체를  담당 한  병부의  비중이  높아 
진  데서  기인 한  역할  분담이 었겠 지만  다른  한편  서로를  견제 하려는  의도도  내 
재하였다  사실  이사 부  자신은  병부 령으로 서  군사를  종괄 하는  동시에  정치  전 
반을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병부 령을  1 인  더  두어야  하는  형편이었다  바로  이 
해에  당시  중앙의  핵심 군단으로서  대당 九 ■을  둔  것도  그와  무관 하지가  않 다. 
대당을  설치 하는  군제개혁과  함께  병부 령의  증 치를  단행 한  것이었다  대당은  신 
라  군사력의  중핵을  이루는  조직으로서  이후  국왕을  보위 할  뿐만  아니라  영역 
을  확장 해가 는  정복전쟁을  추진 하는  데  구심 적  기능을  다 하였다  이런  군사적 
시책은  진흥왕이  즉위 한  뒤  국운을  건  한판의  승부수 인  한강  유역으로 의  진출 
을  추진 하는  데  주요  기반이  되었다 

지소 태후는  법 흥 왕이  건립을  추진 하던  흥 륜 사를  544 년  완공 하면서  승려 
의  출가도  처음  허용 하였다.  불교와  정치가  본격적으로  결합 할  수  있는  길을 
닦은  셈이었다  양나 라  무제는  549 년  신라에  사신을  파견 하면서  자국에  와  있 
던  승려  각 덕 ■■에게  불사리를  딸려  보내었다  이때  진흥왕이  백관들과  함께 
흥 륜 사의  앞길 애까지  나아 가  맞았다고  한다  바야흐로  신라는  불교국가로서 
웅비 할  기틀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진흥왕의 친정과  한강유역 진출 

540 년  7 세의  어 린  나이로  즉위 한  진흥왕은  재위  12 년째인  551 년  성년 년 
나  이  되자마자  곧장  친정을  선언 하였다  그를  뚜렷이  보여  주는  조치가  개국 해 
W  이란  연호의  사용 이었다  법 흥 왕이  536 년  연호  사용의  첫  문을  열었지만  진 
흥 왕이  즉위하면서도  새로 운  연호로  바꾸지  않았다  그처럼  1 세 1 원의  원칙을 
지 키지  않은  이유는  지소 태후가  섭정 하면서  법 흥 왕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 가려 
한  의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 인다  그  점에  비 추어  이제  진흥왕이  친정 하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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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즉시  개국이란  연호로  바 꾼  것은  예사로 워  보이지  않 는다.  나름의  특색  있 
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명 이었다  특히  연호를  개국이 라  칭 한  사실은 
각별히  주목되는  점이다  이미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 나라를  연다’ 는  뜻의 
‘ 개국’ 을  연호로  채택 한  것은  친정 하는  데  임 하는  진흥왕의  결 기가  강하게  깃 
든  표현으로  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 나라를  연다’ 는  소극적  뜻 보 
다는  ‘ 신라를  새롭게  열어 가겠다’ 는  강력 한  의욕이  담긴  의미였다.  장 차  신라를 
새로 운  나라로  건설 해  내겠다는  강 한  결의를  내 비치는  젊디 젊은  대왕다 운  면 
모라  하겠다.  과연  진흥왕은  이후  여러  모로  그에  어울 리는  정책을  추진 해  성 
공을  거둠으로써  신라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 놓았 다. 

진흥왕은  친정을  시작 한  바로  그  해에  낭성 ■학 현재의  청주  지역) 애까지 
처음  행차 함으로써  추진  방향을  내비쳤 다.  이미  이  방면으로 의  진출은  지소 태 
후의  섭정  시기에  시작되었다  548 년  고구려가  예 족을  앞 세워  백제의  독산 성  때 
山城을  급습 하는  등  사건을  일으켰 다.  이에  백제가  신라에게  병력을  파견 해  도 
와 주도록  요청하자  진흥왕은  즉각  장군  주령  朱 冷으로  하여금  3 천의  병력을  이 
끌고  나가  돕도록  하였다  그러자  550 년에는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 성 通 度 城을 
공격 하였다  고구려는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백제의  금 현성  #® 級을  함락 시 
켰다  이후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는  두  성을  놓고서  치열 하게  각축 하였다  마 
침 내  두  나라가  힘을  거의  소진 하였을  즈음  기회를  틈 타  이사 부가  두  성을  단 
번에  공략 해  탈취 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사 부는  두  성을  증축하고  거기에다 
갑사 무 士  1 천명을  배치 해  지 키도록  하였다  이는  신라의  입장에서는  물론  삼국 
간의  관계에서도  대단히  중대 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런  시도의  밑바탕 
에는  신라가  머지 않아  백제까지도  적으로  돌 릴  수  있음을  은근히  내비친  것이 
기  때문이다  두  나라  사이에  433 년  군사동맹이  맺 어진  이후  여러  차례  굴곡 
을  겪으면서도  기본  골격은  그대로  이어 져  왔지 만  이번  사건으로  머지 않아  깨 
어질  것임을  예고 한  상태나  다름없었다.  말하자면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 
하기  위 한  예비적  행위였다.  진흥왕이  친정 하자마자  첫  사업으로서  이제  갓  장 
악한  낭성  지역으로  행차 한  것은  바로  그런  정책을  실현에  옮기기  위 한  시도의 
일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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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왕이  순행 하면서  낭성에  이르렀을  때  대가야  출신으로서  얼마  전  신라 
로  귀화 한  악성  우륵 干 勤과  그의  제자들이  가까운  국원 ■原 (오늘날  충주) 에  사 
민  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즉각  그들을  하림 궁체 臨 혼으로  불러들 여 
음악을  연주 하도록  지시 하였다  진흥왕은  우륵의  가야금 곡  연주를  다  듣고서 
그  이듬해  계고 합 古， 법지 法 知， 만덕  謝 S 의  3 인을  우륵에게  보내어  배우도록  지 
시하였다  우륵은  그들의  능력을  살펴  가야금  연주;  노래， 춤을  각기  나 누어  가 
르쳤 다.  진흥왕은  얼마  뒤  그  결과를  직접  들어 보고서  지난날  낭 성에서  들었 
던  것과  다름없다고  크게  기뻐 하면서  그들을  포상하고  신라의  국가  음악이라 
할  대악 大 樂으로  삼으려  하였다  이에  일부  신하들이  나서 서  가야금 곡은  멸망 
해가 는  나라의  음악 이므로  대악으로  삼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반대 하 
였다  이때  진흥왕은  대가야가  멸망 한  것은  대가야 왕이  음란해서  자멸 한  것이 
지  음악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힐난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굽 히지  않고  강행 
하였다  이  사건을  통 해  예악 ■■을  중시 하는  진흥왕의  근본  자세를  규지해 볼 
수  있거니와  장 차  왕도정치를  추진 하려는  모습의  일단도  엿 볼  수  있다  진흥왕 
이  개국이란  연호  아래  만들려는  신라 국가가  결국  왕도정치와  연관되어  있음 
을  짐작 케  한다 

백제는  551 년  한강  유역의  탈환이란  오랜  숙원을  풀기  위 해  신라에 다  병력 
파견을  요청 하였다  신라는  그에  부응 해  병력을  보내었다.  이로써  백제  중심 으 
로  신라  및  가야의  3 국  연합군이  결성되어  한강  유역  진출  작전을  펼쳤다  사 
실  기존의  문헌  기록만으로  볼  때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의  진출을  시도 한  것 
은  이때이 지만  550 년  무렵  건립된 「단양  신라 적성 비」 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 
그와는  약간  다른  이해가  가능 하다  신라는  백제와  연합군을  편성하기에  앞서 
이미  단독으로  고구려의  관할  아래  있던  남한강  상류  방면으로  진출 해서  성공 
을  거둔  상태였다 「적성 비」 에  따르면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 한  인물이  명 
장  이사 부였다  그렇다면  신라로서는  벌써  단독의  힘으로라도  한강  유역으로 
진출 할  계획을  세우고서  그를  추진 해  왔던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언급 한 
도살 성과  금 현성을  신라가  일거에  장악 한  일은  결코  우연 하게  추진된  사건이 
아니었다.  신라는  이미  한강  유역으로 의  진출을  은밀히  기획하고  차근차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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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옮기던  중이었다  백제는  신라의  그런  내심이나  입장을  제대로  간파 하지 
못 한  채  많은  손해를  무릅쓰 면서  자신들  주도  아래  한강  유역을  장악하기  위 
해  신라를  끌어 들였다  신라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백제  요구 
를  들어 주는  척 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현 해  갔던  것이다 

일단  백제와  연합 한  신라의  한강  진출  작전은  거 칠 부  등  8 명의  장군이  함 
께  추진 해  상당 한  전과를  을렸다  당시  고구려는  돌궐이  건국 하는  등  북방의 
정세가  심히  불안하고  안으로는  귀족들  간  다툼의  여진이  말끔히  가시지  않 
은  상황이었으므로  남쪽  방면을  제대로  돌 볼  겨를이  없었다  고구려의  그런 
사정은  자신의  옛날  왕도  소재지 였던  한강  유역의  탈환을  자나깨나  꿈 꾸어온 
백제에게 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별로  큰  희생을  치르지  않 
고서도  쉽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었다  백제는  자신의  왕도였던  거점 
도시  한성 漢城은  물론  오늘날  남양주로  추정되는  평양 平壞  등  6 개  군 해을  손 
에  넣었다  이때  신라는  경기도  동부  및  강원도  산악  일대로  추정되는  10 군을 
장악 하였다 

그런데  이미  한강  유역을  독차지 하려는  행보를  미리  내보 인  신라로서는  백 
제의  손에  들어 간  6 군을  침탈 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 리고  있었다  사실  그런  시 
도는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듯이  단순히  신라가  장악 한  10 군의  땅이  백제의 
6 군에  비 해  인적  •물적  기반이  미약했던  데에만  요 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물론  그  직전부터  준비된  것이지만  진흥왕의  개국에  걸맞은  원대 한  포부를  실 
현하려는  의지로 부 터  나 온  것이었다.  그  밑바닥에는  진흥왕이  백제의  힘을  빌 
리지  않고  이제부터  독자적으로  중국과  교류  •교섭 하려는  계획이  깔려  있었 다. 
오랜  동맹국  백제를  거꾸로  영원 한  적대국으로  돌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강  유역을  독차지 하려는  욕심을  드러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신라는 
방심하고  있던  백제의  허를  찌르는  작업을  추진 하였다  일단  신라는  자신들이 
고구려와  밀약을  맺었다는  첩보  수준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다  사실  당시 
신라와  고구려  사이의  밀약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추진된  것인지는  뚜렷 하지 
가  않다  그에  대해  몇몇  견해로  나 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첩보를  입수 한  백 
제는  이를  심각 하게  받아들여  552 년  왜에 다가  군사를  요청 해  대비 하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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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이  뜻 한  바대로  진행되지  않자  백제는  553 년  눈물을  머 금고서  일단  자 
진  후퇴의  형식으로  한성의  군사를  철수 시켰 다.  그  결과  신라는  피를  한  방울 
도  흘 리지  않고  백제가  장악하고  있던  한강  일대를  손에  넣는  전과를  올렸다 
신라는  확보 한  한강  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신주 ■룰  설치하고  김유신의 
할아버지로서  이  방면  작전에  다 대한  군 공을  세웠던  김 무력_ 을  첫  군주 
로  임명 하였다  한강  유역  일대를  ‘ 새로 운  지방’ 이란  의미를  갖는  신주로  명명 한 
데는  상당 한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 인다  낙동강  유역 권이나  동해안  방면과 는 
성격이  전혀  다른  새로 운  영토 였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개국이란  연호에  썩  어 
울리는  땅이라는  뜻이  스며들어  있 다.  바야흐로  진흥왕이  명실상부 하게  새로 
운  시대를  열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이리 하여  삼국  간의  관계는  기왕과 
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고  있었다 


관산 성  전투의  승리와 새로 운  시대의  개막 

백제는  고구려와  신라가  연합 해  공격한다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해  눈 
물을  머 금고서  애써  탈환 하였던  옛  영토  한강  유역을  포기하고  일단  퇴각 하였 
다  신라와  직접  맞서  싸 우지  않고  물러 난  것은  차후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두  나라는  직접  대적 해  싸움을  벌 인  것이  아니었으므로  기존의  동맹관계가  겉 
으로는  아직  유효 한  셈이었다  사실  백제가  싸움을  피해  서둘러  철군 한  것도 
차후를  대비하기  위 한  전략에서  나 온  조치였다  백제  성왕은  그런  본심을  숨기 
고서  기존  동맹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거듭  내비치기  위 해  자신의 
딸을  진흥왕의  소비  小® 로  보내었다.  백제로서 는  겉으로는  신라에  대해  특별 한 
반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표시를  한  셈이다  하지만  이는  내심  보복 전을  펼 칠 
준비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벌기  위 한  술책이었다. 

신라로서 도  백제가  가진  기본  입장을  간파하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 
는  척하고  그  요구에  따라 주었다  실상은  장 차  벌어 질  일을  예상하고 서  대비책 
을  강구하고  있었 다.  그것은  554 년  7 월  명 활 산성  ■■의  수축  작업을  끝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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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주  명 활 산성 작성 비 


사실에서  유추 된다  명 활 산성의  수축은  근자에  발견된 「명 활 산성 작성 비 
■■碑」 에  의 하면  551 년부터  전국의  주민을  동원 해  실시하였던  것  같다  이  해 
는  백제와  함께  한강  유역으로  진출 한  바로  그  시점이므로  혹시  그것이  실패 
할  경우  고구려의  역습을  받을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해  만전을  기하기 
위 한  데에  있었다  이후에도  수축  작업을  그대로  지속 하다가  554 년에  이르러서 
마무리 하였다  그런데  554 년  완성 한  것은  이제  고구려 보다는  백제의  공격에  대 
비하 기  위 한  것으로  대상이  바 뀌었다  삼국  사이에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고  긴 
박하게  돌아 갔음을  반영 하는  사실이다 

과연  신라가  예상 하던  대로  백제는  명 활 산성  수축이  완료될  즈음  왕도를 
직접  겨냥하고 서  총공세에  나 섰다.  백제로서 는  한강  유역을  다시  빼 앗는  길이 


■勢 


JH il  W  均  抑 0° 11>! 的보豆|마 |0 | 松 rlsl I4 HO ofl 


기^ ■■ 


129 


곧  국운을  건  한  판의  전쟁이라  생각하고  전면전을  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 하는  데에  이르기까지는  쉽지가  않았다  백제의  내부에서  신라와  전면전을 
펼 치는  데  대한  반발이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강  유역  진출  작전 
의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거론된  데다가  다시  대규모  전쟁을  일으킨다면  앞으 
로  감당 해야  할  경제적  •군사적  부담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랜  경 
륜을  지닌  원로  대신들은  가급적  충분히  준비 해서  뒷날을  기약 하는  것이  좋겠 
다는  신 중론을  폈 다.  반면， 이십 대  후반의  혈기왕성 한  왕자  여창 않름은  당장  전 
쟁을  추진하자는  강경론을  고집 하였다.  아직  젊었지만  현실의  실력자로서  머지 
않아  연로 한  성왕을  대신 해  왕위에  오르게  될  여창의  주장이  마침내  관철 되었 
다  백제는  한강  진출  실패의  여파가  완전히  가라 앉지  않아  아직  준비  상태가 
충분 하지  못하였음 에도  정예  병력  3 만을  동원 해  신라  공격을  감행 하였다 

여창을  총사령관으로  한  백제  병력은  곧바로  익산,  남원을  거쳐  육십 령이 
나  팔 량 치를  넘으려  한  것이  아니라  익산,  금산,  옥천을  거쳐  약간  우회 하는  경 
로인  추풍령  혹은  그  북쪽의  화 령_«  방면으로  나아 가려고  북상 하였다  어쩌 
면  신주  방면  군사의  움직임을  고려 한  작전 이었는지도  모른다  기세 등등 한  상 
태에서  출정 한  여창은  신라의  요새지  관산 성  ！ 만 賊을  함락 시 키고  그  일대를  장 
악 해  대비 하는  등  초반전에 는  상당 한  전과를  올렸다  당시  신라에서는  군주 인 
각간  우 덕  ᅵ •德과  이찬  탐지  _  등을  보내어  막았으나  패배 하였다.  다급해진  신 
라는  한강  유역을  지 키던  군주  김 무력의  신주  병력을  관산 성  방면으로  급파 해 
구원 하도록  지시 하였다 

관산 성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여창은  즉각  왕도  사비성에  머물던  성왕에 
게  승전 보를  날렸 다.  성왕은  그를  듣자 마자  노고를  격려하기  위 해  바로  전장 으 
로  내달았다.  그런데  성왕은  승전  소식을  접하고서  주변  상황을  제대로  고려 하 
지도  않은  채  황급 하게  극소수의  병력만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 갔 는데,  다급 한 
나머지  가장  빠른  길을  선택 하였다  이것이  돌이 킬  수  없는  화근이  되고  말았 
다  여창이  진군 하였던  행로를  뒤따라가 지  않고  사비  도성에서  관산 성으로  직 
행 하는  최단거리를  선택 하였다.  성왕은  때마침  한강  유역에서  신주  병력을  이 
끌고  출발 한  김 무력이  관산 성  부근에  이르러  길목에  매복 시켜둔  삼 년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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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 郡  출신의  유력자인  고간 高〒  도도: TO 가  이끄는  부대에  乂 1 •로잡 히고  말았다. 
전혀  예기치  못 한  일이었다 

사로 잡힌  성왕은  신주 군주  김 무력이  주둔 한  본진으로  끌려 갔 다.  김 무력은 
형을  집행 하면서  전쟁  도발의  책임을  백제에게  돌리는  명분을  내세웠다  백제 
가  선공 ■한  사실  자체를  오랜  동맹관계를  파기 한  일로  주장 해  사형을  집행 
한다는  것이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성왕의  목을  벤  뒤  몸통은  돌 
려 주고  머리는  신라  왕도로  가져갔 다.  이  소식을  접 한  백제는  더  이상  전의를 
상실 할  정도로  기세가  꺾였 다.  신라의  대대적  공격으로  수세에  몰 린  여창은  몇 
몇만을  거느 리고  겨우  목숨만  부지 한  채  탈출 하였다.  동원된  정예  병력  대부분 
은  전사하고  말았다  관산 성  싸움은  신라의  완승으로  결말이  났다  백제로서 는 
이후  원상을  회복 하는  데  상당 한  시일이  걸 릴  정도로  심대 한  타격을  입었다. 
반면  신라로서는  새로 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 한  계기가  된  일대사 건이  바로  관 
산성  싸움이었다 

관산 성  싸움은  백제  단독으로  치른  전투가  아니었다  가야와  왜도  소수  병 
력 이나마  보내어  연합군으로  참전 하였다.  신라로서는  그  동안  백제  주도  아래 
일종의  동맹관계를  맺고  있던  가야를  그대로  둘 리  만 무 하였다.  특히  백제는  성 
왕의  사망 파  관산 성  싸움의  대패로  말미 암은  여파로  심각 한  내부  혼란을  겪고 
있었으므로  가야를  후원 할  여력이  없었다  신라는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가야 
총공세에  나 섰다 

진흥왕은  가야  공략  준비를  착착  진행 하였다  555 년  일단  상 주로부터  하 
주 TW  를  따로  분리 해  낙동강  가까운  비사 벌  tt ■에  주치를  두었다  바로  이 
해에  진흥왕이  북한산 ftHiii 까지  순행에  나섰 는데,  새로  편입된  지방민에  대한 
위무는  물론  고구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와  아울러  동해안  방 
면의  주치를  강릉보다  한참  북쪽의  비열 홀 列 정로  옮겨  배치 하였다  이  또한 
고구려의  남쪽  경 역을  상당히  잠식 한  셈이었다  한편  사 벌 ■에  있던  상주  I 
州의  주치를  감 문던 文으로  옮겼다  바로  이  해에  한강  유역  신주의  주치도  좀 
더  북쪽의  북한산으로  옮겨  갔다  이런  주치의  이동  전반을  보면  고구려의  동 
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그  방면의  영역  확장을  도모하고  나아 가  낙동강  이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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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가야를  공략하기  위 한  사전  포석 이었다  감 문  방면에  상주의  주치를  둔 
것은  백제의  도움을  차단 하면서  그  방면으로부터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비사 벌에  주력 군을  배치 해  낙동강을  바로  건너려  했다  이는  당시  가야  남북의 
유력 세력이었던  안 라와  가라 (대가야) 의  연합을  차단 하려  한  군사작전이었다. 

신라는  상대적  약체 였던  안 라를  먼저  제압하고  즉시  북쪽의  대가야에  압 
박을  가함으로써  562 년에는  가야  전체  영역을  장악 하였다  이로써  가야는  역 
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 졌다  561 년  진흥왕이  직접  행차 하여  세운 「창녕 비 
름事 碑」 에는  중앙군은  말 할  것도  없고  사방에  파견된  군주가  병력을  이끌고  참 
여한  모습이  보이거니와  이는  신라가  가야  공략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 
를  보 여  주는  뚜렷한  사례이다 

신라는  진흥왕이  즉위하고 서  한강  유역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낙동강  유역의  가야  복속이 라는  오랜  숙원도  풀었다  동해안을  따라  계속  북 


그림  4  북한산  b  | 봉과  진흥왕  순수 d  |( 복원 비) 


평양 성® 


o  옛지 명 
0  수도 

n  진흥왕이 세운 비 

一  진흥왕 대에  확대된 
영토 


그림  5  진흥왕 대의  신라  영역  확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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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함으로써  영역을  크게  넓혔다 「북한산 비」， 「마운 령 비」， 「황 초령 비」 는  그런  모 
습을  웅변 해  주고  있 다.  진흥왕이  친정 하면서  내걸었던  개국은  이로써  실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564 년  진흥왕은  북 제; 1陳 에  사신을  파견 해  처음으로  독자 
적  힘으로  동아시아  국제무대에  얼굴을  내밀었다  그  이듬해에는  북 제로 부 터 
낙랑군 공신라 왕® ■요* ■또이 라는  작히 •  받았다  진흥왕이  이때  김씨  성을 
당당 하게  사용하기  시작 한  것도  그런  분위기를  적절히  반영 한다  신라왕의  위 
상은  이제  국제무대에서  공인을  받은  셈이었다.  바야흐로  가장  후발주자였던 
신라가  선발주자  고구려  및  백제와  나란히  어깨를  겨루는  삼국  정립 기로  돌입 
하게  되었다. 


황룡사의  창건과  성왕의  표방 

진흥왕은  개국이란  연호  사용과  함께  한강  유역  진출에  성공하자  이제  그에 
어울 리게  내부  체제를  재정비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 하였다.  그  일환 으 
로서  진흥왕은  가장  먼저  궁궐을  성대 하게  하는  작업을  단행 하였다  그것이  현 
저 히  높아진  국왕의  권위를  과시 하는  효과를  극대화 시 키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553 년  월성의  동쪽에 다  새  왕궁을  지어  옮기려  하였다  그런데  왕궁  설 
립  예정지에서  황룡 험 « 이  나 타나 자  그를  절로  바꾸어  짓게  되었다고  한다 

절의  건립을  마무리 한  뒤  황룡이  나 타 난  사실을  고려 해  황룡사 黃龍 류라  이 
름  지었다.  그러다가  얼마  뒤부터는  표기를  황룡사 皇龍 寺로  바꾸었 는데  이것이 
이후  공식적  표기가  되었다  그처럼  사찰  명칭을  바 꾼  데에는  깊은  뜻이  스며 
있는  듯 하다  원래  황색은  오방 색  가운데  중앙을  의미 하며， 그래서  황제를  상징 
하는  색깔로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황룡사  자리가  천하의  중심 
이면서  동시에  신라  국왕도  황제라는  인식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이후  오래도 
록  황룡사가  신라  불교의  중심지이 면서  국왕과  밀접 하게  관련된  듯이  운영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561 년  세워 진 「창녕 비」 에  보이는  사방 군주 ■軍 ± 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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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왕도  자신의  영역을  4 방이라고  인식 하는  나름의  천하의식을  갖고  있었 다. 
그런  천하를  관리하고  다스 리는  주인이  신라  국왕으로서  스스로  황제라고  인 
식하고  있었 다.  왕궁을  새롭게  짓고자  한  시도  자체는  그를  겉으로  드러내기 
위 한  데서  나 온  것이었다.  황룡사를  굳이  황1」1  으로  표기 하려고  한  것도  그  때 
문 이었다  이로써  황룡사는  신라  국왕과  불교가  결합 하는  중심지로  기능하기 
시작 하였다. 

왕궁  조성  예정지가  갑자기  사찰로  바뀐  데는  그곳이  주거지로 서는  그리 
적절 하지  못 한  요인도  작용하였던  것  갈다.  당시  신라인들은  황룡사의  바로  북 
편을  용궁 隨 宮이 라  부트고  있었다  그곳에는  평소  물이  솟 아나와  항상  고여  있 
는  저습지 였던  데서  그처럼  불 린  것이었다.  따라서  애초에  새로 운  왕궁  조성은 
저습 지를  메 우는  대대적  작업을  전제로  하였다  아마도  그렇게  추진되다가  갑 
작스레  기본  계획이  변경되었다  그처럼  엄청 난  규모의  역사를  벌이면서  목적 
을  바꾸게  된  명분으로서  황룡이  나타났다는  막연 한  사실을  내세운  것은  석연 


그림 6  발굴  후  정비된 황룡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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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가  않다  이는  뒷날에  그를  적당히  포장 하려  한  데서  나 온  것일  뿐  실제로 
는  다른  배경과  요인이  작용 하였다 

황룡사  창건에 는  553 년 (진흥왕  14)  시공 해  566 년에  이르러  처음  준공될  정 
도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최초  사찰인  흥 륜 사에  비하면  엄청 난  공 
력을  들였던  셈이다  이는  그  목적이  그리  간단 하지  않았음을  방증 한다.  사실 
당대에  국가적  보물로  설정된  소위  삼보  f  가운데  장 육 존 상과  9 층 목탑의  두 
개가  황룡사에  있었던  점으로  보면  그것이  차지 하는  정치적  비중을  대충이나 
마  유추 해낼  수  있다  황룡사  완공  후  그  사주 寺 ± 가  신라  불교계를  대표 하는 
국 통 » 의  역할을  겸 한  사실도  그를  방증 하기에  충분 하다 

이상과  갈은  점을  고려 하면  왕궁  예정지를  갑작스레  사찰로  바 꾼  밑바탕에 
는  강 한  정치적  목적이  작용 한  느낌이  짙다  왕궁을  크게  지어  그  권위를  겉으 
로  내세 우는  형식적  측면보다는  실질적  •현실적  목적이  작용 한  소치가  아닐까 
싶다  국왕 권이  크게  고양되자  바로  얼마  전  공인되어  이제  막  새로 운  시대에 
어울 리는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자리매김  되기  시작 한  불교를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 하려는  의도였다.  국왕 권의  위상은  정치이념으로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깊 
이  뿌리내리기  힘들었다.  불교  공인  자체만으로는  그것이  저절로  충족되는  것 
은  아니었다.  이제  진흥왕은  황룡사  창건을  전후 해  지배이데올로기  구축  작업 
을  본격적으로  추진 하였다  이미  흥 륜 사를  창건하고  승려의  출가를  허용 하였 
지만  550 년에는  대서 성  * «省' 이란  승 관직 {館 職을  p] •련해  그에  한발  더  다가 갔 
다.  대서 성은  문필 义 ■을  담당 한  직임으로서  승려가  그에  임명되어  국왕을  보 
좌 한  것은  불교와  정치의  결합  관계가  한층  깊어졌음을  뜻 한다  그렇지만  대서 
성을  두는  것만으로는  크게  높아져 가던  국왕 권을  보장하기는  어려웠고  한층 
강력 한  조치가  필요 한  시점이었다.  왕궁을  조성하려 다가  갑작스레  사찰로  바 
꾼  것도  바로  그와  갈은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신라에서는  불교에  대한  이해  수준이  그리  높지  못 한  상황이 었 
다  특히  갑작스레  목적이  달라 진  점에  주목 하면  특별 한  요인이  밑바탕에  작용 
한  결과로  보 인다  그럴  때  주목 해  볼  만 한  것은  혜량 S 高이란  승려가  고구려로 
부 터  망명 해온  사실이다  그는  신라가  551 년  한강  유역  진출  작전에  성공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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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고구려를  이탈 해  거 칠 부를  따라왔다  거 칠 부는  젊은  시절  출가 해  전국을  유 
람할  때  일시  고구려  경 역으로  들어갔다가  강경 혈®  중이던  혜 량을  만 난  적이 
있 다.  그래서  그  역량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거 칠 부는  혜 량이  입국하자 마자  진 
흥 왕에게  추천 하였다.  진흥왕은  즉시  비록  상징적이 기는  하나  최고의  승직이 라 
할  국 통 H 화을  신설 해  혜 량을  그  자리에  앉혔다  혜 량이  당시  국 통이면서  동시 
에  사주 寺 ± 라  불 린  점으로  머루어  처음에는  유일 한  국가  사찰이었던  흥 륜 사 
에  주석 한  것  갈다  만일  진흥왕이  왕궁  예정지를  황룡사로  바 꾼  목적이  정치 
적으로  1: 교를  활용하기  위 한  데에  둔  것이라면  당시의  형편으로  보아  그를  발 
의 한  것은  국 통인  혜량일  수밖에  없다  진흥왕은  혜 량의  건의를  받아들여  왕 
궁을  황룡사로  바 꾼  것이었다.  이로써  불교는  정치와  본격적으로  연결되는  기 
반을  갖춘  셈이었다  한편  신라  불교에  고구려  불교  혹은  그를  매개로  한  북 
위  4 强®  불교의  일부  요소가  결합하기에  이른  것이다 

황룡사가  오랜  시일이  걸려  완공된  사실은  그  규모와  함께  비중이  무척  컸 
음을  반영 한다  황룡사의  사주가  곧  국 통을  겸 한  사실은  불교의  중심자적  역 
할을  말았음을  의미 한다  이후에도  진흥왕은  혜 량의  건의를  적극  받아들여  황 
룡 사를  지렛대로  삼아  불교를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 하려  한  것  갈다  그럴  때 
각별히  주목되는  점은  진흥왕이  스스로  전륜 성왕을  표방 하였다는  사실이다 
당시  불교와  신라 국가의  관계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전륜 성왕 轉 _ 이다 
전륜 성왕은  불법에  따라  영역을  넓혀  제국을  건설하고  백성을  다스림으로써 
불 국토를  구현한다는  불교  경전에  등장 하는  가장  이상적인  군주상이 다  영역 
의  확장이  곧  불교의  홍 포를  위 한  것으로  포장 되었다  전륜 성왕이  지닌  권위와 
막강 한  힘은  금 륜 金 輪， 은 륜 銀 輪,  동륜 銅 輪,  철륜 ■이라는  전차의  바퀴로  상징 
된다  고대  인도의  통일제국  마 우리아  왕조의  아소 카 왕이  현실에  출현 한  전륜 
성왕의  전형으로  간주되었다  그와  갈은  전륜 성왕  인식은  중국의  남북 조 시기 
에  수용 되었는데  특히  불교를  지배이데올로기로  적극  활용 한  북 조에서는  황제 
가  곧  부처라는  ‘왕즉 불 £_)；’  의식을  만들어내었다.  양나 라  무제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남조에서 도  그런  의식이  형성되었고  그것이  백제에서도  수용 되었 
는데  성왕 聖 E 은  바로  그를  본 받으려  한  데서  나 온  왕명이 라  추측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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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전륜 성왕을  진흥왕이  본격적으로  표방하고  나선  것이다 

진흥왕이  첫째  아들을  동륜이 라  하고,  둘째  아들을  사륜 ■(또는  鐵輪)  이라 
고  이름  지은  사실은  스스로  전륜 성왕이 라  인식 하였음을  증명 해  주는  사실이 
다  그런  의식은  자신을  금 륜이 라고  전제 한  데서  나 온  것으로  추정된다 「황 초 
령 비」 와 「마운 령 비」 에서  확인되듯이  변경  일대를  순수 하면서  2 인의  승려를  대 
동한  일은  그런  실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준다  진흥왕은  574 년  황룡사의 
주 존 불로서  장 육상 소穴 像을  조성하 거니와  전형적  전륜 성왕으로  공인된  아소 카 
가  빚으려  하다가  끝내  실패 해서  내보낸  재료를  갖고  완성했다는  설화는  자신 
이  그를  능가 하는  수준이라  자부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거기에는 
진흥왕에  앞서  전륜 성왕을  자처 한  경쟁자인  백제  성왕을  이겼다는  승자  의식 
도  깔 린  것으로  보 인다  575 년  장 육상의  눈물이  발꿈치 까지  적셨 는데,  이는  곧 
이듬해  진흥왕의  사망을  예고 해  준  것이라는  이야기는  곧  장 육상  자체가  바로 
진흥왕 임을  상징 하는  것이었다  진흥왕은  왕 즉 불  의식에  충실하였으며,  그런 
호국불교의  중심지는  황룡사였다  뒷날  황룡사에  자장이  만 난  신인의  아들  호 
법통， M 이  살고  있다는  설화적  이야기는  그런  사정의  일단을  반영 해  준다 
왕궁이  갑작스레  사찰로  바뀐  배경에는  그처럼  왕 즉 불  의식을  실현 하려는  의 
도가  깔 린  것이었다 

왕궁을  지어  옮기려  한  실질적  이유는  월성이  너무  협소 해  수용  능력상  한 
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새로 운  왕궁  건설이  취소 됨으로써  기존  월성을  일단 
그대로  사용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치의  정신적  중심지는  황룡사로  옮겨간 
것이지만  거주지로 서의  왕궁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로써  왕궁으로 
서의  월성에 는  장 차  변화가  나 타 난다.  왕궁의  부족  공간이  월성을  중심  거점 으 
로  해서  점점  바깥으로  확장되어  간  것이다.  그  점을  뚜렷이  보여  주는  사실이 
월성  주변을  감싸고  있던  해자 域 字의  용도  변화이다 

해자는  월성을  방어하기  위 한  용도로서  일부는  남천 制 ᅵ ᅵ을  활용하고  나 머 
지는  인공적으로  둘러 쳐  배치 하였다  월성  해자는  발굴을  진행 한  결과  방어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하던  시기에  비 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좁혀져  간  경 
향을  뚜렷이  보였다  이는  해자의  본래적  기능이  점점  축소되고  소멸되어  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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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 하는  사실이다  해자의  본래  기능  해소는  곧  월성  자체가  바뀌었음을  말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왕궁의  기능을  월성 만으로  감당 할  수  없게  된  데서 
비롯 한  근본적  변화였다  본 궁 초®  혹은  대궁 大 宮이란  이름과  함께  다양 한  궁 
궐외  명칭이  기록상에  나 타나 는  사실은  그를  증명 해  준 다.  월성이  본 궁  대궁 
이라면  그  외연이  확장되면서  동궁 또 宮,  북 궁 北 宮， 남궁 I: 前을  비롯 한  여러  별궁 
들이  월성의  바깥에  세워 져  하나의  군을  이룸으로써  그를  보완 하도록  한  것이 
었 다.  진흥왕이  월성  외에  다른  새로 운  궁궐  건설을  포기 한  사실은  왕궁의  구 
도  전반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동시에  신라  왕 경의  도시  구조에서  변 
화를  시도 한  일이기도  하였다  새로 운  왕궁을  지으려  한  의도  속에는  왕 경의 
도시 계획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6 세기에  들 어와  신라 국가가  급속히  발전 하면서  늘어 난  인구와  정치적  •경 
제적  능력  때문에  기존  왕궁과  왕 경으로 는  감당하기  곤란 한  상태에  직면 하였 
다  그런  조짐은  5 세기  말부터  나타났 다.  이때  지방관을  파견하고  우 역을  설치 
하는  등  지방에  대한  지배를  강화 해  가면서  확보된  인적  •  물적  기반은  자연히 
왕 경으로  몰려들었다.  이로  말미 암아  기존  체계로써 는  그를  제대로  수용하기 
힘들었다.  이때  수도에  처음  방 리 제가  수용되었다^ 나  시사 « 를  개설 하였다 
는  사실은  그를  방증 한다.  그런  양상이  6 세기에도  이어 졌 음은  동시  東 市가  따로 
개설된  데서  짐작 할  수  있 다.  이제는  왕궁 만이  아니라  왕 경  전반이  그에  어울 
리게  달라지 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법 흥 왕이  사망하였을  때  무덤 
을  왕 경  한복판의  대릉 원에다  조성하지  않고  따로  떨 어진  외곽으로  옮겨간  밑 
바닥에는  왕 경을  재편성 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던  것이다 

사실  신라가  국가를  형성 하는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만들 어진  도시  구조와 
도로망으로 써는  늘어 난  인구와  경제  및  행정  조직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 웠 
다  왕궁의  신설로 부 터  출발 한  신라의  새로 운  도시  계획은  황룡사  건립으로  바 
뀜 으로써  자연히  이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진흥왕이  전륜 성왕 으 
로  자처 하면서  황룡사로  무게  중심이  몰리는  모습이었다.  월성을  중심으로  해 
서는  그를  보완 하는  별궁이  만들어 지고  그  주변을  다시  관사 官司  건물이  에워 
쌌 다.  동시에  주민과  물자의  안정적  •체계적  거주와  관리  및  소통을  위 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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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건설이  필요 하였다  그를  위 해  마련 한  것이  방제 «:|1였 다  방은  방형으로서 
일정 한  규격을  정연 하게  갖춘  단위를  뜻 한다  이런  방제는  기록상  자비 왕대에 
수용되었다 고는  하지만  이는  여러  정황상  부의  하위  단위인  리 제 S ■가  일부 
실시된  사실에  불과 한  것으로  보 인다  사실상  왕 경  전체에  걸쳐  그를  구성 하는 
최소한의  기초  단위로서  네모 반 듯 한  방한을  설정 한  것은  진흥왕 대에  새로 운 
왕궁을  기획 하면서부터이다.  다만,  그것이  황룡사로  바뀌 면서  신라의  도시계획 
은  이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황룡사가  단순 한 
불교  사찰이  아니라  왕 경의  한가운데에  자리함으로써  도시계획의  기준이  되고 
나아 가  정치적  •  종교적으로  신라  전체를  관장 하는  기능을  담당 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진흥왕은  황룡사를  중심으로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의  지배자로 도  군 
림 하였다 


새로 운성 격의  인재  양성과  화랑도  창설 

진흥왕이  친정을  시작 하면서  신라를  새로 운  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호 
기로운  선언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인재가  절실 하였다  이 
제  갓  출범 한  국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귀족 국가를  안착 시키기  위 해서 
는  기존  부 체제적  성격이  강 한  인물들은  걸림돌일  뿐이었다.  목숨을  바쳐  충성 
해야  할  근본  대상이  6 부나  그  부장이  아니라  신라 국가와  국왕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왕은  이들을  기반으로  왕도정치를  구현 해  내려고  하였다  앞서  언 
급 하였듯이  율령은  그를  위 해  마련 한  제도적  장치였다 

국왕 권은  물론  지배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 해가 기  위 해  항상 적  기구가  필 
요 하였다  또  그를  운영 하려면  이를  제대로  감당 할  관료가  절실히  필요 하였다. 
병부나  상대 등  등  정치적,  군사적으로  긴요 한  대상을  중심으로  제도적  정비가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그러나  정작  필요 한  것은  그런  기구를  정상적으로  담당 
할  수  있는  인력들 이었다  기존  공동체 성에  기반을  둔  성격의  인물들로 써는  새 
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었다  바야흐로  이제  새로 운  성격의  인재상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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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한  시대를  맞 아가고  있었 다. 

직전의  부 체제  아래에서는  독자성을  지닌  부를  기본  단위로  해서  각기  필 
요 한  나름의  인재를  육성,  선발 하는  방식을  갖고  있었 다.  오랜  전통적인  공동 
체  운영에서  나 온  것이었다.  이제  6 부가  소멸된  마당 이었으므로  그를  벗어 나 
새로 운  조직과  지향을  지닌  성격의  인재를  길러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를  위 
해  시도된  것이  바로  원화 제 1 粧 해  였다.  원화 제는  복수의  여성을  상징으로  내세 
워  그들을  중심으로  젊은  지원자를  불러  모아  조직 한  것이  특색 이었다  새로 운 
성격의  인재를  양성하려는  노력은  지소 태후가  섭정 하면서  먼저  시작되었다  원 
화정요 라는  젊고  예쁜  여성을  앞 세워  미성년의  어 린  남자아이  수백  명을  불러 
모아  이들을  교육하고  훈련 해서  인재로  기르는  방식이었다  국가에서는  그들 
가운데  적절 한  인물들을  관료나  군관  등으로  선발 하려  하였다 

그런데  조직의  구심으로서  원화를  여성으로  내세운  점， 그것도  복수라는 
점이  문제를  불러 일 으켰다  원래  조직을  둘로  나 눈  것은  상호  건전 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능력을  배가 시 키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최초의  원화 였던  남 
모 南 毛와  준정  俊를  사이에  갈등이  생 겨나  후자가  전자를  몰래  죽이 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  이는  새로 운  인재  양성의  방식을  추구 해  가는  가운데  벌 어진  사건 
으로서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  준 다.  원화 제의  실패로  한동안 
인재  양성의  방식은  다시금  모색되었다. 

그  뒤  상당 한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새로  마련된  것이  화랑도 花 ■!  였다  이 
제는  여성이  아니라  화랑이란  남성을  구심으로  내세웠다.  화랑은  여성처럼  화 
장을  한  꽃 미남을  뜻 하므로  원화 제의  잔영을  그대로  남기고  있는  셈이었다.  그 
것은  강제적으로  조직 한  것이  아니라  자발성을  지닌  조직 임을  드러내기  위 한 
것이었다  따라서  구성된  조직도  꼭  2 개로  제한 하지  않고  자연 스럽게  이루어 지 
도록  놓아 두었다  실패 한  원화 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 한  조치였다  화랑 제  운 
영의  특성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 다.  국가가  주도 해  조직을  결성 한  것이  아니며 
측면에서  지원만  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마치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화랑도는  순 전 한  국가조직이  아니라  반관반민 적 半 t 半 民 
W  성격의  특수 한  조직이었다고  함이  적절 하다. 


>H ■一  1 3 0>! 01>l 0$ lI>l ri >HI 土 >d lfn lo l 여 rJSI KI 부 HO 02 


141 


화랑도가  조직된  시점은  분명 하지  않다  망국사 기』 에는  진흥왕  말년 인  37 
년 (576)  창설된 듯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신라가  대가야를  대상으로  마 
지 막  총공세를  가 하던  5 效 년  당시  화랑으로서  사다 함 W 향이  등장 하는  사실로 
머루어  이때를  성립의  하한으로  한다 『삼국유사 j 에는  최초의  화랑으로서  설원 
랑 때라는  인물이  보 인다  여하튼  화랑도가  정식  출범 한  시점을  명확 하게 
가^하기는  어려 운  형편이다  다만,  화랑도  조직의  창설과  관련해서는  진흥왕 대 
에  활약 한  명신  거 칠 부를  잠시  주목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화랑도의  교육 
내용이  출사 Lt 壯 하기  이전  그의  어 린  시절  경험과  매우  닮았기  때문이다 

거 칠 부는  관료로  나아가기에  앞서  승려로서  출가 버총한  독특한  이력을  갖 
고  있 다.  그때  전국  산천을  두루  돌아 다니다가  마침내  국경을  넘어  고구려에 까 
지  들어 가  고승  혜 량을  만나  그가  진행 한  강경 ■호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귀국 
한  뒤  성년이  되어  관료로  진출 하였다  이때  천하를  주유 하면서  만났던  여러 
승려를  비롯 한  수많은  문사 한들은 『국사』 를  편찬 하는  데  동원되었다  어 린 
시절의  체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거 칠 부가  경험 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화랑들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화랑들은  도의  »를  닦고  가락 1樂 을  즐 기며  전국의  산천 
과  명승지를  찾아다 니 면서  지형지세를  익혔 다.  그를  통 해  상호  협동하고  단결 
하면서  심신을  연마하고  풍류를  즐 기며  호연지기를  길렀다  그들의  활동무대 
가  전국적이었다는  점은  주목 해  볼만 하다  이런  경험들은  뒷날  군사  활동을  하 
는  데  매우  유용 하게  쓰였을  터이다  이런  모습들은  혼자였는지  아니면  여럿이 
그룹을  구성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거 칠 부가  출사 태 士 하기에  앞서  경험 한 
것들과  매우  유사 하다.  특히  그가  출가 한  자체는  물론  혜 량을  만 난  사실도  각 
별 히  주목된다  그와  관련지 어  화랑도의  조직  구성을  살 피면  흥미로 운  점이  엿 
보이기  때문이다 

화랑도는  상징적  대표인  화랑과  그  구성원인  낭도® 徒들로  구성된  조직이 
다  이들이  모두  15 세  이상  19 세  사이의  미성년자 였 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화랑 
도  조직  속에는  이들  외에도  승려가  포함되어  있었다  예비  승려인  사미 승 沙 « 
fS' 은  몰라도  정식의  비구 승 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만  출가가  가능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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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승려가  됨으로써  그들은  자연히  면세면 역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화랑도  조직  속에  들어  있는  승려는  결코  미성년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크 
게  보면  화랑도의  구성원이기는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을  가르 치는  교사 하 
애였다  승려들의  이름자  끝에  이따금씩  사 _ 가  붙기도  하는  것은  그  때문이 었 
다  그들은  당시  최고의  지식층으로서  어 린  화랑과  낭도들을  가 르쳤다  대체로 
문자를  중심으로  경전  등  습득 해야  할  기본적  소양이  교육  내용이었다  그들이 
화랑도에  배속된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승인을  받 아서였다.  화랑도  조직을 
단순히  완전 한  민간  기구로  볼  수  없는  근거의  한  가지가  여기에  있다 

승려들은  교사로서  화랑도들을  가르 치면서  마침내  그들의  장단점과  능력， 
잘잘못  등을  살펴  인사에  반영되도록  고과 考課 해서  국가의  요청에  따라  천거 하 
는  역할까지  말았다  뒷날  8 세기  초에  이르러  진골 귀족  김 대문 金 채 5 이  화랑들의 
전기인 『화랑세기  ®t_5』 를  저술 해  ‘현좌 ■와  충신 •■이  이로부터  우뚝  솟아 
나고  양장 원법과  용 졸! 후이  그로부터  나왔다’ 고  화랑  출신자의  역할을  한마디 
로  총평 한  점은  주 어진  소임을  충실히  이행 하였음을  잘  보여  주는  사실이다 
어 린  시절  거 칠 부가  출가 해  경험 한  일,  혜 량을  만 난  일， 그들이  전륜 성왕의 
구심으로서  황룡사  창건을  건의 해  실현 시킨  점  등을  고려 하면  두  사람의  건의 
로서  실현된  것이  화랑도  조직이었다고  추정 할  수  있다  흥 륜 사의  승려 였던  진 
자사 眞 慈 師와  미시랑* 의  설화적  이야기가  시사 해  주듯이  신라인들은  화랑 
을  미륵 SSj 의  화신이라  여기는  관념을  갖고  있었다  미륵은  미래에  구원을  위 
해  나타날  부처인데  그것이  화랑의  모습으로  현실의  신라에  나 타 난  것으로  여 
겼다  그런  의식  속에는  그들의  힘에  의 해  신라가  장 차  이상향으로서  미륵의 
세계를  구현 해  주리란  기대와  희구가  깔려  있었 다.  미륵의  세계는  전륜 성왕 으 
로  자처 한  진흥왕이  꿈 꾼  이상세계이 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화랑은  진흥 
왕이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한  신라의  국가 상을  만들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재의  대표이며,  화랑도는  그  전위조직이었다  진흥왕이  그처럼  새로 운  인 
재  양성을  통 해  바란  것은  바로  개국이란  새로 운  국가 상의  정립이었다. 

이처럼  화랑도는  진흥왕이  친정 한  뒤  황룡사  창건을  계기로  해서  거 칠 부 
와  혜 량의  건의를  받아  창안해낸  새로 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한  신흥  조직이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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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설되자 마자  가야  정벌에  따라나선  사다 함이  보 인  행태는  이후  본받 아야 
할  행위의  전범으로  자리  잠았다  화랑도  조직은  일시로  끝 난  것이  아니라  승 
계 되었다  점차  여러  화랑도  조직이  출현 하였고  그들  사이에  저절로  경쟁이  벌 
어졌 다.  각각의  조직은  나름의  특색과  지향을  지녔으며  이에  따라  그를  나타내 
는  조직의  독자적  명칭을  갖고  있었 다.  김유신이  소속 한  화랑도는  미륵신앙에 
무게를  둔  ‘용 화향도 !_■!’ 란  명칭을  갖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황권 황#， 또는 
풍류 황권 ■■이라  불리는  명부가  있었다  화랑도는  성년이  된  뒤  출사를  위 
해  조직을  떠 나야  했으므로  그때  이름이  지워 졌지 만  새로 운  인물들이  채워 짐 
으로써  각각의  조직은  계승되어  갔다 

이처럼  화랑도는  진흥왕이  신라  국가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 는  데  소요 되 
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해  창안 한  조직이었다.  승려가  교사로서  참여 한  점,  불 
교식  왕명이나  진흥왕의  전륜 성왕  의식에서  드러나듯이  현실에서  이상세계를 
구현 해내기  위 한  목적에서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심 어진  교육의  내용은  불교 
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실상은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친구  간 
의  신의  등이  기본  덕목 이었다  뒷날  이것들이  고승  원광이  정리 한  세속오계  바 
IS 五戒로  정리 되었지만  신라에서  현실적으로  필요 한  덕목 이었다.  말하자면  불 
교의  미륵 세계를  이상향으로  추구 하면서  정작  현실의  정치사회에  소요되는 
덕목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이  되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화랑도  조 
직은  겉으로는  불교의  외피를  쓰고  있 지만  사실은  유학 적  성격을  강하게  지녔 
다.  따라서  시대가  진전되어  가면서  그  속에  들어 있던  종교적  요소보다  현실 
적  요소가  자연  부상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화랑도는  한시적  유용 
성만을  가진  인재  양성의  한  방식이었을  따름이다.  장 차  유학의  정치이념에  입 
각한  본격적  왕도정치  추구를  통 해  새로 운  시대를  열어 가는  데  거쳐야  할  과 
도기 적  성격을  지녔다고  하겠다.  왕도정치가  본격화되는  중대에  이르러서는 
화랑도가  쇠퇴하고  그  대신에  유학의  경전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인  국학 B 
:  이  급부상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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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제적 
체제의  정립 


四 


태자 책봉 제의  실패와  진평 왕의  즉위 

진흥왕은  친정을  시작 하면서  설정 한  기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 하였다.  영 
토를  적어도  3 배나  넓혀  인적  •  물적  토대를  크게  갖춘  점， 황룡사를  창건 해  지 
배 체제의  이념적  기반을  구축 한  점， 화랑도를  창설 해  새로 운  시대를  짊어 질  인 
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 한  점  등은  그를  뚜렷이  증명 해  주는  사실이다  564 년 
처음  독력으로  동아시아  국제무대에  당당 하게  얼굴을  내밀었던  것은  그처럼 
축적된  힘의  분출이었다  동아시아  세계의  일원으로  활동 하겠음을  선언 한  신 
호 탄 이었다  그런  뜻에서  삼국  통일의  토대가  이  무렵  마련된  것으로  보는  하 
나의  견해는  한갓  과장된  평가라고 만  치부 할  수  없다 

그런데  진흥왕의  앞에는  이제  그를  어떻게  순조 롭게  영원토록  지켜낼  것인 
가  하는  과제가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배체제를  안정 시 키는  동시에  지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복속  주민을  신라의  민으로서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긴요 한  일이었다.  그를  위 해  필요 할  때마다  주치  W 하를  이동 해  재 
배치 시 키거나  보강하고， 사민을  실시 하는  일  등으로  촌락  지배를  강화 해  나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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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불교를  널리  통 포 하기  위 해  불사：  ^  1]를  활발히  일으 키고  불경을  적극 
입수 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였다  그리고  564 년  이후로는  거의  매년이 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자주  남조  아니면  북 조에  사신을  보내었다  이는  내치를  기반으로 
해서  국제외교  쪽으로  관심을  쏟기  시작했음을  뜻 하는  사실이다  이때의  일들은 
뒷날  신라가  국제 동향에  각별히  민 감하게  반응하고  그를  잘  활용 해  마침내  삼국 
통일의  승자가  되는  밑거름으로  작용 하였다 

그런  제반  시책에  어울 리게  568 년에는  연호를  ‘크게  번창 시킨 다’ 는  뜻의  태 
창 i 渴으로  바 꾸었다  이는  내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 이었다.  그를  위 
해  마지막으로  추진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후계구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어느  누구에게  어떻게  왕위를  물려 주느냐에  따라  자신이  이룬  업적 
은  물론  새롭게  출범 한  신라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흥 
왕은  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진흥왕은  재위  27 년째인  5 效 년  장남  동륜 ■을  태자로  책봉 하였다  태자의 
책봉은  차기  왕자 3 광로서 의  경험을  미리  쌓기  위 한  것이기도  하지만  후임자를  미 
리  정해 둠 2 로써  혹여  앞으로  왕위계승을  놓 2  벌어질지  모르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 하려는  의도였다  신라에서  태자  책봉으로 는  첫  사례였다  그  이전까지는  그 
런  원칙이  아예  없었거나  제대로  자리  잡지  못 할  정도로  왕위  계승  체계에 는  문 
제 점을  안고  있었다  이는  아직  국왕 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 한  현실에서  비롯 한 
당연 한  결과였다  왕위  계승은  국인 HA 이라  불리는  사람들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결정 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처럼  굳어져  있었다  진흥왕이  재위 할  때에  벌써  태자 
를  책봉 한  사실은  전례  없는  새로 운  시도였던  셈이다  이는  진흥왕의  정책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기에  비로소  가능해진  일이었다  진흥왕은  태자  책봉을  통 해  이후 
왕위  계승  체제를  안착 시 키려  기도 하였다 

이처럼  진흥왕은  태자를  지명함으로써  왕위를  안정적으로  승계 시 켜  나가 
겠 다고  공식  선언 하였다  그러나  태자로  책봉된  동륜이  6 년  뒤인  572 년  갑자기 
사망하고  말았다.  진흥왕이  설정 한  본래  의도가  꺾 이는  조짐 이었다.  이후  새  태 
자가  책봉된  것인지  어떤지는  기록에  보이지  않 는다.  진흥왕에 게는  사륜이란 
둘째  들도  있고  또  동륜 태자에게 도  이미  아들이  있었으므로  어느  쪽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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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할  것인가를  저울질  하였을  지도  모른다  이것이  진흥왕의  뒤를  이어  즉위 한 
진지 왕 眞智 또 (576-579) 의  정통성  여하를  둘러싸고서  벌 어진  논란의  빌미가  되 
었을  것으로  보 인다 

동륜 태자가  사망하기  바로  몇  달  전  태 창  대신  ‘ 널리  구제 한다’  뜻의  홍제  ® 
»로  연호를  고친  데는  상당 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  태 창을  사용 한지  겨우  4 년 
만에  다시  바 꾼  홍제라 는  연호  속에는  널리  구제하고  위무 하겠다는  의지가  담 
겨  있 다.  사실상  이때부터  태자를  왕위  계승자로서  곧장  교육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갈다 

그러나  예기치  못 하게  태자의  사망이란  사태를  맞았다  진흥왕은  그로부터 
정신적  충격을  적지  않게  받았을  것  갈다  그 해  12 월  전사 한  사졸들을  위 해  외 
사 째에 다  팔 관 연회  AlS^i •를  7 일  동안  열었다  외사가  가리 키는  구체적  대상 
은  불분명 하지만  왕궁  바깥의  모든  사찰을  뜻 하는  듯 하다  그렇다면  이는  그 
동안  신라 국가를  위 해  몸  바친  모든  전사자를  위 한  전국적  추모제 였던  셈이다 
그런  일을  사전에  치르지  않아  태자가  사망 하는  흉사가  일어났다고  인식 하였 
을지  모를  일이다.  거기에는  진흥왕이  자신의  슬픔을  달래는  한편  왕위계승의 
문제를  고심 하던  모습이  강하게  깃들어  있 다.  그  이듬해에는  엄청 난  재원과  공 
력을  들여  스스로를  상징한다고도  해도  좋을  장 육상을  조영 하였다  태자  책봉 
의  실패가  가져다  준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 한  노력과 도  무관 하지  않다 

진흥왕은  576 년  8 월  사망 하였다  법 흥 왕의  무덤  가까이에  묻혔 는데  이는  정 
통계 승자라는  뜻에서였다  그  뒤를  둘째  아들  사륜 舍 ■또는  ■  이  이었으니  바 
로  진지 왕이다.  진지 왕은  둘째였지만  형이  사망함으로써  부자 계승의  원칙에  따 
라  즉위 한  것이었다  손자인  동륜 태자의  아들에게로  왕위가  넘 어가게  된다면  정 
쟁이  유발 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진지 왕이  즉위 한  것이었다 

즉위 할  때의  진지 왕도  비교적  젊은  나이 였고  또  계승의  과정에서  약간의 
곡절을  겪었 으므로  기반  자체는  매우  불안정 하였다  그래서  유능하고  노련한 
정객  거 칠 부가  상대 등으로  취임 해  그를  보좌 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  效 1 년  처 
음  상대 등이  두어 지고  철 부 哲 夫란  인물이  임명된  이후  그  후임자의  선임  여부 
는  분명치  않으나  오래도록  공백 이었던  것  갈다.  그런  의미에서  거 칠 부의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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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곧  상대 등의  부활 인  셈이었다  거 칠 부가  그  자리에  임명된  배경은  진지 왕의 
즉위가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진지 왕의  즉위로  신라  내정에 는  일말의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 다.  백 
제가  그런  실정을  간파 한  것인지  공세를  가함으로써  불안을  부추 겼 다.  그런  도 
중  진지 왕은  재위  4 년째  되던  579 년  갑작스레  사망 하였다  그의  죽음은  자연 스 
런  일이  아니었다 『삼국유사』 에서는  진지 왕이  ‘ 정치가  어지 럽고  황음 하여  국 
인이  폐위 하였다’ 고  풀이 하였다  ‘ 황음 하다’ 는  표현은  진지 왕  스스로  범 한  과실 
이  폐위의  원인이라  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가  어 지러워 진  결과  황음 하였 
던  것인지  진지 왕이  황음 함으로써  정치가  어지 럽게  된  것인지의  선후관계는 
불분명 하지만  진지 왕  재위  기간  동안  양자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던  것은  분명 
하다.  이로  말미 암아  진지 왕은  국인들에  의 해  재위  4 년만에  폐위 되어  죽음을 
맞았다  이때의  국인이란  귀족 회의인  이른바  화백회의의  구성원을  가리 킨다  아 
마도  진지 왕의  진퇴  문제를  놓고  열 린  화백회의에서  치열 하게  논란 한  끝에  폐 
위가  정식으로  결정된  것  갈다.  화백회의를  주재 한  거 칠 부는  책임을  지고서  상 
대등에서  물러 났다 

사실  진지 왕대의  문제는  동륜 태자의  사망으로  순조로 운  왕위  승계가  이루 
어지지  못 하면서  예견된  일이기도  하였다  당시  일어 난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 지지  않고  재연된  결과였다  그것이  정치적  상황을  여러  모로  어렵게  만들자 
진지 왕은  정사를  돌 보지  않고  황음 한  상태에  빠 지고  말았다  황음의  구체적  사 
항에  대해서는  유부녀였던  도화 녀  校 c 를  탐 하려  했다는  설화적  이야기로 부 
터  약간의  시사를  받을  수  있다  아마도  정상적  혼인  관계를  벗어 난  일탈행위 
가  문제로  되었던  것  갈다 

진지 왕의  폐위로  동륜 태자의  아들이  뒤를  이었으니  진평 왕1， 면 (579-632) 
이다  진평 왕이  즉위함으로써  진흥왕의  원래  직계  쪽으로  왕위  승계가  되돌아 
갔다  이를  두고서  동륜 계와  사륜 계의  대립과  갈등  관계로  파악 하려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 지만  아직  당시에는  진흥왕 계  내부의  가계가  대립 할  정도로  분화 
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진지 왕의  아들  용 춘龍# 이  진평 왕의  보호  아래  궁중에 
서  길러 졌고  뒷날  왕실  운영  전반을  책 임진  내성  며 원의  책임자로  임명된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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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유추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는  국왕을  정점으로  한  권력  집중화를  도모 
해온  정치세력과  그에  반발 해  귀족들의  발언권을  중심으로  한  지배체제를  지향 
한  정치력의  대립으로  봄이  적절 하다  부 체제  중심의  권력  분산을  지향 한  세력 
은  이  전환기에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으며  체제  내로  편입되기는  하였으나 
핵심세력으로  부상 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 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연  국왕 권  중 
심의  체제  지향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은  이후  진평 왕대의 
동향을  통해서도  드러 나는  사실이다 


지배체제의  안정과 제도적  정비 

귀족 회의의  추대를  받았다는  자체가  진평 왕의  즉위가  순조 롭지  않았음을 
뜻 하는  사실이다.  진흥왕이  구축 한  체제가  일시에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지 만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 해져  불안 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 다.  한편  진평 왕이 
즉위 할  때의  연령이  그리  높지  않았던  점도  그를  부추 긴  요인이었다.  어떻게  하 
면  그와  갈은  불안정 한  지배 제제를  안정 시킬  것인가가  그에게  주 어진  제일의 
^ 제였다 

진평 왕은  즉위하자 마자  거 칠 부가  물러 난  상대 등  자리에  노 리부_ 를  임 
명 하였다  노 리 부를  적성 비의  대아 간  내례 부지  려 禮 夫® 나  진지 왕  2 년 (5刀) 공격 해 
온  백제를  물리 친  이찬  세종 世宗과  갈은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의  정치적 
입장이나  성향은  잘  알  수가  없으나  진평 왕은  일단  그의  보좌를  받았음이  분명 
하다  한편  진평 왕은  즉위  2 년째  되던  580 년  김 후 직 쇼 ■을  병부 령으로  삼았다 
노 리 부와  김 후 직은  진평 왕대  초반을  이끌어 간  주축 이었다  이들이  정치와  군사 
를  각각  분담 해  책임을  졌던  것  같다  주목되는  사실은  노 리 부가  전통적  방식의 
이름을  가졌다면  후 직이  한문식의  이름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한문식의  이름 
은  승려와  국왕의  이름으로부터  시작 되었거니와  일반  귀족으로서  후 직과  갈은 
사례는  비교적  빠른  편에  속한다.  그런  의미에서  후 직은  시대를  앞서 간  새로 운 
성격의  인물이었다고  유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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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후 직은  중국  주께 의  전설상  시조로서  농업의  신으로  떠받든  존재 였 
다  그런  인물의  이름을  빌린  것은  그의  가계가  이미  유학에  물든  상태였음을 
뜻 한다  진평 왕이  사냥에  빠져  정사를  돌 보지  않았을  때  후 직은  유학의  경전 
을  끌어다가  간언 하였으며  죽어서까지  뜻을  관철 시켰 음은  그를  증명 해  주는 
사실이다  그가  지 증 왕의  증손이란  사실도  눈여 겨  볼  만 한  대목이다  따라서 
후 직은  진평 왕과  혈연적으로  그리  멀지  않았 ^며  왕도정치의  이상을  실현 하려 
는  입장이었다고  유추 할  수  있 다.  그는  진평 왕을  적극  지지 하였다  뒷날  유학을 
이상으로  삼아  신라 국가를  새롭게  열어 가려  한  대표적  인물인  김 춘추나  김 유 
신과 도  연결된다. 

진평 왕은  즉위  6 년째  (584) 에  연 히 •  건 복 建 福으로  바 꾸었다  왜  즉위 하면 
서부터  즉각  그렇게  연 히 •  바꾸지  않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이때에 
연호를  그처럼  바 꾼  데는  나름의  계기와  배경이  작용 하였을  터이다  어쩌면  이 
때에  진평 왕이  성년이  됨으로써  친정을  선언하기  위 해  연호를  고 쳤을  가능성 
도있다 

진평 왕대에 는  13 년 (5如 에  이르기까지  많은  새로 운  관 부와  관직이  두어 졌 
다는  점에서  특징적  면모를  보 인다  이를  제 1 단계  관제  정비의  시기라  할  수  있 
다면  제 2 단계로  관제  정비가  이루어 지는  것은  그로부터  한참  지 난  진평 왕  44 
년 (622) 에  이르러서 의  일이다. 

먼저  제 1 단계의  관제  정비이 다  직전까지는  병부  등  군사와  관련된  관직을 
필두로  감찰을  맡은  사정 부히正땅， 재정과  기밀을  맡은  품 주 棄 ±  등  기본적  관 부 
나  관직의  설치가  중심이었다면  진평 왕대에 는  중앙 관 부  전반에  걸친  기본  골격 
이  대략  갖추어 졌다  3 년 (581)  관리의  인사를  담당 한  위화 부 를  시작으로, 
6 년 (584)  공납을  담당 한  조부 ■， 마 정. ■과  거 승! ■을  맡은  승부 ■,  8 년 
(586)  의례와  교육을  담당 한  예 부*®® 가  차례로  두어 졌다  이로써  통일 기에  성 
립 하는  6 전典  조직의  골간은  대체로  갖추 어진  셈이었다  다만  그에  소속된  관원 
들까지  이때  일시에  모두  완비된  것은  아니었다 

진평 왕  전반부에  두 어진  네  관 부  가운데  위화 부를  제외 한  나머지  세  부는 
장관인  영  ♦과  사보로  구성된  이원적  체제였다  반면， 위화 부에는  장관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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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실무를  담당 한  대사  나 와  사  : 만을  두었음이  특징이다  그렇지만  위화 부 
도  두  종류의  관원 밖에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갈은  범주에  속한다.  이런  이원 
적  관원  구성의  전범이  된  것은  가장  먼저  설치된  관 부인  병부였다  당시까지 
병부도  장관인  영과  사의  둘만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병부에 는  다른  관 부가 
이원적  체제를  갖추게  될  즈음인  진평 왕  11 년 (58 功에  영과  사  사이에  제 감 弟 
監' 을  둠으로써  3 등관  체계로  발전 하였다  이는  병부가  신라  관 부  조직의  구성 
상  기준이  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실이다  당시  군사조직이  갖는  선도 성과  함께 
중요성을  반영 한다 

이처럼  진평 왕 대까지는  하나의  관 부가  3 등관 제를  기본으로  한  점이  특징이 
었다  이후  진 덕여 왕«»포 을  거쳐  통일 기  신문 왕 tt 文 또 대에  이르러서는  당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모두  5 등관 제로  발전 하였다  그런데  당 예는  관 부가  크게 
부원와  부 의  두  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양자는  정치적  비중이나  중요도에 
따라  구분된  것으로서  그  시원은  진평 왕대에  있다  다만， 양자  사이의  차이가 
뚜렷 하게  드러 나지 는  않 는다  이때에  부에  소속 하는  속사 ■히가  두어 졌다  속사 
로서  가장  먼저  설치된  것은  진평 왕대  병부  소속의  선 부서 船 府^로서  거기에  대 
감과  제 감을  각  1 인씩  배치 하였다  이는  이후  두어 지는  속사의  효시로서， 진평 
왕  46 년 (624) 에는  예 부에  대도서 _， 품 주 (뒷날에 는  그로부터  분리된  창 
부 MP) 에  상사서: 를  두었다  진평 왕대  전반부에  추진된  관 부의  정비는  13 
년燃  1)  영 객부령  2 인의  설치로  일단  막을  내렸다 

그와  관련 해  갈은  해에  남산 신성 南 ■■의  축조를  완공 한  사실이  주목된다 
이때의  남산 신성  축조와  관련 해  세워 진  비가  현재까지  10 기  발견되었다  이  비 
문은  남산 신성이  왕 경의  주민  뿐만  아니라  당시  신라  영역에  속한  전체  주민을 
동원 한  대역사로서  추진 하였음을  보여  준 다.  왕 경  부근의  주요 한  성을  축조 하면 
서  전국의  주민을  동원 하는  방식은  명 활 산성에서 도  확인된  바  있 지만  그  규모 
나  범위  면에서  남산 신성과 는  비교가  되지  않 는다.  당시  영토의  크기에서  차이 
가  나 71  때문이다  게다가  성의  이름을  각별히  신성 ■이라고  붙인  사실도  주 
목된다  모든  비문의  첫머리에  만약  남산 신성이  완성  후  3 년  이내에  붕괴되면 
책임을  진다는  국가 (국왕) 를  대상으로  다짐 하는  맹세의  문장이  공통적으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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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이는  신라의  주민으로서  국가 (국왕) 에  대해  충성을  다짐 하는  선언의 
의미이기도  하려니와  신성의  축조가  앞서  추진된  관제의  정비와도  전혀  무관 하 
지  않았음을  시사 해  준 다.  남산 신성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는  이후  수많은  불사 
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져  신라  불 국토 佛 國土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되는데  신성 
의  축조는  그  출발점이었다  이는  진평 왕  13 년에  대단원의  막을  내 린  관제  정비 
의  완결을  상장 하는  것이기도  하다 

진평 왕  13 년  이후  관제  정비의  움직임이  오래도록  보이지  않 다가  진평 왕 
44 년 (622) 에  이르러  그  동안  따로  관리되던  대궁 大 양궁 染 宮,  사량 궁 沙 染 
사의  3 궁을  합 처서  내성  빼' 의  소속으로  삼고  거기에  장관으로서  1 인의  사신 합 
E 을  두어  통합  관장 하게  하였다  이는  왕실  사무  전반에  걸친  개편이  진행 되 
었 음을  의미하거니와  이후  이 어진  제 2 기  관제  개편  작업의  신호탄이기도  하였 
다  이듬해인  진평 왕  45 년 (623) 에는  병부에  대감 때  2 인을  두었다 
관제를  정비 할  때마다  언제나  병부의  정비가  앞서 간  것이  특징 
이었 거니와  가장  먼저  영-대감-제 감-사와  갈은  4 등관 제  조직 
을  갖추게  된  사실은  그를  입증 한다  이는  진 덕여 왕대에  관 
부  전체에  걸쳐  4 등관 제를  일시에  갖춘  일의  선구였다 
이처럼  관 부의  정비는  병부가  선도 하였는데  이는  당시 
의  군사적  필요성이  그만큼  강 한  시대상에서  말미 암는 
다  46 년 (624) 에는  시위 부에 다  대감  6 인을  두었다  시위 부 
가  처음  두 어진  셈으로서  국왕의  호위를  담당 하였다  앞서 
궁중 사무  전반을  맡은  내성과  함께  국왕 권  강화를  도모 한 
조치였다 

요컨대  진평 왕대는  신라의  관제  조직  발달상에서  주목 해 
볼  만 한  시기였다고  하겠다.  진평 왕대  후반의  관제  정비는  전반 
과는  확연히  달랐다  궁중  업무를  전담 하는  통합  관 부인  내성의 
설치를  계기로  국왕 권을  실질적으로  강화 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 
이  놓여  있었 다.  당시  점차  고조되어  가던  삼국  간의  긴장  상황 
그림 7  경주 남산 신성 비 제 1 비  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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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운  외교의  시도 

진평 왕은  남산 신성을  축조 한  이듬해인  592 년에는  명 활 산성과  서형 산성® 
a 山城을  개축 하였다  이때에도  지방민을  전국적  규모로  동원 한  것인지  어떤지 
는  분명 하지  않 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 다.  그밖에  왕 경  서북 방을  관라  통제 하 
는  요새로서  기능 한  부산 성  so 賊도  바로  이즈음  축조 되었다.  이로써  왕 경을  둘 
러싼  방어체계는  비교적  완벽 하게  갖추 어진  셈이었다.  이는  신라가  동아시아 
의  국제정세  변동을  적 확 하게  간파 한  데서  나 온  대책이었다.  바로  직전인  진평 
왕  11 년 (589)  원광 이  구법  활동을  위 해  남조의  진 K 으로  갔 거니와  이  시점 
은  북 조를  통일 한  신흥의  수 » 가  진을  압박 해  가던  바로  그때였다  그런  정세 
가  곧바로  신라에까지  전해짐으로써  삼국  사이에는  전운이  크게  감돌기  시작 
하였다  진평 왕이  왕도의  방어체계를  강화 하려  한  의도는  그런  동향을  파악 한 
데서  나 온  것이었다. 

수는  589 년  진을  멸망시킴으로써  남북 조의  분열 시대를  마감 하였다  수백 년 
동안  분열된  중원에서  통일 왕조가  등장 한  사실이  삼국에  던진  충격파는  결코 
작지  않았다  이제  전반적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 되어야  할  국면을  맞고  있었 다. 
수의  건국자  문제  文帝는  고구려 왕과  백제 왕은  물론  신라왕을  대상으로  책봉을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바야흐로  삼국  간에도  새로 운  질서를  겨냥 한  재편의 
기운이  크게  일고  있었다 

불안 한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신라를  대상으로  먼저  도발을  감행 한  것은 
백제였다.  신라의  배신에  따른  한강  유역  상실과  관산 성  전투의  참패란  뼈아 픈 
숙원? 酷 J 을  풀기  위 한  것이었다  패전의  책임자였던  위덕 왕겠 ■또은  장기간  재 
위 하면서  어느  정도  정상을  회복 한  상태였다  혜왕 S 또과  법왕 法王의  짧은  재위 
기간을  거쳐  무 왕 S 또이  즉위 하면서  신라에  대해  적극적  공세로  나왔다.  진평 
왕  24 년 (602)  백제는  사비성에서  가장  짧은  길로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  경 역에 
이르러  요충지  아 막 성?_ 을  공격 하였다  이후  이  방면을  둘러싸고서  신라는 
백제와  치열 하게  일진일퇴의  접전을  벌였다  백제는  전면전이  아닌  지구전을  펼 
쳐  신라의  영역을  꾸준히  잠식 해  가는  전략을  구사 하였다.  한편， 的 3 년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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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방면에서는  고구려가  이따금씩  신라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국경선  요충지 
여기저기에서  산발적  전투가  벌어 져  전선이  형성되었다  한반도  삼국  간에는  신 
라를  주된  대상으로  삼은  싸움이  전개되면서  바야흐로  전면전으로  비화 할  분 
위기가  차츰  무르익 어가고  있었다 

신라는  두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제  막  통일제국 
으로  출범 한  수나라 에  적극  다가 갔다  고립  상태의  신라로서는  이제  기댈  대 
상이라고는  오직  수나라 뿐이었다.  신라는  거의  매년 이다시피  공식  사절  혹은 
승려들을  보내어  수의  내부  동향  및  국제정세를  살폈다  진평 왕은  재위  30 년 
(608)  고구려의  공세에  시달 린  나머지  원광으로  하여금  군사  원조를  요청 하는 
글 [乞 師親을  지어  수나라 가  공격 해  주도록  요청 하였다  대중외교의  본격적인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물론  고구려는  그  뒤에도  신라에  대한  공세를  그만 두 
지  않았지 만  걸사 표  사건은  장 차  신라가  생존을  위 해  외교 전을  적극  펼 치게  되 
는  주요  계기 였던  셈이다. 

수를  대상으로  삼은  외교전의  전개와  관련 해  주목되는  사실은  그를  전담 하 
는  관 부가  설치된  점이다  바로  이  무렵  외교를  전문적으로  담당 한  독립  관 부가 
처음  두어 졌 음은  외교가  차지 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음을  뜻 한다  외교의  향방 
은  곧  신라의  명운을  결정 할  중대  사안으로  발전 해가 고  있었다  삼국  간의  긴장 
감이  크게  고조될  무렵  마침  통일제국  수의  등장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새롭게  재 
편 되어갈  조짐을  보이자  외교의  중 包도 가  무척이나  커졌다  이제  동아시아는  외 
교를  통 해  하나로  연동 하는  세계체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외교를  전담 한  기구의  설치에  관 한  기록은  약간의  착란을  보긴다  망국사 기』 
신라 본 기에는  진평 왕이  13 년 (591)  외교를  전담 한  관 부로서  영 객 부를  처음  두었 
다고  한다  영 객 부는  액면  그대로  손님을  처리 하는  부서라는  의미이므로  외교사 
절의  접대를  담당 한  관부였 음이  확실 하다  통일 기의  경 덕 왕  때에  이를  사빈 부 ■ 
府로  고쳤음은  그를  증명 해  준다  물론  그렇다고  담당  업무가  꼭  외빈의  접대에 만 
국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외부  손님의  접대가  곧  외교의  일환이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표현 되었을  따름이다  따라서  영 객 부는  외교  사 
절의  접대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  전반을  맡은  관 부였다 고  봄이  순조 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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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영 객 부의  설치에  대해  갈은  책의  직관지 에는  다른  기록이  M 인다. 
이에  의 하면  본래는  왜 전®* 이  있었 는데  진평 왕  43 년 (621)  영 객 전領患 典 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원래  왜 전이  영 객 전이며， 그것이  다시  영 
객 부로  격상된  셈이  된다  效 1 년까지  존재하였던  왜 전과  그  이전  591 년  두어 졌 
다는  영 객 부가  어떤  관계인지  확실하지가  않으며  혼동을  보 인다  간혹  직관지 
에는  후대의  결과적  사실이  소급  기록된  경우도  보이므로  591 년의  영 객 부를 
왜 전의  설치로  볼  여지도  없지가  않다  그렇지만  591 년의  시점이  신라가  이제 
막  수와  외교관계를  본격적으로  추진 하던  때라는  점을  고려 하면  영 객 부의  설 
치를  전적으로  무시 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이들은  주로  대수 對 障  외교를  전담 
하였을  것  갈다 

그런  착란에  대해서는  결정적  단서나  근거가  없는  한  일단  두  기록  모두를  살 
려  적절히  이해함이  바람 직 한  접근이다  591 년의  영 객 부  설 치는  글자  그대로  관 부 
가  없는  상태에서  외빈  접대를  담당 해  오다가  그때  이를  전담 하는  고위직  2 인을 
지명 한  조치였다면  그와는  별개로  대 왜 對 優의  창구를  담당 한  왜 전은  이미  존재 하 
였다  언제  두 어진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어쩌면  가야가  신라에  의 해  완전히 
멸망 한  이후일지  모른다  效 1 년에  이르러서는  왜 전을  없애면서  동시에  외빈  접대 
의  기능을  하나로  합 처서  영 객 전에서  취급 한  것으로  보 인 다 

이처럼  그  이전까지  외교  창구를  대상  국가별로  따로  두었다가  效 1 년에  이 
르러  영 객 전으로  통합 한  것이었다  이때  왜 전을  폐지 하였다는  것은  창구의  중 
심이  중국  쪽으로  옮겨졌음을  뜻 한다.  이는  당  중심  외교에  몰입하겠다는  의지 
의  표명으로서  이제  외교전이라  이름  붙 여도  좋을  새로 운  시대가  열 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 객 전의  설치는  신라  외교사에서  각별히  주목 해도  좋을  기념 
비적 인  일이었다. 

바로  그  해는  중원에서  수의  뒤를  이은  당을  대상으로  신라가  사신을  처음 
보낸  시점이기도  하므로  영 객 전은  그와  무관 하지  않을  듯 하다  당의  고조는  신 
라의  사신  파견에  부응 해  즉각  통 직 산기 상시 通 直® ■待  유문 소 度* 素를  보내어 
새서  …:와  함께  그림이  그려 진  병풍  및  비단  3 백 필을  보내었다고  한다  그런  분 
위기  속에서  영 객 전이  두 어진  것이다  영 객 전의  설치는  신라가  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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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전에  진력 it 기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었다  중국  남북 조  분열의  시기에 
한때  신라는  왜와 의  외교에  비중을  둔  접근을  하였지만  중도에서  통일제국이 
출현하자  저절로  무게의  중심이  그  쪽으로  옮겨졌 다  왜 전은  통일 기에  이르러서 
는  다시  별도로  설치되었는데  그때는  중앙행정 관 부가  아니라  왕실  사무  일체를 
전담 하는  내성에  배속 시킨  점이  특징이다  신라가  왜와 는  왕실  중심으로  특수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시사 해  주는  대목이다 

이때  신라가  외교 전을  펼친  것은  단순히  국제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그럴  만 한  내부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 어진  데서  가능 한  일이었다 
그  동안  불교를  공인 해  불경을  적극  입수 하였으며  유학 승들을  많이  파견함으로 
써  국제정세의  파악은  물론  문자에  대한  이해  수준도  현저히  높아진  상태였다 
외교 전을  준비 할  채비가  갖추 어진  것이다  다만,  원광의  사례에서 처럼  승려들이 
중심이었고  오로지  외교 만을  전담 하는  외교전문가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 
렇 지만  외교의  비중이  커 지면서  전문가가  필요 한  시점이  점점  다가 오고  있었 다. 
그  ■초를  연  것이  바로  영 객 전의  설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때를  신라  외교사 
의  한  획 기  ■■라 고_  규정 해도  지나 치지 가  않다. 


석가 족  의 식과 왕실의  정리 

법 흥 왕대에  공인된  신라  불교는  진흥왕 대를  거치면서  꾸 준하게  발전 해  한 
층  내실을  갖추어  나갔 다.  특히  불교는  황룡사를  중심  거점으로  삼아  정치와 
밀착  운용 됨으로써  국가 종교로서  뿌리 내려 졌다  황룡사의  사주는  당연 직  국 
통으로서  국왕의  정책  자문을  말으면서  불교계를  총괄 하였다  이로써  신라  불 
교는  정치와  떼어내기  어렵게  하나로  혼 융이  되었다.  진흥왕이  전륜 성왕을  자 
처 하면서부터  그런  현상은  한결  두 드러졌 다.  그를  명분으로  내세워  활발 한  정 
복 활동을  벌였 거니와  영역  확장은  단순히  인적  •  물적  확대가  아니라  불법의  구 
현과  흥 포를  위 한  일로  분식 되었다.  진흥왕은  새로이  편입된  영역  전반을  순 
수® f  하면서  승려를  대동 하였는데  이는  그런  실상을  충분히  반영 하는  사실이 


156 


다  뒤늦게  공인된  신라  불교가  영역  확장에  성공함으로써  급속히  확산되는  효 
과를  거두었다 

신라는  불교국가 £ 서의  면모를  착실 하게  갖추어  나갔 다.  오랜  시간을  투여 
해  566 년  일단  마무리  작업을  마천  황룡사에 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 지  않아 
거기에  안치 할  주 존 불을  새로  조영 하는  작업이  추진되었다.  바깥으로부터  재 
료를  들여 왔다는  설화가  시사 해  주듯  재료나  조영  기술은  물론이려니와  장 육 
상 iA® 이란  엄청 난  규모에서  드러나듯이  완성하기가  매우  힘든  사업이었다. 
황룡사를  창건하자 마자  그에  어울 리는  규모의  주 존 불상이  필요 하였는데  실패 
를  거듭 한  끝에  마침내  진흥왕이  사망하기  2 년  앞서  574 년  주조에  성공 하였 
다  바로  이듬해에는  진흥왕의  죽음을  예견 한  듯이  장 육상이  눈물을  흘렸다는 
설화를  남긴  사실로  보면  그것이  곧  전륜 성왕을  표방 한  진흥왕  자신을  상징 한 
다고  여긴  것  같다  이로써  신라의  정치와  불교는  하나로  기능 할  토대가  마련된 
셈이 었^ • 

진평 왕은  진흥왕의  그런  정책을  충실히  그대로  이어 받아  불교에  한결  더 
관심을  기울여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 하려고  노력 하였다  그는  먼저  내제 석궁며 
유 fig 이란  특이 한  사찰을  건립 하였다  제석은  하늘에  있으 면서  천상천하의  모 
든  것을  주재 하는  역할을  맡은  불교  최고의  천신이 다.  사찰 이면서도  제석 궁이 
라  이름  불인  이유는  제석을  신앙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사찰을 
궁 용이라 고  한  점과  함께  안 [內] 이라  표현 한  사실이  흥미 톱다.  제석 궁을  내불 
당 I ■鹽 처럼  왕궁  내에 다가  세웠기에  이름을  그처럼  불인  것이다  다만,  진평 
왕이  수레를  타고서  절까지  행차 한  사실로  머루어  보면  그  위치는  반드시  왕 
궁의  안이라고  단정짓기가  주저 된다  여하튼  왕궁의  바로  가까이  국가적  사찰 
로서  황룡사가  있었음에도  왕궁에  직속 한  내제 석궁을  따로  세운  것은  왕실의 
위상  강화라는  의도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었음을  시사 해  준 다.  그를  증명 하 
는  것이  바로  석가 족  의식이었다 

效 8 년에서  643 년까지  6 년  동안  당에  유학 한  적이  있던  고승  자장 은  중 
국의  오대산 SSib  에서  문수보살을  만났다고  한다.  이때  문수가  자장에게  이르 
기를  ‘ 너의  나라  국왕은  천축 天 보의  찰 리 종 왕 斜 稱： CE 으로서  미리  부처의  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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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記] 를  받아  따로  인연이  있 으므로  동이 공공 « 례의  종족과  같지가  않다 
고  말했다  한다.  찰 리는  인도의  귀족  계급  크샤 트리아 인  찰 제리 刻 帝 利를  가리 
키므로  신라왕은  거기에  뿌리를  둔  특별 한  혈통이라는  표현이다.  따라서  신라 
왕족의  혈통이  유별나 다는  뜻이겠다  당시  신라인들이  가진  일반적  인식이  그 
처럼  중국에까지  알려 질  정도였다 

이는  불교의  설화를  빌린  형식이 기는  하지만  신라  국왕의  혈통이  특이 하다 
고  여 길  만 한  현상이  이미  신라  왕실에서  만들어 져  있었음을  의미 한다  진평 왕 
의  이름은  백정  a 淨이 라  하 고  왕비의  이름은  마야 혈® 부인이라  하였다  백정과 
마야는  각기  석가모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다  진평 왕의  두  동생의  이 
름을  각기  백반 飯과  국 반 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백정의  동생 으 
로서  석가모니 에게는  삼촌이었다.  이로  보면  진평 왕  일족은  모두  석가모니  집 
안의  이름을  모칭  ■하고  있었던  셈이다  신라  왕족을  찰 제리 종이라고  여긴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진평 왕  일족을  단순히  찰 제리 종  정도가  아니라  바로 
석가모니  일족이  신라에  환생 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이는  신라  왕족을  신성 
시하려는  의식에서  비롯 한  것으로서  여타  귀족들과 는  차별을  지으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 다.  그런  의식이  언제부터  나 온  것인지는  분명 하지  않 지만  진흥 
왕이  전륜 성왕으로  자처 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가  그  일족을  신성시한  데 
서  비롯 한  것이었다  이런  신성가족  의식은  신라  왕실의  권위를  크게  드높이려 
한  데에  목적이  있었 다.  그와  관련 해서  왕실을  재정비하려  한  시도도  주목 해 
볼  다 

진평 왕은  재위  7 년째이던  585 년  대궁,  양궁  사량 궁의  3 궁에 다가  각각  사 
신 ■  1 인을  두었다  대궁은  국왕의  주거인  본 궁을  가리 키며  양궁과  사량 궁 
은  각각  본래  양부와  사량 부에  위치 한  별궁으로  보 인다  본래  그  부들이  독자 
적  기능을  갖고  있던  시절을  떠올 리면  그곳은  부의  수장인  부장 해 ■들의  거 
관 居 館 이었던  셈이다.  부 체제가  해체되자  저절로  왕실의  직할로  편입 되었고  이 
때에  사신이  두어 져  체계적으로  관리 하였다  특히  중고기의  왕실은  사량 부  소 
속의  지 증 왕이  즉위 한  뒤  그  후예들이  줄지 어  왕위를  이어 갔으므로  사실상  두 
부는  하나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국왕은  대궁을  거주지로  해서  저절로  양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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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량 궁을  함께  관장 하게  되었다  법 흥 왕대  이후  국왕 권이  초월 화  되었음에도 
오래도록  부 체제적  질서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는  못 한  상태였다.  그런  측 
면에서  보면  3 궁에 다가  각기  사신을  따로  둔  것은  왕실을  대대적으로  정비 하 
려는  시도의  첫걸음이었다  하겠다 

그런데  뒷날  문무 왕은  백제를  멸망 시킨  이듬해인  2 년 (661)  논공행상을  하 
는  과정에서  본 피 궁 ■충이  보유 한  재화 W«， 전장 노복 ■을  김유신과 
김인 문에게  포상으로  분여 하였다  이런  실상을  고려 하면  그  궁들은  각기  다양 
한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겠다  그렇다면  그를  관리 하는  사신은  궁 
자체는  물론  그에  부속된  재산도  관장 하는  역할을  말았음이  분명 하다  이는 
왕실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조치로서  국가와  왕실의  재정과  행 
정을  분리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중앙집권적  귀족 국가로서  한  단계  더  나아 간 
모습이었다. 

사실  부 체제가  해체되고  국왕 권이  확립되면서도  아직  부에  소속 한  재산과 
국가나  왕실  재산의  분리  등  기본적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를  않았다  그러 
다가  진평 왕  7 년  3 궁에  각각  사신을  둔  것은  그런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 할 
기반이  갖추 어진  데서  비롯 한  것으로  여 겨진다  바로  이  무렵  중앙 관 부가  상당 
수  신설되거나  정비되었다.  중앙 관 부가  정비되면서  저절로  미분 화  상태에  놓여 
있던  왕실  사무를  따로  떼어내서  관리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는  중앙행정과 
왕실을  이원화 하려는  첫  작업이었다  다만,  아직  3 궁을  따로  둔  것은  기존  체계 
를  일시에  완전히  불식 시 키지  못 한  데서  말미 암는다 

그 테 4 가  진평 왕은  재위  44 년째인  效 2 년에  이르러  3 궁을  하나로  통합하고  총 
괄  관리하기  위 해  내성을  두었다  거기에는  사신  1 인만을  배치 하여  3 궁을  모두 
관장 하도록  하였다  3 궁을  분장 하던  사신과  통합 한  사신은  갈은  명칭이 라도  그 
위상이  같을  수는  없었다  복수의  관원을  두지  않았던  것도  그런  점을  반영 한다 
사신의  관등  범위가  중앙의  핵심적  관 부와  비슷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 는 
점에서  현 격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서  사신  이하의  관리  조직을  체계적으로  갖 
추었다  이는  왕실  사무가  중앙행정과 는  별개로  완전히  분리  운영 되었음을  뜻 하 
는  사실이다  국가와  왕실의  분리는  곧  왕실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데서  가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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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었다  왕실의  사무를  따로  분리 해야  할  정도로  왕족  자체가  신성가족으로 
인식된  데에  있었다  말하자면  왕족이  신성가족으로  의식 되면서  왕실의  사무는 
중앙행정  관 부로부터  완전 한  분리가  이루어 졌다  그에  따라  왕실의  개념과  왕족 
의  범위  등에도  변화가  나 타났다  그를  뚜렷이  보여  주는  사실이  골 족 ■의  분화 
에  따른  성골 St 의  출현이었다 


성골의  성립과  왕위  계승 

진평 왕이  석가모니  가족의  이름을  벌려  자신의  일족  이름으로  삼은  목적은 
신성가족을  표방함으로써  왕실  및  왕족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데에  있었지 만 
그  밑바탕에는  자신의  왕위  계승권 자를  얻으려 는  기획도  아울러  작용하고  있 
었다  정 반 왕으로  자처 한  그의  입장에서  장 차  얻게  될  남자  아이는  당연히  석가 
모니 였으며  그를  정당 한  왕위  계승자로  삼을  터였다  그것이  신성가족의  완성이 
면서  당시  주창 되던  왕 즉 불  의식을  결정적으로  보강 해  주는  조처이 기도  하였 
다  만일  석가모니로  표상 된  아들이  즉위 한다면  신라는  인도보다 £  훨씬  나은 
그야말로  현실의  진정 한  불 국정 토 佛 國 淨土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진평 왕이  잔뜩  기대를  걸었지만  뜻 한  바대로  이루어 지지가  않았 
다  온갖  노력을  기울 였 음에도  아들을  얻지  못 하였다  신라의  석가모니는  탄생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앞으로  왕위  계승에서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음 
을  예고 해  주는  일이었다  진평 왕은  아들을  얻는  데  실패 하였지만  대신  딸을  3 
명이나  두었다  첫째는  덕만 德 S 으로  진평 왕의  뒤를  이은  선덕여왕 이다.  그녀는 
이미  결혼 한  경험이  있었 는데  남편은  확정적이지는  않으나  삼촌인  백반으로 
추정되고  있 다.  둘째는  천명  天벼  인데， 폐위된  진지 왕의  아들  용춘 과  결혼 해 
뒷날  무열 왕이  된  김 춘추 金 春秋를  낳았 다.  셋째는  선화# 전로서  백제의  무 왕 A: 
I  과  혼인 하였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서동요  ! ■와  함께  미륵 사3_?  창건 
을  발의 한  설화의  주인공이다 

진평 왕이  꾸준히  노력을  기울 인  결과  왕실의  위상과  권위가  한결  높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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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문제는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써  왕위를  정당 하게  이어갈  계승권 자를  마 
련 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법 흥 왕  진흥왕  진지 왕  진평 왕은  본디  전왕의  직계 
적통 ■효들이  아니었다  따라서  중고기에  들 어와  사실상  단  한  차례도  순조 롭 
게  왕위가  계승되지  못 한  불행을  되풀이  해서  겪은  셈이었다.  진평 왕은  지배 체 
제를  실질적， 제도적으로  꾸준히  강화 시켰 지만  가령  자신의  후계  구도를  정상 
적으로  확정 짓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 한  의식을  갖 
고  있었 다.  신라의  석가모니를  낳아  승계 시키겠다는  계산도  그런  배경에서  나 
왔지 만  실패로  돌아갈  위기를  맞고  있었다 

그런  어려 운  정황에서  진평 왕이  고안해낸  것이  바로  성골  관념이었다  자신 
의  직계를  내세워  신성가족으로  출발 하였지만  이미  그에게는  그럴  만 한  명분과 
배경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의  세  딸  가운데  백제  무 왕과  외교적  목적으로  국제 
혼인 한  선화의  예외를  제외 하면  나머지  두  딸은  극심 한  근친혼을  하였다  동륜 
태자도  아버지인  진흥왕의  여동생으로서  자신에게는  고모에  해당 하는  만호 표 
Ilf  부인과  혼인 하였다  진평 왕  자신의  왕비인  pH： 부인의  아버지는  복승»  갈 
문 왕인데  혈연관계는  뚜렷 하지  않 지만 「창녕 비」 에  보이는  이름을  확인 할  수  없 
는  갈 문 왕으로서  진흥왕의  동생이라  추정되기도  한다 

그런데  중고기의  문을  실질적으로  열었다고도  평가 할  지 증 왕  이후의  혼인 
관계를  살 피면  차이가  나는  두  흐름이  간취 된다  하나는  박씨와의  혼인이 다  지 
증 왕의  왕비는  박 씨였고， 그를  이은  법 흥 왕과  진흥왕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 
른  하나는  근친혼이 다  지 증 왕의  아들로서  사 탁 부의  갈 문 왕이었던  입 종은  아 
버지 와는  달리  법 흥 왕의  딸로서  자신의  조카인  지소와  근친혼을  하였다  그런 
근친혼의  흐름은  동륜 태자에게로  이어 졌다  특히  동륜 태자의  직계들은  그런 
근친혼의  흐름을  계속  이었다.  그와  갈은  중고  왕실  내부의  두  갈래  혼인  흐름 
가운데  진평 왕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예외가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근친혼 
이  하나의  뚜렷한  흐름으로  정착 하였다.  진평 왕이  그  일원을  신성가족 이라  표 
방 할  수  있었던  배경과  명분으로는  그와  갈은  근친혼도  작용 하지  않았을까  싶 
다  혹은  신성가족을  표방 하면서  진평 왕이  그를  유지 해  가는  수단으로서  근친 
혼을  적극  조장 한  측면이  없지도  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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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은  당연히  왕실과  왕족의  범위를  극히  좁 히는  결과를  가져  왔 다.  기 
왕에  김씨  왕위가  확립된  나물 왕 계와  지 증 왕 계라면  왕실  및  왕족의  범위가  대 
단 히  넓었다  그러나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극심 한  근친혼이  이루어진다면  이 
제  왕족의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다  기왕에  막연 한  탁 부나  사 탁 부로 
부 터  김씨 족 단으로， 그리고  이제는  근친혼을  통 해  그  범위가  한층  더  좁혀진 
것이다  내성의  설치로  국가와  왕실  및  그  재정의  분리가  확연히  이루 어진  사 
실도  그를  뒷받침 해  준다  왕실의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  왕위  계승권 
자가  특정 한  집단에  국한 되었음을  뜻 한다.  그를  보증 해  준  것이  바로  신성가족 
의식이었다. 

진평 왕은  신성가족  의식을  하늘로부터  정식으로  승인 받은  것처럼  포장 하였 
다  즉위 하던  해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 와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옥으로  만 
든  허리띠를  내리자  진평 왕이  꿇어앉 아  직접  그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교사 
번 間도  바깥의  큰  제사)  나  종묘의  대사 차 B  때는  항상  그것을  착용 하였다  이를 
신라의  삼보  가운데  하나인  천사옥대 띠 하라  일컫 거니와  국왕 권이  하늘로 부 
터  정당 하게  부여 받았음을  상징 하는  표지로서  활용되었다 

이런  인식  아래에서  기존의  골 족  의식이  그대로  이어지기는  어려 웠다  기왕 
에  간을  칭 한  지배  집단  가운데  최상층 부를  핵심  중의  핵심이란  의미의  골이 
라  칭 하였지만  이제는  그들  가운데  현실적  신성가족으로서  천사옥대를  찰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은  가계가  특별히  구별되었다.  이는  곧  골 족의  분화를  의미 
하였으니  바로  성골의  탄생이었다.  골 족이  처음부터  진골*# 이라  불렸 는지 는 
알  수  없지만  성골의  출현으로  이제  골 족은  두  그룹으로  나 누어 졌 다.  전자가 
기존의  막연히  광범 한  왕족 이었다면， 후자는  중고기  후반에  정치적  목적을  띠 
고서  나 온  좁혀진  신성 왕족 이었다.  정당 한  왕위  계승권도  이제  이들에게만  국 
한 되었다  效 2 년  왕실  사무를  전담 하는  내성을  중앙 관 부와  완전히  분리 해  따 
로  설치 한  것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  내성이  관장 한  범위도  이  성골들 
에  ^ ■정 되었다 

이처럼  성골은  진평 왕이  추구 한  신성가족  의식  하에서  기존  골 족으로 부 터 
격상 해서  성립 한  새로 운  상층의  골 족이었다  그와  같은  성골이  만들어 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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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운데  골품 제  전반에  대한  재정비도  이루어 졌다  성골이  출현 함으로서  골 
품의  구조는  전체로  8 품을  갖추게  되었거니와  이  무렵  두 품의  분화도  함께  진 
행된  결과였다  진평 왕대에  많은  관 부와  함께  관직이  두어 졌고  그에  따라  신분 
및  관등 제와의  관계를  재설정 해서  운용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관계를  재 
정립 해  가는  과정에서  골품 제의  운용은  한층  엄격 해졌다  그것이  곧  관료제의 
정비  과정이기도  하였다  신라  관료제의  발달사에서  진평 왕대를  각별히  주목 
해  보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골품 제는  진평 왕대에  행정  관 부를  정비 하면서  자연스레  재정립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성골이  탄생될  무렵에는  골품 제의  정비  작업이  일단락된  것  같 
다  그것은  설계 두 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설계 두는  막연히  의관자 손 衣冠 子 
孫으로 만  나오는데  그의  행위로  보아  구체적으로는  6 두 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가  뜻이  맞는  친구들과  모여  어울 릴  때  신라에서  사람을  쓰는  데  골품을  논 
하므로  그  족속이  아니면  재주와  공로가  있더라도  뛰어넘 을  수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서  效 1 년  홀연히  신라를  떠나  중국으로  나아 갔다고  한다  설계 두가 
이  무렵  그와  갈은  불만을  품게  된  것은  7 세기  초에는  골품 제에  대한  제반  정 
비  작업이  진행되었음을  뜻 한다.  6 두 품의  위상이  그로  말미 암아  한층  더  낮아 
진  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다 

이때  골품 제가  새롭게  재정립 되도록  유도 한  것은  관료제의  정비와  성골의 
탄생이었다.  두 품의  정비가  관료제와  연관된다면  골품의  정비는  진평 왕이  왕 
위  계승을  목적으로  추진 한  성골의  출현과  직결된  것이었다.  골품 제는  관료제 
와  결합 해  한층  엄격 하게  운용 되었다  진평 왕은  왕위  계승을  추진 하면서  아들 
을  낳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이제는  신성가족의  이름  아래  성골이 
란  새로 운  골품을  만들어내었다.  그것은  곧  신성가족  범위  내에서  왕위를  승계 
시 키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그것이  순조 롭게  진행되지  못 하게  됨으로써  드 
디어  문제가  발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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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 배 체제의 

지향 


선덕여왕의  즉위와  김 춘추  •  김유신 

진평 왕은  과거에  겪었던  잘못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직계의  자식이 
승계하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자신이  쌓은  과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아들을  얻지  못 하게  되자  이제는  딸이라도  승계 하였 
으면  하는  바람에서  활용 한  것이  성골  관념이었다.  홀로  된  첫째  딸  덕만을  승 
계의  대상자로  내세웠다.  자신의  친동생인  백반과  국 반은  이미  사망 한  상태 였 
던  것  같다  설사  그들이  생존 해  있었더라도  진평 왕으로서는  자신의  직계비속 
에게  물러 주려  시도 하였을  공산이  크 다. 

진평 왕은  덕만이  왕위를  잇도록  하는  작업을  차근차근  추진 하였다  그렇게  기 
대를  걸  수  있었던  것은  관료제  정비를  통 해  국왕  중심의  지배체제가  강화된  때 
문이기도  하려니와  그  자신의  장기간  재위도  크게  작용 하였다  스스로가  구축 한 
지배체제가  그로써  상당히  깊이  뿌리를  내렸기에  7] 능 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진평 왕이  고령에  접어들 어  마지막  시점이  막상  다가 오자  덕만의 
즉위에  반발 하는  움직임이  일어 났다  진평 왕이  사망하기  바로  직전인  效 1 년  이 
찬  칠숙 ■과  아찬  석 품 5a  이  모반  사건을  일 으켰다  사전에  발각되어  주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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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숙은  사로 잡혀  동시  바1  H 서  참형 되고  9족사 。이  멸족  당 하는  엄한  처벌을  받 
았 다.  석 품은  백제로  도망 하였으나  처자식을  보려고  되돌아 왔다가  붙잡혀  죽 
었 다.  그들을  엄 하게  다스 린  이유는  왕위  계승에  반대하였기  때문이지만  반발 
이  이어 지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 한  조치이기도  하였다.  칠 숙의  모반은  실패로 
끝 났지 만  덕만의  즉위를  놓고서  논란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 다.  사실  여 
왕의  즉위는  전례가  전혀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남성의  계승을  당연 하게  여기 
던  분위기에서  여성의  즉위가  순조 롭게  진행될  리  만 무 하였다  아무리  대비책 
을  철저히  마련 하더라도  쉽게  마무리될  일은  아니었다 

632 년  진평 왕이  사망하고 는  그가  희망했던  대로  덕만이  왕위에  올라  선덕 
여왕이  되었다.  그렇지만  즉위 하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 한  곡절을  거 쳤으리라 
생각된다  진행  상황을  몇  가지로  정리 할  수  있 다. 

첫째,  엄격 한  통제  •  관리를  통 해  사전에  문제를  정리하였을  가능성이다  칠 
숙의  모반  사건  진압이  그  계기였다.  진평 왕이  오래도록  쌓아온  지배체제가  그 
만큼  정비된  결과였다  둘째,  앞서  언급 한  신성가족이나  그로부터  나 온  성골의 
식의  명분이  어느  정도  먹 혀 들었을  가능성이다.  성골의 식은  즉위는  물론  논란 
을  잠재 우는  데도  적절 하게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김 춘추 숨 •하 •  김 
유신 金 潮름과  같이  선덕여왕을  적극  지지 하는  세력의  현실적  힘이  어느  정도 
작용 하였을  가능성이다.  이들이  상당 한  실력을  갖춘  상태였으므로  강 한  반발 
이라도  어느  정도  무마 할  수  있었을  터이다 

이런  몇몇  요건이  작용하였겠지만  반대파들이  마침내  여왕의  즉위를  수용 
하기에  이른  것은  지지 파들이  내세운  타협적  제안을  받아들 인  결과였다.  여왕 
의  즉위는  이번  한번만으로  끝날  수  있는  과도기적  사건이다.  특히  선덕여왕은 
이미  나이가  많고  병약 하였으므로  새로 운  후계가  필요 할  시점도  그리  멀지  않 
았다  그럴  때  그에  가장  가까운  자리는  상대 등이었다  따라서  상대 등  자리를 
놓고서  한  판의  흥정이  벌 어진  것이었다. 

진평 왕  10 년 (588)  상대 등  노 리 부가  사망 한  뒤  그를  이은  이는  이찬  수을 부피 
대였다  수을 부는  진평 왕  7 년  3 궁  가운데  양궁의  사신이  된  수힐부 ■또와  동 
일인이 거나  혹은  이름으로  머루어  일정 한  관계가  있는  인물로  보 인다  이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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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의  측근을  상대 등에  임명 한  사실을  의미 하지만  그  뒤로는  오래도록  상대 등 
이  임명되지  않았다  진평 왕은  수을 부  다음의  상대 등을  임명 하지  않고  공석 으 
로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가  40 여 년만인  선덕여왕  즉위 년에  을 제  Z 흉를 
상대 등에  지명 해  국정을  총괄 하게  하였다  이후에는  상대 등이  거의  빠짐없이  임 
명 되었으므로  을 제의  임명은  그  단초를  연  것이나  다름없었다  오래도록  비어  있 
던  상대 등에  을 제를  임명 한  사실이  선덕여왕의  즉위와  함께  진행된  점은  예사를 
지가  않다  이때의  상대 등  부활은  선덕여왕의  즉위를  받아들 인  데  대한  반대 급 
부로서  반대파에게  양보 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선덕여왕의  즉위는  상대 등 
임명과  맞 물려  진행된  반대파와  지지 파  간  타협의  산물이었다  하겠다 

서로  대립 하는  두  그룹이  타협을  맺게  된  것은  자칫  갈등이  폭발 하여  내란 
으로  번 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신라의  앞날은  보장하기  어려웠기  때문 
이다  게다가  백제와  고구려가  각각  강하게  압박 할  뿐만  아니라  중원을  통일 한 
당이  주변  세력을  굴복 시 켜  나감으로써  동아시아  정국에는  불안 한  기운이  감 
돌고  있었 다.  그런  상황에서  내분이  일어난다면  매우  위험 한  상황으로  치 달을 
지  모를  일이다  그런  형편에서  대립 하던  두  세력이  일단  타협함으로써  각기  다 
음을  기약 한  것이었다. 

여왕의  즉위에  강하게  반대 한  세력은  당연히  전통적  귀족이었다  이들은  국 
왕을  정점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집권적  지배체제를  반대 하는  입장이었다  부 체 
제의  운영을  승계 한  회의체를  통 해  귀족의  발언권이  관철되는  체제를  지향 하 
였다  상대 등이란  타협안을  쉽게  받아들였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상대 등을 
매개로  해  국왕을  견제 하면서  귀족들의  입장을  대변 하려  하였다.  이로써  상대 
등의  성격은  바뀌어  나갔 다.  그래서  한동안  상대 등에는  귀족의  입장을  대변 하 
는  인물이  지명되었다. 

여왕의  즉위를  적극  지지 한  세력은  전통적  귀족들과 는  입장을  달리 하였다 
이들은  국왕을  정점으로  한  지배체제의  강화를  적극  추진 하였다.  그들  속에는 
전통  귀족들도  당연히  들어  있었지 만  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새로 운  이념과 
지향을  지닌  세력들도  있었다  말하자면  여왕의  즉위를  지원 한  세력들은  매우 
복합적이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두드러 지게  부각된  것은  새  시대를  열어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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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김준 추와  김유신  일파였다 

김 춘추는  국인들에  의 해  폐위된  진지 왕의  손자이 다.  그의  아버지는  용춘心 
.(또는  ■部 이었다  그는  진지 왕이  폐위 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뒤를  이어  즉위 
할  만 한  인물이었다  다만,  그에게는  아버지  진지 왕의  폐위 뿐만  아니라  출생에 
서도  약간  의혹이  가는  문제점이  있었다  진지 왕이  폐위  당 할  때의  명분과  나 
이  및  도화 녀  설화에  비 추어  용춘의  출생은  당시  공인된  혼인  형식과  절차를 
밟아  이루 어진  것  같지가  않다  도화 녀로  표상 된  여성과의  사이에  태어 난  사생 
아 私生兒로서  유복자 子였을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그는  진평 왕의  비호  아 
래  궁중에서  길러 진  진골 귀족 이었음은  확실 하다  출사 해서는  내성 사신으로  임 
명 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그는  정상적으로  즉위 할  자격을  제대로  갖춘  것  갈지 
않으며  그래서  전통적  귀족으로 부 터는  항상  견제를  받는  입장이었다  그가  진 
평 왕의  둘째 딸  천명과  혼인하기는  했어도  근본  자격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  사이에  태어 난  김 춘추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유신은  증조부가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형 왕 또 이었다.  금관가야 
계의  후예였다 는  점에서  전통적  귀족에게 는  매우  이질적인  분자였다  그의  할 
아버지  무력  S 功은  진흥왕 대의  영토  확장을  위 해  치른  온갖  전투에  선봉으로 
나서  혁 혁 한  전공을  세운  명장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전통  귀족으로 부 터  언제 
나  극심 한  견제를  받았 다.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 현 MF 효과  어머니인  진흥왕의 
동생  숙흘종 ■봉의  딸  만 명  빼 과의  혼인  이야기나  동생  문희: «15와  김 춘추 
의  혼인  등에  얽힌  이야기는  그런  실상을  잘  보여  준다 

이처럼  김 춘추와  김유신은  모두  엇비슷 한  태생적  한계로  말미 암아  전통  귀 
족으로 부 터  늘  견제,  소외를  당 하는  처지였다  그  때문에  서로는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위로 하면서  가까이  지냈다.  두  사람은  전통  귀족들에게  반감을  가졌 
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 해  신라사회의  한계와  모순을  깊이  인식 하였다.  특히 
비슷한  연령층으로  젊었던  두  사람은  의기투합 해  일단  선덕여왕의  편에서  즉 
위를  적극  지지하고  나 섰다  그들은  여왕의  즉위  자체가  신라사회의  근간을  바 
꾸는  일대  사건 이었으므로  장 차  나아 가야  할  새로 운  방향  설정을  위 한  절호의 
기회로  여겼 다.  선덕여왕에  대한  지지는  그를  실현하기  위 한  하나의  방편이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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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이  권력의  핵심에  다가 가려  한  것은  현황  타개가  목적 이었지만  단지  거 
기에  머물지  않고  신라사회를  새롭게  열어가고자  한  열망도  작용하고  있었다 
여왕의  즉위는  그런  길목에서  접 하게  된  호기였다.  마침내  선덕여왕이  즉위 하 
게  됨으로써  그  길은  뚜렷이  열리고  있었다 


흔들 리는  집권체제 와당라 의  외교 

선덕여왕은  지지 하는  쪽과  반대 하는  쪽  사이에서  진행된  적절 한  타협으로 
즉위 하게  되었다  이후  체제가  두  세력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유지된  까닭에 
선덕여왕 대에는  이렇다  할  개혁적  시책을  펼치기가  곤란 하였으므로  현상  유지 
가  최선책 이었다  선덕여왕이  유난스레  불사에  치중 하는  모습을  보 인  것도  바 
로  그  때문이었다.  정치적  구조  개편이란  자칫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위험성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선덕여왕 대는  마치  살얼음판을  디딘  듯 한  상황에서  각자는  물밑에서  다가 
올  사태를  예비하고  있었다  지지 파와  반대파는  상호  견제를  도모 하면서  각각 
은  기회를  기다리면서  실력을  키워 갔 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한가운데에  있 
던  선덕여왕은  각종  스트레스를  받아  매우  힘든  생활을  영위 하였다  분황사 
皇 寺나  영 묘사 ■廟 寺와  갈은  사찰이나  첨성대 » j 처럼  정치성이  희박 한  사업 
에  깊은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선덕여왕은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점점  깊 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재 
위  5 년째  되던  636 년에는  백약이  무효 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건강  회복을 
기원 해  황룡사에다  고승들을  불러  모아 『인왕 경  t 王 經』 을  강론 하는  백고 좌를 
열었고  백 명을  출가 시 켜  승려가  되도록  허용 하였다 『인왕 경』 에는  호국과  관련 
된  내용이  많아  흔히  호국 경으로  불리 거니와  선덕여왕의  쾌유가  곧바로  호국 
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바로  그  해에  소수이기는  하나  백제  병력이  영역  깊숙 
한  옥문 곡 玉 n 谷까지  침투 해  들어 온  사건도  비록  쉽게  제압하기는  하였지만  안 
팎으로  불안을  키웠다.  얼마  뒤에는  고구려가  한강  이북  칠 중성 七 重 했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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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으로  도발 한  사실도  그런  정황을  부추 겼다 

그런데  선덕여왕의  재위  11 년째  되던  642 년  백제가  병력을  대거  동원 해  낙 
동강  이서  지역  40 여성을  공략 하는  사건을  일으켰 다.  이는  전면전에  가까운 
수준의  전쟁이었다  신라는  심각 한  위기  상황으로  여 겨  즉각  당에 다  원병을  요 
청하였으나  성공 하지  못 하였다.  백제는  이어서  낙동강  이서  방면의  군사적  거 
점인  대야 성  _까 지  공략 하였다  낙동강  유역의  옛  가야  영역  거의  대부분 
은  백제의  수중에  떨어 졌 다.  백제  무 왕이  600 년  즉위하자 마자  지리산  자락을 
중심으로  해서  야금야금  잠식 해온  최종  결과였다  왕 도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전선이  형성되자  신라  내부에서는  크게  불안감이  감돌았다  바야흐로 
신라와  백제  사이는  곧장  전면전으로  비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641 년  즉 
위 한  의자왕은  이듬해  자신에게  반감을  가진  일군의  정치세력을  제거 하는  궁 
정  쿠데타를  단행 하였는데  그로부터  야기된  불안정을  무마 시 키려는  방편으로 
서  신라를  대상으로  도발을  단행 한  것이었다 


그림 8  합천 대야 성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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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 성  함락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라에게 는  작지  않은  타격이었지만  총사 
령관 이던  대야 성  군주가  김 품 석  요인  이었다는  점이  커다란  문제였다.  그는  자 
신이  왕 경에서  데리고  간  막료들의  아내뿐 만  아니라  지방  유력자의  아내를  탐 
하는  부도덕 한  행태를  보여  내부  결속력을  심각 하게  해치고  있었다  게다가  백 
제가  총공세를  가해 왔을  때  품 석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성을  나가  항복 하려 
하였다  대야 성  출신의  죽죽 ttlt 이  나서 서  끝까지  항전 하기를  주장 하였지만  결 
국  이를  뿌리 치고  목숨을  부지 하려고  항복 했으나  살해 당하고  말았다.  그가  지 
역  총사령관으로서  보 인  행보는  당시  일반인들까지  평소  지 켜야  할  덕목으로 
여긴  세속오계 의  내용과는  정반대였다.  대야 성  상실에  대한  책임은  물 
론  그가  보 인  행태는  당연히  비난의  표적이  되었을  터이다 

그런데  품 석은  당시  선덕여왕  지지  세력의  한  축 인  김 춘추의  사위였다  사 
위가  딸과  함께  사망 한  슬픔을  제대로  가눌  만 한  계 •도  없이  그는  즉각  정치 
적  수세에  몰렸다  오래도록  유지되어  오던  세력  균형은  무 너 질  위기를  맞고  있 
었다  반대파들이  그를  그대로  넘어갈  리  만 무 하였다  그래서  김 춘추는  어떤 
적극적  자세라도  당장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덕여왕에게  나아 가  자신이  고 
구려 에  직접  들어 가  청병 해  대야 성  전역®® 의  패배를  설욕 하겠다고  간청 하였 
다  바로  그때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 _ 文이  정변을  일으켜  영 류 왕榮留 또을 
내몰고  보장 왕' 을  내세워  정권을  좌지우지 하던  중이었다  신라와 는  오랜 
적대관계 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  강경론의  입장을  취한  연개소문이  집정하고 
있는  한  고구려가  그의  요구를  받아줄  리  없었다  그런  정황에서  김 춘추가  청 
병을  목적으로  고구려에  간다는  것은  당장  어떤  가시적  성과를  거두겠다 기 보 
다는  위험을  무릅쓴  행보  자체가  그에게  가해지 는  비난의  무마용 임과  동시에 
고구려  내부의  사정을  정탐 하기  위 한  것이었을  공산이  크다  과연  고구려에서 
는  한강  방면의  죽령  일대  땅을  당장  돌려달라는  무리 한  요구를  하였다  연 개 
소문은  이를  거절 한  김 춘추를  옥에  가두었다  김 춘추는  고구려에  들어갈  때 
이미  그런  상황을  예상 해  준비를  해  두었다  그는  고구려의  내분을  적절히  활 
용해  뇌물과  계책으로  무사히  탈출 할  수가  있었 다. 

고구려를  대상으로  한  교섭에  실패 한  신라는  이제  당으로  눈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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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년에는  잇달아  당에 다  사신을  보내어  긴박 한  위기  상황을  도와 주도록  거 
듭  요청 하였다  이때  신라는  백제가  고구려와  연합 해서  자신을  공격 해  사직을 
위태 롭게  하므로  멸망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절절히  호소 하였다  백제가  고구 
려와  연화 ■한다는  사실을  각별히  강조 한  이유는  당을  당장  도발 시키기  위 
한  책략에 서였다  이에  대해  당  태종은  신라  사신을  위로 하면서도  세  가지  계 
책을  제안 하여  선택 하도록  강요 하였다  첫째,  당이  소규모  변방  병력과  거란  •말 
갈의  병력을  동원 해  요동을  공격 하면  일시적이나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이요， 둘째,  수천의  붉은  옷과  깃발을  신라에  주어  고구려와  백제  두  나 라  병 
력이  이를  때  그를  펼쳐  보이면  당 병인  줄  알고  도망갈  것이요,  셋째， 백제가  신 
라를  깔 보는  것은  여자가  왕이기  때문이므로  당의  왕족을  파견 해  신라왕으로 
대체 하면  직접  군선  수백  척에  군사를  실어  보내  도와주겠다는  것이었다.  신 
라  사신은  제시 받은  세  가지  계책  어느  것도  선뜻  선택하기  곤란 하였다  당장 
은  셋째  계책이  절실 하였지만  거기에는  당의  왕족을  신라  국왕으로  삼아야  한 
다는  무리 한  단서 조건이  달려  있었 다.  당의  태종은  어찌 할  줄  몰라  머 뭇 거리는 
사신을  용렬하고  능력이  없다고  힐난 하였다 

사실  당은  내부적으로  고구려를  겨냥 한  전면전을  벌써  결정 해  놓고  추진 
중이었다  640 년  고창 高름을  정복 한  뒤  주변의  남은  강적은  고구려 뿐이었다.  당 
은  고구려를  순조 롭게  굴복시키기  위 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세밀히 
관찰 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 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과거  수나라 가  세 
차례나  고구려  원정에  실패 한  경험과  그  결말을  익히  알고  있던  당으로서는  과 
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 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  태종 
이  내건  세  계책은  사실상  거절의  명분에  불과 할  따름이었다.  당이  머지 않아 
실행에  옮기려  한  것은  신라로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제 1 책이었다 

그런데  정작  당  태종이  한  말은  신라  조정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왔 다. 
당이  구원병을  보내는  조건으로  내건  여왕의  통치  문제였다  뒷날  이것이  ‘ 여주 
불능 선 리  * 主 不 能 善 란  표현으로  정리되어  여왕  반대파가  공세의  주요  명분 으 
로  활용 하거니와  그런  내용이  사신을  통 해  신라  국내에  전해지자  여론은  들끓 
었 다.  그렇지  않 아도  백제  공략으로  심히  불안 한  내정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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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여왕이  즉위 하면서  구죽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어지 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맞아가 고  있었 다. 


황룡사 9 층 목탑의  건립 

신라가  백제의  공격으로  위기에  빠져  당에 다  청병 사를  파견 하던  무렵인 
643 년  3 월  구법  * 法을  목적으로  입당 한  자장 慈 it 이  5 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서 
귀국 하였다.  그것은  선덕여왕이  당  태종에게  요청 한  데  따른  것이었다.  선덕여 
왕은  자장이  당면 한  위기  타개의  적임자라  여겼다  선덕여왕은  그가  출가하기 
전에도  태 보술 ■의  자리가  비어  있 으므로  맡아달라는  강권을  할  정도로  신뢰 
하였다  만일  그를  수용 하지  않는다면  자장의  머리를  벨  수도  있다고  협박 하였 
다.  선덕여왕은  당시  갈등 하던  세력들의  견제와  대립으로  아슬아슬 하게  곡예 
를  거듭 하던  정국을  이끌어 가는  데  자장 만큼  적절 한  인물이  없다고  여겼던  것 
이다  그런데도  자장은  하루라도  계  교를  지 키지  못한다면  죽음이라도  기꺼이 


그림 9  경주 황룡사지 9 층 목탑 찰 주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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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겠다고  선언  하면서  단 호 하게  거절  하였다.  선덕여왕은  부득이  출가를 
허용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장의  아버지  무림려# 은  진골 귀족  출신으로서  그의  집안은  당시  가장  유 
력한  문벌에  속 하였다  무림은  후사가  없어  천부 관음〒 에게  아들을  얻게 
되면  출가 시키겠다고  빌어  자장을  얻었다고  한다  자장은  관료로서  활동도  하 
고  결혼 해  자식을  얻은  뒤에  출가를  결행 하였다  아마도  그가  관료  생활에서 
보 인  역량을  선덕여왕이  익히  알고서  대 보에  발탁 하려고  하였던  것  갈다. 

자장은  5 년  동안  당에서  생활 하면서  당초  목적 한  구법  활동을  벌였 음은 
물론  장안으로  가서  태종을  만나  환대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당의  내부 
동향  전반에  대한  정보나  소식을  익히  알고  있었다  신라가  백제의  공격으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으며  당에  사신을  보내어  군사를  요청 하였다는  사실  등 
등에  대해서도  물론  알고  있었다  그가  태화지  i 和 해에  이르렀을  때  신인 人 (또 
는  潮® 이  신라는  여자  왕이  되어  덕과  위엄이  없는  탓에  이웃나라가  침공 
하므로  돌아가  황룡사에다  9 층 탑을  세우게  되면  이웃나라들이  잇달아  항복 할 
것이라는  계책을  주었다는  설화가  전 해진다  이는  자장이  신라의  여러  정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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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  알고  대비 책까지  미리  마련 해  귀국 하였음을  뜻 한다.  귀국  자체가  선덕여 
왕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당연히  자 장으로부터  당면 한  위기  상황을  극복 하 
는  방편을  자문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선덕여왕이  자장 
에  건  기대가  그만큼  컸음을  의미 한다 

자장은  귀국하자 마자  선덕여왕에게  황룡사에  9 층 목탑을  건립 하도록  건의 하 
였다  그렇게  하면  신라의  이웃  아홉  오랑캐 [九 東] 가  저절로  복속 하리는  것을  명 
분으로  내세웠다  신라  최초의  9 층 탑  건립에  대해  안홍솟 포이란  승려가  이미  앞 
서  제기 한  적이  있었다  중국에  오랜  기간  유학 한  경험을  가진  안 홍은  效 5 년  귀 
국 해  비슷한  명분을  내세워  9 층 탑  건립을  제안 하였다  안 홍은  수의  문제 5 때  이 
후  중국에서  행 해진  여러  불사를  경험하고 서  그런  주장을  펼쳤을  듯 하다  그렇 
지만  당시에는  신라가  큰  위기를  맞은  상황이  아니어서  그리  절실 하지  않은  탓 
에  쉬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자장도  출국하기  이전부터  그런  사실을  익히  알 
고  있었을  터이다  이제  여러  모로  새로 운  소식과  정보를  갖고  갓  돌아 온  자장 
이  당면 한  안팎의  위기를  극복 하는  방안으로  황룡사에다  9 층 목탑  건립을  제 
기하자  선뜻  받아들여 졌 다.  자장은  당연히  있을  법 한  반대를  무마하기  위 해  신 
인으로 부 터  그것이  가졔 4 줄  효과를  예언  형식으로  들었던  것처럼  꾸며 대었다. 
선덕여왕도  당면  위기를  벗어날  마 땅 한  방책이  달리  없었으므로  일단  자장의 
건의를  즉각  받아들였다.  자장에  대한  신뢰가  컸던  데다  선덕여왕의  치세에  반 
대하는  세력들 조차  불교를  지배이데올로기로  삼 2  있었으므로  거기에는  쉽게 
^ 의 하였다 

사실  자장이  9 층  목탑의  건립을  추진 한  데는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었다  당시  신라가  처 한  안팎의  현실  사정을  고려 하면  대규모의  불사는  아무 
리  자장의  건의라  하더라도  대단히  무모 한  일처럼  비쳤을  수  있다  한가 롭게  그 
런  대역사를  감행 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라로서는  군비를  증강 해  눈 
앞의  백제  공세에  대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 한  과제였다.  국가적  핵심  사찰 
인  황룡사에  9 층 목탑을  건립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외적  긴장이  즉시  기대 대 
로  완화되리라는  보장도  없었다  그럼에도  엄청나 게  소요되는  재원을  쏟아  부 
으 면서 까지  9 층 목탑을  세우려  한  데에는  어떤  내부의  정치적  목적이  깃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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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주목되는  점은  백제로 부 터  최고의  기술자를  불러  왔다 
는  사실이다.  신라는  백제에 다  많은  보물을  제공 해  장인을  보내어  주도록  요청 
하였다  백제는  신라의  제안을  수용 해  아비지  란  장인을  보내었다  신라에 
적극  공세를  가 하던  백제가  신라의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 인  데는  나름의  의 
도가  작용 하였을  터이다  의자왕이  주도 한  정변으로  야기된  내부의  불안정 한 
상황이  아직  말끔히  가시지  않은데다가  얼마  전  신라를  공격 해  확보 한  영토를 
체계적으로  정비  •  관리하기  위 한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 하였다  바로  그때  신 
라가  장인  파견을  요청 해  온  것이다  백제로서 는  그  자체가  곧  신라가  일단  적 
대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마치  휴전  제의 처럼  받아들였을  공 
산이  크 다.  신라가  군비보다는  그런  방면으로  눈을  돌 린  것도  백제로서 는  도움 
이  된다고  판단 해  요구를  들어  주었다 

신라가  노 린  것도  바로  그  점이었다.  9 층 목탑을  짓고  또  장인을  요청함으로 
써  백제의  대응방식과  동정을  살 피면서  긴박 하게  돌아가 는  상황을  잠깐이라도 
늦출  여지를  가지려  하였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당분간  휴전 하는  셈이 
므로  한시적이 나마  위기  상황을  벗어 나  화평을  유지함으로써  그를  틈 타  내부 
안정도  도모 할  수  있다고  판단 한  것이었다  엄청 난  경비를  투여 해  9 층 목탑을 
건립 한  바탕에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다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 져 
아비 지를  파견함으로써  잠시나마  휴전이  성사되었다. 

한편  그와  함께  내부적  안정을  도모 하려는  용도도  컸 다.  당으로부터  방금 
전 해진  ‘여 주불 능선 리’ 란  첩보는  엄청 난  파장을  몰고와  어쩌면  외부로부터  받 
는  위기보다  내부  분열이  더욱  심각 한  지경이었다  선덕여왕  지지  세력  쪽이  한 
층  불리 해졌 다.  대외적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벌 인  외교  활동이  도리어  국내 
사정을  악화 시켰던  것이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지는  여론을  잠재울  적절 
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바깥으로부터  가해지 는  위협에 다가  내부 
까지  극한의  분열  양상이  지속된다면  신라는  자칫  공멸 할지  모른다는  위기의 
식도  팽배 해졌 다.  반대파들이  9 층 목탑을  건립 하는  데  동의 한  것도  바로  그  때 
문 이었다.  사실  겉으로는  바깥  위협  세력의  굴복이란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제 


X ■一  1 3 0>! 01>l 0$ lI>l ri >HI 土 >d lfn lo l 여 rJSI KI 부 H0 02 


175 


로는  안으로부터  일어나 는  분열의  기운을  잠재우려는  데에  9 층 목탑  건립의  주 
된  목적이  있었다 

그를  추진 하는  실무  총책임자로 는  김 춘추의  아버지  용춘이  임명되었다  용 
춘은  소장 2 백 명을  이끌고 서  자장이  제안 한  9 층 목탑의  건립을  주도 하였 
다  용춘은  선덕여왕  편에  선  인물로서  자장과 는  입장을  같이  하였으므로  9 층 
목탑의  건립은  사실상  선덕여왕  지지세력이  주도 한  셈이었다  다만,  자장과  용 
춘  •  춘추가  기존  신라사회에  대한  근본  인식이나  나아갈  방향까지  같았던  것 
은  아니었다  그  점은  뒷날  김 춘추가  집권에  성공 하면서  드러 난다  9 층 목탑  건 
립은  여왕  반대 과까지  합의 해  당면 한  신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부의  안정을 
되찾기  위 한  여론의  결집을  겨냥 한  의도가  강하였다 

이상과  같이  보면  황룡사에다  9 층 목탑을  건립 하는  사업  자체는  불사 이 
기는  하지만  사실상  강 한  정치적  행위였다  선덕여왕이  안팎으로  맞은  위기와 
시련을  극복 하려는  목적에서  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던진  일종의  과감 한  승 
부수였다  이는  황룡사의  중창이 면서  동시에  정치와  불교의  혼 융일 체를  다시 
금  실현 하려는  목적도  깔 린  것이었다  여주의  치세를  반대 하던  세력들 조차  찬 
성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를  통 해  노 린  목표는  각기  달랐다  그 
것은  당의  고구려  침공이란  일대  사건과  그  결과를  놓고서  노골적으로  벌 인 
격돌에서  드러났 다 


비 담의 난과 새로운지 향 

황룡사  9 층 목탑의  건립이  거의  마무리 되던  즈음  새로 운  상황이  벌어 졌 다. 
당이  고구려에  대해  전면적  공세  작전을  펼 치려  하였던  것이다  당은  640 년  고 
창을  멸망 시킨  후  이제  고구려만을  남겨둔  상태였으므로  공략  준비에  박차를 
가 하였다  당은  641 년  진대 덕 陳 大 철을  보내  고구려의  변경에서  왕도에  이르기 
까지  지형지세와  군사  상황을  낱낱이  파악 하였다  그는  임무를  끝내고  돌아가 
『고려기』 라는  보고서를  당  태종에게  제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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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당이  고구려와의  전면전을  펼치기  위 해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추 
진한  것은  수나라 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 는  생각에서였다  수의  양 제 ■는  건국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구려를  세  차례나  무리 하게  공격 하다가  실패 
의  후유증으로  멸망을  초래 하였다  당도  아직  건국 한  지  얼마  지나 지  않은  시점 
이었으므로  기반이  그리  굳건 하지  못 하였다  게다가  태종이  즉위 하면서  일으킨 
정변의  여진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굳이  고구려  공격을  감행 하려  한 
것도  성공을  통 해서  안팎의  여러  문제점을  말끔히  정리하고자  한  의도에서였다 
태종이  직접  원정에  나선  데에도  그런  목적이  깔려  있었다 

당 태종은  완벽 한  승리를  거두기  위 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서  644 년  먼저 
사 농 승 히 MS  상리 현장 _i 편! 을  고구려에  보내었다  이는  고구려의  내부  동향 
파악과  함께  전쟁의  명분을  찾으려 는  것이었다  상리 현장은  그  직후인  645 년 
초에는  백제와  신라로  가서  태종의  조서를  전달 해  고구려  원정에  동참하기를 
촉구 하였다.  그에  대해  두  나라의  반응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 다.  백제는  당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고구려  공격이  개시 되자  그를  틈 타  신라  공격에 
나 섰다.  그러나  백제와  달리  신라는  당의  요구에  부응 해  3 만,  혹은  5 만의  병력 
을  파견 하였다 『당서  唐 ■:』 에  5 만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신라가  당 
에게  공식  통보 한  수치로  보 인다 

그런데  신라의  파병이  쉽게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파병  문제  자체를  놓고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크게  벌어 졌다  혹시  백제가  공격 할지  모른다고  우려 한  반 
대파와  당의  강 한  요구를  뿌리치기는  곤란하다는  찬성 파의  주장이  대립 하였다. 
겉으로는  파병  인원을  5 만이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3 만을  보내는  선에서  일 
단  타협을  본  듯 하다.  대 백제 전에  대비하기  위 한  조치였다.  과연  우려했던  대로 
백제가  틈을  타  서쪽  변경의  일곱  성을  함락 하는  사태가  벌어 졌다  게다가  태 
종의  고구려  친정 마저  실패로  끝났다  이로  말미 암아  신라  내정은  책임  문제를 
놓고  일대  혼란에  빠졌다  출정이  마무리 되었을  무렵인  645 년  11 월  이찬  비 담 » 
이  상대 등으로  임명된  일은  그와  관련된  예사 롭지  않은  사건이었다 
선덕여왕  5 년 (636) 에  임명된  전임자  수품래 의  향방은  뚜렷 하지  않 지만  비 
담이  645 년  상대 등에  취임 한  것이다  전후  상황으로  머루어  비 담의  상대 등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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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출정  사건과  무관 하지가  않다  특히  바로  얼마  뒤  비 담의  행적을  염두에  두면 
그의  상대 등  취임은  출정  사건으로  빚 어진  처리의  부산물 이었음이  확실 하다 

전쟁의  결과  때문에  병력  파견을  강력 하게  주장 한  쪽의  입장은  불리 해 질 
수밖에  없었다.  파병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는  분명 하지  않 지만  패전  자체와  백 
제에게  영토를  빼앗긴  것은  문제였다.  따라서  참전을  주장 한  쪽은  당연히  수세 
에  몰렸다  그를  무마하기  위 해  내어 놓은  일종의  협상  카드가  수 품  대신이 거나 
혹은  공석  e® 이었던  상대 등에  강경론자 인  비 담이  임명된  것이다  당에  적극적 
으로  접근 하는  등  외교  활동을  추진 한  쪽이  여왕  지지  세력이었다면  참전을 
적극  주장 한  일파도  역시  그들이었다  참전을  반대 한  쪽은  역시  여왕의  반대편 
에  선  일파들로 서  가장  적극적  반대론을  펼친  대표자가  바로  비 담 이었다.  그런 
비 담이  상대 등이  됨으로써  일단  일촉즉발의  긴박 한  상황은  넘겼으나  실상은 
안전핀이  뽑힌  폭탄이  던져진  상태나  다름없었다  비 담  일파가  그런  절충적  제 
안을  받아들 인  이유는  다음의  왕위를  승계 하는  데  가장  유리 한  자리가  상대 
등이었기  때문이다  선덕여왕의  최후가  그리  멀지  않았던  상황도  그런  결정을 
받아들이 는데  작용 하였다. 

내부  갈등은  잠시  가라 앉았지 만  물밑에서는  줄곧  들끓고  있었 다.  문제는 
선덕여왕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에  달려  있었다  반대파들은  다시 
는  여왕이  즉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들이  들고  나 온  명분은  당  태 
종이  말했다는  ‘여 주불 능선 리론’ 이었다  한편  아직  여러  모로  즉위 하기  곤란 한 
상황이었던  김 춘추  중심의  여왕  지지 파들은  성골의  남성이  존재 하지  않 는다 
는  이른바  ‘ 성골 남진 론 stB ■’을  명분으로  내세워  선덕여왕의  4 촌  동생인  승 
만 M 을  밀었다  이  점에  관 한  한  두  입장  사이에는  한  치의  양보나  타협점이 
없었다  두  입장이  팽팽히  대치  중인  상황에서  김 춘추가  왜로  건너 갔다  646 년 
9 월  새로  출범 한  왜의  대화 개신* 化 改新  정부에서  개혁을  이끈  주요  인물인  고 
향 현 리  ■가  신라를  방문 하였다.  그가  12 월  귀국 할  때  김 춘추도  답방의  명 
분을  앞 세워  따라나 섰다.  김 춘추가  도 왜 할  수  있었던  것은  대립 하던  두  일파의 
합의에  의 한  것이겠지만  바닥에  깔 린  속셈은  달랐다. 

‘여 주불 능선 리’ 파는  김 춘추가  부재 한  틈을  적절히  활용 해  큰  일을  도모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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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었다  성골 남진’ 파는  왜를  대상으로  한  외교적  목적  외에  여왕의  즉위와 
관련된  동향과  정보  일체를  파악 하는  목적이었다  왜에서 는  동아시아  최초로 
593 년  추고 推古가  또  642 년에는  황극皇 極 이  왕위에  오르는  등  이미  두  차례나 
여왕이  승계 하는  경험을  하였다  왜에서  여왕의  즉위가  가능하였던  것은  직전 
국왕이  정당 한  후계자  없이  사망 해  정쟁이  벌어 질  위험성이  커  일종의  타협 책으 
로서  왕비가  즉위 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특수  상황의  과도기적  방편 이었던  셈 
이다  645 년  대화 개신  추진 파가  집권에  성공하자  황 극이  즉시  물러 났음은  그를 
방증 한다.  그런  정보는  여왕의  즉위를  지지 하는  일파에게 는  더 할  나위  없는  좋 
은  명분이었다  김 춘추는  답방을  도 왜의  형식적  명분으로  내 걸었겠지 만  실은  그 
런  실상과  동정  파악이  본래의  목표였다 

여왕  지지 파의  거두  김 춘추가  없는  틈을  타서  상대 등  비 담은  647 년  1 월  초 
염 종 康宗  등을  부추 겨  명 활 산성을  거점으로  자신의  즉위를  겨냥 해  반란을  일 
으켰다  ‘여 주불 능선 리’ 를  명분으로  내걸 었 음은  물론이다.  이때  여주는  물론  선 
덕여 왕이기도  하지만  그  뒤를  이어  진덕 여왕을  추대 하려는  데  대한  반발이 기 
도  하였다  선덕여왕은  난이  막  시작된  시점인  1 월  8 일  사망 하였다.  선덕여왕은 
시해  당 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노령이 고  병약 한  상태였으므로  반란이  일어나 
자  그  충격으로  사망 하였다  선덕여왕을  뒤이 어  승만이  즉위 하니  바로  진 덕여 
왕  眞 德 女 王이 다. 

비 담의  난은  1 월  17 일까지  십여  일간  계속되었다  지배 귀족들이  크게  둘로 
나 뉘어  왕 경  일원  전체가  반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비 
담  일파가  우세 해  왕 군 또 軍의  거점인  월성  과* 을  포위 해  공세를  가 하였다  왕 군 
이  크게  수세에  몰렸을  때  명장  김유신이  기지와  책략을  발휘 해  병사의  사기 
를  북돋 우고  마침내  위기  상황을  극복 할  수  있었다  1 월  17 일에  이르러서는  전 
세가  완전히  역전 됨으로써  왕 군은  비 담의  반란을  진압 할  수  있었다  막  출범 한 
새  정권은  비 담의  난에  직접  가담 한  주모자  30 인과  그들의  9 족까지  연좌 시 켜 
죽이 는  등  엄 형을  가 하였다  이는  그런  반란이  재발 하지  못 하도록  하려는  경고 
성의  조치였다  이로써  사실상  새로 운  시대의  막이  올랐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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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국 통일과 
전개 


삼국통일과  중대의  지배체제 
하대의  개막과  전개 


신라의  멸망 


김 춘추의  집권과  중대  왕권의  성립 
백제  _ 고구려의  멸망과  삼국통일 
중대의  지배체제와  운영  원리 
불교  교 학의  발달과  문화의  성숙 
국제관계의  변화와  중대  왕권의  몰락 


중대의  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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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춘추의  집권과 
중대  왕권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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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춘추에  대한 극단의  평가 

『삼국사기  aitE』 에는  신라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의 
세  시기로  구분하고,  태종 무열 왕 太宗 武烈 또  이후  그의  직계가  즉위 했던  혜공 
왕 S 衆또 (재위 765-780) 까 지를  신라의  중심 시기인  ‘ 중대’ 로  설정하였던  사실이 
전 한다.  이는  신라인들이  태종 무열 왕,  즉  김 춘추의  집권을  신라 사  전개의  획 
기적  분기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 다.  현재  역사학계 에서도  신라의  ‘ 중대’ 
를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번영을  누 린  신라  최고의  전성기로  이해하고  있다 

김 춘추가  살았던  7 세기  전반은  동아시아  전체가  격동 하던  시대였다  수 W- 
당 합 이  5 히 6 국 ■十 츠國  이래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중국  지역을  통일하고  주 
변 부에  힘을  과시 하면서  5 세기  이래  동아시아  각국의  세력균형  속에서  안정화 
되었던  국제질서가  위협 받게  되었다  강력 한  수  •  당의  등장에  맞서기  위 해  고구 
려가  거란 契丹  ■말갈! 雜 I  부락을  강력히  통제하고， 또  신라에  빼앗겼던  한강 유 
역을  다시  만회 하려는  전략을  수립 하게  되면서  590 년대  이후  신라와  고구려는 
이전과  비교 할  수  없는  매우  격렬 한  전쟁  상태에  돌입 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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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가  신라  북 변을  치는  틈을  이용 해， 백제도  신라의  서 변을  거세게  공격 하 
며  낙동강  방면으로  동진 하였다 

김 춘추는  긴박 하게  전개된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해 
신라가  처 한  국내  •  외의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하였다  그는  왕도정치  에 
기초 한  유교정치 이념을  수용 하여  신라의  중앙집권체제를  혁신 하였고,  나®  • 
당 ■의  군사동맹을  이끌어내어  삼국통일의  전략적  기초를  마련 하였다  김 춘추 
는  단순히  당의  힘에  빌 불으려  한  것이  아니라  신라의  안전과  발전을  위 해  당 
의  선진적인  국가체제와  동아시아  전략을  직시하고  활용 하였다.  김 춘추는  이 
후  300 년을  더  지탱했던  신라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의  새로 운  전범을  만들 
어 내었^ ■ 

물론  당이란  외세를  끌어 들여  동족 국가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 시킨  ‘배족 
자 W 族#’ 라며， 김 춘추를  극단적으로  비난했던  평가를  필두로， 김 춘추의  정치적 
외교적  행각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 보는  인식이  현재까지도  학계에  상당히 
널리  펴져  있다  그러나  김 춘추의  행동에  대해  ‘배 족’ 이라는  근대적  민족주의의 
잣대를  대는  것은  무리 한  적용이다  김 춘추의  천당 외교 _ 校를  모화주의 ! 
主 ■와  외세의존으로 만  평가 하는  것은  그의  친당 외교가  추구 한  궁극적  목적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 한  것이다 


춘추와  비 담  이름이  역사를  말 하다 

김 춘추가  태종 무열 왕으로  즉위 한  해는  654 년이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신라 
최고의  권력자로  부상했던  시점은  그보다  앞서  상대 등 i 次等  ‘비 담의  난’ 을  진 
압 했던  647 년이었다  ‘비담 ■’은  불교  소승 경전 小 ■과의  이름인데  비 해， ‘춘 
추 春秋’ 는  공자 孔? 가  지은  역사책으로  유교의  아이콘이다  7 세기  전반  신라  정 
치 계의  라이벌이었던  두  지도자의  이름은  이처럼  각각  불교와  유교에서  차용 
되었고， 비 담의  몰락에 는  신라의  정치이념이  불교에서  유교로  전환되는  ‘ 시대 
변화’ 가  상징처럼  숨어 있 다.  비 담이  불교를  지배이념으로  삼은  이상국가 a 想 國 


>i _ Im 


184 


총로서  ‘ 진골 연립’ 의  왕국을  지향 하였다면， 춘추는  유교적  왕도정치를  기 
초로  한  ‘ 국왕 國 또  중심’ 의  집권체제  확립을  정치적  목표로  삼았다 

물론  당시  신라에서는  불교가  여전히  지배이데올로기로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불교적  이상 ■想  군주 인  ‘ 전륜 성왕 轉輪 聖王’ 이나  ‘왕즉 불 王 (왕이  곧  부 
처다 〉 ’  사상을  통 해  불교  역시  신라의  왕권  강화에  이바지 한  바가  컸다  또  화랑 
도 花 S， 에서도  승려가  화랑을  보좌 하며  낭도® 徒들을  교육,  선도 하는  등  국가 
발전단계에서  야기되는  인간사회의  갈등이나  모순을  종교적으로  치유 하여  신 
라인의  단결을  이끌어 내었고， 국가관을  함양 하는  데도  제  역할을  수행 하였다 
그러나  불교는  종교 였기  때문에， 당시  신라가  처 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 하는 
올바른  정치시스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본질적  한 
계가  있었 다. 

당시  신라에서  유학이  점차  정치적  문화적  저변을  넓혀간  것도  그  때문이 
었 다.  진평 왕대  » 平 王 代  이후  유학과  중국의  예제 禮 制는  신라의  관료조직  정비에 
이념적  기초를  제공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도덕적  실천  원 리에까지  영 
향을  미쳤 다.  불교에  유교  사상을  조화 롭게  결합 한  원광 ■보의  ‘세속 오계 世俗 5 
넷’ 는  바로  그러 한  시대적  산물이었다  또  612 년 (진평 왕  34) 에  두  명의  신라  청 
년이  3 년  동안 『시경 識5』, 『상서 尙書』， 『예기 禮 記』， 『좌전 左傳』 등의  유교경전을 
익혀  나라에  충성 할  것을  맹세 한 「임신서 기석  이나  “ 추운  겨울이  와 

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기개를  알  수  있 다” 는 『논어  ■험』 의  구절이  당시  신라 
지배층의  좌우명으로  널리  유행하였던  사실  등은  이  시기에  유학이  신라사회 
에  얼마나  깊숙이  파급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특히  “ 너는  불교를  공부 
할  것이냐?  유학을  공부 할  것이냐?”  묻는  아버지의  질문에  “ 불교는  세속을  떠 
난  교리라 서  저는  유학을  배우겠다” 고  한  강수® 닭의  대답은  진평 왕  이후  격 
상 되어 가고  있었던  유학의  정치적  위상을  잘  대변하고  있 다.  강수를  비롯 해  이 
시기  유학에  진력 했던  신라의  청년들은  김 춘추의  혁신적인  정책과  나 당 동맹  ：: 
iSP?® 의  외교를  뒷받침했던  가장  중요 한  일꾼들 이었다 

유학이  신라에서  급부상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왕권  측의  적극적인  수 
용과  보급  의지가  크게  작용 하였다  유학 적  소양을  지닌  관리들은  일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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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한문에  능 하였기  때문에， 삼국간의  항쟁  국면에서  세금을  효 울적으로  징 
수하고  병력을  신속히  동원 하는  문서 행정  시스템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유 
학  수용의  목적은  이에  그 치지  않았다  유학의  근본은  효# 에  있 고,  이  효는  궁 
극적으로  ‘ 충®： 오로  귀결된다 「임신서 기석」 에서  유학  공부를  맹세했던  청년들 
의  목표도  “ 국가에  대한  충성” 이었다  유학은  ‘군 군신 신 왕은  왕다 워야  하 
며，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처럼,  신하와  절대로  동격 일  수  없는  초월적인  왕권 
과  그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관료들의  머릿속에  손쉽게  주입 시 켜  주었다  또한 
왕도 王 편는  문덕  文德 뿐만  아니라  애민 을  위 한  무 덕 武 德의  겸비도  당연시하 였 
기  때문에  전쟁이  백성을  몰락 시 키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백성을  구원하기  위 한 
것이라는  정치적  선동도  가능케  하였다 

‘비 담’ 처럼  불교식  이름들이  유행하고  있던  시절에  그들과  구별되는  ‘ 춘추’ 라 
는  이름은  어 린  춘추의  자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는  후일  김 춘추의 
행동을  통 해  잘  알  수  있다  성인이  되면  ‘ 자끈라 는  새로 운  이름을  지어 주는  유 
교  예법 인  ‘ 관례 冠禮’ 가  신라에서는  김 춘추의  아들들에서  최초로  확인된다  또 
648 년  김 춘추가  당 태종 唐요 宗을  만나 서  맨  처음  요구 한  것도  당의  국학 ■學에 
서  행 해진  공자에  대한  석전 ■  의례와  유교  강론 ■을  참관 하는  것이었고, 
춘추가  신라로  돌아 온  뒤  국학  건립의  초석을  닦은  사실들은  유학과  중국문화 
의  수용에  대한  김 춘추의  태도와  인식을  잘  말 해준다  비 담의  난  이후  진 덕여 
왕대  히 ft 에  김 춘추가  단행했던  중앙집권적  관료체제  확립을  위 한  혁신적 
정책이나  예제 의  수용  나  •당의  밀월 적  외교관계의  구축  등은  기실  모두  아 
버지  용춘이  지어 준  그의  이름  ‘ 춘추’ 에서  이미  싹을  퇴웠 다고  할  수  있 다. 


진덕 여왕의  즉위와 그  의 미 

647 년  정월 교전  상대 등  비 담과  염 종 康宗  등  구 귀족의  반란을  진압 한  김춘 
추와  김유신 숲 MS 은  정국을  완벽 하게  장악 하였다  비 담은  “ 여왕은  잘  다스 릴 
수  없다” 며  반란을  일으켰 지만,  김 춘추  일파는  그들이  보란  듯이  선덕여왕:1: 


>i _ Im 


186 


■쇼2 에  이어  다시  여왕을  내세웠다  이가  바로  진덕 여왕이다  김 춘추는  당시 
소외되었던  하위  골품  출신  인사와  지방  출신  인사들을  규합 하여  자신의  세 
력  기반으로  삼았다  나아 가  이들을  국가의  공적  질서에  포괄하기  위 해  관료 
조직을  확충하고,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체제를  확립 하려  하였다  이로 
인해  종래의  귀족 연합체제를  지지 하는  보수적인  진골  대등* 뿜  세력과  갈등 
을  빚었다 

법 흥 왕 이래  신라의  왕들은  자신을  ‘태왕 iaT 이라  칭 하며  왕권을  강 
화 하기  위 해  노력 하였지만  진골  권문 들이  진지 왕 «원 또을  폐위 시켰던  사건 
으로  볼  때  당시  신라  왕권은  일정 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신라  국가는  왕을 
포함 한  진골  세력의  공동지배  위에  세워 진  건물이었다.  왕과  진골들이  식 읍* 
& 이나  녹읍綠 邑을  통 해  경제권과  군사권을  분할  지배하고,  그  지역들의  재생 
산을  진골들이  책임지 는  방식,  즉  국가가  왕과  진골  권력의  총합으로  운영 되 
었다  진골 연합체제는  생산력이  불안정하고  자연재해에  크게  취약했던  고대사 
회 古代 社# 에서는  왕이  전국을  일원적으로  지배 하여  국가재정  전반을  총괄 하 
는  시스템보다는  재정적  위기에  대처 하는  데  유리 한  점이  많은  꽤  유연성이  있 
는  체제였다. 

이러한  신라의  국가시스템  유지에는  진골 세력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 했 
다  왕은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 하지  않 고， 진골 귀족들의  ‘ 회의* 議’ 를  통한  협 
의를  거처  정책을  결정 했다  또  이러한  귀족 회의체의  구성원이었던  ‘ 대등요 찰이 
라는  관직은,  고구려에서  대대로 병 ■의  선임이나  연개소문 端蓋 蘇: 4：  집안의  부대 
인 직의  계승  사례처럼,  진골  집안의  공동  추천을  받아  왕이  추인 하는  형 
식을  빌었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  대등 회의를  주재 하는  상대 등도  대등  중 
에서  왕이  임명 하였지만,  본질적으로는  대등  집단과  이해를  같이 하는  존재였다 

진골들도  왕과  마찬가지로  신라  국가의  성장을  바라고  있었지 만  그  열매를 
왕실이  독식 하거나  진골의  고유 한  특권과  기존  진골 연합체제를  왕이  훼손 하려 
한다면,  비록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냥  좌시 하지  않았 다.  왕권의  성장을  마 
뜩찮아  했던  진골  대신들은  왕권을  보좌 하는  김용 춘 _ •춘추 _  부자 오구, 
김서 현실!%  •  유신 MS  부자  등  왕당파의  급속 한  성장에  촉각을  곤 두세웠다. 


물론  당시  진골  대신들도  대부분  중앙집권적  국가시스템을  확립 하는  것이  신 
라의  피 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 다.  고구려  •백제와  연일 
계속되는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치열 한  전쟁  국면  속에서  지금과  갈은  진골 
세력의  권력분할 체제가  국가적  총력전을  펼 치는데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음 
을  진골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진골  권문들의  마음속에는  왕실이  개 
혁  국면을  활용 해  성장 한  왕권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고유 한  기존  특권을  빼 앗 
아 갈  수도  있다는  불안과  불신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진골  귀족들  사이에도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책을  찾지  못 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한편  선덕여왕은  고구려  •백제의  침략을  외교적으로  막기  위 해  적극적인  친 
당 외교노선을  추진 하였지만,  당 태종은  신라  사신에게  “ 여자가  왕이라  고구려 
백제  양국이  신라를  업 신여 겨  공격이  끊 이지  않 는다” 고  모욕 만  주었다  더욱이 
642 년  김 춘추의  사위  김 품 석 쇼 afi 의  난행과  비겁 한  항복으로  대야 성체 ■을 
백제에  빼앗기게  되면서  왕실과  왕당파의  입지는  더욱  좁아 지게  되었다  대야 성 
은  지금의  합천 映 씨  지역으로  낙동강  서안의  중진 ■이다  대야 성을  비롯 한  40 
여  성의  함락으로  이제  신라는  옛  가야 항， 땅을  모두  백제에  빼앗기게  되었다. 
소백산맥 이라는  안전 한  방어선을  잃어버 리고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백제와  대 
치 해야만  했다  백제 군이  낙동강을  넘 어서면  이제  수도  경주가  곧바로  함락될지 
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 고  있었다 

김 춘추가  목숨을  걸고  직접  고구려에  가서  ‘ 청병 請兵’  외교를  시도 한  것도 
이처럼  사면초가에  몰 린  신라  왕실과  왕당파의  입지를  개선하기  위 한  고육책 
이었다  그러나  연개소문은  김 춘추의  손을  뿌리 쳤다  설상가상으로  당 태종의 
고구려  침공도  645 년  안 시성  던 M  전투의  패배로  좌절되었다  더욱이  당의  고 
구려  원정을  돕기  위 해  신라군  3 만이  고구려를  치기  위 해  북진 하자,  그  틈을 
노 리고  있던  백제가  신라의  서쪽  국경  7 성을  빼 앗았다.  신라의  민심은  흉 흉해 
졌고  여왕의  지도력은  땅에  떨어 졌 다.  이제  신라  지배층들  사이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으로  멸망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 오고  있었다 

이러한  신라  정국의  불안을  더욱  가중 시킨  것은  선덕여왕  이후에도  그녀를 
이어  즉위 할  성골 St  남자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진평 왕이  애초  성골  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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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태종 무열 왕 

眞智 王 

龍春 

太宗 武烈王 

그림 1  진흥왕-태종 무열 왕왕 계도 


다했기  때문에  선덕 공주를  세웠 듯이  그가  정 한  좁은  성골  가계  내에는  선덕을 
이을  왕위계승 권자  역시  그녀의  사촌  여동생인  ‘ 승만 »’  후일의  진덕 여왕  밖 
에  없었다.  진평 왕이  신하들에게  강요했던  왕위계승 방식대로라면  선덕을  이어 
다시  한  번  여왕이  즉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왕당파는  여왕  외에는  다 
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선덕여왕의  천당 외교노선이  효과를  발휘 하지 
못 한  현실에서  진골들은  또  다시  여왕의  즉위를  받아들 일  수는  없었다  결국 
상대 등  비 담은  진골을  규합 해  647 년  정월  “ 여왕은  잘  다스 릴  수  없다” 며  반란 
을  일으켰 다. 

그러나  비 담은  패배 하였다  이는  진평 왕과  선덕여왕이  준비 해둔  김 춘추,  김 
유신  세력  덕분이었다.  상대 등  비 담 세력을  제압 한  김 춘추는  이제  자신의  정치 
적  비젼을  실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  비 담의  난은  왕권과  진 
골  대등의  대립과  길항관계에서  점차  전자가  승리 하여  신라에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 하였다  김 춘추는  “ 여왕은  잘  다스 리지  못 한다” 는 
비 담의  주장을  일축하고  보란  듯이  다시  여왕을  옹립 하였다  조금  무리 한다면 
춘추가  직접  왕이  될  수도  있었지 만， 또  다시  여왕을  즉위 시킨  것에는  신권  E 
« 이  개입 할  수  없는  신라  왕권의  신성성과  절대성을  내외에  표방 하는  상징성 
이  내포되어  있었 다. 


김 춘추의  도당 외교와  ^ 당정 책 

진덕 여왕이  즉위 한  이듬해인  648 년  김 춘추는  당 태종을  만나기  위 해  60 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중국으로  건너 갔다  현실의  실권자가  난관이 
많은  외교  교섭에  직접  나서 는  위험을  무릅쓴  사실은  그것이  갖는  비중과  심 
각성을  말해준 다.  김 춘추는  신라의  명운을  마치  당과의  외교  성사  여부에  건 
듯 하였다  그는  도당  행차를  당면의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신라를  자신이 
오래도록  꿈꾸어  왔던  모습으로  만드는  최선의  길이라  여기고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당과의  외교  교섭에  성공 해  우군을  확보 하는  것은  내부  안정을  도모함 
과  동시에  장 차  신라사회를  새롭게  만들  중국의  선진문화를  체득 하는  길이기 
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김 춘추가  당 태종을  친견 하는  자리에서  당 
의  국학 ■풀에서  행 해진  석전 ■혈  의례와  국학의  강론 _  교육을  참관하고  싶 
다는  뜻을  피력 한  사실이다  석전은  공자를  기리는  제사 의례이 고,  국학은  유 
학  교육의  전당이다  이러한  춘추의  제안은  유학에  심취 해  있었던  자신의  모화 
적* 華 05  성향을  표현 하여  당 태종의  마음을  사로 잠으려는  외교적  수사 fi 辭로 도 
볼  수  있 지만,  신라의  국가체제를  유교  정치이념으로  일신 하려는  자신의  꿈과 
포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김 춘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유학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김 춘추가  외교적  목적을  밝히기에  앞서 
먼저  당의  유학  및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이자  당 태종은  자신이  직접  쓴  비문 
인 「온탕 비  S 湯 碑」 와 「진사 비 營 補 碑」,  그리고  새로  지은  역사서인 『진서 품 書』 를 
선물로  주고， 신라왕에  버금가 는  ‘ 특진 ■’의  벼슬을  내리는  등  특별히  환대 하 
였다  이는  춘추를  장 차  신라의  군주가  될  인물로  예우 한  셈이다 

김 춘추는  겉으로  일단  국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의  입당  목적을 
감 추고  있었다  종래  신라의  사절이  매번  당에  가면  고구려  •  백제의  공격을  막 
아 달라며  아 쉬운  소리를  했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김 춘추의  내심을  궁금 하게 
여긴  당 태종이  오히려  입당의  목적을  먼저  물었다  그때서야  김 춘추는  마치  기 
다렸 다는  듯이  자신이  품었던  신라의  사정을  곡진히  말하기  시작 하였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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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나 눈  대화는  밀약 답게  감춰져  있 다가,  공교롭게도  뒷날  신라와  당이  서로 
격렬 하게  싸웠던  나  •  당 전쟁 기에  그  실체가  드러 나게  되었다  신라가  백제  땅을 
차지하고  당에  반기를  들자  당의  장군  설인 귀가  이를  꾸짖는  편지를  문무 왕义 

에게  보냈다.  이에  문무 왕은,  선친  김 춘추가  당 태종을  만났을  때  당 태종이 
“ 고구려를  치는  것은  땅이나  재물에  욕심이  나서 가  아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평정 되면  평양 «  이남의  백제  땅은  모두  신라에게  주겠다” 고  직접  약속 하였 
던  사실을  강조 하는  답서 答書를  보내었다. 

이는  당시  당 태종이  김 춘추와  함께  고구려  정벌를  위 한  새로 운  전략을  모 
의하였고,  이때  당나라  단독이  아니라  신라와의  협력과  군사동맹을  적극적 으 
로  고려 하였음을  알려 준다  더욱이  주목 해야  될  점은  당이  고구려만을  공격 했 
던  기존의  패턴과  달리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정벌 한다는  전략상의  큰  변화 
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백제는  그간  신라보다  더  자주  당에  조공 사절단 
을  파견 하였기  때문에  당 태종이  백제를  정벌 하겠다는  발상을  먼저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 는다.  이는  애초  김 춘추의  구상으로， 고구려  정벌에  실패했던  당 태 
종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 해  그가  가지고 간  히 든 카드였다고  생각된다. 

645 년  당의  고구려  원정  때  신라는  3 만  명을  동원 해  고구려의  남쪽을  쳤지 
만， 백제는  오히려  이  빈틈을  노려  신라의  일곱  성을  빼 앗아 갔다 『수세^』 에 
잘  표현되어  있듯이  이미  당 태종도  백제의  친고 구려 적  성향을  감지하고  있었던 
터였다  또한  안 시성 혔 ■에서의  뼈아 픈  회군을  경험했던  당 태종으로 서는  요 
하 에  집중된  고구려의  방어력을  분산 시 키고， 평양 성  공격의  최대약점인  군 
수 품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신라의  보다  적극적인  군사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던  때였다.  결국  김 춘추와  당 태종은  고구려의  멸망이 라는  서로의  이해 관 
계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백제 부 터  정벌 해  신라를  고구려  공격의  안 
정적인  남방 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새로 운  전략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김 춘추 
와  당 태종의  만남에서  출병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 만  나 당연 합군이  우선적 으 
로  백제를  멸망 시 키고  이어  고구려를  정복 한다는  군사작전계획은  이미  구상 되 
었 음이  분명 하다  고구려에  앞서  먼저  백제를  정벌 해야 한다는  김 춘추의  구상과 
제안은  그의  외교  승부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 준  대목이었다.  기실  백 


제는  김준 추의  세치  혀로  멸망되었다고  해도  틀 리지  않다고  생각된다 

김 춘추로서 는  구두로  약속 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일단  나  •당의  군사동맹이 
라는  큰  성과를  갖고서  의기양양 하게  귀국 하였다  이로써  김 춘추의  역량은  충 
분 히  드러났고， 그의  정치적  위상도  한결  높아졌 다  김 춘추는  귀국  이후  지배 체 
제를  새롭게  구축 해갈  기초  공사에  착수 하였다  당제의  적극적  수용이  바로  그 
것이다.  이는  당과의  군사동맹을  대내외적으로  굳 히는  과시용 이며  동시에  자신 
의  즉위  기반을  조성한다는  이중의  목적에서였다  그  첫  시도로서  649 년  당의 
관복 官® 을  수용 하였다  651 년  당 복을  입은  신라  사신이  왜  ® 에  갔을  때  이  당 
복은  외교  마찰을  빚었다  심지어  왜에서  신라를  공격하자는  주장까지  나 온  것 
은  당 복  착용에  내재된  위력을  보여  준다  신라의  주변국에 서도  신라와  당의  동 
맹을  인지하기  시작 한  것이다  김 춘추의  노림 수는  일단  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김 춘추는  당 복  수용을  시발로  제반  분야에  걸쳐  당제  수용에  박차를  가 하 
였다  650 년에는  진골로서  아 홀 ■을  잡도록  하고,  신라의  독자적  연호  사용 
을  포기 하면서  당의  영 휘  * IS  연호를  수용 하였다  바로  이해에  진덕 여왕이  이 
제  막  즉위 한  당고 종 충의  치세를  찬미 한 「태평 송 太 귀 «」 을  직접  비단에  짜 
서  김 춘추의  아들  법 민  sa  편에  보낸  것도  당과의  긴밀 한  관계를  굳건히  하기 
위 한  것이었다.  당의  관복과  연호,  그리고  태평 송을  통 해,  이제  신라는  당  중심 
의  천하  질서에  귀의 하였다는  것을  대외에  가시적으로  선언 한  셈이었다 


국랑  중심의  지배체제를  향 한  첫걸음 

김 춘추가  추구했던  이러한  친당 정책은  사실  외교  전략에 만  그 치는  것이  아 
니었다  오히려  본질적인  목표는  중국의  선진적인  정치이념과  유교적  예제,  국 
가 의례  등의  수용을  통 해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체제를  확립 하는  데  있었 
다  김 춘추는  진덕 여왕  5 년 波1 년)  큰  폭의  정치개혁을  단행 하면서  그  첫걸음 
을  내딛었 다. 

김 춘추는  우선  기존의  품 주 棄 초를  발전적으로  해체 해  ‘집 사부 執事®  ’ 와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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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부#®  ’ 라는  두  개의  독립된  관 부를  출범 시켰다  이는  왕의  비서 기구와  재정 기 
구를  한층  강화 한  것이었다  집사 부는  왕정의  기밀를  출납 ■하는  왕의  직속 
기구였다  집사 부는  왕과  행정을  분담  집행 하는  일반  관 부  사이에서  위로는  왕 
명을  받들고,  아래로는  여러  관 부를  연결 하거나  통제 하는  지위를  갖고  있었 다. 
한편  창부를  따로  설치 하면서  동시에  상사서  署’ 를  그  예하  관서로  삼았다 
상사서 는  국가를  위 해  헌신 한  공훈자 에게  보답의  상을  내리는  일을  담당 했 다. 
김 춘추는  국왕에게  충성 한  자들에게  정당 한  물질적  보상을  하여， 앞으로  자신 
에게  충성 할  세력들을  포섭  •  양성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 다.  김 춘추는  창부 
를  통 해  국가의  재정과  경제를  착실히  장악 해  나갔으며,  상사 서를  통 해  신진 
사류 떼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었다. 

651 년의  개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중앙관서  조직을  영  令 (장관 \  경  W (차 
관 \  대사 大 송,  사 史의  4 등급제로  조직화하고， 행정관료를  양성하는  국학의  기 
초를  닦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때에는  교육 직인  박사,  조교에  하급직 인  대사, 
사  각 2 인에  불과 한  초보적인  관원  구성을  하고  있었지 만,  신라에  유학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의  씨앗이  김 춘추에  의 해  뿌려 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국학의 
설치는  각  관청의  직급을  4 등급제로  만든  것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 다.  4 등급 
제는  행정의  지휘계통과  업무를  나 누어서  효율적으로  전담케  하기  위 한  것인 
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사， 사  등의  실무 행정을  담당 할  인재가  원활히 
충원될  수  있 어야  가능 한  일이었다.  결국  국학은  4 등급제  실현의  기초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국학  이전  신라의  인재  양성은  화랑도가  담당하고  있었다  화랑도의  인재 
선발은  진골  자제인  화랑과 의  관계에  의 해  결정되었다  이는  귀족의  천거 제 
■  에  다름  아니었다  더욱이  화랑과  낭도  사이에는  공적  성격보다는  사적인  관 
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로  인해  화랑에  의 해  천거  발탁된  낭도는  귀족 
들의  가신적 총 g 細  역할을  수행 하였다  결국  화랑도는  공적인  관료  선발로  나 
아가는  과도기적  제도였다  신라를  유교  정치이념에  기초 한  국왕  중심의  관료 
체제로  전환 하려고  했던  김 춘추에 겐  화랑도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 할  새로 운 
인재  양성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것이  당 태종을  만났을  때  석전과  국학의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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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청 하는  형식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또  귀국하자 마자  신라에  국학의  기 
초를  닦았던  것이다 

그러나  진 덕여 왕대에  단행된  김 춘추의  국학  설치  과정을  보면,  국학이 라는 
명칭을  사용 했는지도  불확실하고， 직급이  낮은  하급 행정직 만  설치 하는  등  초 
보 적인  걸음마  수준이었다  이는  김 춘추가  국학을  전면적으로  수용 하는  데  현 
실적  부담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비 담의  세력이  제거되었지만 
내부적으로  아직  김 춘추의  개혁에  반발 하는  진골들이  남아있었고,  더욱이  삼 
국 통일전쟁이  가열되고  있던  전시  상황에서  그들과의  정치적  갈등을  감수 하 
면서 까지  당장  추진 하는  것보다는  국학  설립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국의  방 
향을  예의주시 해간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국학은  그의  손자인  신문 왕대 » 文 또 
« 에  완성되었다 

진덕 여왕  5 년에는  왕궁의  시위 부 侍衛 땅도  갖추어 졌다  시위 부는  국왕을  경 
호 하는  금 위 군 »衛@ 을  말 한다.  이때  시위 부에는  3 도 徒,  즉  세  부대가  설치되 었 
는데,  진평 왕대의  시위 감분 에  비교 할  때,  금 위 군에  대한  대대적인  인원  확 
충과  재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금 위 군의  확대는  왕권의  위상을 
높이고， 그  힘을  과시 하여  진골  귀족의  반란을  미연에  방지 하는  효과를  노 린 
것이다  행정과  경제를  장악 하려는  집사 부와  창부의  설치와  마찬가지로  시위 
부  역시  군사적인  면에서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 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진덕 여왕  5 년에는  예부禮 部， 음성서를 聲 署， 대도서 大道 署,  전사서 典祀署 
등  예 부  및  제사  의례  관련  부속  관청 기구  등이  크게  정비되었다  음성서는  음 
악을  관장 한  관부였 고,  대도서 는  사전 퓨典,  내도 감며 道 監으로  별칭 되었듯이  왕 
궁  내의  사찰을  관리 하던  기구였다.  한편  전사서 는  제사 의례를  관장 하던  관청 
이었다  유교의  예는  악 별에서  완성된다.  예와  악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러한  관청들은  진덕 여왕  5 년  정월에  처음  실시된  하 정례  를  진행하고  장 
엄 하는  역할을  수행 했 다.  국왕이  조원 전® 元 殿에서  백 관으로부터  신년의  축하 
를  받는  하 정례는  전  신라를  국왕에게  집중 시 켜  왕권의  중심 성과  절대성을  시 
각 적으로  표출 하는  의례였다  김 춘추는  유교적  국가 의례를  수용 해  왕자 主 者의 
권위를  확립 하는  데에  진력 하였다.  이러한  국가 의례의  수용과  정비는  그가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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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즉위 한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김 춘추가  추진 한  이러한  제도개혁은  자신의  집권을  겨냥 한  사전  정지작업 
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새로 운  왕도정치를  실현에  옮기고  정착 시 키는  데에는 
일단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성공 할  수  없었다.  또  그러 한  개혁  과정에 
서  자신을  지지 하는  인재들을  요직에  등용 하여  자 파의  힘을  키웠다.  이는  머지 
않아  닥 칠  왕위계승의  상황에  착실히  대응하기  위 한  전략이기도  하였다.  김춘 
추의  왕위  계승이  그만큼  어려 운  과업 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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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김 춘추  마침내  왕이  되다 

진덕 여왕이  654 년  사망하였을  때까지도  김 춘추는  진골들에게  왕위  계승의 
일순 위자로  널리  인정 받지  못하고  있었 다.  여왕  사후  화백회의 에서는  상대 등인 
알 천 Wil 이  당분간  섭정 ■을  맡도록  결정 하였다.  섭정  지명은  사실  국왕이  어 
리거나  정당 한  계승권자 가  없을  경우  부득이 하게  취한  과도기적  조치였다  알 
천을  섭정으로  선출 한  것은  여왕  사후  후계자에  대한  원칙적  문제가  아직  마 
련 되지  못 한  상태였음을  뜻 한다 

그런데  알 천은  오히려  이를  사양 하였다  이미  현실의  실력자  김 춘추의  힘과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  상태였으므로  그에게  즉위를  요청 할  수밖에  없었다  김 
춘추의  즉위에 는  일차적으로  진 덕여 왕대에  천당 외교와  내정개혁을  통 해  신장 
된  김유신을  위시 한  신 귀족세력의  힘이  든 든 한  기반이  되었다.  상대 등  알 천도 
그들을  무시 할  수  없었다  알 천은  김 춘추가  왕자 또콤 의  덕을  지닌  훌륭한  인물 
이라며  새  왕으로  맞이 할  것을  주장 하였다  김 춘추는  세  번에  걸쳐서  이를  사 
양 한  뒤  마침내  즉위 하였다  이러한  삼양드 a 은  성현의  고사를  단순히  실현 한 
것이라기보다는  조부인  진지 왕을  폐위 시켰던  바로  그  화백회의가  이제는  자신 
의  즉위를  간절히  원한다는  형식을  빌려  와  자신의  가문을  복권하고  자신의 
왕위계승을  정당화 하려는  의도된  의식® 모이었다 고  생각된다. 

태종 무열 왕은  즉위 하던  해에  우선  아버지  용춘을  ‘문흥 대왕 또’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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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천명 부인을  ‘ 문정 태후 ’로  추 증 하여  왕권의  정통성을  확립 하였 
다  종래  오묘 제3 ■■의  성립에  대해서는  문무 왕대 설， 신문 왕대 설이  거론되기 
도  하였지만,  추 봉 대왕 제 追封선 制가  무열 왕 대부터  보이고  있는  점은  5 묘에  신 
입하는  조치로  볼  여지가  높기  때문에  태종 무열 왕이  오묘 제를  도입 하였다고 
봐도  그리  틀 리지  않 는다 

김 춘추의  아버지인  용춘은  진지 왕이  폐위 만  되지  않았다면  진작에  왕이 
되었을  인물이다  춘추는  왕으로  즉위 하면서  아버지  용춘을  갈 문 왕 寫 文 포으로 
추 봉하는  전통적인  의례에  만족 하지  않 고,  중국의  5 묘 제를  수용 해  신라  종묘 
제 宗廟®  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 어버렸 다.  5 묘 제는  왕이  되지  못 한  현왕 M 
사  의  직계 조상들도  종묘에  위  a 를  모시고  제례를  올 리는  방식 이었기  때문에, 
폐위된  진지 왕과  아버지  용춘을  대왕으로  복권 하여， 자신의  위상을  격상 시 키 
는  가장  강력 한  상징적  조치였다  중고기  왕실이  불교적인  성골의 식을  통 해  여 
타  진골 귀족  가문과  자신들을  차별화 했다면,  김 춘추는  새로이  유교적인  의례 
를  수용 해  중대  왕권의  힘을  과시 하였다 


의례와 율령의  정비 

당의  유교적  국가 의례를  직접  경험했던  태종 무열 왕은  그러 한  예제와  의례 
가  국왕의  권력과  중심 성을  가시화과 하는  상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 하였지만  그가  백관의  ‘하 정례’ 를  신라 
에  최초로  도입 하였던  점이나  그가  왕으로  즉위 한  후  4 년 (65 刀에  설치했던  ‘대 
일임 전^ 日 任 등을  통 해  잘  알  수  있다 

대일 임전  예하에 는  전의  * ■， 전 알 ■!， 전인* 리， 전사 典事 1  등의  관원이  확인 
된다  이  관직들은  당이나  후대  고려® ■의  사례로  잘  알  수  있 지만， 의례의  진 
행을  담당 한  관직들이 다.  전의는  주로  의례의  절차를  알리고， 전 알과  전인은  왕 
과  관인의  출입을  인도? 博 하였다  왕실  업무를  담당 한  내성  內 省에  소속된  인 
도전  §ij ■에도  상인도 上 히 道,  위인도 位 部 I， 관인도 官 히 道  등  의례의  진행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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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직명이  확인된다  이들  관원도  국가 의례를  전담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처럼  의례 만을  담당 한  전문 관인들이  중대  초기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이미  국가 의례가  상당 한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었고， 김 춘추가  국가 의례 
를  자신의  권위를  확립 하는  데  적극  이용하고  있었음을  의미 한다. 

모든  의례는  구체적인  형식을  통해서만  구현된다  의례  절차를  담당 한  이들 
관원들은  의례의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 한  역할을  수행 한다  이들이  의례  절차 
를  숙지 함으로써,  의례의  엄숙성이  유지되고,  의례에서 의  왕과  관인의  위치와  행 
위가  물  흐르듯이  인도된다  그것은  중심이  권위를  창출 하는  밑거름이  된다  의 
례는  중심과  주변,  상하관계의  예제를  시각화 한  것이기  때문에,  복잡 하면  할 수 
록  그  관계는  더욱  선명 하게  드러 난다  그  엄숙과  오랜  기다림， 반복되는  “ 재배 3 
유” 를  참으면서,  중심은  권위를  얻게  되고， 주변은  상하관계를  받아들이 게  된다 

예를  들어  백관의  하 정례도  대일 임전이  그  절차를  담당 하였을  것이다  이 
의례는  조원 전이라는  왕궁의  중심  공간에서  시작되었는데， ‘ 백관! 官’ 이라는  표 
현이  말해주듯아  전  신라가  남면 한  신라왕에게  상징적으로  집중되는  의 
식으로  끝을  맺었다  지방관인  주도 독 ffl 都# 이  올 린  상표 문이  왕에게  전달되고， 
중앙의  관리와  6 부에서  차출된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는  것이  하례의 식의  피 날 
레를  장식하였을  것이다  또  지방에서도  도 독을  비롯 한  지방관들이  촌 주들을 
이끌고,  멀리  떨어 져  있는  국왕을  향 해  조 배 ■를  행 하는  의례가  베풀어 졌을 
것이다  이처럼  중앙집권 국가에  있어  왕 경도 량의  의례는  항상  지방을  포섭,  종 
속 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이것이  의례가  지향 하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국왕 
은  절대적인  중심을  희구하고,  의례는  그것을  모두의  눈으로  직접  보고  느 끼게 
하는  장 ■이었다 

한편  태종 무열 왕은  즉위와  동시에  이방 부 격 _ 格  的여  조를  새로이  법제 
화 하여  율령 정치를  더욱  강화 하였다  이방 부는  진덕 여왕  5 년에  김 춘추가  직접 
신설 했던  관 부로서  형률 ■» 과  입법 교을  관장 하였는데,  문무 왕  7 년 (667) 에는 
좌 左 •  우*  이방 부로  확대  개편될  정도로  중대  왕권을  지탱 하는  핵심  관청이 었 
다  ‘이 방부 격’ 은  당나라의  율령 격식_없  체제를  들 여와  기존  신라 율령의  미 
비점을  보완하기  위 한  것이었다  당에서의  ‘격  많’은  기존  율령으로  적용하기  어려 


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황제가  ‘칙 刺’ 을  내려  새로 운  원칙을  제시하고， 그  가운 
데  항상성을  가진  것을  법전의  형태로  정리 한  것을  의미 한다  격은  율령에  종속 
된  하위 법의  차원을  넘 어서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된다 
김 춘추가  즉위 하면서  기존의  신라  율령을  보완 하여  새롭게  편찬 한  ‘이 방부 
격’ 을  비롯 해， ‘ 율령 격식’ 의  수정과  혁신을  지시 한  문무 왕  21 년 (681) 의  ‘ 유조 遺記’ 
로도  알  수  있 지만,  중대  초기에는  제도  개혁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 한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신라의  율령 통치체제가  상당히  성숙 하 
였 고， 당의  율령을  참조하면서도  자신의  내적  조건에  맞게  변용 하는  단계에 까 
지  도달 해  있었음을  말해준 다.  이는  김 춘추의  중국  문화  수용이  신라의  조건 
에  맞도록  창의적으로  변용 된  것임을  웅변하고  있다 

태종 무열 왕은  즉위  2 년째인  655 년  원자 7 好 인  법 민을  태자 太子에  책봉 하 
고， 자신의  여러  아들들에게  높은  벼슬을  내려  왕권의  안정과  왕실의  권력  기 
반을  더욱  강화 시켜갔 다.  656 년에는  당나라로부터  귀국 한  둘째  아들  김인 문요 
仁 問을  군주! 註에,  658 년에는  당나라로부터  귀국 한  아들  문 왕 丈 £ 을  집사 부 
중시  며# 에  새로이  임명 하여  직계  친족에  의 한  지배체제를  구축 하였다  그리고 
그의  즉위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김유신을  660 년에  상대 등에  임명 해  자신의 
왕권을  보다  전제화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 하였다 

가야 계라는  정치적  하자가  있는  김유신이  상대 등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상대 등이  귀족세력의  대표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중대  왕권과  더욱  밀 
착 되어 갔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기존의  상대 등  중심의  귀족 연합체제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신라  중대  사회에서는  왕이  임명 한  재상  ■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고  국왕과  각  관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결 시켜주었던  집사 부 
중시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갔 다.  태종 무열 왕은  친당 외교를  통 해  당 
나라를  후원세력으로  삼고， 내정에서는  자신의  아들들과  김유신  등  최 측근  세 
력의  정치적  안배를  통 해  왕권을  안정 시킨  다음  마침내  백제에  대한  정벌 전쟁 
을  단행 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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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  고구려의 
멸망과  삼국통일 


性 

□> 


S 

1 


나 당연 합군의  공격과  백제의  멸망 

659 년  10 월,  당은  백제  정벌에  나 설  것을  결정하고  출병을  준비하기  시작 했 
다  당은  출병  결정  사실이  바깥에  알려 지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신라에게 도 
바로  알리지  않았고  김인 문과  당시  당에  와  있던  왜국 ■  사절단의  귀국도  막 
은  채  백제  원정을  준비 하였다  당이  신라에게  출병을  알 린  것은  원정  준비가 
거의  마무리된  660 년  3 월에  가 서였다.  마침내  당의  13 만  대군은  6 월  18 일  내 
주 策 W， 산뚱성  봉래를  출발 하여  백제로  향 하였다  1,900 척으로  구성된  당군의 
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천리에  뻗쳤다고  한다. 

당군의  출정에  호응 하여  5 만의  신라군을  이끈  태종 무열 왕은  백제의  사비  ■ 
해  도성 都® 으로  바로  진격 하지  않고  신라  북방의  남천 정 制 II 停 (지금의  경기도 
이천) 에  가서  머물렀다.  이는  당의  출정군과  원활 하게  연락을  취하고  백제의 
방어  주력을  교란시키기  위 한  우회  작전이었다.  태자  법 민은  6 월  21 일  덕 물도 S 
편* (지금의  경기도  덕적도) 에  도착 한  당군의  사령관  소정 방 蘇 定 호을  맞이 하였 
고,  각각  해로와  육로로  진군 하여  7 월  10 일  사비도성의  남쪽에서  만나기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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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정하였다 

당군은  신라  수군의  안내를  받으 면서  연안  항로를  따라  남양만 _PI 을  남 
하한  후  태안 泰安과  안면도 安眠 島를  돌아서  7 월  9 일  금강  하구의  기 벌 포位伐 
« 로  들어 갔 다.  태종 무열 왕은  사라지 정  秋 羅 之停， 지금의  충북  청주를  거쳐  남하 
하여  금돌 성  _ (지금의  경북  상주) 에  머물렀고,  김유신이  거느린  5 만의  신라 
군은  백제로  가는  요충지인  탄 현 炭 視을  넘어 섰다  금강  중류에  위치 한  사비도 


— ► 

신라군의  진격로 

- ► 

당군의  진격로 

— ► 

당군의  회군로 

¥ 

격전지 

© 

당시  주요지 명 

• 

현재  주요지 명 

그림 2  나 당연 합군의 백제 침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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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치기  위 해  당군은  금강의  하구  기 벌 포에서  본류를  거슬러  올라갔고,  신 
라 군은  반대로  금강의  상류에서  탄 현을  넘어  사비로  진격 하였던  셈이다  탄 현 
과  기 벌 포는  사비도성으로  가는  가장  중요 한  관문 이었고  지름길이었지만,  백제 
측의  방어다운  방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6 的 년  7 월  초  신라군  5 만  명 
과  당군  13 만  명으로  구성된  나 당연 합군이  백제를  공격 하였지만， 백제는  당의 
출병  계획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출병을  인지 한  후에도  잘  대 
처 하지  못하고  있었^ ^ 

백제는  당군이  덕 물도 에  도착 한  이후에야  침공  사실을  알았고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나 당연 합군의  사비성  직공  전략과  수륙  양 
면에서의  협공과  기습에  말려  마 땅 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 하였다.  게다가  의자 
왕 義 慈 또은  집권  후반기에  왕권  강화  정책으로  귀족들과  갈등을  빚어  정국이 
크게  혼란 스 터웠다  나 당연 합군이  이미  코앞에  들이 닥 쳤는데도  의견이  갈 린 
채  우왕좌왕 하였다  황산벌 할 Wi  에서  신라군을  막았던  계백  階 ft  과  5 천  결사대 
의  장렬 한  최후도  백제의  멸망을  며칠  늦 췄을  뿐이었다. 

의자왕은  상좌평 上 ■보 F  등  최고 위  관료들과  왕자들을  당군에게  보내  사죄 
의  글을  올리기도  하고,  죄를  빌며  재물과  음식을  보내  회유 하면서  당군이  퇴 
각 할  것을  애걸 하였다.  소정 방은  모든  것을  거절하였고  4 개  군단으로  포위된 
사비도성은  함락  위기에  몰렸다  7 월  13 일  밤  의자왕은  웅진 村 금의  충남 
공주) 으로  탈출 해  전열을  다잡 으려  했지 만， 결국  7 월  18 일  웅진 방령 ，■津 方 «  예 
식진 의  투항으로  인해  사로 잡혀  당에  항복하고  말았다.  7 월  29 일  금돌 성 
에  있던  태종 무열 왕이  사비성에  도착하였고,  8 월  2 일에는  의자왕이  왕자와  군 
신들이  지 켜 보는  가운데  손수  태종 무열 왕과  소정 방에게  술잔을  바쳤 다.  의자 
왕의  비애는  백제  귀족들의  통곡소리에  묻혀 버렸다  700 년의  백제  사직이  불과 
며칠  만에  변 변한  저항  한번  못 해 보고  허무 하게  무너져  내 린  순간이었다.  9 월 
소정 방은  의자왕을  비롯 해  왕족,  대신들과  백성  1 만 2 천여  명을  이끌고  개선 하 
였 고， 당군  1 만  명과  신라군  7 천  명을  주둔군으로  남 겨 두었다 


백제 부 통운 동과  그  소멸 

사실  백제의  멸망은  군사력의  열세라 기보다는  나 당연 합군의  기습  공격  앞 
에  당황 한  중앙정부가  순식간에  무너진  결과였다  또  전쟁은  사비성과  웅진 성 
등  백제의  중심  지역에서만  전개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에는  상당 한  군 


►  내사지 성 
(대전  유성) 


임 존 성  (예산) 


웅진  (공주) 


정현 


◎ 

사비  (부여) 


가림 성 (한산) ' 


， 주류 성 (부안) 


그림 3  백제  부흥 군의  주요  근거지 


>i _ Im 


202 


사력이  그대로  온 존 되어  있었 다.  따라서  사실상  나 당연 합군과  백제의  전쟁은 
의자왕의  항복으로  끝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사비성 ■와 賊의  함락  이후  장장  3 년간에  걸쳐  백제부흥운동이  격렬 하 
게  전개되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 다. 

백제부흥운동은  처음에는  당군의  약탈과  무자비 한  살육에  격분 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고  비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복신 福 信과  도침 道探 
등  중심  지도부가  형성된  이후부터는  한결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기  시작 하였 
다  복신은  왜국에  건너가  있던  백제  왕자  부여 풍  W 셨을  맞이 하여  왕으로  옹 
립 하고  왜국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 하였다  이에  왜국은  3~4 만  명  이상의  군사 
를  파견 하는  등  물적,  인적  지원을  아 끼지  않았다 

초기에  백제 부흥 군이  일어 난  지역은  대부분  흑 치 상지 黑® 나  복신의  경 
우처럼  자신의  출신지나  세력  근거지， 또는  파견  나가 있던  임지 ■였다  특히 
백제는  의자왕이  항복 할  당시  5 방향  37 군®  200 성 ■의  지방통치 조직이  완전 
히  무 너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지방관들이  그들의  임지인  방성  方 城과  군성  ® 
«  등을  중심으로  거병 하여  부흥운동에  합류 하였다  사비성에  주둔했던  당군 
은  부흥 군의  맹렬 한  공세에  여러  차례  고립되기도  하였다  초기에  백제  서부와 
북부지역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은  661 년에  들어서  동부와  남부지역으로  확대 
되었고,  마침내  200 여성을  회복했다고  장담 할  정도로  백제의  옛  땅  전역이  부 
흥 군의  활동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도침은  당군에게  ‘ 언제쯤  귀국 할  것인가?’ 라 
는  조롱  섞인  말과  함께  당군의  귀국을  종용 하기까지  하였다  백제부흥운동의 
기세가  만만치  않게  타오 르 자,  당은  증원군을  파견하였고  문무 왕도  직접  신라 
군을  이끌고  토벌 전에  참여 하였다 

나 당연 합군이  백제 부흥 군에  공세를  취하기  시작 한  것은  6 效 년  7 월  신라군 
이  웅진도. 를  개통 하여  고립된  당군의  포위를  풀게  된  게  일차적  계기 였 
다  더욱이  이  무렵  부흥 군의  내부에  알력이  발생 해  도침이  복신에  의 해  살해 
당 하였다.  이후  부여 풍과  복신의  주도권  갈등이  이어졌고,  마침내  6 效 년  부여 
풍이  복신을  처형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흥 군의  내부는  갈등으로  일부는  당 
에  투항 하였고,  또  다른  일부는  부여 풍에게  합류를  거부 하면서  급속히  세력이 


약화되어 갔 다.  더욱이  초기에는  백제  남부  평야지대의  농업생산을  바탕으로 
물자를  원활히  공급 받을  수  있었지 만， 점차  이  지역이  신라에게  넘 어가고  왜로 
부 터의  군량지 원도  끊기게  되면서  부흥 군의  물자 부족이  심화되었다 

6 效 년  7 월  백제 부흥 군의  중심지인  주류 성년 진압  작전에는  문무 왕이 
김유신  등  28 명의  장군을  이끌고  출정 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나 당연 합군은 
수륙의  요충지인  가림 성  加 杯 城， 지금의  충남  임천을  우회 하여  주류 성으로  직공 
하는  전략을  세웠다.  문무 왕이  거느린  신라군과  유인원 손인 사 mas? 가 
거느린  당군의  연합으로  편성된  육군은  주류 성을  공격하고， 유인 궤 劉 仁 執와  두 
상 tt 및,  백제  태자 였던  부여 융 못 등  당군이  주축 이었던  수군은  백 강구 fflm 
(지금의  금강하구) 로  향했다 

주류 성의  부흥 군도  나 당연 합군의  공격에  대비 해  고구려와  왜에  구원군을 
파견 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고구려는  당의  측면  공격에  대비 해  구원군을  직접 
파견 하지는  못했 다.  그러나  왜에서 는  구원군을  파견 해  백제  •  왜의  연합군이  나 
당연 합군과  대결 전을  벌였다  663 년  8 월  18 일  나 당연 합군은  주류 성을  완전히 
포위 하였고,  8 월  27 일  당의  수군은  백 강구에  들어 오는  왜의  수군과  풍 왕 豊 王이 
거느린  부흥 군과  싸워  400 척을  궤멸 시 키는  대승을  거두었다  풍 왕은  고구려로 
달아 났다  백 강구  전투의  승리로  기세를  올 린  나 당연 합군은  9 월  7 일에  주류 성 
p] 써  함락 시켰다  나 당연 합군이  웅진에서  합세 하여  출병 한지  불과  50 여  일만의 
일이었다  주류성에서  달아 난  부흥 군과  백제유민들은  왜로  망명의  길을  떠났 다. 

한편  신라는  백제 부흥 군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옛  백제  영역으로  세력을 
확대 해갔다  당은  외교관  두상을  파견 하여  신라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신 
라와  백제의  경계를  획정 하는  회맹#® 을  강요 하였다  신라는  그간  백제 부흥 군 
이  다  진압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맹을  거절하였으나,  이들이  진압되면서  회 
맹을  거부 할  수  없게  되었다  당은  665 년  8 월  부여 융을  웅진도 독 津 都 督으로 
내세워  문무 왕과  취리산 에서  회맹을  열고,  옛  백제  영역에  대한  당의  지 
배력을  강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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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성의  함락과  고구려의  멸망 

백제  멸망  다음해인  661 년,  당은  해로를  통 해  원정군을  파견 하여  고구려의 
평양 성을  곧바로  포위 하였다  종전에  요 하 ■  방면으로  공격 하였던  것과는  완 
전 히  다른  전략이었다  이때  당군은  무리 한  공격으로  오히려  포위되어  큰  위기 
에  처 했지 만， 때마침  신라군이  남쪽에서  진격 해와  식량과  물자를  공급 해줌으로 
씨,  당군은  안전 하게  퇴각 할  수  있었다  김 춘추와  당 태종이  백제를  먼저  멸망 시 
킨 다는  구상에  합의 한  것도  바로  이러한  당의  직접적인  평양 성  공격을  실현 하 
기  위 한  것이었다  백제의  멸망은  고구려의  방어  전선에  큰  변화를  초래 하였다 

종래  수양 제?_ 나  당 태종이  고구려  정벌에  실패했던  것은  요 하에서  평양 
성까지  긴  보급로를  유지 해야  하는  전략상의  약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당은  백제의  멸망으로  고구려  남쪽에  신라라는  튼튼한  군사  기지 
를  갖게  되었다  신라의  군사와  식량  원조를  받으 면서  남북  양쪽에서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 성을  손쉽게  공격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신라로부터  군량을  공급 받 
음으로써  겨울철  군사  작전도  가능 해져  당은  고구려의  전력을  소진 시 켜가 는 
장기전으로  전략을  수정 하였다 

이처럼  불리 한  정세  속에서  고구려에서는  664 년  10 월  연개소문이  사망 하 
였다  영 류 왕을  시해하고  유혈 정변으로  정권을  잠은  연개소문은  약체  권력이 
었다  믿을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나  친족  밖에  없었다  자연히  아들들에게  권 
력이  집중되었다  연개소문  사후  그의  아들들  사이에  벌 어진  권력  다툼은  이미 
연개소문도  예견 한  것이었다 

죽음에  임 한  연개소문이  “ 너희  형제는  물과  고기처럼  합심 해야  한다.” 고  간 
절 히  유언 했건만  형제들의  권력욕  앞에  이는  소용이  없었다  시찰  나간  사이 
동생들에게  권력을  빼앗긴  장남  남 생 필 보은  국내 성과  10 만  히 •  이끌고  당에 
투항 하였고  마침내  666 년  9 월  당군의  앞잡이가  되었다  이  내분의  여파로  비열 
홀 t 例思,  지금의  함 남  안 변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던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 토 
淨土도  갈은  해  12 월에  12 성을  들어  신라에  항복 하였다.  이  비열 홀  일대의  12 성 
은  강원도  북부와  함경남도  남부  일대  지역이므로， 이제  나 당연 합군은  평양 성 


동쪽으로 의  공격도  가능 하게  되었다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고구려는  집권층  내부의  분열과  반역  행위까지  겹 
치면서  굳센  저항력이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이러한  고구려의  분열을  틈 타 
667 년  9 월,  당의  총공세가  시작되었고  요동 ■의  신성  S ■이  함락되었다  마침 
내  668 년  부여 성 _했， 비열 홀， 임진강© 방면에서  쇄도 해온  나 당연 합군은 
평양 성을  완벽히  포위 하였고， 그  해  9 월  고구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평양 성  전투에서  신라군의  공은  매우  컸 다.  평양 성  함락과 정에서  가장  중 
요 한  전투는  평양성의  외부  방어선인  사천 빼을  돌파 하는  일이었다.  비열 주 
행군의  총관  김 문 영  등은  사천의  벌판에서  고구려의  태 대막리지  ** 남 
건 男 建이  거느 리고  온  군사와  격돌 했다  당시  함께  있던  당나라  군사들은  적진 
의  사기에  눌려  겁을  먹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였지 만,  김 문 영의  신라군은  고 
구려 군과  맞서  물러서 지  않았 다.  특히  대당 大 魔의  소감 少 監  본 득 材# 은  이  전 
투를  승리로  이끈  가장  중 包 한  주역이었다  당군은  신라군이  이기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야  겨우  전투에  참여 하는  시늉만  하였다  이  전투에서는  한산 주  소 
감  김상경  요 « 효을  비롯 해  많은  장수들이  전사 하였다  한편  아 술 3 현  출신의  사 
찬 沙 後  구 율 求 律은  사천  싸움에서  다리  아래로  내려 가  물을  건너  진군 하여  적 
군과  싸워  크게  이겼으나  명령을  듣지  않고  스스로  위험 한  곳에  들어갔기  때 
문에  일등의  공을  세웠어도  공훈을  인정 받지  못 하였다  그는  분하고  한 스럽게 
생각 하여  목을  매어  자결 하려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이  구 하여  죽지  못 하였다 
고  한다  이러한  구 율의  사례는  군율에  따라  명령에  따라  움 직이 는  당시  신라 
군의  엄정 한  규율과  군기를  충분히  짐작 하게  한다. 

사천에서  고구려 군을  격파 한  신라군은  평양 성  함락을  위 한  가장  중요 한  교 
두 보를  마련 하였다  이후  부양 ■  출신  군사 ■  구기 ■는  평양성의  남 교 시 
피를  돌파 하였다  또  평양 성을  옹위 하던  주변의  소성  ■도  비열 홀  출신  군사 
메  세 활 에  의 해  함락되어  평양성의  외부  방어선이  완벽히  무 너졌다  이어  서 
당 ■  당주 ■  김 둔산 설 ■  이  평양 성  밖의  진영을  파괴 하여  평양 성을  더욱  세 
차게  포위  압박 하면서  전세는  신라군으로  완전히  넘 어왔다  이윽고  흑 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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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극 as 은  평양 성  대문을,  남한 산 출신의  군사 ■  북 거 « 는  평양 성  북 
문을  돌파 하였다  그간  철옹성을  자랑했던  평양성도  용맹 한  신라군  앞에  마침 
내  무릎을  꿇고  말았다  기세를  몰아  한산 주  소감  박 경 한 ft 京 漢은  평양 성  안에 
서  고구려의  군주  술 탈 을  척살 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최고로  끌어 올렸다 
이러한  평양성의  함락과 정으로  잘  알  수  있 지만,  신라군의  승리에는  중앙 
군은  물론  지방  출신자들의  공이  매우  컸다  이는  지방인들에  대한  문무 왕의 
대우와  정책이  적절하고  유효 하였음을  의미 한다.  이후  백제  •고구려의  유민들 
까지  포섭 하는  그의  삼국 유민  통합정책은  이렇게  이미  준비되고  있었 다.  평양 
성은  함락 되었지만  항복 하지  않은  고구려  각  지방의  성에서 는  대당  항쟁이  계 
속 되었다.  고구려  왕조를  재건 하려는  부흥운동도  일어나 고  있었 다.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이후  신라와  당의  전쟁에서  중요 한  변수로  작용 하였다 


대당 전쟁의  발발 

668 년  나 당연 합군의  대공 세로  고구려는  멸망 하였지만,  신라는  고구려의 
멸망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이보다  앞서  당은  663 년  신라  영역을  ‘계 
림주 鷄林 로  삼고,  문무 왕에게  신라  왕 호  외에  추가적으로  계림 주  대도 독 大 都 
1 :  이라는  벼슬을  내렸다  이는  동맹국인  신라까지도  당나라의  일개  지방으로 
삼으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었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 하면  평양  이 
남의  백제  땅은  모두  신라에게  준다는  김 춘추와  당 태종의  648 년  밀약 만을  믿 
고  그냥  기다 릴  순 만은  없었다.  고구려가  멸망 하면  이젠  다음  차례가  신라인 
것은  명약관화 植 親 火 한  일이었다. 

이와  관련 하여  신라가  668 년부터  700 년까지  25 회에  걸쳐  매우  빈번히  일 
본 B 本에  사신을  파견 한  사실이  주목된다  그  시작은  고구려가  멸망하기  바로 
1 개월  전부터였다  왜왕도  나 당연 합군의  공격이  있을까  불안했기  때문에  신라 
사신 편에  문무 왕과  김유신에게  선박과  비단을  비롯 한  각종  선물을  보내었고, 
또  신라  사신을  정중히  대접 했다  이로  인해  660 년  이후  서로  전쟁을  치렀던 


신라와  왜국  사이에  국교가  다시  재개되었다 

신라가  고구려  멸망  직전에  미리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고  우호적  관계를 
회복 한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당과의  전쟁에  대비 해  일본을  자신의  편으로 
묶어두기  위 한  외교적  노력이었다.  백제와  고구려의  영역을  이미  점령하고  신라 
의  코앞에  주둔하고  있는  당의  병력은  신라가  대적하기 에는  버 거운  상대였다. 
그런데  왜국 마저  당의  편에  선다면  신라의  존립은  보장받기  어려 웠 다.  이후  신 
라는  왜국에  사절단의  대표로  대아찬  이상의  진골  귀족이나  고위  인사를  파견 
하였고， 그때마다  대규모  선물도  한  아름씩  선사 하였다.  대당 전쟁은  이미  발발 
전부터  신라에  의 해  치밀 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당시  신라 
가  느꼈을  당의  침공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의  크기를  잘  말해준 다. 

6 沈 년  당나라는  평양에  안동도호부:^ ■? 를  설치하고  고구려  지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삼았다.  고구려가  멸망 하자  그간  잠재 해  있었던  백제의  영토 
에  대한  귀속을  둘러 싸고  신라와  당  사이의  갈등이  전면에  표출되었다  신라는 
고구려  멸망  직후부터  공공연히  옛  백제  지역으로  진격 해  그  땅을  접수 하는 
한편  고구려  부흥 군을  포섭 하여  대당 항전에  이용 했 다.  마침내  신라는  670 년  3 
월  신라  장군  설 오 누  : 鳥 儒와  고구려  태대형  太 大 »  고 연무 高 延 武  장군이  이끄는 
2 만의  부대가  합세 하여  압록강  건너  당군의  전초 부 대였던  오 골 성  . _ 에  주 
둔 하고  있던  말갈 ■  기병을  공격 하였다  이후  장장  7 년에  걸쳐  전개된  신라 
와  당의  전쟁은  이렇게  신라가  먼저  당을  공격 하면서  시작되었다  약자였던  신 
라가  먼저  전쟁을  선택 한  배경에는  대당 전쟁과  밀접히  연 환 되어  있었던  서 
역  의  ‘ 토번 土#’,  지금의  티벳이  있다 


대당 전쟁의  경과와 승리 

660 년  이후  당이  전력 全 처을  백제와  고구려  전선에  기울이 자,  서역에서는 
토번이  성장 해  친당  세력인  토 욕 혼 谷 if 을  누르 고， 실크로드를  장악 해버렸 다. 
669 년  9 월  토번이  천산 남로 天 ■路를  급습 하자  670 년  설인 귀 制；: 貴가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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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둔  병력이  토 욕 혼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로  인해  요동이나  한반도  북 
부  지역의  당군은  상당히  위축되었고， 670 년  3 월  신라군은  압록강  이북의  오 
골 성까지  작전  반경을  넓혀  공격 할  수  있었다  갈은  해  7 월  설인 귀가  이끄는  10 


당 

오 ■성  o  박 작성 
•  신의주 


■ 

고구려  부흥 군  활동지역 

> 

신라군의  진격로 

■  » 

당의  공격로 (660~668) 

¥ 

격전지 

o 

당시  주요지 명 

• 

현재  주요지 명 

그림 4  신라의 대당 전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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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의  당군이  대비 천  너_料 금의  중국  靑海 省  共和 懸)  부근  전투에서  토번 
의  군사에게  전멸  당 하자,  신라는  옛  백제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 해버렸 다.  당 
은  새로 운  군단을  투입 해  반격 하였지만  무위로  그쳤 다.  신라는  672 년  사비성에 
소 부리 주면 夫 ■州를  설치 하여  백제가  신라  땅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지방  행정 
체제의  개편을  통 해  옛  백제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 시켜갔 다. 

당은  6 기년  7 월  고구려 부흥운동의  중심지인  안 시성을  공략 하여  요동지역을 
안정 시 키고,  672 년  4 월  토번의  사절이  장안에  도착 하여  당고 종과  무후려 를 
접견하고,  양국  간에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 어가자,  전력을  신라에  투입 하여 
672 년  7 월  평양에  군영을  설치하고  신라를  공격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 
에  대응 해  북진 한  신라군과  당군이  황해도 _  지역에서  격돌 하였다  전투  초 
반,  재령* »£  지역  전투에서는  신라가  승리하였으나  이 어진  석문 전 n (지금의  황 
해도  서 흥)  전투에서는  당의  고간 이  이끄는  정예 기병의  기마전 술에  말려 
신라  중앙군 단이  전멸 할  정도로  크게  패퇴 하였다  이때  살아  돌아 온  아들  원 
술 ■을  김유신이  내친  것도  당시의  패배가  신라  조야 ■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 음을  알려 준 다.  더욱이  같은  해  12 월에는  고구려  유민이  지 키고  있던  백수 
산 故) 仙을  당군이  공격 하여  함락 시 키고  이를  구원 하려고  온  신라군 마저  격파 
하였다  이후  신라군은  전선을  후퇴하고  당군의  침입로 에  성곽을  축조 하는  등 
방어에만  진력 하였다  전선은  임진강 떼  유역에서  일진일퇴를  거듭 하였다. 

673 년  겨울까지  당군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673 년  12 월  토번이  천산 
지역의  서 투르크  제부 족을  충동 하여  천산 북로를  봉쇄 하려  하자  나  •  당 전쟁은 
674 년  전  기간과  그  이듬해  2 월까지  14 개월  간  소강상태에  들어 간다  670 년  토 
번에게  천산 남로 를  상실 한  당은  그  대안으로  천산을  북쪽으로  우회 하는  천산 
북로를  이용 했 는데,  이것마저  위협  당 하자  이  루트의  방어에  전력을  기울이 게 
되었던  것이다. 

674 년의  전쟁  소강은  신라가  전열을  재정비 할  수  있는  소중 한  기간이  되었다 
신라  조정은  친당  귀족들을  숙청하고  여麗  ■제濟 의  귀족들에게  관 작을  주고  고구 
려  왕족  안 승 安 勝이  이끄는  고구려 부흥 군을  익산 益 비  지역인  금마저 金 馬活로  옮 
겨  살게  하고  그를  ‘ 고구려 왕 高句麗 王’ 에  책봉 하여  자치국으로  인정하는  등  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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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에  대한  포섭에  힘쓰 면서  당군 파  장기전을  벌여나갈  준비를  하였다  당의  기 
병에  대비 한  장창 부대 통_， 쇠 뇌 부대 ■■를  정비  확대 해나 갔고,  길목마다  요충 
지에  산성을  굳건히  세워  당의  침공에  대비 했다 

675 년  1 월  토번의  사절이  장안에  와서  평화회담을  진행 시 키자,  그  해  2 월 
당군은  한반도에  재침 해  왔다  유인 귀 ᅵ가  이끄는  당군은  임진강  이남까지  남하 
하여  칠 중성  七 重 했을  대파하고  그곳을  전진기지로  삼아  매초 성  1럼했 (지금의  경 
기도  양주) 까지  장악 했 다.  그러나  전쟁의  대세는  675 년  신라군이  당군을  매초 
성에서  대파하고， 이듬해  전세를  만회하고자  서해안으로  침공 하려는  당의  수 
군을  금강  하구인  기 벌 포에서  격멸 함으로써  신라의  승리로  결정되었다 

당고 종은  676 년  이후에도  한반도에  대한  지배의 지를  결코  버 리지  않았다 
당은  신라가  대동강* 制!  이남의  지역을  통합 한  것을  인정치  않았다  고구려， 
백제의  왕손을  각각  ‘ 고려조 선군 왕 高麗 朝鮮 郡主’， ‘ 백제 대방 군왕 百濟 帶 方 郡 王’ 으로 
봉 해  자기나라  수도에  머물게  하고  기회가  되면  이들을  앞 세워  다시  신라를  공 
격 할  의도를  견지 하였다.  678 년  9 월에  당고 종은  신라를  재침 하려  했다  하지만 
토번  정벌이  시급 했기  때문에  이루어 지지  못했 다. 

678 년  당의  18 만  대군은  670 년  대비 천  참패  때  포기 한  안서 安 0  4 진 ■을 
회복 하려고  다시금  토번에  출격 했으나  다시  대패하고  말았다.  이때  당  조정은 
토번  대책을  논의 하는  회의에서  부득이  방어  전략을  취하기로  의견일 치를  보 
았다  고종이  독백처럼  “ 고구려는  요 하를  건 널  수  없었고,  백제는  감히  바다를 
초월 할  수  없었는데도  지난날  빈번 하게  해마다  군대를  보내  나라를  허비 했 다. 
비록  지 난  일이지만  나는  이를  후회 한다.” 라고  한  것은  당시  당이  처했던  속사 
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신라의  당에  대한  전쟁  대비도  완벽 했지 만,  한편으론  신라와,  다른  한편 으 
론  토번과  양쪽에서  전쟁을  수행 할  수밖에  없었던  당의  딜레마로  인해  신라 
는  대당 전쟁에서  유리 한  전략을  펼 칠  수  있었 다.  나  •  당 전쟁은  실로  토번  •  당의 
전쟁과  톱니바퀴처럼  맞 물려  돌아 갔 다.  대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 한  가장  중 
요 한  요인은  토번의  전황을  적극  활용 한  신라  외교력의  힘이었다.  당은  토번에 
발목이  잡혀  신라에  격침 되었고， 결국  일원적인  세계  지배의  야욕도  거 둘  수 


밖에  없었다  당의  패배와  그  여파는  고비사막  북쪽으로 도  전파되어， 680 년대 
에는  돌궐면 ■이  재차  부흥 하여  유목  세계를  통일 하였다  당의  세계  장악력이 
하나  둘씩  무 너지고  있었던  696 년,  요서  ■§  의  영주 營; N’l (지금의  요령 성  조양) 
에서도  거란족 契 «  추장  이진 충 후 « 방의  난이  일어났고,  이  반란은  고구려 유 
민들이  발해  를  건국 하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 하였다 


대당 전쟁의  역사적  의의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300 년  가까이  분열되어  있던  중국이  수  •당에 
의 해서  다시금  통일되면서  7 세기  동아시아  세계는  새로 운  소용돌이에  휩싸인 
다  특히  당은  效 0 년  동 돌궐  제국， 效 5 년  토 욕 혼  왕국， 646 년  설 연타 를 
차례로  정복 하여  몽골고 원의  여러  유목  국가의  항복을  받았고.  640 년에는  고 
창 국?^ 國을  멸망 시 켜  투르키스탄  지역의  내륙아 시아  여러  국가들에 도  세력을 
미 치게  되었다  그리고  수  •  당의  세계질서에  맞서  번 신 ■£ 의  예를  끝내  거부 했 
던  백제와  고구려 마저도  각각  660 년,  668 년에  정복 하였다 

이 러한  수 •당  제국의  등장에  대해， 동아시아에  새로 운  ‘ 일원적  세계질서’ 가 
형성되었다고  이해 하는  것이  기존  학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그러나  이는  수 •당 
이  표방 한  그들만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 하다.  이러한  체제는  주변  세계 
가  용인 하지  않은  강압 이었지,  ‘ 질서’ 라  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수 •당이  성립 
한  이후  나  •  당 전쟁까지는  전쟁의  시대였다  수  •당의  힘  앞에  명멸 해간  숱 한  국 
가와  족속이  있었 다.  이러한  전쟁의  시대를  세계질서가  정립 한  시대로  묘사 할 
수는  없다  더욱이  당의  세계  지배  야욕에  반대하고,  강하게  도전 한  주변  세계 
가  당시에  엄존하고  있었다  동북아  지역에서  신라와  당의  전쟁,  서역  지역에서 
토번과  당의  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또  돌궐,  토번， 위구르,  남조 ■  등  주변의 
여러  민족이  교대로  강성 해져  당  제국을  위협했던  이른바  ‘세 계의  연 환성. 

I'1’ 도  확인 할  수  있다 

기존  학계는  고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모  과정,  즉  과도기의  상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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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고  이미  질서가  완성된  것으로  오인 했 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세계를  구성 하는 
동등 한  두  요 소,  즉  ‘ 중심’ 과  ‘ 주변’ 에  대해  균등 한  눈길을  주지  않은  편향된  관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5~6 세기와  마찬가지로， 7 세기  이후의  동아 시 
아  세계  질서도  중심과  주변의  세력  균형  속에서  유지되었다  이는  발해의  성 
립으로  더욱  구체화되었지만,  이러한  세계  질서  성립의  단초는  분명  삼국을  통 
일하고  대당 전쟁에서  당을  격파 한  신라의  승리에서  찾 아야  한다  사실  발해의 
성립도  신라가  대당 전쟁을  승리로  이끎으로써  가능 했다 

나  •당 전쟁은  수  •당과  고구려  충돌의  연장선상에  위치 하며,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질서  확립에  가장  지대 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  또한  신라의  삼국 통 
일은  단순히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멸망 시킨  데  그 치지  않 으며， ‘ 중국 ■’ 을  자 
처 한  수  •  당의  일원적  세계  지배의  야욕을  저지 시 키고,  중국과  주변  세계의  공 
존이라는  새로 운  세계체제를  이끌어낸  국제 전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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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중대의  지배체제와 

운영  원리 


중대  ‘ 전제왕권 론에  대한 반성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신라의  중대를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번영을  누 린  신 
라의  전성기로  이해하고  있다  즉  중대에는  “ 왕권이  전제화 하여  귀족세력을  제 
압하 고,  태자 제도를  통 해  무열 왕 계 sta 또 종의  왕통 » 이  안정화 되었다.  또  확대 
된  영토와  인구를  통치하기  위 해  정치기구를  왕의  비서 기구인  집사 부를  중심 
으로  재편  확대하고,  지방을  9 주 대  5 소경  小^과  군현 郡路 으로  편성 하여  중앙 집 
권 제를  완비 하였다  그  결과  성덕대왕신종 大王 _1 (에밀레종),  불국사 佛 ■, 
석굴암？®*  등  화려 한  통일신라, 統 구 ■의  문화가  만개 할  수  있었 다” 고  보고 
있다 

상술 한  신라  중대  ‘ 전제왕권’ 의  이미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당연 
한  것이어서,  의심 할  필요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진 다  그러나  왕권이  전제화 되 
고， 중앙집권화가  완비 되는  방향이  과연  국가의  발전일까?  진골은  백성을  착취 
하고， 왕은  백성을  보호 하는  수호자 였 올까?  그 동안  우리는  신라의  정치구도를 
‘ 왕권  대  신권’ 으로  단순화하고,  너무나도  단선적으로  왕권강화와  중앙집권화 


를  국가  발전의  올 바론  방향으로  이해 해  왔다 

당의  도움을  받은  신라의  김 춘추는  고구려， 백제와의  외부  전쟁에는  승리 
했지 만， 내부  정치구도는  왕권이  원 하는  방향으로만  전개되지  않았다  신라 국 
가의  유지에는  왕만이  아니라， 그  대척 점에  있었던  진골 세력의  협조가  절대적 
으로  필요 했다  신라는  왕을  포함 한  진골의  공동지배  위에  세워 진  건물이었다 
진골의  전횡 만이  아니라  왕권의  전제정치도  신라 국가를  위태 롭게  만들  수  있 
는  소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삼국사기』 와  달리 『삼국유사 드 國 ii 事』 에는  신라인들이  김 춘추와  그 
직계의  왕조를  중대로  특화 하지  않 고,  하대와  함께  묶 어,  신라의  내리막 기인 
‘ 하고 下 古’ 로  인식 한  또  다른  시대구분 관 상 ■이  있었음을  알려 준다  어쩌 
면  현재  학계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달라  혹  신라인들에게  중대는  정치적  안 
정과  번영을  누 린  신라의  전성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유명 한  향가 작가 
인  충 담 사 忠 談 師가  경 덕 왕 景 德 또에게  바친  안민가 安民 歌도  역설적으로  ‘불 안주 
솟한  민 e’ 을  대변 한  노래일  수  있 다.  실제로  현재  국어학계 에서는  그렇게  해석 
하는  경향이  짙 어지고  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나  신라인들이  보았던  중대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  면만을  도드 라지게  만든  부조??® 는  사물의  전체를  보 
여주지  못 한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곳은  분명  화려 하지만,  그  빛의  이면엔 
늘  그림자가  드 리워 져  있다  중대  왕권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시야에  넣을  때， 
비로소  중대  사회를  온전히  이해 할  수  있다 


性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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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홈 돌의  난 

676 년  당군을  축출 한  문무 왕은  당과  더  이상의  분쟁을  피하기  위 해  노력 
했 다.  대동강  이남의  고구려  옛  땅을  실질적으로  점유 하였지만,  당을  자극 하지 
않기  위 해  한강  이북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군현지 배를  실시 하지  않았 다.  또 
당과의  관계회복을  위 해  사죄 사도  파견 하였다  그러나  당은  신라를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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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고  재침의  기회만을  노렸다 

더욱이  문무 왕은  생전에  왜병 호 유을  진압하기  위 해  감은 사!!®！ 추를  짓다가 
다  끝내지  못 하자  “동해  ■  큰  바위  위에  장사지 내라  죽은  뒤  나라를  수호 하 
는  용이  되어  불교를  받들고  국가를  보위 하겠다.” 고  유언 했을  정도로， 당시  신라 
는  당 뿐만  아니라  일본의  협공도  함께  고민 해야  할  골칫거리였다  대당 전쟁  직후 
신라의  대외관계는  어느  것  하나  만족 스러운  것이  없을  정도로  매우  불안 했 다. 

내정도  마찬가지였다.  대당 전쟁  중  문무 왕은  내부  분열을  막고,  왕권을  강 
화 하는  차원에서  상당수  진골  귀족세력을  당 측에  붙은  부당 배  나  역적  맨 
W 으로  몰아  숙청 했 다.  전쟁국면을  이용 해  왕권이  정적 ■을  제거 한  것이다 
누명을  쓰고  억울 하게  죽어 간  동료들을  보면서도  귀족들은  통일과정에서  비대 
해진  왕권  앞에  일단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귀족의  울분은  왕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거셌다 

效 1 년  문무 왕이  죽고,  신문 왕은  즉위하자 마자  자신의  장인인  김 흠 돌이  역 
모 ■를  모의 했다며  참수 ■하였다.  이  사건에는  많은  귀족들이  연루되어  죽 
었 는데,  신문 왕은  주동자뿐만  아니라  말단  가담자들 까지도  철저 하게  색출 하였 
다  심지어  병부 령  兵 9 冷 (국방부  장관)  김군 관 金 軍 6 •과  그  아들에게는  이  모반  :1 온 
反  사실을  알고도  고 변 告 變 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자살 하라는  명이  내려 졌다 

신문 왕이  김 흠 돌의  난을  처결 한  후  내 린  교서 敎 ■에는  “ 뜻밖에도  상중 키 
수에  난이  서울에서  일어날  줄  어찌  상상이나  했겠는가!” 라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반란에  충격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 지만， 즉위와  동시에  일사천리로  진 
행된  난의  수습  과정으로  볼  때,  이미  이  역모는  즉위  전에  감지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오히려  신문 왕이  자신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진골  핵심세력들을  미연 
에  철저히  숙청하고  강력 한  전제왕권을  확립하기  위 해  이  역모를  이용했을  가 
능 성이  높 다. 

왕의  장인은  왕권과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왕의  장인이  반 
역을  주도 하였다는  점에  당시  왕과  진골 세력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 했었 는지 
충분히  짐작 할  수  있 다.  박 朴,  석 音,  김 술， 삼성  했 의  교 립交立 이  상징하듯이 
신라에서는  왕위를  특정  가계가  배타적으로  독점 하는  왕실의  신성  _ 聖  권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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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확립되어  있지  않았 다.  신라  멸망  무렵에  박씨  ■  가  다시  왕위를  계승 한  것이 
이를  잘  말 해준다  ‘태왕 太 또’  칭호로  왕권이  한층  강화 되었던  법 흥 왕  이후,  왕 
위를  계승 할  수  있는  신성 한  가계로서  ‘ 성골® 骨’  의식이  출현하기는  하였지만, 
진지 왕의  폐위가  말해주듯이  여전히  신라  왕권은  진골 세력을  대변 하는  협의체 
인  ‘ 대등 회의 ᄎ a’ 를  무시 할  수  없었다 


□> 


S 

E 


국왕중심의  중앙집권체제와  재상 제의  도입 

중대  왕권을  개창 한  김 춘추는  어떻게  하면  대등  세력인  진골  권문들을  무 
력화 ■化 시 키고  강력 한  왕권을  확립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골몰 하였다  앞서  언 
급 하였지만  그가  추구 한  친당 정책은  단순히  외교전략에 만  그 치는  것이  아니 었 
다  당의  선진적인  유교  정치이념과  예제,  의례의  수용을  통 해  왕권을  강화 하는 
것이  오히려  본질적인  목표였다.  이와  관련 하여  선덕  •진 덕여 왕 대부터  ‘국상™’, 
‘ 재상 등  종래에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 운  관직  명칭이  등장하고  있어  주 
목된다  김 춘추가  당 태종을  만나러 갈  때,  그의  공식  직함 £  ‘ 국상’ 이었다 

신라에서는  국가의  중대사를  대등들의  합의로  결정하였고， 이를  ‘ 화백  허 e’ 
이라고  불렀다  화백회의는  남 당 s 할과  정사 당 政事 堂,  그리고  신성 처  ft 聖 處였던 
4 영지  ■：!*  등에서  개최되었다  6 세기  전반까지는  의결 ■방  내용을  국왕을  비 
롯한  회의 구성원  공동  명의의  교시를  통 하여  반포 하였으나  법 흥 왕  18 년 (531) 
상대 등이  설치된  후에는  대등 회의에서  논의  합의 한  내용을  상대 등이  국왕에 
게  상주 上奏 하면,  국왕이  그것을  재가 하여  하교 下® 하거나  또는  왕명  王命의  형 
태로  반포 하는  국정  운영  방식이  정착되었다  그런데  중고기에  ‘상 대등’ 이  주재 
하던  이런  회의  방식이  김 춘추가  집권 하는  중대  시대에  들어 오게  되면  상재 
상. h'i'iil’ 이  그  회의를  주재 하게  되는  새로 운  변화가  포착된다. 

재상 제도는  당나라에서  수용 하였다  당의  경우  통상  재상은  천자 곳〒 를 
보좌하고， 백관을  총령 하며,  만사를  다스 리는  존재를  지칭 한다.  신라를  이은 
고려에서도  재상 제가  계승되었다.  고려  재상의  직분？® 상도  정사를  토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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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수립 하는  데에  있었다  결국  재상은  국정을  자유 롭게  논의 하여  국왕 
에게  건의하고， 또  국왕의  자문  요청을  받아  국정을  논의함으로써  국왕의  최 
종  결정권을  보좌 하는  기능을  가졌음을  의미 한다.  신라의  재상  역시  이와  같 
은  성격을  크게  벗어 나지  않 는다.  신라  국왕은  상대 등， 병부 령,  시중 분 +， 내성 
사신 등을  상재 상 (1 인)  ,  남북 상® bffl(2 인)， 제 3 재상 H ■(복수) 에  임명 
하였다  재상 제도는  그  등장 시점으로  볼  때  선덕여왕  이래  김 춘추가  국왕 권의 
영향력을  강화 하려는  정치개혁의  하나로서  정비 한  것이  분명 하다.  재상은  국 
왕이  임용하였고， 재상 회의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왕의  재가를  받아야만  집행 
되었다  따라서  통일 기  이후  재상의  임명권이나  회의안건  집행의  최종  결정권 
을  가진  국왕에게  권력이  집중 되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고위  관직자 들을  ‘재 상’ 으로  임명 하여  국정을  운영 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왕 
권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 해  도입되었다.  중대  왕권은  재상 
임명권이나  국정의  최종  결정권을  바탕으로  진골 귀족들을  견제 하였고,  왕이 
임명 하는  재상들을  통 해  정책을  의결하고  집행 하는  새로 운  정치  운영  시스템 
을  가동하였다.  재상은  중고기  대등 회의의  구성원인  ‘ 대등’ 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대등은  진골  권문의  공동  추천을  받아  왕이  추인 하는  형식이었다. 
즉  대등은  혈연에  기초 한  세습 성을  띠고  있었지 만,  재상은  전적으로  왕이  임명 
하는  관직 이었다. 


‘ 일통 심 한’  의식과  여  •  제  유민의  포섭 

신라가  “삼국을  통일 하였다” 는  자부심은  이미  신라  당대인들의  언사  속 
에  등장 한다  김유신의  현 손 按^  김장 청 술 長 淸이  지은 『김유신 행 록金度 信 行錄』 을 
보면,  673 년  임종  직전의  김유신이  문무 왕에게,  “ 삼한〕 S 이  한  집안이  되어  신 
라가  소강이 T  즉  태평에 는  못  미 치나  매우  안정된  사회가  되었다.” 고  자부 하 
고  있다  신문 왕  6 년 (686) 에  건립된  청주시  M 州 市에서  발견된  신라의  사적비 ， 
에도  “ 신라가  삼한을  통합 해  땅을  넓혔다 合 3 ■廣 iT 는  구절이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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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삼 한’ 이라는  용어는  마한 ■!  •진한 JS 韓  •  변한 이라는  원래의  역 
사적  실체와 는  관계가  없으며,  신라  •고구려  •  백제의  ‘ 삼국 = ■  ’과  동일 한  뜻으 
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 한  과정에는  몇  가지  역사적  계기가  있었다  무엇보다 
도  수 •당  제국의  팽창적 인  동방  정책이  삼국  각각에  대한  관심을  증폭 시켰고, 
이를  계기로  중국인들은  삼국 민드 He 들이  서로  밀접히  연관된  역사적  실체라 
는  사실을  인지 하게  되었다  당시  신라  •고구려  •백제  등  삼국은  각기  다른  민 
족 ethnic  group 으로  구분될  만큼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결코  다트지  않았 다.  삼 
국의  언어  혈통  풍속이  비슷하다고  중국측  문헌에  자주  언급되어  있다  중국 
인들은  삼국을  동질적인  국가군으로  이해하고,  우리나라를  통칭 하여  삼한  또 
는  삼국이 라고  부르기  시작 했다  651 년  당고 종이  백제  의자왕에게  보낸  국서  S 
가에,  ‘ 해동 삼국 海東 드 H’ 이라  언급 하면서  또  이를  ‘ 삼한 드 韓’ 으로  표현 한  사례가 
이를  잘  말해준 다. 


요  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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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청주운 천 동사적 비 


애초  별개의  고대국가로  성립 한  삼국은  서로  간에  수많은  전쟁과  정치적 
반목을  거듭 하면서  대립의식이  크게  고양 되었고,  서로  간에  공동체의식이나 
유대감은  미약 했다  그러나  이렇게  대립 하던  삼국이  동일 한  역사 공동체로  승 
화 되는  전환점이  7 세기  후반에  찾아 온다.  우선  백제  •고구려의  멸망이  직접적 
인  계기가  되어  여  •제의  유민이  신라라는  하나의  국가  내로  통합되었다.  이어 
백제  •고구려를  멸망 시킨  당이  신라 마저  굴복 시 키려  하자,  신라는  당과의  전쟁 
도  불사하고  ‘ 민족 포섭 정책  K 族 包* 政策’ 을  통 해  당을  삼국  공동의  적으로  삼는 
전략을  구사 하였다  이는  삼국이  화학적으로  융합되고  통일되는  직접적  계기 
로  작용 하였다 

6 的 년  태종 무열 왕은  백제를  멸망 시킨  직후  백제인이 라도  그  재능을  해아 
려  관료로  임용 하였다  문무 왕도  이러한  포섭 정책을  이어 갔다  고구려  멸망  후 
당과  대결 하게  되자， 그는  670 년  고구려  부흥 군과  함께  합동으로  당의  전초 부 
대가  주둔했던  오 골 성을  공격 케  하였다  이  전투는  당시  고구려  유민에  대한 
신라의  포섭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었음을  잘  말해준 다.  문무 왕  12 년 (672)  8 
월에  신라군이  고구려  군사와  더불어  당군과  싸워  많은  전과® 못를  올렸던  사 
례도  그러 한  경우다 

문무 왕은  삼국통일의  기초를  닦은  선왕  무열 왕의  묘 호*® 를  당 태종과  동 
일한  ‘ 태종으로  하였고,  고구려의  왕족  안 승을  받아들여  고구려 왕 (후일의  보 
덕 국왕 報德 H 또) 으로  책봉 하는  등， 제후국을  거느린  중심  국가의  군주로  신라 
왕권의  위상을  고양시 켰다  또  좌 £  •  우*  사록 관 ■樣 館을  설치하고  녹봉 제## 
해를  실시 해  왕권을  보좌 하는  두 품)! 유  관인 층의  경제적  기반을  안정화 시 키는 
등  기존의  진골  연합  체제에서  소외된  두 품 층을  국가 질서  내로  통합 하는  쇄신 
책을  강구 하였다 

더욱이  백제  •고구려의  귀족들과  각  지역  세력들에게도  신라의  관등 官等을 
사여 하여  그  유민들을  달래고  통합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원래  신라는  왕 경 
6 부려  출신에게만  경위  神 i  관등을  사여하고  복속된  지방인들 에게는  외 위  카 산 
관등을  주는  차별적인  이원적  관등 제를  실시 하였다.  그러나  삼국  간의  전쟁이 
치열 해지면서  지방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끌어내기  위 해  공을  세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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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방 민들에게  경위를  사여하고  수도에  거주 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증가 하였다 
더욱이  문무 왕은  당과  전쟁을  치 투면서  백제  •고구려  유민을  포섭하고  더욱  강 
한  결속을  도모하기  위 해  그들에게도  경위를  개방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 
면서  마침내  문무 왕은  외 위 제를  없애고  관등 제를  경위로  일원화 하여  삼국 민 
을  모두  단일 한  관등 체계로  포괄 하였다  이는  기존의  왕 경  6 부  중심의  권위  체 
계를  해체하고,  통일된  신라의  인민들은  모두  다  똑같은  왕의  신하요  왕의  백 
성 임을  강조하기  위 한  것이었다. 

또  백제  •고구려의  승려나  여론주도층을  우대 하여  포섭 하였으며,  지방인의 
신앙과  의례의  대상이  되었던  각  지 역  산 천 ii 네 에  대한  제사도  중앙에서  장악 
하였다  이들  승려나  각  지역의  제사는  지방민  결집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통제 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위  일원화와  함께  중앙집권적인  통 
일국 가를  지향했던  중대  왕권의  정책  방향을  잘  보여 준다 


국학의  설립과  중앙관료 기구의  혁신 

신문 왕은  태종 무열 왕과  문무 왕의  정책을  계승 하여  왕권  강화를  위 한  보다 
과감 한  정책을  단행 하였다  즉위와  함께  김 흠 돌의  세력을  역모로  몰아  제거 한 
것은  비록  장인이 라  하더라도  왕권에  도전 하는  귀족은  절대로  용납 할  수  없다 
는  선언이었다  이를  시발로  기존의  권력구조를  재편 하려는  신문 왕의  왕권  강 
화  정책들이  숨  가쁘게  쏟아진 다  통일  이후의  신라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완 
성 한  인물은  신문 왕이었다 

즉위  2 년 (682) 에는  유교적  정치이념에  입각 한  인재  교육과  관료  양성을  목 
적으로  국학，1 을  설립 하였다  국학은  김 춘추  집권  후부터  이미  준비되기  시 
작하였지만,  이때에  비로소  완성되었다  국학은  왕권을  보좌 할  수  있는  두 품 
계층들이  정계로  진출 할  수  있는  통로였다  육두품 처 ■  인  강수® t 와  설 총 현 
면은  이  길을  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설 총은  ‘ 이두 吏 讀’ 를  완성 해 
문서 행정 호 政  시스템의  정착을  도왔고， 구경  九 經에  ‘ 구결  을  달아  한문 


221 


경전을  우리말로  교육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 하였다 

“꽃 나라를  다스 리는  화왕 타인  모란이  처음에는  장미를  사랑 하였다가  뒤 
이어  나 타 난  할미꽃의  충직 한  모습에  심적인  갈등을  일으 키고,  결국  할미꽃의 
간곡 한  충언에  감동 하여  정직 한  도리를  숭상 하게  된 다.” 는  설 총의 「화왕계 ᄑ 
때」 는  신문 왕이  진골  체제에서  벗어 나  관료제에  입각 한  지배체제를  완성하기 
바랐던  자신의  뜻을  우화적으로  표현 한  작품이다  이는  국학  설립  이후  두 품 
계층의  정치적  성장과  열망을  잘  보여 준 다. 

삼국을  통일 한  신라는  확대된  영토와  인구를  통치하기  위 해  보다  정비된 
중앙  관료 기구와  지방  행정조직이  필요 했다  신문 왕은  관료의  인사 업무를  관 
장 했던  위화 부 ■■를  필두로  공작 부 IB， 예 작부 등  중앙정부를  중국 
의  육전 穴典  조직에  준하는  방식으로  체계화 하였다  즉위  5 년 (685) 에는  각  관 
부에  행정  실무를  담당 하는  사지 험® 가  설치되어,  문무 왕대에  설치된  말단  행 
정  담당자인  사 史와  함께  영수 •경 ■•대사 大舍 ■사지 舍 知 •사 史의  효율적인  5 단 
계  관료조직이  완비된다  대사  이하  실무  행정  관료는  국학을  통 해  성장 한  두 
품 층들로  충원 되었다 


9 주  5 소경과  천하 관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영토를  흡수하고  주'  군 郡， 현 편으로  새롭게  편제 
하였다  애초  ‘ 주’ 는  신라가  영토를  확장 하는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설치했던  군 
정적® gJW  성격의  지방조직 이었지만,  통일전쟁이  일단락 되어 가면서  광역  행정 
단위로  변모 하였다  신문 왕  5 년 (685)  완산 주 完制' I 村 금의  전북  전주) 와  청주 ■ 
(지금의  경남  진주) 의  설치를  끝으로  신라는  전  국토를  ‘9 주’ 로  재편 하였다 

한편  신라의  영토가  소백산맥과  한강을  넘 어서고,  한반도의  패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신라의  왕 경 또 효은  점점  국토의  동남쪽  끝으로  밀려 나는  형상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 해  신라는  이미  지 증 왕대 智 證 £ 代 부 터 
왕 경  외에  ‘ 소경  ] 京’ 을  설치 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지배 하는  방안을  추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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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의  금관 소경  ♦官 小京 村 금의  경남  김해)  ,  북 원소 경 北 副、 京 (지금의  강원도 
원주)， 중원 소경  ■너、 京 (지금의  충북  충주)  외에， 신문 왕  5 년 (685) 에  서원 소경  ® 
I 副、 京 (지금의  충북  청주) 과  남원 소경  小京 (지금의  전북  남원) 이  설치되어  5 소 
경의  제도가  완비되었다  이  소경에  중앙 귀족과  가야,  백제， 고구려  등  신라에 
병합된  국가들의  귀족들을  옮겨  살게  하여， 각  지역의  정치적  •  문화적  거점  역 


■  9 주의 주치 
•  5 소경 


그림 6  9 주 5 소경 


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라의  9 주는  중국에  최초의  왕조를  연  하년  나라의  우팔  임금이  천하 
를  9 주로  구분 하였던  것에서  따온  것으로  신라의  일통삼한  의식과  함께  천하 
관 天下 ■을  보여 준 다.  신문 왕은  9 주를  삼국의  영역에  의도적으로  각각  3 주씩 
나 누어  배치 하였다.  신라의  3 개  주,  백제의  3 개  주,  고구려의  3 개  주가  통합 되 
어  일통삼한의  9 주가  되었음을  표상 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신문 왕의  9 주  편 
성에는  신라가  삼국을  평정 하였다는  것과  삼국이  어 우러져  하나의  천하가  되 
었 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  물론  당시  신라의  9 주에는  옛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았 다.  그러나  신라는  고구려의  왕족  안 승을  ‘ 고구려 왕: 으 
로  책봉 해  익산의  금마저에  살게  하는  등， 고구려  왕실을  신라  내의  제후국 으 
로  포섭 하였다 

이처럼  신라  왕실의  삼국  통일에  대한  자부심은  대 단했다  이는  당나라에 
서  김 춘추의  묘 히 •  태종이 라  한  사실을  문제  삼자  신라  조정이  이에  대처 하 
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 난다.  당의  측 천 무후 則天武 g 가  신문 왕  12 년 (692)  사신을 
보내어  “ 너희  선왕  김 춘추가  우리  태종 문 황제 太宗 文 皇帝와  같은  묘 히 •  쓰니, 
분수에  매우  넘 치는  일이다  모름지기  빨리  칭 히 _  고쳐라” 고  꾸짖자  신문 왕은 
“ 선왕이  이룩한  ‘ 일통삼한 一 했드®’ 의  공이  매우  크기  때문에  태종이 라는  묘 호 
를  올 린  것” 이라고  당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 하였다. 

김 춘추가  일통삼한의  공을  이루었다는  신라  왕실의  자부심은  후대에 도  전 
승 되었다  경문 왕 景 文 또 (재위  861-875) 이  월 악산  월광 사 ■寺에  머물던  대통 느 
■에게  주지 住持를  추인 해  준  글에도  “ 옛날  우리  태종대왕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삼한을  정복하고  통일을  이륙 하였다’’ 며  이  사 
건을  특별히  기리고  있 다.  태종 무열 왕과  문무 왕이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 한  공 
으로  신라의  종묘에서  영원히  훼철毁 撤 되지  않는  불 천지 주 不 遷 之主로  모셔진  것 
도  이를  잘  말해준 다. 

또  신문 왕은  기존의  신라인  군단에 다가  새로이  정복 한  고구려인， 백제인,  보 
덕 국인 (안 승의  고구려 국)  및  말갈 인  등을  중앙군 단으로  편성 하였다  이는  최종 
적으로  신라의  중앙  군사조직인  9 서당 ■鐘으로  완비되었다  9 서당  중  신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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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편성된  경우는  겨우  3 개  군단 뿐이고,  나머지  6 개는  새로  흡수 한  고구려인 
3 개,  백제인  2 개， 말갈 인  1 개  군단으로  편성되었다  심지어  중대  왕실은  일본에 
사절단을  보낼  때  보덕 국원 ■!( 즉  고구려 국) 이나  숙신 ■■(즉  말갈) 의  사절을 
딸려  보냈는데,  이  또한  일본에게  신라가  이들  국가와  족속을  현재  지배하고  있 
음을  과시 한  것이었다.  신문 왕이  즉위  7 년 (687)  오묘 五 廟에  올 린  제문 祭文에  “이 
역  異域의  사신들이  진기 한  보물을  바 치고  직공 職貢 (조공) 을  닦 는다!” 고  강조 한 
것도  갈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신라 촌락 문서」 와  지방지 배 

「촌락 문서」 는  ‘민 정문서  民政 文#’,  ‘장적 帳 籍’  등으로도  부르 는데， 호구  조 
사  및  세금  수취를  위 해  만든  장부 帳簿로서， 지방  관아에서  소속  촌락의  경제 
적  상황을  조사 해서  중앙에  보고 한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문서는  효소 왕  4 년 
(695) 에  서원 소경  부근  4 개  촌을  조사  정리 한  것으로서  당시  신라의  지방지 배 
방식을  이해 할  수  있는  최상의  자료이다  일본의  나라 [祭 良]  토다 이지  東 大 추  쇼 
소인 모 tK 에  전세  되다가  1933 년에  발견되었다 

「촌락 문서」 에는  현 ■과  촌 명 배， 촌락의  규모,  호구의  수  말과  소의  수  전 
답 w 잘의  규모， 뽕나무  •잣 ^ 무 •호두나무  등의  그루  수가  기록되어  있다  여러 
항목에  걸쳐  매우  상세히  기록된  것은  효율적인  세금  수취를  위해서였다  이  문 
서는  3 년  주기로  재 작성 되었고,  전염병이나  기근  등으로  호구에  큰  변화가  있으 
면  수시로  추기 iMfi 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를  통 해  당시  중앙정부가  지방  농민들 
을  통제  지배 하는  힘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신라  지방 4 회의  기층  농민들은  자연  촌락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런  자 
연 촌이  여러  개  합쳐져  행정  단위인  현을  형성 하였다  몇  개의  자연 촌을  대표 하 
는  자를  ‘촌주 라고  불렀다  중앙에서는  현에  지방관을  파견 하였지만,  촌 주 
들의  도움을  받아  촌민들의  세금과  인력  동원  등을  관리  •감독 하였다  촌민들은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세대  또는  개인별로  사안에  따라  전입  과  전출빼  신 


고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했다  지방관은  국가의  수취를  피해  몰래  도망간  자들 
도  문서에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인민을  각  지역단위에  긴박 시 키려  하였다 
「촌락 문서」 에  기록된  4 개  촌은  전체  호수 戶數  43 호,  총인구  442 명 (남자 
194,  여자  248) 에  노비  奴 牌는  25 명이었다  촌민들은  다시  남녀별,  신분 노비  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노老 (노인)， 제 除 ( 일부  세금이 
면제된  자)， 정  丁 (세금을  부담 한  장정)， 조 助 (장정을  도울  수  있는  청소년)， 추追 
(소년)， 소 'K 어린이)  등의  여섯  등급으로  나 누어  기록 하였다.  그  외에  4 개  촌은 
말  61 마리,  소  53 마리를  비롯 해,  뽕나무  4249 그루  등의  경제림도  갖고  있었다 
전답의  규모나  말과  소의  숫자， 그리고  뽕나무의  그루  수로  볼  때  이들  촌락의 
경제적  형편은  후대  조선시대의  일반  촌락에  비 해  월등히  좋 다.  이로  인해  이 
문서의  촌락들은  신라  왕실의  재정 원으로  특별히  관리된  촌락들 이었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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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제기되고  있다 

「촌락 문서」 에는  통일 기  이후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고대적 인  인두세  ASS 
«  체제를  차츰  탈피 해가 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문서를  보면  당시  신라에서는 
각  가호 葬3 의  재산  규모에  따라  9 등급으로  구분 한  호 등 ■제거 等® 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전체  촌락이  부담 해야 할  세금의  양을  계 연 計 ■의  수로  계산 
해  놓았다  이러한  9 등호 제와  계 연의  환산  방식은  태종 무열 왕이  제정 한 「이방 
부 격」 을  통 해  실현된  수취 제도의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태종 무열 왕은  통일전쟁 
의  격화로  농민의  계층분화 현상이  심각 해지자  농민의  몰락을  방지하고  국가의 
세수 稅收도  안정화하기  위 해  기존의  인두세  중심에서  각  가호의  경제적  형편도 
고려 하는  방향으로  수취 제도를  혁신 하였다  다만 「촌락 문서」 에는  토지 보다  호 
구에  대한  항목이  양적으로  훨씬  많고  상세 하며,  연령 등급별  통계가  중요 하게 
집계되어  있 어,  각  가호의  재산  산정  算定  기준은  토지 보다  장정의  숫자가  더  중 
요 하게  고려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촌락 문서」 에는  촌 주의  공무에  대한  대가 對價로  면세지  쏘稅 地였던  ‘촌주 
위 답 ffisfeiT,  지방관아의  운영과  재정을  위 해  할당 했던  ‘ 관모 답 tlM’， 관료인 
내시 령  I 村 I ♦에게  지급된  직전© 四 이었던  ‘ 내시 령답 rt 視 今 합’  등의  각종  토지  항 
목이  확인된다  이런  다양 한  토지들은  촌 주의  감독  하에  농민들이  경작 했고, 
생산된  곡식의  일부를  지대 로  관청  또는  관료에게  납부 하였다.  이  시기의 
토지  소유  관계는  왕토 사상 또 ±思 想에  입각 해  관념적으로 는  모두  왕의  소유 였 
기  때문에  농민의  토지도  국가가  가호에게  준  토지라 는  뜻에서  ‘연 수유 답 ■受 有 
합’ 으로  명명 되었지만， 실제로는  사유 f 편를  인정하고  있어  매매가  이루어 졌다 


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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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표 목간’ 과세 금의  수취 

고대에는  세금을  현물로  중앙에  납부 하였다  이때  관아에서는  납세자 ■ 
者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 해  납부자의  주소 住所,  인명  새,  세액  ■  등을  기록 한 
꼬리표를  나무로  제작 해  세금  꾸러미에  매달았다.  이를  ‘ 꼬리표 목간’  또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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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荷 札’ 이라고  한다  목간은  문자를  기록하기  위 해  목재를  다 둠어  세로로  길게 
만든  나무 판을  말 하며,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종이가  보급되기  이전에  널리 
사용되었다  더욱이  세금은  최종  목적지인  중앙의  수납 처까지  장시간  이동하 
였기  때문에,  이러한  꼬리표로  내구성이  좋은  나무가  애용되었다 

이  꼬리표 목간은  목간  상단에  구멍을  뚫 거나  상단  좌우에  각각  V 자  홈을 
파서  끈으로  묶어  세금  꾸러미에  매달  수  있도록  가공 하였다.  때로는  세금을 
포장 한  끈이나  꾸러미  자체에  꽂아  넣기  위 해  하단을  뾰족 하게  깎아놓 은  것도 
있다  경남 ■  함안 威 $ 의  성산산성 ■■에서는  560 년  무렵에  작성된  500 여 
점에  달 하는  신라의  하 찰이  발굴되었다  이  하 찰에 는  납세자의  ‘ 주소,  ‘ 이름’， ‘세 
액’ 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신라가  이들  납세자를  촌 별로  파악 한  호적/3 
籍을  작성 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는 「신라 촌락 문서」 (695 년) 보다 도  130 년이나  앞 
선  시점에  이미  신라  중앙이  수취를  위 해  각  지방의  인민을  조사  등록 하였음 
을  의미 한다  안 압지에서 도  신라의  꼬리표 목간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목간을  활용 한  세금  수송  방식은  통일 기  이후에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중앙의  행정  관서에서 는  주 •군 •현  단위에서  집계되어  보고된  여러  촌락 문 
서를  토대로  하여  전국의  호구 수와  계 연수를  집계하고,  각  지방행정  단위의  경 
재력을  파악 하였다.  중앙의  세금  수납  담당  부서인  조부 ■나  창부 ■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에  세금과  부역  WS 을  부과하고  국가의  여러  가지  수취 
정책을  수립 하였을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지방관이  존 주를  시 켜  촌락  단위나 
납부자가  내야 할  세금을  꼬리표 목간에  일일이  기록하고  세금  꾸러미에  매달아 
중앙으로  수송 하였다  중앙의  수납  관청에서는  비치된  수취  대장과  세금에  부 
착 되어  있는  꼬리표 목간을  대조 하여  세금  납부  여부를  철저히  확인 하였다 


녹 읍의  혁파와 중대  지배체제의  한계 

중앙과  지방의  행정체계와  수취 제도를  정비 한  이후  신문 왕은  즉위  9 년 
(689)  종래  관리에게  특정  지역의  수취 권을  지급하였던  녹 읍 제 를  폐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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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고  해마다  곡식을  관청에서  지급 하는  녹봉 제를  실시 하였다  이러한  관수 관급 
의  녹봉 제는  두 품  계층에게는  이미  문무 왕대에  실시되었던  조치였지만,  이때 
에  이르러  마침내  진골을  비롯 한  모든  관료에게로  확대되었다  대체로  녹 읍은 
해당  지역의  조세를  진골 귀족이  국가  대신  직접  받 아가는  제도 였기  때문에,  녹 
읍의  혁파는  진골 귀족의  지역  지배를  차단 하려는  제도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신 
문 왕의  중앙집권화  정책  중에서도  진골 귀족에게  날 린  가장  강력 한  펀치였다 

그런데  갈은  해에  신문 왕이  왕 경을  경주에서  지금의  대구요 W 인  달 구 벌 3i 허 
대로  옮기려 던  천도  계획은  진골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수도 f 
해는  기존의  지배체제가  응축된  상징적  공간이다.  신문 왕은  진골 귀족의  본거지 
인  경주를  벗어 나  중대  왕실의  새로 운  공간을  마련 하려고  했지 만  결국  실패 하 
고  말았다  이는  중대  왕실의  왕권  강화  정책이  진골 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않았 ^며， 일정 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 한다. 

중대에  들 어와  특히  신문 왕대에 는  중앙 집 권력이  현저 하게  강화되었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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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함안  성산산성  목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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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정비된  중앙과  지방의  행정조직을  기초로  왕은  강력 한  전제  권력을  행사 
하였다.  그러나  이  새로 운  정치  운영  시스템을  떠받친  것은  두 품  계층의  성장 
이나  능력을  우선 하는  관료체제가  아니었다.  대등 회의를  대신 한  것은  소수의 
특권  진골가 문 이었다  특히  김 춘추의  아들과  사위,  그  손자들이  재상의  직을 
독점 하는  등  권력을  농단 하였다.  김 춘추와  함께  중대  왕실을  연  일등공신이 었 
던  김유신의  손자 조차도  성덕 왕대 S ■王 代  초기에  이미  이  핵심  권력에서  배제 
될  정도로  중대  왕권을  지탱했던  권력  상층은  매우  폐쇄적 이었다  두 품  신분층 
의  관직  진출은  여전히  집권  진골 귀족의  천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력은  점 
점  이들의  손에  집중되어 갔 다. 

중대  왕실의  왕권  강화  정책은  피의  숙청을  거쳐  너무나도  급격 하게  이루 
어 졌기  때문에,  문무 왕과  신문 왕은  자신이  신뢰 할  수  있는  매우  가까운  혈족 
들을  정책  추진의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신라의  정치체제는  애초부터 
진골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였는데， 중대에  들 어와  이전보다  권력의  폭이  더욱 
좁아 지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정국의  불안은  한층  심화되어 갔다  중대  내내 
진골의  반란이  끊 이지  않았던  것이  이를  잘  말해준 다. 

그런데  이처럼  불안했던  중대  왕권이  신문 왕  이후로도  80 여 년을  더  지속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백제,  고구려의  멸망으로  세금을 
수취 할  수  있는  지역이  기존보다  1.5 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일 
전쟁 기에  비하면  국방비  의  지출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은  그  어 
느  때 보다  튼실 하였다  사실  중대  왕권을  떠받친  것은  강화된  왕권도， 재상 직을 
독점 한  혈족도  아니었다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진골의  불만을  쉽게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왕이  그들의  품에  안겨주었던  경제적인  부였다.  녹 읍의  혁파가  진 
골 세력의  별다 른  저항  없이  진행된  것은  기존의  녹 읍에  버금가 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녹봉이  진골들에게  반대급부로  주어 졌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저택 인 
‘금입 택金入 宅’ 은  말  그대로  금들로  넘실 거렸다 

그러나  국가  재정에  문제가  발생 해  녹봉이  안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게  된다면 
억 눌려있 던  진골의  저항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이것은  곧  현실로  나 
타났다  혁파된  녹 읍은  70 년  만인  경 덕 왕 S 德 또  16 년 (767) 에  다시  부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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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교 학의  발달과 

의  성숙 


性 

□> 


어  >1 


S 


중대  왕실의  불교 정책 

중대  사회에서는  불교의  정치이념으로 서의  역할은  축소되고， 그  대신  대중 
들의  삶을  위로하고  치유 하는  불교의  사상과  신앙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었다  그로  인해  중고기에  국가 불교의  색채를  강하게  띠며  전개되었던  신라 
불교는  통일  이후  고구려와  백제의  발달된  교 학과  교리 연구의  성과  등을  수용 
하고  통합 하여  보다  다양 한  불교사상 •을  꽃 피워 갔 다. 

신라의  국가체제가  자리를  잡아 가던  중고기에 는  전륜 성왕이나  진종설  «■ 
혀  등  불교적  신성성이  왕실의  권위를  확립 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수행 하였다 
그러나  백제와  고구려의  거듭되는  외침으로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여왕의 
즉위를  반대 한  비 담의  난을  경험 하면서  불교 만으로는  더  이상  왕실에  대한  귀 
족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 

이에  태종 무열 왕  이후  중대  왕실은  그  집권의  정당성을  불교적  신성성이 
아니라  군주의  도덕적  자질과  백성에  대한  은택. 朝 s 과  덕 치  뽑않 를  강조 하는  유 
교 적  정치이념에서  찾았고,  이후  그  실현을  위 해  각종  제도  개혁과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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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펼 쳐나갔 다  용 ■은  미물로서  국왕에게 는  적합 하지  않다는  승려의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구로 부 터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 해  죽어  동해의  용 
이  되려고  했던  문무 왕의  자세에서도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왕자 
상을  강조 한  유교적  수사 1 ■를  쉽게  읽어낼  수  있다 


그림 10  경주 문무 왕수 중름 (대왕암)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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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 왕은  664 년  사찰에  재화나  토지를  함부로  기부 하지  못 하 E 록  한  조치 
를  내리는  등  불교사원에  부와  경제력이  집중되어  백성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현실을  좌시 하지  않았 다.  또  669 년  불교 교단의  승정 ■을  담당 하는 
관청인  정관 政 t 을  만들었고,  핵심  국가 사찰에도  관리  기구를  설치 하여  그  건 
립과  운영을  중앙행정 체제  내로  흡수 하였다  불교  사찰과  교단의  문제를  불교 
계의  자율에  맡겼던  중고기  때와  달리,  중대에는  불교  교단을  국가  관리의  대 
상으로  흡수  통제 해나 갔다 

이처럼  중대  왕실은  정치운영의  면에서  불교보다  유교적  원리를  중시 하였 
지만,  그렇다고  왕실이  불교신앙에서  멀어 졌 거나， 국가의  안녕을  비는  기복 처  W 
■였던  사찰의  기능을  무시 하였던  것은  아니다.  문무 왕은  사후에  장례를  불 
교식으로  치러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실제로  최초로  다비식이  거행되었다. 
중대  왕실에서는  선왕들의  명복을  비는  원 찰 »혜 들도  국가  주도로  왕 경의  사 
방에  건립 하였다 

더욱이  중대  초기에는  통일  및  당과의  전쟁으로  민습이  흉 흉 하였고  정국이 
매우  불안정 하여  왕실은  밀교의  주술적  의례에  깊이  경도 되었다  문무 왕은  679 
년  밀교 승  명랑 ■으로  하여금  당군을  격퇴하기  위 한  사천왕 사 ER3 병  건립을 
추진 하게  하였다  또  그의  장지  葬地가  될  대왕암  가까이에  국가의  진호 ■를  위 
해  감은 사 ii ■도  창건 하였다  이  사찰은  신문 왕대에  완공되어  국가의  위기를 
스스로  알려 주는  ‘만 파식 적 萬波 Sffi’ 전설의  무대가  되었다  신문 왕은  또한  밀교 
승  혜통 sa 의  건의를  받아들여  봉성 사_ 도  건립 하였다 

당에  유학하고  돌아 온  명랑과  혜 통은  단순히  주문을  암송 하던  종래의  밀교 
의식을  탈피 하여  신라를  지 켜 줄  무수 한  천왕면,  신 왕 용왕 ■  등의  모습 
을  구체적으로  제작 하여  직접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대중적이고, 
감각적인  밀교  작법  {1 法을  시현 하였다  사천왕 사  목탑의  기단에  부조 潮 편로  표현 
된  양지  包 S' 의  소조상 St 像은  사천왕의  권속# 屬 인  신장 神將과  야차 夜 文를  극 사 
실 주의  기법으로  조각 한  것으로， 사천왕 신앙을  통 해  전쟁의  불안을  치유하고  민 
심을  수습하기  위 해  기획된  중대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신문 왕은  效 4 년  사천왕 사를  비롯 해  봉성 사,  감은 사  영 묘사  황 복사  등에 


성전 내과을  설치 하였다  성전은  사찰의  건립에 서부터  사찰의  운영  및  경제적 
후원 까지도  국가가  책임을  지기  위 해  설치 한  관청을  말 한다  호국과  왕실  원 찰 
적  성격을  지닌  이러한  ‘ 성전 사원 들은  중대  왕실의  전폭적  지원  하에 
번성 하였다 

왕실에서는  선대왕들의  명복을  빌기  위 해  추 복 _  사업의  일환으로  성전 사 
원에  거대 한  조영 물을  건립 하였다  신문 왕비인  신 목 왕후는  돌아 간  신문 왕을  위 
해  황 복사에  삼층 탑을  건립하고  불상을  제작  봉안 하였으며,  신 목 왕후와  효소 
왕이  죽은  후에는  성덕 왕에  의 해  이  황 복사의  탑  내에 『무구 정광 대다 라니 경.1"1: 
향 이  봉헌 되었다  이후  이  경전은  신라  조 탑 합?  신앙의  근본 경전 으 
로서  큰  각광을  받았다  한편  경 덕 왕은  부왕인  성덕 왕을  기리기  위 해  20 톤에 
달 하는  ‘ 성덕대왕신종! ■표 ■■奸 ᅵ 밀레 종)’ 을  만들려고  기획 하였으나  여러  차 
례  실패 하였고,  마침내  혜공 왕대에  완성되었다 

중대에는  지방에도  사찰이  건립되기  시작 하였다.  676 년에  새로 운  불교사 
상인  화엄 학을  당에서  가지고  돌아 온  의상 義 相은  화엄의  전법도 량으로  국가 
의  지원을  받아  영주  태백산에  부석사? ¥5 .를  창건 하였다  故 3 년에는  재상  충 
원 忠 元의  건의에  따라  굴 정현® 井， (경남  양산) 의  행정  치소를  옮기고  그  자리 
에  영 취사 ■寶 寺를  창건하기도  하였다 


불교의  대중화와  ‘ 아미 타 정토신앙’ 의  확산 

중대에  들 어와  불교의  정치적  영향력은  줄어들었지만， 일반  대중의  불교 신 
앙과  신행 활동은  더욱  확대되었다.  중고기  때  원광과  자장에  의 해  점 찰 경  시 하 
대과  아미 타 경  등이  수용  보급되어  대중 교화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통 
일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해 져  수도  왕 경에는  하층민들  중에도  불교신앙 
에  참여 하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중고기  불교가  왕실과  귀족  중심이 었 
다면  통일을  전후 해  신라에서는  시장과  마을을  다니면서  서민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 하며  불교를  포교 했던  소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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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불교 를  일으켰던  일군의  승려들이  확인된다. 

진평 왕대  활동 한  혜숙 ■은  的 0 년  안 홍과  함께  중국  유학을  시도했을  정 
도로  명망  있는  승려였지만,  시골에  숨어살면서  일반  대중들과  함께  수행 하였 
다  사냥에  빠진  국선 _1 에게  자신의  허벅지 살을  바쳐  살생의  잘못을  깨닫게 
하였고,  국왕의  초청도  거절 하며  민중  속에서  불교신앙을  전파 하였다  이후  혜 
공惠 오과  같이  귀족  집안의  머슴  출신임에도  출가 하여  교 학을  발전 시킨  이도 
나 타났다  그는  승려가  된  후  작은  절에  살면서  삼태기를  눌러 쓰고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노래 하며  대중들과  함께  지냈다  대안^ 皮도  교 학으로  이름이  높은 
승려였지만  왕실의  초청을  거부하고  스스로  미천  척 하며  거리에서  일반  대중 
과  어 울려  지냈다 

이러한  불교  대중화  흐름에서  원효 ■는  가장  빛을  발 하는  인물이었다.  신 
라  교 학을  반석  위에  올려 놓은  명승 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적  실천에는  승 속 僧 俗 
어디에도  차이도  장애도  없음을  몸소  보여주기  위 해  환속 하여  소성 거사' W4 담 
士라  자 호하고  마을을  돌아 다니면서  춤과  노래로  광대 놀이를  하며  불법을  전 
하였다  특히  그는  중생들이  염불을  통 해  극락에  왕생 할  수  있다는  ‘ 아미 타 정 
토신 앙’ 을  설파 하였다  원효로  인해  “ 미천 한  이도  불교를  알게  되었고,  십에  여 
덟 아홉은  아미타불을  염 송 하게  되었다” 는  칭송이  전 한다 

통일 기에는  노비가  서방정토에  왕생 했다는  사례가  등장 할  정도로  아미 타 
신앙이  사회구성원  전체로  확대되었고  아미타불 상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제작되었다.  아미 타신 앙이  널리  유행했던  것은  간단 한  염불 만으로도  극락에 
왕생 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받아들여 질  수  있었기  때문 
이었다  거기에  현세의  고통과  그  소리를  늘  보고  들어 주시는  ‘ 관음보살 신앙’ 이 
서민들의  마음에  파고들면서 『법화경 평® 1』 이  사회  전반에  널리  읽히기  시작 
하였다  분황사의  천수관음 꾸례골 에게  빌어  눈먼  자식이  눈을  떴다는  내용의 
향가는  당시  관음신앙의  유행을  그  무엇보다도  잘  대변 한다. 


과 유식 사상의  발달 

통일을  전후 해서  신라인들은  중국은  물론  멀리  인도 애까지  직접  불법을  배 
우기  위 해  머나먼  구도 ■의  길을  떠났다  아 리야 발 마와  혜 업은  신라인으로서 
인도  부다가 야의  보리사와  마라 난타 사에서  불경을  연구 하다  결국  귀국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 다.  성덕 왕대에  혜초 ■超는  중국을  거쳐  인도와 
서역  여러  나라의  불교성지를  순례 한  뒤  ^ 왕오천축국전 이라는  여행 
기를  남겼다  아 리야 발 마， 혜 업， 그리고  혜초憲 超의  사례는  당시  신라인들의  해 
외  구법  활동이  매우  활발 했음을  알려 준 다. 

이로  인해  중대에는  당과  인 도로부터  직수입된  많은  불교 이론들이  연구 
되어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이채로 운  교 학의  전성기를  연출 하였다  특히  독 
자적 인  사상체계를  수립했던  원 측  의상  원효  등의  불교 학은  중국과  일본에 
도  많은  영향을  주어  동아시아  불교 학  발전의  토대를  구축 하였다  이러한  교 
학연 구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이는  중국의  유식 사상을  발전 시킨  원 측 
(613-696)  이었다 

동아시아  불교 학에서 는  남북 조 시대  이래로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 ■을  갖고  있다는  ‘여래 장 호_1’사 상이  널리  받아들여 졌다  당시  중국에서 
유행했던  섭 론攝論  계열의  유식 학에 도  이러한  여래 장사 상이  혼입되어  있었다  그 
런데  645 년  인도에서  직접  유식 사상을  연구했던  현장혔 (600-664) 이  귀국 하면 
서， 기존의  섭론 학에  큰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 다  현장은  유식은  사물을  있는  그 
대로  보지  못 하는  잘못된  인식을  탐구하고  설명 하는  학문으로， 인도에서는  유식 
과  여래 장  사상이  엄격히  다른  것이며， 애초  유식과  여래 장이  구분되어  있었던 
초기의  지론 학地論 學이  보다  옳았음을  논증 하였다 

원 측은  진평 왕대에  어 린  나이에  중국에  유학  가 서  이미  섭론 학에  조예가  깊었 
지만,  현장의  귀국을  계기로  구유 식_ 의  잘못을  인식 한  뒤  현장의  신유 식  고  W 
識 마저도  소화 하는  발군의  능력을  발휘 하였다  또  인도와  서역  여러  나라의  언어 
에  밝아  현장의  불경  번역  사업에서도  가장  중요 한  역할을  수행 하였다  또  현장은 
자신이  가지고  온  불경의  번역에  집중하느라  신유 식을  설명 하는  저술을  남 길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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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룰이  없었는데,  원 측이  현장이  번역 한  신유 식의  경론들에  주석  i ■을  가해  신유 
식의  이론을  체계화 하였다  이로  인해  현장에게  신유 식을  배운  규기 »  등의  신 
진  제자들에게  미움을  받아  현장의  사상을  도용 했다는  흑색선전의  피해를  입기 
도  하였다  그러나  658 년  이래  당  황실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서명 사에  주석 하면 
서,  규기의  자은 학파 慈 恩 學派에  버금가 는  서명 학파 西 明 學派라 는  일가를  이루어  유식 


□> 


S 

1 


그림 11  중국  서 안  서  명사  원 측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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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X} 로 서의  그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였다 

원 측은  애초  중관 수 K 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구유 식  사상으로  공부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현장의  신유 식과  달리  중관과  유식의  공 S  •유 W  대립적 
입장을  폭넓게  포용  이해하고  이를  극복 하려는  태도를  지녔다  원 측의  유식 사 
상은  구유 식의  틀에  논리적인  신유 식의  이론을  가미 하여  완성 한  이론체계 였 
다  원 측의  유식 사상은  제자인  도 증 이  效 2 년에  신라로  귀국 하면서  신라로 
도  전래되었다. 

특히  도 증의  제자인  태현요 ■은 『성유 식론 학기 成® 識論통 記』 등  많은  저술을 
통 해  원 측의  이론에 다가  현장을  계승 한  자은  규 기의  학 설까지  결합하고  화엄 
학의  견해도  참조 하여  독창적인  신라의  유식 사상 •을  완성 하였다.  원효 75 廣  역 
시  중관과  유식의  비량 t® 이  같음을  논증 하는 『판 비량 론判比 ■』 을  짓고,  공 
유의  쟁론이  언 설에  집착 한  데서  왔음을  지적 하며  이에  집착 하지  않는  초월적 
인  자세를  강조 하였다  원효는  현장이  번역 한  논서 의  내용을  이전의  유식 학  논 
서들과  대조 하여  종합 하려고  노력 하였는데,  주로  구유 식의  입장에서  신유 식을 
이해 하려는  입장이었다 


의상라  화엄 학의  발달 

유식 학과  함께  중대의  불교 학을  대표 하는  학문은  화엄 학이 다  화엄 학은 
『화엄경  ? 嚴 經』 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모든  존재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했던  사 
상으로서  당나라  초기에  지 엄  ■®(602~668) 에  의 해서  기본적  이론체계가  확 
립 되었다  화엄 학은  여래 장사 상을  비판했던  현장의  신유 식에  대항 하여,  부처와 
중생의  동일성을  ‘ 법계 연기 표방 緣起’ 를  통 해  해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중국  고 
유  불교 학의  탄생을  알리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신라의  화엄 학은  문무 왕  원년 (661)  당에  유학 하여  지 엄  문하에서  배우고 
귀국 한  의상 (625-702) 에  의 해  수용되었다  의상은  진골  출신으로  귀국  후  황 
복사에  머물다가  얼마  후  문도들과  함께  태백산으로  들어 가  부석사를  창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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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화엄 학을  강의 하며  지냈다  의상의  화엄 학은  그가  지은 『화엄 일 승법 계 연기 
도 華 嚴 一 乘: 용 界 || 혈 圖』 에  잘  나 타나  있다. 

화엄사상의  핵심을  7 언  30 구의  시로  요약 한  법계도 는  문장이  중심에서  시 
작 해서  상하좌우로  회전 하는  일종의  도표  모양을  하며,  검은  글자는  중생을， 
글자를  관통 하는  붉은  줄은  부처의  깨달음을,  흰색  종이  바탕은  중생들이  살 
아가는  세상을  상징 한다  이는  중생의  세계가  곧  부처의  세계이며  그들이  살아 
가는  공간들이  상호  연관  연결되어  있는  일 승법 계여 潮 部의  연기 緣起  구조임을 
표상 한  것이다  즉  서로  연관되어  있 어서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도  존립 할  수 
없으니， 일  -과  다정의  상 입상 즉 을  설 하여  마침내  중생과  부처가  동질 
적임을  논증 하였다  법계 연기는  현상 세계의  차별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실 
제로는  서로  의지함으로써  각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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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의상의  화엄 일 승법 계도 


은  모두가  차별이  없는  중도1  i  植 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한다. 

이로  인해  의상은  모든  이의  평등성과  조화를  강조 하여  대중들에  대한  교 
화를  실천 해갔다  의상은  문도들에게  석가의  평등  교단 ■을  강조하였고， 이 
로  인해  의상의  제자  중에는  진정  ■보과  지 통® 1 처럼  하층민이나  심지어  노비 
출신자도  존재 하였다  다원성으로  사회를  포용 하는  화엄사상은  갈등과  모순을 
한  차원  높게  인식 하여  통일 기  사회의  안정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 하였다  의상 
은  지방인  영주의  부석사에서  대중 교화와  문도 양성에  진력 하였기  때문에,  수 
도  경주의  불교계에 는  그다지  큰  영향력을  발휘 하지  못 하였다  당시  중심  교단 
은  밀교와  유식 학파가  주도 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 다.  이후  중대  말  경 덕 왕 
대에  의상의  손 제자였던  표 훈， 신림  등이  왕실과  연결되면서  이후  의상의  화엄 
학은  신라  교 학의  중추로  발전 해가 게  된 다.  그러나  유식 학자들이  다양 한  이론 
을  공부하고  여러  경전에  주석을  붙였던  것과는  달리  의상의  문도들은  의상이 
그랬던  것처럼  화엄  교 학의  체계화 보다는  구체적  실천을  중시 했 다. 


원효의  ‘ 일심’ 사상라 화 쟁론 

중대  신라  불교  교 학에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은  바로  원효 (617~686) 였 다.  원 
측과  의상을  비롯 한  유식과  화엄의  연구자들은  중국에  가서  직접  배웠거나  중 
국에서  들여 온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자신의  사상 •을  전개 해갔 다.  그러나  원효는 
중국에  유학 하지  않 고,  또  중국의  불교학과도  구별되는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구축 하였다.  그의  사상은  오& ᅵ려  중국과  일본의  승려들에  의 해  적극적으로  수 
용 되어  후대에 도  큰  영향을  주었다. 

원효는  압량군 (오늘날의  경북  경산) 의  두 품  관인 층  집안에서  태어 났 다.  650 
년  의상과  함께  중국  유학을  시도 했지 만,  고구려 군에게  간첩으로  오인을  받아 
뜻을  이루지  못 하였다.  그러나  의상과  함께  백제  지역으로  옮 겨와  있던  보덕을 
찾 아가서 『열반 경  ?_』 을  수학 하였다.  열반 경은  불법의  모든  가르침들이  결국 
하나로  귀결 되며  중생들이  모두  참다 운  가르침으로  나아 가게  된다는  ‘일승 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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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을  설파 한  대표적인  경전이다.  원효는  뒤이 어  의상과  함께  재차  유학 길에 
올랐지만  밤중에  해골  섞은  물을  달게  마 신  뒤  ‘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는  것을  깨닫고  유학을  포기하였다는  유명 한  일화가  전하고  있다  이후  원효는 
신라에서  현장의  신역  경전과  주석서들을  스스로  학습  연구 하여  이를  재래의 
교 학과  대조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확립 하였다 
또  일반  사회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백성들의  고단함을  달래 주는 
보살의  중생제도 裝 W 度를  몸소  실천 하였다.  원효는  661 년  나 당연 합군의  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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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원효의 판 비량 론 


려  평양 성  공격에  참여 하여  암호해독을  도와  신라군을  위기에서  구하였고,  마 
침 내  환속 하여  태종 무열 왕의  딸인  요석 궁 주와  결혼 하여  설 총을  낳았다  이는 
대중 교화를  중시했던  원효의  실천  수행과  위민 SK 을  지향했던  중대  왕실의  정 
치적  의도가  상호  공감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원효가  중국에  가지  않고  보덕  등에게서  배운  일 승 사상은  현장이  신역 한 
유식 학과는  서로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유식 학은  성불 할  수  없는  중생이 
있다는  ‘ 오성 각별 설  S 性 各 別 說을  주장 하여,  모든  중생의  성불을  강조 하는  일 승 
사상과 는  서로  모순되는  입장이다  이에  원효는  일 승 사상과  유식 학의  사상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 해 『대승 기신 론체 ■혈』 의  사상체계에  주목 하였다 
『기신 론』 에는  이  책이  인도의  경전을  양 무제 染 5 術  때  번역 한  것이라고  기록 되 
어  있으나  이  책은  내용상  인도보다는  중국에서  창작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동아 
시아  불교계가  이  책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원효가  이  책에  대해  남긴  독 
특 하고  절묘 한  주석서  때문이다  원효  이전  수나 라와  당초에  이미  이  책에  대한 
주석서가  나왔지만,  후대에  미친  영향력은  원효의  주석서에  비 할  바가  못  된다 
기신 론 에서는  일체  존재들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마음  즉  일심 
의  발현이며,  그것은  진 여문과  생멸 문으로  구분되지만,  양자는  동일 한  마음의 
고요 한  측면과  움 직이 는  측면을  구분 한  것으로  실제로는  하나로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 다.  원효는  이러한  기신 론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여러  불교  이론을 
종합 하였다.  원효는  기신 론 이야말로  “ 여러  논서 들  중에서  우두머리요,  많은  노 
쟁을  없앨  수  있는  주인이다” 고  선언 하였다  원효가  불교  대중화에  뛰어든  승 
속 불이  ■혀 :  의  모든  행동도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존재들이  일심의  발현과 
다를  바  없다는  그의  사상을  몸소  실천 한  것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기신 론起 f 請 S』 을  바탕으로  ‘ 일심’ 사상을  설파 한  원효의  사상은  동아시아 
불교 학에서  그  독자적  위상을  확보 한  신라  교 학  연구의  정화 精華라 고  할  수  있 
다  원효는  열반과  섭론을  통 해  익힌  여래 장사 상을  심화 시 켜  이를  바탕으로  기 
신론의  일심 사상으로  나아 갔 다.  원효는 『기신 론 소』， 『금강 삼매 경론』， 그리고 
『화엄경 소』 등을  저술 하여， 일체의  법이  시공에  걸림이  없이  상 입상 즉 하는  광 
탕#® 한  세계임을  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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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원효는 『기신 론』 과 『금강 삼매 경론』 에  의거 하여  서로  대립 하는  이 
론 들은  진리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 한  것으로  불교의  근본  목적은  차별 
을  초월 한  절대적  진리인  일심을  체득 하는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서로  대립 되 
는  이론들이  실제로는  대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 한  원효의  ‘화 쟁론’ 도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나 온  것이다.  원효는 『십 문화 쟁론 十 門 和 詩論』 에서  당시  불교 학 
에서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개념들이  실상은  동일 한  진리의  모습을 
다른  차원에서  다른  방법에  의 해  설명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진리의  참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언어의  개념에  얽매 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즉  불교  교 학 
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화쟁  통합 하려고  하였 
다  원효의  저술은  중국과  일본,  심지어  인도 애까지  전해 져  큰  영향을  끼쳤다 
삼국통일을  이 툭하고  강력 한  중앙집권체제를  지향 하던  신라에서는  이처럼 
활발 한  국가의  불교 교단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불교  교 학  연구에서도  큰  성 
과를  이룩 하였다  유식과  화엄  그리고  여래 장  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된  신라 
불교계의  사상적  추구는  상호  연관을  보이면서  신라  불교 철학을  한  단계  발 
전시 켰 다.  통일  이후  전개된  이러한  신라  불교계의  역동적인  면모는  이후  불교 
교단이  왕 경  중심에서  지방사회로  확산되어 갔던  첫출발이 기도  하였다 

한편  신라  교 학의  융성은  인쇄술의  발전으로  이어 졌다  의상의 『일 승법 계 
도』 는  애초  판각을  통 해  광범위 하게  유포 하려던  의지가  확인되며， 이는  결국 
불국사  석가탑에  봉안 한 『무구 정광 대다 라니 경』 의  목판인쇄술로  나아 가게  된 
다  이  시기  중국이나  일본의  판각 술은  대체로  스템프  수준이었는데， 석가탑에 
봉안된  다라니 경은  후대의  목판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인쇄 되었다는  점에서 
신라  인쇄술의  기술적  성취를  충분히  느낄  수  있 다. 


도성의  경관라 성^^ 원 

신라  수도인  도성의  사방  입구에는  웅 대한  ‘ 성전 사원’ 이  건립되었다.  남쪽에 
는  사천왕 사® 天王 寺， 북쪽은  봉성 사奉 聖 寺,  서쪽은  영 묘사 동쪽은  봉덕 


그림  1 4  경주  사천왕 사；";  I  출토  소조 신장 상 (상) 과  드로잉 


사 가  자리잡고  있었다  지금은  사찰이  무너져  그  찬란했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지만， 사천왕 사의  탑을  장식했던  사실적인  조각의  녹 유신 장전 
« 이나  봉덕 사에  걸려 있었던  성덕대왕신종 (에밀레종) 을  생각 하면  이  사찰들의 
위용을  충분히  상상하고 도  남는다 

사천왕 사는  나 당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정신적  귀의처였다.  사천왕 사  위  낭 
산 에  있었던  선덕여왕의  장지 葬 가  도리 천 w 利 天으로  표상 되었듯이,  사천 
왕 사는  수미 산  정상의  도리 천으로  올라가 는  불 국토  신라의  입구  경계  지점 으 


244 


로  인식되고  있었다  결국  사천왕 사는  신라  왕 경  玉京의  남방  끝에  불과 한  공간 
이  아니라,  밀교 의례  속에서는  불 국토  신라의  입구이며， 이곳은  사천왕 0 天 또 이 
지 키는  불 국토의  경계  지점이었다. 

이후  봉성 사 후® 퓨  창건으로  시작되는  밀교 승  혜 통이  주도 한  신문 왕대의  새 
로운  성전 사원 체제는  사천왕 ᅵ1 니나 ■으로  수호되는  신라  불 국토를  더욱  시각적 
으로  표현 하여  왕 경의  사방 H 창에  성전 사원을  건립 해간  과정이었다  신라  중대 
왕권은  밀교의  만다라 적  세계관을  도성  사방에  위치했던  성전 사원을  통 해  구 
현하고,  수도  경주를  천하의  중심,  사천왕 E 天 또으로  수호되는  불 국토의  중심 으 
로  창출 하려고  하였다 

도성의  사방에  설정된  성전 사원은  이곳에서  다시  사방으로  뻗 어나 가는  관 
도 官 道를  따라  천하  9 주와  연결된다.  또  지방인들은  도성으로  들어 오는  입구에 
서  이들  ‘ 성전 사원’ 을  처음  대면 한다.  성전 사원에서는  왕실이나  국가의  안녕을 
기원 하는  여러  국가 의례가  거행되었다.  상경 하는  지방인들은  화려하고  숭엄 한 
불교사 찰과  그  의례에  압도되어,  영원불멸 하는  신라  왕권을  상상 하였을  것이다 

또한  도성의  사방  경계에서 는  역병 疫 «  등  도성으로  들어 올  수  있는  부정  주 
향을  막기  위 해  정기적으로  도로의  신에  대한  제사도  베풀어 졌다  이때  음습 한 
기운을  막는  양물로써  남근 행 S 을  일으켜  세웠다  이것이  훗날  마을  경계의  성 
표가  되는  ‘ 장승’ 의  기원이  되었다  신라의  도성은  사방  경계에  건립된  성전 사 
원이나  도로에서  베풀 어진  사악 한  것들을  내쫓는  벽사  의례를  통 해  지방과  격 
절 ■된  신성 한  공간으로  거듭나 게  된다  도성은  이러한  경계지점의  독특한  비 
일상적 유 H 常 K  경관을  통 해,  비로소  도성 인과  지방인  모두가  느 끼고  의식 하는 
중심의  장 li 으로  승화되었다 

이처럼  신라는  수도였던  경주  도성의  독특한  경관과  상징적인  의례를  통 해  국 
가 권력의  위엄과  중심을  연출 하였다  도성은  마치  거대 한  ‘ 극장’ 과도  갈다  도성이 
라는  ‘ 무대장치’ 에서  베풀 어진  국가 의례는  세금을  운반 하여  상경 병하는  지방인 
에게도， 도성에  거주 하는  관료들에 게도,  똑같이  거대 한  권력을  체감 케  하여,  그들 
의  마음속에  국왕에  대한  충성과  복속의 식을  불러 일으 키는  힘으로  작용 하였다 

신라  중대  왕권은  기본적으로  당과의  사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한  점이  있지 
만  ‘ 태종 봉’  무열 왕의  묘 호 ■  문제로  알  수  있듯아  대제국 인  당과의  싸움에서 


얻었던  자신감  또한  잃지  않았다  성전 사원에  기초 한  신라의  독자적인  국가 의례 
는  ‘ 호국 ■과  왕실 편의  영속 ■’ 을  기원 한  중대  왕권의  의지  속에서  창# ■되었 
으며,  중대 왕실은  그러 한  의례를  통 해  신라 국가를  천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그것을  지배 하는  자신의  절대성을  시각적으로  과시 하려  하였다 


문서 행정의  발달과  이두의  창안 

신라에서는  관청  사이에  문서 행정  시스템이  상당 한  수준으로  발달 해  있었 
다  문서는  한자 화로  기록되었지만,  한문은  아니었다.  우리말은  존칭,  시제  ■ 
등의  어미  語尾와  조사가  발달 한  교착어  ■語이 고， 또  한문은  우리말과  어순이 
달라  이해하기에  어려 운  점이  많았다  신라인들은  순수  한문을  체득 해나 가는 
것과  동시에,  한자를  빌려  자신의  말을  표현 하는  새로 운  문자체계 인  ‘ 이두 吏 讀’ 
를  창안 하였다 

신라인들은  빽빽 하게  줄지 어  늘어 선  한문  사이사이에  ‘ 빈칸’ 을  상상하고,  그 
속에  자신만의  구두 句讀， 조사 助辭,  그리고  어미를*  등을  착상 着床 시 켜， 한문을 
교착어로  전환  번역 하는  표기  방법을  개발 하였다  이로  인해  이두  표기는  기본 
적으로  어간 語幹은  석 독 ■■하고,  그에  이어 붙 이는  어미나  조사는  음독며 賣하 
는  ‘훈주 음 종 訓 主 音®’ 의  표기법으로  나 타나 게  되었다.  또한  이는  한문경 전을  해 
석하 기  위 해  한문  사이사이에  토11 1: 를  다는  방법이  등장 하는  계기가  되었다 

6 세기  중반에  이미  신라의  문자자 료 에서는  갈은  시기  고구려,  백제의  그것 
들과는  달리  우리말의  다양 한  ‘ 조사’ 나  ‘ 선어말어미 또 語末語尾’  등을  한자를  이 
용해  표기 해 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확인된다.  고구려에서  6 세기에  들어서 면 
서  우리말  표기법  자체가  정체  또는  퇴조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신라에서는  오 
히려  더욱  발전하고  있었던  셈이다. 

신라인들은  7 세기  말  이전에  이미  자신의  말을  한자를  이용 해  완벽 하게  표 
현 할  수  있었다  신라에서는  문장의  끝에  ‘之 (- 다)’ 를  기록 해  종결 사를  표현 했 
던  고구려 식의  표기법을  뛰어넘 어， ‘ 과거 형어 미’,  ‘ 존칭 형어 미’  등  선어말어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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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표기법도  개발 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말로  ‘ 보다’ 는  한문의  ‘볼  견見’ 자를  벌려 
와  어간으로  석 독 훈독하고,  어말어미  ‘_다는  ‘ 之’ 를  음독 하여  어간  보 효에  덧 
불였다.  즉  K 보다)’ 로  표기 하였다  이러한  원리를  발전 시 켜  ‘ 보았다’ 는  과거 
형어 미인  在’ 를  어말어미  앞에  삽입 하여  見在之 (보았다)’ 로， ‘보셨 다’ 는  존칭 형 
어미인  ‘ 賜’ 룰  과거 형어 미  앞에  삽입 하여  見賜在 之 (보시었다)’ 로  기록 하였다 
후대의  향찰 WL 과도  하등  손색이  없는  이러한  완숙 한  이두  표기가  7 세기  중 
반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삼국통일  이후  신라는  당나라  율령의  문서 
식 文書 式을  수용하면서도  그  문서의  내용만은  이두로  기록 하는  신라  독자의  문 
서식을  창안 하였다  이는  고려와  조선에도  영향을  미쳐  후대의  관문서들이  모두 
한문이  아닌  이두로  기록되는  전범을  탄생 시켰다  한문  작성과  사용이  능숙 해진 
조선 에서까지  이두로  문서를  기록했던  점으로  볼  때， 신라인들이  한문  찬 술 능력 
이  뒤떨어 져서  이두를  발명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자신의  말로  그대 
로  표기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로에서  이두가  창안 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한편  신라인들은  중국  전적  ftfl 의  한문  문장  사이사이에  구두점과  해석의 
순서  등을  표시 하거나,  이두를  간략히  기호 화 하여  조사나  동사  어미  등을  한 
문  문장의  사이사이에  적어,  한문을  읽으 면서  우리말로  곧바로  직역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러한  한문  사이의  토를  구결  n 하이라 고  하며,  이를  집대성 한  이 
가  바로  설 총이었다.  설 총은  유교경전에  구결을  달아  국학에서  후학들을  가르 
쳤다  신라의  이두와  구결은  후대  일본의  ‘가타 카나 名’ 와  ‘오코 토 점  5니  卜 虎’ 의 
연원 ■으로 서,  고대  동아시아의  한자 수용과  번역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 
는  매우  귀중 한  자료들이다.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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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으로 본 궁중의  일상 

목간에  기록된  내용은  개인의  간단 한  글자  연습에 서부터  국가의  복잡 한 
행정 문서에  이르기까지  고대사회의  각종  기록물이  모두  확인된다  목간의  기 
록 내용은  단편적인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당대 當^의  살아 있는  정보와  어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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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 다.  특히  왕궁의  후원이었던  안 압지 (월지) 나  왕궁인  월성의  해자 방 tl  등 
에서  발굴된  목간들은  그 동안  자료부족으로  베일에  가려 져  있었던  신라  궁중 
의  일상에  관 해  소상히  알려 준다 

우선  안 압지  출토  ‘ 문호 목간 P” ■’을  통 해  신라  왕궁의  경비시스템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신라에서는  우선  각  궁문  별로  경비를  세울  사람들을  정하고， 이 
어  궁문  별로  경비의  이름들을  적은  문호 목간을  제작 하였다.  또  이러한  경비를 
제대로  서고  있 는지  감독자가  문호 목간을  들 2  직접  경비의  실제  실행  여부를 
체크 하였다.  이렇게  체크 한  목간은  이후  경비의  식료지 급에  활용되었다  문호 목 
간을  활용 한  궁문의  경비시스템은  고대 일본에도  영향을  주어  신라와  동일 한  양 
식의  문호 목간이  일본의  고대  궁궐에서 도  발굴되고  있다 

왕궁인  월성의  해자에서 는  ‘ 의약 처방전’ 을  기록 한  목간이  발견되었다  안압 
지에서 도  의약 처방이  기록된  8 세기대의  목간이  출토된  바  있 지만,  이  월성 해자 
목간을  통 해  신라에서는  이미  6 세기부터  중국의  의서  를  학습하고  있었고, 
약재 효용과  조제  용량을  숙지 한  의약 처방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그림 15  월지 출토 목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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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었다 「진흥왕 순수비」 (568 년) 에  보이는  ‘약사 ■’ 들이  바로  왕이나  귀 
족을  위 해  이러한  처방을  내 린  인물들이었다. 

안 압지에서  출토된  음식물  단지에  매달려  있었던  꼬리표 목간에서 는  ‘식 
해 化’ 와  같은  수산가 공물의  이름이  많이  확인된다  서해안지 역에서는  소금이 
풍부 해  젓갈 류가  많이  만들어 졌다  반면  경주가  위치 한  동해안  지역은  소금이 
부족 해  곡물로  발효 해  삭힌  수산물  식해 류 I" 々가  많이  만들어 졌다  안 압지 목간 
에  ‘ 식해 가  많이  보이는  것도  이러한  점과  상통 한다  이러한  식해  목간들  중 
에  보이는  ‘ 고성 해 sa ■’는  오늘날에도  동해안  지역  일원에서  많이  만들어  먹 
는  ‘가자 미식 해’ 로  추정된다. 

당시  신라 왕실에서는  이러한  수산가 공물을  큰  항아리나  작은  병에  담아 
창고에  보관 하였는데,  삭 히는  음식이라  제조 일자를  명확히  꼬리표 목간에  기록 
해  발효 기간을  고려 하여  숙성 시켰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안 압지  꼬리표 목간들 
을  통 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신라  궁중의  조리법과  음식문화까지 
도  연구 할  수  있는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 


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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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공중에서  내려다  본  경주  월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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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의  변화와 
중대  왕권의^ 락 


당라 의  관계개선 

한반도에서  백제,  고구려가  멸망 한  삼국통일 전쟁은  한반도의  고대국가 뿐 
만  아니라,  중국의  수 •당  유목 세계의  거란과  말갈， 그리고  일본까지도  직  •간 
접으로  개입 한  고대  동아시아의  세계대전 이었다  특히  신라와  당은  문무 왕  8 년 
(668)  이후  신라의  백제  고지  점령과  고구려 유민에  대한  통합정책으로  인해  서 
로  크게  대립 하게  되었고， 나 당 전쟁으로  비화되었다.  이로  인해  문무 왕  8 년  이 
후  성덕 왕  2 년 (703) 까지  양국은  사실상  국교단절  상태였다 

당과의  관계가  단절된  7 세기말- 8 세기  초  신라에는  자기중심의  소제 국 관사、 
帝國 觀이  성립 하였다  신라왕이  고구려의  왕족  안 승을  금마저에  안치하고  ‘ 고구 
려왕 (후에  보덕 국왕)’ 으로  책봉 한  것이나  천하를  의미 하는  ‘9 주’ 로  지방을  편성 
한  것,  ‘ 상표 上 총-조서 記 I:  ’ 와  갈은  황제 급의  문서 행정,  ‘ 태종’ 이라는  묘 호  등으 
로  볼  때,  비록  문무 왕-신문 왕대  초반에  한정된  짧은  기간이었지만， 신라에서 
도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위치지 우는  이념적,  제도적  작업들이  진행되었던 
사실을  분명히  확인 할  수  있다 


5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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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신라는  책봉 국인  고구려 (보덕 국) 의  사절단을  자신의  호위  하에  일 
본에  여러  차례  파견하였고,  숙 신인 을  자신의  사절단  속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이는  신라가  고구려,  숙신 (말갈)  등을  지배하고  있는  소 제국임을  일본 
에  과시 한  것이다  심지어  신라에  온  일본사 절단도  번 국으로  표상 되어， 신라에 
조공 하는  형식의  외교 의례를  행 하였을  가능성도  있 다. 

그러나  당의  압박  하에  있던  돌궐， 말갈,  거란， 해  등  동북아시아의  여러  민 
족이  부흥 하는  7 세기말을  기점으로  당에게  불리해진  국제정세를  이용 해  신라 
는  당과의  냉전 관계를  새롭게  정립 하려고  하였다  신문 왕  3 년 (683)  신라는  보 
덕 국의  안 승에게  김씨  성을  하사하고,  왕 경에  거주 케  하였다  이  조치는  당과 
의  관계개선을  위 해  신라  내부의  책봉 국적  지위를  지닌  보덕 (고구려) 국을  없애 
려고  한  것이다.  이에  기인 하여  동 왕  4 년 (684) 에는  보덕 국에서  반란이  일어 났 
고,  이후  신라가  이를  진압 하면서  신라  내부의  ‘ 소고구려’ 국은  완전히  소멸 되었 
다  신문 왕은  6 년 (686)  당에  사신을  파견 하여, 『예기  혈。 를  청 하였고,  이에  측 
천 무후는 「길흉요 례  려 _」를  내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신문 왕이  당과의 
화해를  모색하고， 당의  세계질서와  예 적  형식을  받아들 이려는  의도  하에  단행 
한  사전조치 임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대조 영 大作 菜이  영주를  탈출 해  당의  추격을  뿌리 치고  말갈과  고구 
려의  유민을  규합 하여  동 모 산에서  발해를  건국 한  698 년  이후,  당은  신라와  더 
이상  냉전적  갈등관계를  견지하기  어려 운  국제적  상황에  처 하게  된다  이어  성 
덕 왕 (702-737) 과  당 현종 (712-755) 의  시대에는  발해의  세력  확장과  발해와  당 
의  전쟁을  계기로  신라와  당의  관계는  급속히  가 까워져  나 당 전쟁  이전의  모습 
을  회복 하게  되었다. 


발해와  당의  전쟁과  신라의  참전 

719 년에  대조 영 (발해  고 왕) 이  죽고  맏아들  대 무예 大 武藝,  즉  무 왕이  즉위 하 
였다  그는  즉위  후  인 안 녀 이란  독자적인  연 히 •  사용하고  독립국가로 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여러  말갈  부족을  통합 하는  등  영토  확장에  전력 
을  기울였다  그의  시호가  무 왕인  것도  생전에  무력 정벌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 
음을  의미 한다 『신당서 if ■書』 발해 전에  의 하면,  “ 무예가  즉위 해  크게  영토를 
개척하자  동북의  여러  오랑캐가  두려워서  신하로  복속 하였다” 고  전 한다  신라 
가  성덕 왕  20 년 (721)  7 월  북쪽  국경에  장성  «城 을  쌓았던  것도  바로  무 왕의  영 
토  확장  정책과  관련이  있다 

또한  727 년에는  발해가  처음으로  일본에  사신을  파견 하였다  그때의  외교 
문서를  보면， “ 욕되게  여러  나라를  주관하고  외람되게  여러  落 國을  아우 르게 
되어,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계승 하게  되었다.” 고  기록되어 
있어  무 왕의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이때  발해가  일본에  사절단을  보낸  것은 
당과  가 까워진  신라를  견제 하려는  측면이  강하였다  당시  발해는  동북쪽의  흑 
수말 갈！ lfeK_  문제를  둘러 싸고  당나라와  대립 하였다  발단은  무 왕의  정복에 
위협을  느낀  흑룡 강  유역에  있던  흑 수말 갈이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면서  비롯 
되었다  당 현종은  이들  지역을  당의  영토로  간주 해  흑 수주 « ■로  삼고  통치 
관을  파견 하였다.  발해는  당의  이러한  조치를  발해를  앞뒤에서  협공 하는  적대 
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무 왕은  이러한  고립을  탈피하기  위 해  일본과  국교를  맺으려  하였고, 
726 년에는  아우  대문 예  등을  시 켜  흑 수주를  무력으로  정벌 하도록  하였다  하 
지만  대문 예는,  무모 한  흑 수  토벌이  발해의  자멸을  초래 할  수  있다며  정벌을 
반대 하였다  그러나  무 왕이  뜻을  꺾지  않자  대문 예는  할  수  없이  흑 수부로  진 
격하였는데,  국경선에  이르러  다시  한  번  토벌의  철회를  간 하였다  이에  노한 
무 왕은  사촌 형인  대일 하 大 « 夏를  보내어  군의  통솔을  대행 시 키고  대문 예를  소 
환 하려  하였다  이에  대문 예는  당나라로  망명 하였다 

대문 예의  송환 교섭을  둘러 싸고  당나라와  발해  간에  긴장이  더욱  고조 되 
었다  732 년  무 왕은  장군  장문 휴렸休 를  시 켜  산동반도의  등 주 登 « 를  공격 하 
고  자사 刺 史  위준 ，쌍을  살해 하였다  이에  당나라도  대문 예를  유 주로  보내  군 
대를  징집 해  발해를  쳤다  또  태 복원 외경  처* 향 김 사란 金 SM 을  신라로  보 
내  733 년 (성덕 왕  32) 에  발해의  남쪽  국경지대를  공격 하게  하였다.  당시  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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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만으로는  발해를  완벽히  제압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해의  남쪽에  있던  신 
라를  끌어 들여  이이 제이의  방법으로  발해를  제어 하려  하였던  것이다 


신라는  발해의  남하를  저지하고,  또  전쟁으로  인해  당과  불편했던  관계를  일 
거에  해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신라 
는  발해를  공격 했으나  큰  추위와  많은  눈이  내려  병사들이  반  이상이나  동사® 
면 하여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되 돌렸다고  당에  보고 하였지만,  실제  신라는  발해 
와  당의  싸움에  전력을  기울여  당을  도우려  하였던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신라 
의  전략은  애초  대조 영이  영주를  탈출 해  당나라와  긴장관계에  있었을  때， 그에 
게  ‘ 대아찬’ 이라는  신라의  벼슬을  내려  그의  정착을  도왔던  사례와  같이  이미  발 
해  건국  초기부터  견지 하여 온  정책이었다  성덕 왕은  당과  친선  관계를  재정립 하 
고,  또  발해의  남하 만을  저지 하는  수준에서  발해와  당의  갈등을  조장  또는  관 
망 하였다  결과적으로  신라의  이러한  정책은  유효 하였다  735 년  신라는  당의  이 
이제 이를  역이용 해  이때  당으로부터  패 강 (지금의  대동강)  이남을  신라의  땅으로 
인정 받았다  나 당 전쟁은  이때  비로소  공식적으로  종전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발해  무 왕  사후  그의  아들  문 왕이  즉위 하면서  당도  결국  발해와  화 
해 하게  된다  당이  문 왕을  ‘ 발해 국왕’ 에  책봉 하였고  발해와  당  사이에도  평화 
가  찾 아왔다.  나 당 전쟁  이후  격동 하던  동아시아  세계에  이제  당나라를  축으로 
신라,  발해,  일본  등이  공존 하는  비교적  안정된  국제  관계의  틀이  정립되었다 
각국  간에는  사신  왕래가  빈번 해졌고  민간  차원의  교류도  늘어 났 다.  그런  가 
운데  신라와  발해  및  일본은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 면서  자국의  발 
전에  힘써  화려 한  문화를  꽃 피웠다 


^ 라와 발해의  관계 

신라와  발해는  서로  교류하고,  경쟁 하면서  220 여  년을  병존 한  이웃나라 였 
다  최근  발해를  한국사에  포섭하기  위 해  신라와  발해  사이에  동족의식이  존재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지만  이러한  비약은  오히려  한국사의  체계화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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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다 

『신당서』 에는  신라인들이  발해 인은  톱날 같은  이빨과  날 카로 운  손톱으로  사 
탐을  잡아 먹는  야만인이 라고  멸시 하였던  사실이  전 한다  또  신라인들은  애초 
길쌈 시합 이었던  가 배 서  기원 한  추석  명절을  언젠가부터  발해를  물리 친 
전승 일로  기념 하는  등  발해에  대한  적개심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최치원도  발 
해를  고구려를  계승 한  암적인  존재라고  표현 한  외교문서를  당에  보내었다.  이 
러한  자료로  볼  때,  신라인들은  발해를  고구려를  계승 한  적대적인  국가로  인식 
하고  있었음이  분명 하다. 

중국측  자료에  의 하면  발해에 는  이웃나라로  나가 는  다섯  개의  중요 한  도로 
가  있었 는데,  그  중의  하나로  ‘신 라도’ 가  거론되어  있다  신라도 는  발해의  수도 
였던  상경  l 京에서  동경 東 효,  그리고  남경 商」'，: 을  거쳐  신라의  천정 군 泉 井 郡 (지금 
의  함 남  덕 원) 에  이르는  길이다  당시  두만강  유역에  있었던  발해  동경에서  신라 
의  천정 군  사이 에는  39 개의  역 •釋이  있었고,  그  사이에  발해의  남경이  위치 하였 
다  신라 도를  통 하여  발해와  신라가  접촉 하였던  구체적인  사실은 『삼국사기』 에 
서  두  번  확인된다  또  당나라  사신  한 조 채*_ 가  이  신라 도를  따라  발해에서 
직접  신라로  들어갔다는  일본  측의  기록도  남아 있다  이  교통로는  발해와  신라 
를  잇는  기능만  했던  것이  아니다.  때로는  발해  사신이  일본으로  가는  경로로 도 
사용되었다  즉  7 刀 년  1 월에  발해  사신이  남경의  토호 포 rt ■를  출발 하여  일본 
으로  향 하였다  이처럼  발해와  신라  사이에는  사절  파견이  없지는  않았지 만,  경 
제적  교역이나  우호적인  상시적  외교관계는  거의  확인되지  않 는다 『삼국사기』 에 
보이는  두  번의  사절  파견이나  발해  자료의  신라 도를  근거로  동족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라 의  ‘ 조공^ 역 

성덕 왕  이후  전개된  신라와  당의  조공 책봉  관계는  고대  중국의  정치적  이 
상인  왕도 사상이  외연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를  주변  세계의  입장에서  바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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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중국과  주변국가  간의  형식적인  신속  관계를  기초로  평화적 이면서도  안 
정적인  국제질서가  확립된  것으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신라  왕권도 
안정을  기 할  수  있었다  신라는  성덕 왕 (702-737)  재위  기간에만도  45 회의  대 
당  교섭을  행 할  정도로  양국의  인적  물적  교류는  가히  폭증이 라  할  정도로  확 
대 되었다.  신라는  당과의  교류과 정에서  성당® t 의  문물을  수용하고  서역  문화 
와도  접촉함으로써  문화의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당시  신라는  당으로부터  ‘군 
자 君? 의  나라’， ‘ 인의  t 養의  나라’ 라는  칭송을  들을  정도로  문화와  사상이  날 
로  성숙 하였다 

당과의  외교관계는  단순 한  사절의  왕래에  그 치지  않았다  ‘ 조공’ 이라는  형식 
을  통 해  정치적  문화적  교류뿐만  아니라  물적  교류  즉  교역 히이  활성화 되었 
다  당과의  공적  교역은  다시  신라를  매개로  일본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통일  전 
신라의  조공 품은  주로  토산물 이었으나,  통일  이후에는  그  구성이  풍부 해지고 
기술적으로  우수 한  제품이  더해졌 다.  예를  들어  문양을  실제와  방불 하게  수놓 
은  모직  카펫이나  살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움 직이 는  만불 상  등  미니어처  제 
품은  너무나도  경이로 워  당  황제 까지도  놀랄  정도였다 

삼국통일  이후  신라의  왕실과  귀족은  1.5 배로  확대된  영토와  인구  속에서 
풍요를  누렸다  7 세기  말에는  수도  경주에  시장이  세  곳으로  늘어날  정도로  지 
배 층의  재화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 하였다  우수 한  장인을  장악 한  왕실과  귀 
족들은  개별  공방을  차려  사치품을  직접  생산 하였지만,  품질이나  종류  면에서 
만족 할  수  없었다  자연히  그들은  세계의  화려 한  물산이  집중된  중국과  실크 
로드,  바닷길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일본과의  외교  갈등 

신라와  일본은  백제부흥운동  때  서로  교전국 이었으나,  고구려가  멸망 한  이 
후  당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 하여  신라는  6 效 년 (문무 왕  8)  일본에  먼저  사절단 
을  파견 하여  외교관계를  재개 하였다.  이후  양국은  활발히  교류 하며  긴밀 한  관 


계를  유지하였다  이로  인해  신라에서  일본으로  공식  사절을  파견 한  마지막  해 
인  779 년 肉 1 공 왕  15) 까지  신라는  일본에  45 회의  사절을， 일본은  신라에  25 회 
의  사절을  파견 하였다  7 세기  후반부터  8 세기  초까지  신라는  일본에  율령 국가 
건설에  필요 한  지식과  선진문물을  전해  주었다. 

그러나  성덕 왕  집권  이후  신라와  당의  관계가  점차  호전되면서,  그리고  701 
년  대 보 율령의  완성을  계기로  일본의  율령 국가체제가  완비 되면서， 신라와  일본 
양국은  외교상의  의전  문제로  큰  갈등을  빚었다.  당을  본떠  천황 제  율령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일본  조정은  대외관계에서도  신라를  번 국 Sffl 으로  취급 하 
여  자신의  하위에  놓는  외교 형식을  고집 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외교관계에서 
신라가  당과  일본의  협 격을  두려 워 하였던  7 세기  말- 8 세기  초에도  일본과  신라 
사이를  중화 ■와  번 국 ■의  관계로  설정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이와  관련 하여  신라  및  일본  사절단이  상대국에  체류 한  기간이  주목된다 
신라의  견 일본사 遺 B 本 使는  길어도  4 개월을  넘지  않았으며,  평균  2~3 개월  내에 
임무를  마치고  귀국 하였다  이에  비 해  일본의  견 신라 사 ■■는  최소  7 개월에 
서  10 개월  이상  신라에  체류 하였다  이는  일본적인  소중화  세계는  신라에게  큰 
메리 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일본이  신라를  통 해  중심  문 
화를  학습,  수용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결국  8 세기  이후  신라와  당의  관계가  점차  호전되면서,  이와  반비례로  신라 
와  일본의  관계는  소원 疏遠 해져갔 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신문 왕대인  689 년에 
일본측이  신라  사절단의  관위  합* 가  낮아 지고  있음을  문제  삼을  때부터  엿 볼 
수  있 지만， 양국  관계가  심 하게  악화된  것은  발해의  건국을  기점으로  신라와 
당,  발해와  일본을  축으로  하는  새로 운  동아시아의  합 종연 횡이  이루어 지면서 
부 터였다  신라는  733 년  발해와  당의  전쟁에  원군을  파견하였고,  이에  답 하여 
당은  735 년에  대동강  이남에  대한  신라의  지배권을  인정해주었다.  신라와  당이 
밀월 관계였던  726 년에서  732 년까지  신라는  일본에  사절단을  한  번도  파견 하 
지  않았고， 그  사이  발해가  727 년  일본에  사신을  파견 하여  발해와  일본  간에 
국교가  수립되었다 

당과의  관계를  나 당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 한  신라는  일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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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에서  종전과  다른  고압적  자세를  보이기  시작 하였다  734 년  일본에  파견된  신 
라  사절단은  스스로  ‘왕 성국 ■國’ 이라고  표현 하였다가  일본측에  의 해  쫓겨났 
고,  이어  736 년  신라에  파견되었던  일본  사신은  “ 신라가  상례 많禮를  지 키지  않 
고,  사신의  뜻을  받아들이 지  않았 다” 고  보고 하였다  당^  일본측은  신라를  정 
벌 할  계획을  논의 할  정도로  신라의  변화된  태도에  분개  하고  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경 덕 왕은  742 년  신라에  온  일본  사신을  오만하다는  이유로  받 
아들이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743 년  신라는  일본에  보내는  국서  ■■에서  종 
래  일본 왕에  선물 하였던  ‘조 調’ 라는  표현을  없애고,  이를  ‘토모 土 毛’  즉  정치성 
을  배제 한  그냥  특산물이 라고  개칭 하였다  이에  일본은  이를  트집  잡아  신라 사 
신을  곧바로  돌려보내었다 

이처럼  발해와  당  사이에  전쟁이  발발 한  733 년을  분수령으로  하여,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다.  신라는  당과의  우호적인  관계에  힘 입어  일본에 
게  종전과  다른  고압적인  자세를  취 하였고， 일본은  이러한  신라의  태도가  733 
년  이전에  정립 되었던  양국의  상례’ 를  위반 한  것이라며  꾸짖었 다 


일본과의  교역  증대 

일본과의  외교적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신라는  끊임없이  일 
본에  사절단을  파견 하였다  신라는  732 년， 734 년， 738 년,  742 년,  743 년  등  5 번 
에  걸쳐  사절을  파견 하였다  특히  이  무렵의  사행은  그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며,  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절단의  수가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속 일본 기 » 초 €』 에서  확인  가능 한  이  시기  신라 사절의  규 
모는  714 년  20 명， 719 년  40 명， 723 년  15 명， 732 년  40 명이었던  것이  738 년에는 
147 명， 742 년  187 명,  752 년  700 명， 763 년  211 명， 764 년  91 명， 769 년  187 명， 774 
년  235 명이었다  양국의  외교관계가  악화되어  갔는  데도  신라  사절단의  규모는 
이와  반비례 하여  752 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 하였다 

당시  신라에서  대일외교를  담당 한  관청은  내성  려 省' 에  소속된  ‘왜 전원*’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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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성은  신라의  왕실  업무를  총괄 하던  관청인데， 그  예하에 는  특히  수공업 
관련  관청이  매우  많다  왜 전은  대일 교역 품의  생산을  독려하고,  교역 품의  수송 
과  관리  등  대일 교역에  따르는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 
되고  있 다.  왕실 업무  중  수공업을  관장 하는  행정  조직이  이렇게  방대 했던  것은 
당시의  수공업  기술이  왕실에  독점된  상태였음을  의미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는  수공업 품에  대한  왕실의  수요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암시 한다  이러한  수요 
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엇보다도  대일본  교역이 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대일본  교역 품의  수가  확인되는  것으로는  686 년에  60 여종  688 년에 
80 여종 이며， 714 년에는  신라  사신에게  교역 품의  대가로  일본에서  누에 솜  5,450 
근 斤을  지불 하였다.  대체로  7 세기  말  이후  신라와  일본의  교역량은  크게  증가 
하였다  732 년  이후  신라  사절단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도  이러한  추세의  결 
과라고  생각된다  왜 전이  내성  속에  설치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일본과의  교역을 
신라  왕실이  주도하고  있었음을  의미 한다 

대일 교역에 는  왕실만이  아니라,  진골 귀족도  참여 하였다  특히  당시의  정국* 
현을  장악 한  상재 상 ±幸« 과  갈은  최고  권문들이  왕실과  밀착 하여  대일 교역을 
적극적으로  주도 하였다  이  점은  733 년을  분수령으로  한  신라의  외교적  태도 
변화가  그 동안  대일외교에  적극적이었던  상재 상  김순정이  죽고,  그를  대신 하여 
집정 한  상대 등  사공 思 향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 고  일본측이  이해하고  있었던 
점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흔히  사공을  반일적인  인물로  이해하고  있 지만,  733 
년  이후에도  신라에서  더욱더  확대된  사절단이  파견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 
공을  포함 한  신라의  집정 자들에게도  대일 교역의  ‘ 메리 트’는  무시될  수  없었다 
신라의  왕 경  우금 리  S 삶 i 에  거주 하였던  장춘長 春이  745 년에  ‘ 해고 해 
상)’ 를  따라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 하다  생환 한  이야기는,  경 덕 왕  당시  신 
라의  지배층이  대외교역에  얼마나  열중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 다.  특 
히  중국과의  관계가  나 당 전쟁  이전으로  호전된  733 년  이후  신라의  대외교역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일본도  신라와  외교관계가  악화되는  속에서도 
신라  사절단의  큐슈 에서의  교역 만은  막지  않았다  이로  인해  733 년  이후  일본 
에  파견된  신라  사절단의  규모는  이전보다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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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기  신라의  대일본 교역 품 


8 세기에  신라의  대표적  수출품은  놋쇠로  만든  유기 ■였다  ‘ 안성 마 춤’ 이 
라는  속담까지  만들어  낸,  후대  조선의  뛰어난  유기  기술도  실은  신라에서  비 
롯된  것이다  신라의  장인들은  대접 이며  쟁반,  숟가락  등  놋쇠로  못  만드는  것 
이  없었다.  화려 한  금빛의  신라  유기는  일본의  귀족층을  유혹 하는  제일의  상 
품이었다 

신라에서는  이  유기를  삽라 라고  불렀는데,  일본은  이것을  수입 하면서 
‘ 삽라 과는  이름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8 세기  이후  일본에서는  유기 
를  사후라’ 라고  불렀다  사후라 는  삽 라를  일본식으로  발음 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 면서  일본인들은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 면서  사용 했 다. 
재미있게도  W 세기경의  일본  문헌에는  이  사후라 의  원래  뜻이  유기  생산으로 
유명 한  ‘ 신라 延 11<雜羅< 新羅’ 를  뜻 하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치  중국의  도 
자기에  흠뻑  빠져 버렸던  영국이  도자기를  ‘차 이나 (중국)’ 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때의  일본도  유기를  ‘ 신라’ 라고  부르 면서,  한반도에서  건너 온  유기에  온통  마음 
을  빼^ 겼다 

더욱  흥미로 운  것은  이와  비슷한  인식이  중국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이다  중 
국에서는  12 세기경에  유기를  ‘ 시라 WT 라고  불렀다  그런데  당시  중국의  어떤 
학자는  신라와  고려의  막대 한  유기  제작에  관 한  글을  읽 고， 자신들이  사용 하 
는  ‘시 라’ 가  혹  유기  생산으로  유명 한  신라의  별명인  ‘ 시라 에서  온  것이  아 
닐 까라고  추측 했다  이처럼  당시  일본과  중국은  모두  ‘유기  하면  신라’ 라고  인 
식하고  있었다  그만큼  신라의  유기는  동아시아에서  ‘ 없어서  못  파는’  유명  상 
품이었다 

이러한  신라의  유기  외에도  당시의  교역  과정을  엿 볼  수  있는  자료는  의외 
로  많이  남아  있다  1,200 년  전  일본에  수출했던  신라의  교역 품들이  빛깔도  선 
명 하게,  당시의  포장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믿지  못 할  사람이  있을지  모 
르겠다  그것은  바로  토다 이지의  창고인  쇼 소인 I 會 院’ 의  보물이다  놀랍게도  이 
창고는  천년이  훨씬  넘은  나라시대  일본  왕실과  토다 이지의  일상  용품들을  현 


그림  1 7  일본  쇼 소인  소장  좌파 리  7  ᅡ 반문서 

재 까지도  하나  손상  없이  보존 해  왔다  9, 000 여  점이나  되는  이  유물들은  거짓 
말처럼  처음  만든  그대로의  빛깔을  간직하고  있다 

나라시대의  일본  지배층이  사용 한  이  쇼 소인의  보물  중에는  일본산도  있지 
만， 실크로드나  바닷길을  통 해  들어 온  아라비아나  중국,  동남아시아 산의  유물 
들이  상당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통 해  자신들을  ‘ 실크로드의 
종착지’ 로  선전 하며,  고대  일본이  세계  문화와  호흡하고  있었음을  자랑 한다  현 
재  일본은  이  유물들이  중국에  갔던  일본의  사절단이나  승려  등에  의 해  구입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  물론  쇼 소인의  유물  중에는  그러 한  경로로  들어 온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항해  기술이  뒤떨어 져  대외  진출이  활 
발 하지  못했고， 중국과의  교류도  미미 했 다.  결국  일본  측의  설명은  당시의  상황 
과  맞지  ^ 는다 

1975 년  경주의  안 압지  발굴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의문은  곧  풀렸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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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하면  신라의  지배층들이  사용했던  안 압지의  유물이  쇼 소인의  유물과  너무나 
도  유사 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안 압지에서  발굴된  청동  가위는  마치  한  사람의 
장인이  만든  것처럼  쇼 소인의  것과  형태나  문양이  거의  똑 갈다.  이처럼  당시 
양국의  지배층들이  유사 한  취향의  물품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8 세기  이 
후  동아시아의  무역을  장악했던  신라의  교역 권  내에  일본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인에게  신라의  배는  거친  파도도  헤 치고  나아 가는  신화적 
존재였다  쇼 소인에 는  신라에서  제작 한  것이  확실 한  물품이  의외로  많다  우선 
「신라 촌락 문서」 가  발견되어  유명해진,  불경을  쌌던  신라의  ‘ 경질 평 T 이  있다  이 
외에도  신라  토기에  담겨져  일본으로  건너간  신라의  ‘양지  ■’나  ‘ 인삼’ 과  갈은 
약품이  있다  또  당시  일본에서  ‘ 신라 금’ 으로  불렸던  가야금도  있 다.  이  가야금 
에는  앞면  하단에  넓게  금박의  물결무늬가  입혀져  있 고,  그  사이  곳곳에  수초 
가  금으로  아름 답게  장식되어  있다  줄을  거는  기러기 발 ■코에도  금빛의  수초 
를  새 겨  놓아  화려하기가  이루  말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연주 하면  물결을  스 
치며  날아 가는  한  떼의  기러기가  얼어 불은  천년의  소리를  전해  줄  것만  같다 

이러한  신라의  경질이나  약품  가야금  등은  신라가  일 왕에게  선물로  증정 하 
여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 지만， 쇼 소인에  현재  남아  있는  유물에는  신 
라와  일본  간의  상업적  교역을  전제 하지  않고는， 그  유입의  경로를  설명 할  수 
없는  것도  매우  많다  그  중의  하나가  나라시대에  토다 이지  승려들이  사용했던 
쇼 소인의  유기  제품들이다  쇼 소인의  유기에 는  현재  일본의  다른  곳에서는  사 
용하지  않는  ‘사 하리’ 라는  명칭이  유독  불어  있다  쇼 소인에 는  대접  436 개， 접 
시와  쟁반  700 개， 숟가락  345 개  등  매우  많은  양의  사 하리  제품이  보관되어  있 
다  그런데  이  ‘사 하리’ 는  앞서  언급 한  사후라 처럼  신라  유기  삽라’ 의  일본식  변 
음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사 하리  가 반 * ■의  대접  사이에서  8 세기  초반에  작 
성된  신라의  고문서가  발견됐다  가 반은  크기가  점점  줄어 드는  대접을  여러  개 
포개고,  그  위에  뚜껑을  덮은  대접  세트로  스님의  바투 공양에  사용된  불교 용 
품으로  이해된다  이  대접  사이에서  발견된  고문서는  신라에서  유기  표면에  흠 
집이  나지  않도록  끼워 넣은  ‘ 포장용  종이’ 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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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 


그림 18  일본  쇼 소인  소장  신라 금 

당시  신라는  다  쓴  공문서를  폐지로  수거 하여  물품의  포장에  재활용 했 다. 
현재  쇼 소인에 는  일본이  신라로부터  구입 한  후  한  번도  사용 하지  않아  당시 
그대로  보관되어  온  사 하리  숟가락 세트가  있다  이  세트는  원형과  타원형의  숟 
가락  2 개를  한  벌로  하여  종이로  감고， 이런  것  10 벌을  가지런히  겹친  다음  전 
체  숟가락  20 개를  노끈으로  튼튼 하게  묶어  놓았다  이러한  사 하리  제품들은 
그  양이나  포장  그대로  남아  있는  유물의  상태로  볼  때,  토다 이지  사찰이  어떤 
경로를  통 해  다량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 다.  쇼 소인의  병풍  속에서  752 년 
신라와  일본의  교역  과정을  보여  주는  가장  싱싱한  자료가  쏟아져  나왔다 


752 년의  신라 사절단라 〈바이 시라 기모 쯔 게〉 

쇼 소인에 는  나무와  바위를  배경으로  풍만 한  미인이  서  있 고,  콜라주 기법 으 
로  그녀의  옷을  실제의  새털로  장식 한  6 폭의 〈도리게 리 쯔죠* 毛立女  병풍〉 이  있 
다  이  병풍을  수리 할  때  일본의  고대  문서가  병풍의  배접 지와  화면 속지로  사 
용 되었음이  밝혀졌 다  현재까지  30 여  장이  수습된  이  문서는  752 년에  일본의 
귀족들이  신라  사절단이  가지고  온  교역 품을  구입하기  위 해， 자신들이  살  물 
품의  이름과  수량  가격을  기록 하여,  일본의  관할  관청에  제출 한  문서로  밝혀 
졌 다.  이  문서를  신라  물품의  매입  허가를  신청 한  문서라는  뜻에서 〈바이 시라 
기모 쯔게  1 新羅 物 解〉 라고  불리고  있다 

이  문서에  의 하면  당시의  대일  교역 품에 는  인삼  등의  약품  소방 蘇 권과  같 
은  염료,  황금  및  기타  광물， 삽라  등의  유기  식기 류,  다양 한  의례  용구  모직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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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인  모 전,  식용품  피혁  제품  책  등  신라에서  생산된  온갖  일상  용품들과  중 
국  시장이나  아라비아  상인에게서  구입 한  실크로드와  바닷길의  희귀 한  향료， 
약품,  화장품  염료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  물품들은  부피가  작으면서도  값 
이  비싼  것들로,  많은  물건을  배에  실을  수  없었던  신라가  가장  짭짤한  이윤을 
생각 하며  준비 한  것들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문서만으로 도  당시  신라는  일본 
에  100 여  종의  물품을  200 점  이상  판매 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요행히  남은  것 
들이 고， 그것도  국가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것에  불과 하다 

신라는  752 년 (경 덕 왕  11) 에  7 척의  배,  총인원  700 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의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 하였다.  이때의  사행® T 은  그  규모면에서  전후  시기 
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며,  사적인  거래까지  고려한다면,  당 
시의  교역량은  엄청났을  것이다  752 년의  신라  사절단은  일본  큐슈의  다자이 
후乂 幸 府에  도착 한  후  370 여  명은  큐슈에  남 겨 두고,  두  달  반  이상이  걸려  6 월 
14 일  최종  목적지인  일본의  수도  나라에  도착 하였다.  원래의  700 명  중  절반  정 
도는  다자이 후나  오사카의  나니와 에  계속  체류 하며  비공식적인  무역에  종사 했 
다  결국  당시  신라  사절단은  단순 한  외교관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물품들을 
구비하고， 대규모의  세일 즈에  나선  능란 한  장사꾼 이었다 〈바이 시라 기모 쯔 게〉 
로  볼  때,  쇼 소인에  소장된  나라시대  일본  지배층의  유물은  그  상당수가  신라 
의  사절단을  통 해  구입 됐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측은  신라와의  외교적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견 당사 遺 唐® 나  발 
해사 ■■  를  통 해  신라를  대신 하는  새로 운  해외  물품의  유입로 를  마련 하려 
고  노력 하였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  결국  일본은  이후  신라와  공식 
적인  사절  교환을  포기하고,  큐슈의  다자이 후를  창구로  한  양국의  교역관계 만 
을  인정하는  형태로  ‘ 신라 물’ 을  다시  받아들였다  768 년에  천황이  신라 교관 물 « 
■을  매입하라고  다자이 후에  비치된  누에 솜을  일본 귀족들에게  최고  2 만 
둔 던에서  최하  1 천 둔까지  사여 해준  사실은  이러한  변화된  양국  관계를  잘  보 
여주고  있다  733 년  이후  전개된  신라와  일본의  외교적  힘겨루기는  결국  다자 
이후를  매개로  한  교역관계 라는  새로 운  양국  관계를  만들어내었다.  이를  신라 
가  기꺼이  받아들이 고  있는  점은  8 세기  이후  신라가  추구 한  대일본 외교의  기 


본적  자세가  교역 적  이익의  추구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752 년의  교역도 
그  속에  위치 한다 

일본  측은  신라  사신을  입경 시 켜  ‘번 국’ 사신으로  대접하고 자  하였으나,  신 
라는  이에  반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는  계속되었다.  신라가 
738 년 (효성 왕  2)  이후  큐슈의  다자이 후에서  교역을  목적으로  하는  사절단 만 
은  꾸준히  파견 하였기  때문이다.  신라와  일본의  외교는  이후  당을  매개 하여 
발생 한  몇  가지  일들  외에는  거의  확인되지  않 는다.  764 년  당나라  유학  후  발 
해를  거쳐  일본으로  간  승려  계 융이  무사  귀국 하였는지  그의  소식을  알아  봐 
달라는  당  칙사의  요청을  구실로  신라는  일본에  사신을  파견 하였다.  또  769 
년 解 ᅵ 공 왕  5) 과  774 년에는  일본의  견 당사  후지와 라 노  키요 카와 ■淸 河의  서 
신  전달을  위 해  신라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조차도 
신라와  일본  간의  외교는  집사 성과  다자이 후 간의  실무교섭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대당 외교의  교통로  확보에  있 어서  신라의  협조가  필요하였던  일본  조정은 
779 년  다자이 후의  관리를  신라  조정에  파견 하여  당에서  귀국  도중  탐라에  표 
착 하여  구금된  일본  사신과  당의  사신을  일본에  돌려보내 줄  것을  의뢰 하였 
다  신라는  일본  조정의  요청을  받아들이 고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신라  •  발해 
에  대해  일본  우위의  외교 형식을  확립 하려  하였던  일본  조정이  다시  신라왕 
의  ‘표문 공 文’ 를  요구 하였으므로,  이후  신라는  더  이상  일본에  사신을  파견 하 
지  않았다 

신라가  일본과의  공식적인  외교  교섭을  끝낸  이유는， 발해  문 왕대에  정치  • 
군사적인  면에서  발해와  당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고  이로  인 한  동북아시아 
의  긴장  완화로  신라가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굳이  유지 할  필요성을  느 끼지  못 
하였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일본  역시  발해를  통 해  대당  교류가  가능 하였기 
때문에,  신라와  일본의  교역량은  8 세기  중엽을  정점으로  점차  축소되었고， 단 
지  신라의  민간상인이  그  일부를  담당 하게  되었다  결국  발해와  일본의  관계에 
반비례 해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점차  소멸되어 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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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몰락의  전야 


『삼국사기』 에  기록된  천재지변려 ■  기사의  세기 별  통계를  보면,  전체 
43 종  584 회의  기록  중  240 회의  기록이  8~9 세기에  집중적으로  나 타나 고  있 
다  이는  다른  세기에  비 해  2 배나  높은  수치다.  한편  천재지변  기사가  가장  많 
은  왕을  순서대로  나열 하면， 성덕 왕  42 회， 경 덕 왕  28 회， 혜공왕  28 회의  순으 
로  중대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기존에  중대  번영의  절정기로  이해 했 
던  성덕 왕-경 덕 왕대가  신라  역사상  가장  불안했던  시 기였음을  의미 한다 
천재지변  중  농업생산  및  농민의  생존에  보다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기근과  질병,  홍수  가뭄,  때  아닌  눈  •서리  •  우박  곤충의  피해  등만을  골라  세 
기별  추세를  다시  정리 해 보면， 이  역시  앞서의  천재지변  통계치  비율과  거의 
비슷 하다.  8 세기  전반  성덕 왕 대부터  급 한  파고를  이루면서  급증 하여,  8 세기  중 
엽 에서  9 세기  전반에  가장  정점에  도달했다가  9 세기  중엽  이후  잦아든다.  따 
라서  앞서  살펴본  신라의  천재지변  통계치는  단순히  천문의  이상현상을  관측 
한  수치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신라사회의  생산구조를  허물어 트린  파괴적인 
자연재해의  빈도수를  나타냄을  분명히  알  수  있 다.  결국  성덕 왕대는  중대의 
절정을  알리는  여명  ® 벼이  아니라,  중대  몰락의  전야 前夜였다 

이로  볼  때,  성덕 왕에서  혜공 왕에  이르는  중대의  마지막  70 여  년은  신라인 
에게는  가장  가혹했던  시대였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태종 무열 왕의  백제  원정, 
문무 왕의  고구려  원정과  뒤이 어  전개된  나 당 전쟁까지를  포함한다면,  신라인들 
에게  ‘ 중대’ 란  시기는  밀통 삼한’ 이라는  중대 왕권의  자부심과 는  상관 없아  가 
장  참담 한  ‘ 전쟁과  재이  요봉 의  시대’ 로  각인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 덕 왕 
대에  상대 등  김 사인이  계속되는  ‘ 재이’ 를  이유로  시정 » 의  잘잘못을  극론 » 
해하고， 혜공 왕대에  ‘ 재이’ 가  자주  일어나  민심이  등을  돌려  국가가  위태로 워졌 
다는  편년  기사들이 『삼국사기』 와 『삼국유사』 에  연이 어  나오는  것도  이  시기 
자연재해를  바라 보는  지배층의  불안감이  상당 한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잘  말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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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와  전염병의  유행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자연재해는  기근으로  연결되고  이로  인 한  영양결핍 
과  면역체계의  약화는  전염병의  유행으로  이어진다는  명제를  8~9 세기의  신라 
사회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당시의  전염병은  빈번 한  대외교류  속에서  국 
제성을  띠었다  8~9 세기는  신라와  당,  그리고  발해,  고대 일본  등이  서로  간에 
외교와  교역을  위 해  가장  활발히  교류 한  시대였고,  이로  인해  국경을  넘나드 는 


그림  1 9  경주  남산  삼릉 곡  석조 약사 불 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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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의  종류가  늘어 났다  특히  특정  병원균에  대해  내성을  갖지  않은  지역 으 
로도  무차별적으로  질병이  전파되어,  그  파괴력이  기존의  전염병과는  비교 할 
수  없었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730 년대  고대 일본의  최고  권문 인  후지와 라 노  후비 토 ■不 tt 等의  네  아들이 
‘ 완두 창 就豆廣 (천연두)’ 에  걸려  차례로  숨졌고,  785 년에는  신라의  선덕 왕 이 
‘ 역진 ST 에  걸려  사망 하는  등  당시의  전염병은  지배층도  피해갈  수  없었다.  물 
론  약재  한번  제대로  쓸  수  없는  일반인들은  더  말 할  필요가  없다.  질병은  가 
난 한  자에게  훨씬  더  가혹 한  법이다. 

이러한  자연재해와  전염병을  극복하고자 한  중대 왕실의  대응책은  연대기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예를  들어  창고를  풀어  민들을  구 홀 하였고,  기후  현상의  정확 한 
예측을  위 해  누각 박사나  천문 박사를  두었다  또  의학 생을  양성하거나  의 박사를 
증 치하고,  국가  위기  때마다  의술에  뛰어난  사람을  특채 하는  정책을  실시 하였다 

그러나  자연재해와  전염병의  원인을  정확 하게  알  수  없었던  당시에,  일반인 
들의  불안감과  위기감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적극적 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응 
은  주술적， 종교적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다  병을  고쳐 주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는  ‘약사 불’ 의  조영이  8 세기  말에서  9 세기  전반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 타 
나고  있는  것도  이를  잘  말 해주고  있다  특히  경 덕 왕대에 는  중앙과  지방에  걸 
쳐  수  많 은  불사가  이루어 졌다  황룡사의  거 종  봉덕 사  성덕대왕신종 (에밀레종), 
불국사와  석굴암,  그리고  분황사에 는  30 만근  이상의  거대 한  약사 불을  국가  주 
도로  조성하였다.  그간  이들  불사는  화려 한  중대문 화의  만개' 滿 램로  이해 되었지 
만， 백성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 한  국가의  주술적， 종교적  치유책이 라는  차원 
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국제질서의  동요와 녹 읍 재의  부활 

‘안사 安 史의  난 (755-763)’ 은  당나라  내부의  정치체제 만을  무 너뜨린  것이  아 
니었 다.  이  난으로  당과  연결된  국제질서가  흔들 리면서  신라의  왕권도  동요 하 


기  시작 하였다  특히  신라에서는  자연재해가  연이 어  일어나 고  전염병이  유행 하 
고  있었던  상황에서  국제질서 마저  불안정해 져， 지배층의  갈등과  위기감이  최고 
조로  증폭되었다.  이러한  불안감을  틈 타  중대  말에는  왕권에  도전 한  진골 귀족 
의  반란이  그  이전보다  빈번 하게  일어 났다  자연재해와  전염병,  그리고  정국 마 
되의  불안이 라는  순환  구조는  신라 국가의  생산， 재생산구조 마저도  황폐화 시켰 
고， 이로  인해  국가재정에  심각 한  문제가  발생 했다  결국  757 년 肉 덕 왕  16)  경 덕 
왕은  과거  신문 왕이  혁파 했던  녹 읍 제를  다시  부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통일  이전  신라의  진골  지배층은  녹 읍 제에  의 해  자신들의  경제적  이권을 
보장 받았다  녹 읍 제는  귀족의  관등과  관직에  따라  국가가  일정  지역  단위를  분 
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지역에  대한  귀족  관료의  조세 수취와  역 역 치®  등의 
인신적  지배를  가능 하게  한  제도로  이해 되며,  진골의  지역지배에  매우  유리 한 
제도였다.  신라  통일  이후에  신문 왕은  귀족의  경제적  기반인  녹 읍 제를  폐지 하 
고  녹봉 제를  실시 하였다.  녹봉 제는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거두어 들 인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관료의  관위와  관직에  대한  복무의  댓 가로  나 누어 준  제도 
이다  이는  녹 읍 제와  달리  귀족-농민의  사적  지배를  통제 할  수  있었 다. 

녹 읍 제는  진골에게  지역  지배를  허용 하는  단점이  있 지만,  진골이  조세 수취 
를  위 해  일정지역의  생산과  재생산을  책임 질  수밖에  없는  구조 였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고갈을  해소 할  수  있는  유일 한  대안 이었다  애초  신라가  진골의  공동지배 
위에  건설된  것도  고대사회의  생산  자체가  불안정해  자연재해에  크게  취약 했기 
때문이다  중대 왕실은  새로이  정복 한  고구려  •  백제  영토의  세수 증대에  기초 
해  기존의  ‘ 진골 공동체’ 를  뛰어넘 어 보려고  했지 만,  8 세기  중반  이후  발생 한  그 칠 
줄  모르는  자연재해  앞에,  고대사회의  본질적  한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진골  권문의  세력  확대 

통일  이후  일부  진골 귀족이  도태되고  왕권이  강화되었으며， 중앙집권화가  진 
전 되어  전국의  토지와  인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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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관료조직  등  지배체제의  개방성에 도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진골  중심의 
신분제 인  골품 제는  여전히  신라의  정치와  사회를  움 직이 는  중요 한  기제였다  통 
일  이후  두 품  신분층이나  지방민과  중  •하층민  출신이  입신 하는  기회가  상대적 
으로  늘어났으나  오랜  평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대  사회에도  계층  이동은  줄어 
들고  왕의  근친과  측근들이  정치권력과  경제적  부를  독점 하는  폐쇄성이  깊어만 
갔다  녹 읍 제의  부활은  진골  권문의  세력  기반이  날로  확대되어 간  신호탄이었다 

『신당서 新 唐 tt』 에는  “ 신라의  재상가에 는  녹 S 이  끊 이지  않았고， 노동 奴懷 (노비 
와  하인) 이  3 천명이나  되는데,  무기 [甲 兵] 도  이와  비슷한  숫자로  있다  또  소 •말 _ 
돼지도  갈은  수로  있어  섬에  방^ 하는데,  먹고  싶을  때  활로  쏘아  잡았다  백성 
들에게  곡식을  꾸 어주고  갚지  못 하면  노비 ■로  삼았다” 는  기록이  있다  이는 
대체로  혜공왕 (765-780)  초반에  신라에  왔던  당나라  사신  고음 _ 이  지은 『신 
라 국기 ■，』 에서  인용 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 는데,  당시  신라  최고  진골  권문 
들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 할  수  있는  흥미로 운  자료이다 

진골  권문들은  넓은  사유지와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왕의  근친이 거 
나  공훈 자였다면  식 읍도  하사 받았다  경 덕 왕  16 년  이후에는  녹 읍 제의  부활로 
인해  더욱  막대 한  경제적  기반을  보유 하게  되었다.  녹이  끊 이지  않고  들어 온다 
는  것은  이를  말 한  것이다  한편  재상가의  ‘ 노동 (노비와  하인)’  3 천명은  그와  비 
슷한  수로  있었던  무기로  볼  때,  필요 시에는  언제든지  재상가의  사병으로  변신 
할  수  있는  부류들 이었다 

더욱이  재상가에 는  출세를  위 해  무예와  지략을  갖춘  문객  客,  모사 謀士  등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귀족의  휘하에서  평상시에는  귀족의  농장 油 商) 을  관리 하는 
지장 知 ® 으로， 또는  귀족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현 사 » 士로서  존재 하다가,  비 
상시에 는  사병을  조직하고  지휘 하는  역할을  수행 하였다  진골 귀족과  문객의  결합 
은  골품 제에  제약 되는  주종관계 이며， 당시의  중요 한  인적  결합 관계로  이해된다 

이미  중고기 부 터  진골 귀족  휘하에는  공적인  군사조직  외에  귀족이  개인 
적으로  가려  뽑은  인물들이  존재 하였다  대야 성주  김 품 석의  막 객 험 혼인  죽 
죽이나， 김유신이  고구려로  간  김 춘추를  구하기  위 해  가려  뽑은  결사대 [死 
士]  3000 명이  그러 한  경우이다.  이들은  친족이나  공동체  단위에서  징병된  것 


이  아니며,  특별 한  목적을  수행 한  뒤에도  귀족과 의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그가  맡은  직책에  따라  함께  움 직 이며,  그의  무력의  주요 기반이  되었다 
지방의  유력가 들이나  몰락 한  농민의  일부도  수도로  올라와  생존과  출세를 
도모 하였다  그들은  통일  전쟁으로  늘어 난  병력  수요와  신속 한  동원력의  필요에 
의 해  행 해진  모병에  응하기도  하였으며,  귀족의  문하에  의탁 하여  입신을  도모 하 
였다  관리  선발의  목적을  지녔던  화랑도의  화랑과  낭도의  관계도  이들이  성장 하 
면서  점차  귀족과  문객의  관계로  전이될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유력 한  귀족들은 
정치적,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들을  흡수 하였다  김유신이  신라의  구 
귀족이  아니라  혈연과  지연 적  기반을  상실 한  가야 계의  신진 귀족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라  최고의  권문으로  성장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막 객들을  자신 
의  세력으로  끌어 들이 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  주요 한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혜공 왕의  피살과 중대의  몰락 

중대  말기  진골 귀족의  사병  조직과  관련 하여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지방 
세력이다.  이러한  점은  혜공 왕대  귀족세력의  반란을  ‘ 왕도 또 都  및  오도 주군 때 a 
奸制 의  96 각간® 干이  서로  싸운  것’ 이라고  표현 하 고  있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 
다  중고기  말  선덕여왕  16 년 (647) 에  일어 난  비 담의  난을  보면,  당시  중앙 귀족 
의  반란은  왕 경 또 효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 다.  그러나  중대  초에 
일어 난  김 흠 돌의  난에서 는  신문 왕의  교서에  ‘화 별가  내외  I 편 卜에  통 하였다’ 고 
한  것으로  보아  중대  시기에는  중앙 귀족이  지방세력을  반란에  활용하고  있었 
음을  분명히  알  수  있 다.  이는  중대에  들 어와  중앙 귀족의  기반이  종전과는  달 
리  수도  경주를  벗어 나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었음을  의미 한다. 

중앙 귀족들은  국가의  공적  군사조직 에도  자신의  일파를  임명 하여  장악 하 
거나,  내외의  군 지휘관들을  휘하로  초치 하여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려는  시도 
를  하였을  것으로  iL 인다  그러나  공적  조직은  운영상의  문제나  공병  안유의  자 
발 적인  충성심을  확보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유력 귀족들은  자신에게  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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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는  부대  즉  사병 조직의  양성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 였을  것으로  보 인 
다  따라서  반란에  동원된  공병들은  단순 한  공병이 라기보다는， 이러한  기회를 
노려  입신출세를  기도 하려는  지방인들로 서  유력 귀족에게  포섭된  사병적  성격 
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신라의  귀족층은  대토지  소유의  확대로  꾸 준하게  경제적  기반을  늘려 나갔 
다  귀족층의  토지  집적은  주로  사원  기진， 토지  겸병， 투 탁  등에  기인 하였으며， 이 
러한  귀족의  토지  수탈에  대해  녹 읍 제가  부활 한  신라의  정치  상황에서는  제동을 
걸  수가  없었다  그  결과  토지에서  유리된  상당수  농민들이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 가는  소위  용 작 ■놓  노동자로  떨어지 거나  이보다  더 한  상황에  처 한  백성들은 
자식들은  물론  자신까지도  노비로  팔  수  밖에  없었다  일반  농민은  생산의  주축 
임에도  불구하고  일면에서 는  국가의  공민으로서,  다른  면에서는  귀족의  농장에 
긴박 된  예속 민으로서  이중의  억압  하에서  빈궁화되어  갔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들이  일반농민들을  유력 귀족의  문하에  사민 ■으로  흘러들어 가게  하였다 

경 덕 왕을  이어  어 린  나이에  즉위 한  혜공 왕은  진골의  드센  요구들을  수렴 하 
고， 이들을  조정하면서  새로 운  질서를  창출하기 엔  역부족이었다  경 덕 왕이  천하 
가  모두  왕의  땅이라는  의미에서  자신이  직접  고쳤던  9 주의  지명들도  혜공왕 
이  즉위하자 마자  과거  귀족의  녹 읍 이었을  때의  옛  지명으로  다시  불려 졌 다.  진 
골들이  요구 하는  대로  왕은  움 직여 줬지 만， 즉위  후  얼마  되지  않아  대공* 향이 
큰  반란을  일 으켰다  그  여파는  경향  각지로  퍼져  3 년이나  넘게  진골  귀족들의 
반란이  연이 어  일어 났다  결국  혜공 왕은  5 도 道의  ‘ 주군 州郡’ 과  아울러  ‘96 각간 角 
〒’이  서로  싸 우는  대란 쇼 SL 에  직면 하게  된다  이제  신라의  왕위는  96 명의  각간 
으로  상징되는  진골  세력의  합 종연 횡  속에  그  향배가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중대의  마지막  왕인  혜공왕 (765~780) 은  왕권에  대한  진골들의  끝없는  도 
전을  제어 할  수  없었고,  결국  김지 정의  반란을  진압한다는  핑계로  군사를  일 
으킨  상대 등  김양 상과  이찬 김경신에  의 해  피살된다  이후  왕위는  김양 상 
에게  넘어가니,  그가  바로  선덕 왕 또이 다.  이로써  태종 무열 왕  직계의  중대 왕 
실은  끝이  나고  하대가  시작되었다 


하대의  개막 
진골 귀족의  분열과  상쟁 
진골 귀족의  연립 
사상계의  새로 운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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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의  의미 

『삼국사기』 신라 본 기  끝  부분에는  신라 사의  시기구분이  소개되어  있다  그 
것은  다음과  갈다  ‘‘ 나라  사람들이  시조로 부 터  진덕 왕까지  28 왕을  상대  I： 代, 
무열 왕부 터  혜공 왕까지  8 왕을  중대  에 文  선덕 왕부 터  경순 왕까지  20 왕을  하 
대〒 代라 고  하였다”  신라인들은  진덕 여왕에서  무열 왕으로,  그리고  혜공 왕에서 
선덕 왕으로  왕위가  교체된  것을  신라 사의  획기적  사건으로  생각하였던  것이 
다  3 대의  시기구분은  지금도  통용되고  있 다. 

중대의  여러  왕들은  모두  태종 무열 왕의  자손들 이었다  이에  대해  선덕 왕과  그 
뒤를  이은  원성 왕은  나물 마립간의  후손이었다  이후의  김씨  왕들은  모두  원성 왕의 
후손이었다  중대가  무열 왕 계의  시대였다면,  하대는  원성 왕 계의  시대였다 

통일전쟁이  끝 난  후  신라는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맞았다  반면  하대에는 
정치적  혼란이  자주  일어 났 다.  농민들은  흉년과  기근으로  고통을  받았다  호족 
이라고  부르는  지방  유력자들은  점차  중앙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태세를  강화 
하였다.  혼란이  심해지면서  신라는  결국  셋으로  나 뉘고  말았다.  중대가  신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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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였다면  하대는  쇠망 기였다. 

불교의  삼시 설 참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법이  쇠퇴 한다고  한 
다  정 법  ® 송의  시대,  상법  像法의  시대를  거쳐  말법 처 i 의  시대  곧  말세 «에  이 
르게  된다는  것이다.  하대의  신라인들은  자신들이  말세에  살고  있다고  생각 하 
였다  하대에  일어났던  사회  혼란은  말세에  나타난다는  사회  혼란으로  여겨졌 
다  신라인들은  혜공 왕과  선덕 왕을  경계로  왕 계가  변화하고,  또  쇠퇴기에  접어 
들었다고  인식 한  결과  당시를  하대라 고  인식 하였다 

하대의  전반기에는  진골 귀족들이  왕위를  놓고  다 투는  경우가  잦았다  이 
틈을  타  지방에서  호족들이  대두 하였다  그  선구적인  존재가  장보고였다.  이에 
대응 해  진골 귀족들은  상쟁 하기보다는  연립의  태세를  갖추었다.  이로써  일견  신 
라는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파국이  도래 하였다.  889 년  즉 
진성여왕  3 년  전국에서  농민들이  봉기 하였다  봉기는  한  해에  그 치지  않고  계 
속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후삼국시대가  시작되었다.  935 년  경순 왕이  고려  태조 
에게  항복함으로써  천년왕국  신라는  막을  내리고  말았다 

선덕 왕의  ^ 위 

태종 무열 왕과  문무 왕은  통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왕실의  권위는  높아 
졌고,  신문 왕은  이를  배경으로  왕권을  강화 하였다.  중대  왕권은  성덕 왕대에  전 
성기를  구가 하였다  하지만  다음  왕인  경 덕 왕  대에  이르러  진골 귀족들이  왕권 
에  도전하기  시작 하였다  757 년 (경 덕 왕  16)  3 월  녹 읍이  부활 되었다.  이  조치는 
진골 귀족들의  도전에  대한  경 덕 왕의  타협 책이었다.  한편,  왕권을  강화 하려는 
시도도  계속되었다  다시  녹 읍을  지급하기로  한  그  해  12 월  왕은  전국  주  군， 
현의  명칭을  한식 漢 式으로  고쳤 다.  759 년 (경 덕 왕  18)  에는  관 부와  관직의  명칭 
을  중국식으로  바 꾸었다  한화 정책 漢 _ 은  단순 한  개명에  그 치는  것이  아니 
었 다.  당) S 의  제도를  참고 해  국왕  중심의  지배체제를  강화 하려는  것이었다 

진골 귀족들의  왕권에  대한  도전은,  경 덕 왕의  뒤를  이어  혜공 왕이  8 세의  어 
린  나이로  즉위하고,  모 후 母 店  만월 부인 滿 처 夫 A 이  섭정 하면서  본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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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約 년 肉 ᅵ 공 왕  4)  8 월에  일 길 찬  대공  나  이  아우인  아찬  대렴  애과  함께  반란 
을  일 으켰다  반란군은  33 일간  왕궁을  포위 했다가  평정 되었다고  한다  혹은  왕 
도  및  5 도  주군：) + 制의  96 각간 청〒 이  서로  싸워  석  달을  끌었다고도  전 한다 
770 년 (혜공 왕  6) 에는  대아찬  김 융 金融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복주 伏 ift 되었다 
이때에는  중대  왕권  하에서  점차  위상이  낮아 진  데  대해  불만을  품었던  김 유 
신  후손들이  가담 하였다 

774 년 (혜공 왕  10)  9 월  김양 상술 호전이  상대 등이  되었다  김양 상의  할아 버 
지  김원 훈 소, ᄃ11 매은  성덕 왕  즉위  직후에  중시를  지냈다  아버지  김 효 방. 세 : 은 
성덕 왕의  딸  사소 부인  ra 招* 人과  혼인 하였다  김양 상은  성덕 왕의  외손이 라는 
후광을  배경으로  정치적으로  출세 하였다  764 년 (경 덕 왕  23)  아찬으로서  시중 
에  임명되었는데,  768 년 (혜공 왕  4) 까지  재임 하였다  외조부 인  성덕 왕을  추모 하 
는  종 鐘을  만드는  사업에서는  상재 상 上相!  김 옹 金! ■과  함께  검 교사 檢 校 使로서  공 
사의  책임을  말았다.  종이  완성된  7기 년 (혜공 왕  刀  당시  그는  각간으로서  숙정 
대  ^니와  수성 부 1_  장관을  겸하였다.  가문 적  배경이나  정치적  이력을  보면 
김양 상은  본래  중대  왕권의  지지자였던  듯 하다. 

그런데  김양 상이  상대 등에  취임 한  지  1 년이  되지  않아  두  차례의  반란이 
일어 났다  775 년 符 ᅵ 공 왕  11)  6 월  이찬  김은 거 金 P ■가  반란을  일으켰 다.  두  달 
뒤  8 월에는  이찬  염 상 ■과  정문 ■이  모반 했다  김은 거는  767 년 (혜공 왕  3) 
왕의  즉위를  알리고,  책봉을  요청 하는  사신으로  당에  파견되었다  임무를  성공 
적으로  마친  그는  768 년 肉 ᅵ 공 왕  4)  10 월  시중에  임명되어  770 년 (혜공 왕  6)  12 
월까지  재임 하였다  염 상은  758 년 (경 덕 왕  1 刀 부 터  760 년 (경 덕 왕  1 功까지  시중 
을  지냈다.  그의  재임  기간에  백관의  명칭을  한식으로  바꾸는  조치가  단행 되었 
다  정문은  염 상의  후임으로  현직  시중 이었다.  775 년  일어 난  두  차례의  반란은 
국왕의  지지세력들이  일 으켰다  왕당파  내에서  모종의  이유로  정치적  분열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 인다 

반란이  진압된  후  김양 상과  그  일파는  곧  대담 한  조치를  취하였다  776 년 符 1 
공 왕  12)  정월,  경 덕 왕  때에  중국식으로  개정된  백관의  칭 히 _  전면적으로  복고 하 
였다  이때  한식으로  고쳤던  주， 군， 현의  명칭도  되돌려 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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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 덕 왕이  추진했던  한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었다  나아 가  하대의  개막 
을  예고 하는  것이었다  김양 상은  777 년 (혜공 왕  13)  상 i 를  통 해  혜공 왕의  정치  운 
영을  철저 하게  따졌다  이로써  그는  반 왕 파  지도 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780 년 (혜공 왕  16)  2 월  이찬  김지 정  金* 貞  이  무리를  모아  궁궐을  포위 하였다 
4 월  김양 상은  이찬  김경신 _ 과  함께  국왕  측근에  있는  나쁜  무리를  제거 한 
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반격 하였다.  김지 정  등은  피살되었고,  혼란의  와중에 
혜공 왕과  왕비도  죽음을  당했 다.  혜공 왕이  선덕 왕과  김양 상 (김경신의  착오 일 
것이다) 에게  시해 되었다는  기록을  보면  왕과  왕비는  김양 상  일파에  의 해  피살 
되었을  것이다  정변에서 는  태종 무열 왕의  후손인  김주원 金 陳£ 도  일정 한  역할 
을  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무열 왕권은  그에  반대 하는  범  께  진골 귀족  연합세력 
에  의 해  무너졌 다. 

혜공 왕의  뒤를  이어  김양 상이  왕위에  올랐다.  그가  선덕 왕 이었는데,  나물 
마립간의  10 세손 이었다.  선덕 왕은  즉위  직후  아버지  효 방을  개성 대왕 해 St 
1: 으로  추 봉하였다  할아버지  등  선대  조상들을  빼고,  아버지만  대왕으로  추 
봉 했던  것은  외할아버지 인  성덕 왕을  오묘3 1 廟에서  텔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묘에 는  시조 미 추 왕,  태종대왕,  문무 대왕， 성덕대왕,  개성 대왕이  모 
셔졌다  중대  왕들이  세  자리나  차지 하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선덕 왕대에 는  태종 무열 왕의  후손인  김주원이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777 년 肉 ᅵ 공 왕  13)  10 월에  시중에  임명되었다  당시는  김양 상이  정국을  주 
도하던  때였다  김주원은  무열 왕의  자손 이었지만,  김양 상과  정치적  노선을  같 
이  하였다  그는  선덕 왕  즉위  직후  시중에서  물러 났다  하지만,  상재 상와  으로 
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했 다.  김주원은  자식이  없었던  선덕 왕의  뒤를  이을  유 
력한  왕위계승  후보자였다. 

한편  선덕 왕  즉위의  일등  공신은  김경신 이었다.  그는  왕이  된  김양 상의  뒤 
를  이어  선덕 왕대  내내  상대 등으로  재임 하였다  김경신은  선덕 왕과  마찬가지로 
나물 마립간의  자손 이었다 (12 대손).  하지만  그는  차 재상  t  이었고,  왕위계승의 
서열에서 도  김주원에  뒤졌던  듯 하다. 

선덕 왕은  784 년 (선덕 왕  5)  왕위에서  물러 나려 다가  신하들의  만류로  그만 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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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듬해  정월  병석에서  내 린  유조 에서는  “늘  왕위를  물려 주 고  밖에  물러나 
려고  했 다” 고도  하였다  선덕 왕은  무열 왕 계  김주원을  지지 하는  세력과  나물 왕 계 
김경신을  지지 하는  세력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상당 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짐 
작된다  하대가  개막되었다고는  하지만,  무열 왕 계의  영향력은  무시 할  수  없었다 

한편  선덕 왕은  패 강진 을  설치 하여  예 성 강  이북  지역에  대한  통치를 
맡도록  하였다  이보다  앞서  735 년 的 덕 왕  34)  당으로부터  대동강  이남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 받게  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척이  본격화되었다.  748 년 
肉 덕 왕  刀에 는  대 곡성  _( 평산)  이하  10 개  군현 ■을  두었고,  7 效 년 (경 덕 왕 
21) 에는  이  가운데  6 개  군현에  성을  수축 하였다  선덕 왕은  중대  이래의  북진 정 
책을  계승 하였다  781 년 (선덕 왕  2)  왕은  사자를  파견 하여  패 강  이남의  주군을 
안무 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해인  782 년에는  예 성 강  이북  지역으로  진출 하는 
교통의  요지에  있던  대 곡성을  승격 시 켜  패 강진을  설치하고,  백성들을  옮겨  살 
게  하였다  783 년 (선덕 왕  4)  아찬  체신 fff 를을  대곡진  군주 에  임명함으로써 
패 강진의  설치는  일단락되었다. 

이후  패 강진의  관할  지역은  더욱  북쪽으로  확대되어  헌 덕 왕  때에는  취성 
군 (황 주) 과  그  영현 ■  셋을  신설 하였다.  이로써  신라의  영역은  대동강 
남쪽에  이르게  되었다  826 년 (헌 덕 왕  18) 에는  한산 ■  북쪽의  백성  1 만  명을 
동원 하여  300 리에  달 하는  패 강장 성  消 江 長城을  축조 하였다  이로써  예 성 강  이북 
지역에  대한  국토  개척  사업은  일단락  되었다 


원성 왕 계의  성립 

785 년  정월， 아들이  없었던  선덕 왕은  후계자를  지명 하지  않고  죽었다  이 
에  김주원과  김경신이  왕위를  놓고  다 투었는데， 결국에는  김경신이  즉위 하였다 
(785 년  2 월).  기록에는  북 천 北^의  범람으로  그  북쪽에  살던  김주원이  왕궁으로 
들어 가지  못했고,  그  틈을  타  김경신이  먼저  입궁 하여  즉위 하였다고  전 한다  여 
러  신하들이  선덕 왕의  어머니인  정의 태후* 餘 太 e 의  교지* i 商를  받들어  김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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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는데,  김경신이  이들을  위협하고,  먼저  궁에  들어 가서 
왕이  되었다고도  한다  요컨대  왕위계승의  서열에서  뒤졌던  김경신이  무력을  포 
함 한  모종의  비상수단을  동원 한  끝에  유력 한  왕위계승  후보자  김주원을  제 치 
고  왕위에  올랐던  것으로  보 인다  이후,  신라  말  3 명의  박씨 왕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성 왕의  후손들이  왕위에  올랐다  원성 왕 계  왕실이  출범 한  것이었다 
원성 왕은  즉위 한  후  곧  성덕대왕 팔철义 또과  개성 대왕 휘 S 요 또의  두  묘® 를 
헐고,  시조 대왕  태종대왕  문무 대왕과  할아버지  흥 평 대왕 아버지  명덕 
대왕， f 大王을  오묘5 廟에  모셨다  원성 왕으로서 도  통일의  두  주역을  오묘에서 
제거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오묘 제를  전면적으로  개편 하였던  것은  애 장 왕  때 
의  일이었다  왕은  즉위 한  이듬해인  8 이년  2 월  태종대왕과  문무 대왕의  2 묘를 
별도로  세운  다음  시조 대왕을  수위에  두고,  고조  명덕 대왕  증조  원성대왕  할 
아버지  혜충 대왕  아버지  소성 대왕의  친묘 M  넷을  더 해  새로  오묘를  구성 하 
였 다.  물론  이는  당시  섭정 이었던  김 언 승 金 受# 이  주도 한  것이었다  그것은  여하 


그림 1  경주 패릉 (전 원성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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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 이로써  왕실의  조상제사에서  중대  왕실의  잔영을  걷어  냈다  오묘 제의  개 
편은  원성 왕 계  왕실의  성립을  알리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원성 왕은  즉위 한  785 년  2 월  맏아들  김인겸을  왕태자로  삼았다.  그런데  김 
인 겸은  791 년 (원성 왕  刀  사망 하였다  왕은  792 년  둘째  아들  김의 영  유 ■호을  태 
자로  봉했 는데,  그도  794 년 (원성 왕  10) 에  죽었다  이에  원성 왕은  795 년 (원성 왕 
11)  정월  김인겸의  아들이자  손자인  김준 옹 ■■을  다시  태자로  삼았다  비상 
한  방법을  동원 하여  즉위 하였던  원성 왕은  태자  책봉을  통한  정상적이고  안정 
적인  왕위계승을  원했던  것이다 

798 년  12 월  원성 왕이  죽고， 799 년  정월  김준 옹이  왕위를  이었다  그가  소 
성왕 이었다  소성 왕은  즉위  이듬해  즉  800 년  6 월에  사망 하였다  치세는  1 년  반 
정도였지만  왕은  죽기  얼마  전  왕자  김 청명 金_ 겨을  태자로  삼았다.  소성 왕의 
뒤를  이어  태자가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애 장 왕이었다.  당시  왕은  13 세였다. 
이에  실권을  장악하였던  삼촌  김 언 승이  섭정 하였다  809 년 (애 장 왕  幻  김 언 승은 
애 장 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올랐다  그가  헌 덕 왕이었다.  이로써  태자에  의 한  왕 
위계 승의  원칙은  일단  깨졌다 

그런데  헌 덕 왕은  822 년 (헌 덕 왕  14)  동생  김수종 金 秀宗 (혹은  ■昇) 을  “ 부군 副 君” 
혹은  “저야 ■” 으로  삼아  “ 월지 궁 에  들어 가게  하였다  ‘ 부군’,  ‘ 저이’ 는  태자 
를  뜻 한다  ‘ 월지 궁 욘  동궁으로  여 겨지 고  있다  헌 덕 왕은  동생  김수종을  태자로 
삼았고， 그가  헌 덕 왕의  뒤를  이어  즉위 하니  곧  흥덕 왕이었다  “ 흥덕 왕이  왕위를 
잇고  선 강태자 宣 康 太子가  감 무 sar 하였다고  한  기록이  있다  선 강태자 는  김 충 공요 
« ■■인데， 그는  흥덕 왕의  동생이었다  후사가  없었던  흥덕 왕은  아우  김 충 공을  태 
자로  책봉 하였던  것이다  약간의  곡절이  있었지 만  원성 왕 계  왕실에서는  태자에 
의 한  왕위계승의  원칙을  견지 하려고  하였다 

한편， 원성 왕은  태자  책봉과  아울러  근친 왕족들을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왕 
권의  안정을  보장 하려고  하였다  김준 옹은  789 년 (원성 왕  5)  당에  사신으로  다 녀 
온  후  대아찬이  되었다  이듬해에는  파 진찬으로  재상에  올랐다  791 년 (원성 왕  ᄀ) 
W 월부터  792 년  8 월까지  시중으로  재임 하였고， 792 년  병부 령이  되었다가  795 년 
(원성 왕  11)  태자로  책봉되었다  그런데  신라에서는  한  명의  관리가  복수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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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겸하는  겸직 제가  널리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김준 옹도  앞의  관직들을  차례로 
돌아 가며  맡았던  것이  아니라,  복수의  관직을  겸 하였을  것이다  김준 옹은  한때 
시중  병부 령,  재상을  겸 하였고,  후에는  병부 령과  재상을  겸 하였을  것이다 
김준 옹의  동생인  김 언 승도  형과  비슷한  정치적  성장  과정을  거쳤다  그는 
790 년 (원성 왕  6)  당에  사신으로  다 녀 온  후  대아찬이  되었다  이듬해에는  전  시 
중  제공 端 I 의  난을  진압 한  공로로  잡 찬에  올랐다  794 년 (원성 왕  10)  2 월  시중 
이  되었고,  796 년 (원성 왕  12)  4 월  병부 령이  되면서  시중을  사임 하였다  그런데 
김 언 승은  795 년 (원성 왕  11)  재상이  되었으므로,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시중 
과  재상  병부 령과  재상을  겸 하였을  것이다 

근친  왕족의  권력  독점  현상은  그  후에도  계속  이어 졌다  김 언 승은  조카인 
애 장 왕이  즉위하자  어룡 성  御龍 원  사신 ftE 과  상대 등을  겸하였다 校 01).  804 년 (애 
장 왕  5) 에는  김수종이  시중에  취임 하였고,  819 년 (헌 덕 왕  11) 에는  상대 등에  임명 
되었다  기록에는  보이지  않 지만,  김 충 공도  이미  애 장 왕  대에  권력의  핵심에  참 
여 하였을  것이다  그는  817 년 (헌 덕 왕  9)  1 월  시중에  임명되어  821 년 (헌 덕 왕  13) 
4 월까지  재임 하였다  822 년 (헌 덕 왕  14)  정월에는  부군이  된  형  김수종의  후임 으 
로  상대 등에  임명되었다  김 충 공은  정사 당에서  내외 관 官의  인사문제를  처리 
하는  등  실권을  행사 하였다  김 예 영의  아들  김 헌정 술 « 별은  807 년 (애 장 왕  8)  시 
중에  기용 되어  810 년 (헌 덕 왕  2)  정 월까지  재임 하였다.  813 년 (헌 덕 왕  5)  당시  그 
는  이찬으로서  국상 fflffl  병부 령  겸  수성 부령의  관직을  갖고  있었다  김헌정의 
동생  김 균 정 ■貞은  812 년 (헌 덕 왕  4)  봄부터  814 년 (헌 덕 왕  6)  8 월까지  시중을 
지냈다  그는  김 헌 창의  난  때  이찬으로  토벌군의  지휘관으로  참전 하였다 
하대가  개막 되었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중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애 장 
왕대의  오묘 제  개편은  혜공 왕대의  오묘 제  개편과  마찬가지로  왕실의  직계 조상에 
대한  제사를  통 해  왕권을  강화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원성 왕  이후  여러  왕들 
이  태자  책봉에  집착 하였는데,  이는  중대에서 도  마찬가지였다  신문 왕과  경 덕 왕은 
왕자를  낳지  못 한  왕비를  출 궁시 키고,  새로 운  왕비를  맞았던  일조차  있었다  근친 
왕족의  요직  독점도  중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원성 왕 계  왕실의  왕권강화는  권 
력의  핵심에서  소외된  진골 귀족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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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골 귀족의  분열과 

^ ■쟁 


김 헌 창의  난 

조카인  애 장 왕과  그  동생  김 체 명 金 體 벼을  죽이 고  즉위 한  헌 덕 왕은  동생  김 
수종과  김 충 공을  중용 하여  왕권의  안정을  꾀 하였다  한편으로는  원로  진골 귀 
족들을  예우 하였다  812 년 (헌 덕 왕  4)  이찬  충영  병쇼 이  70 세가  되자  궤 장/ 내 
려 주었다  819 년 (헌 덕 왕  11) 에는  이찬  진원 ■균이  70 세가  되자  역시  궤 장을  하 
사 하였다  70 세가  되지  않았지 만， 병으로  보행이  불편 하였던  이찬  김 헌정에게 
특별히  지팡이를  내려 주었다  823 년 (헌 덕 왕  15)  정월에는  원순 ■과  평원 무® 
두  각간이  70 세가  되어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 하자  궤 장을  하사 하였다  헌 덕 
왕은  궤 장을  내려  주는  등  원로  진골 귀족들을  예우 함으로써  왕위  찬탈과  근친 
왕족들의  권력독점에  대한  진골 귀족들의  불만을  무마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미봉책 임은  물론이었다  그들의  불만은  822 년 (헌 덕 왕  14)  3 월  웅 천주 해 
배 'H  도 독  김 헌 창 金 害를 의  반란으로  터져  나왔다 

원성 왕은  즉위  직후  태종 무열 왕의  후손인  김주원과  그  후손들을  포섭 하려 
고  하였다.  원성 왕은  자신과의  왕위 경쟁에서  밀려 나  명주로  퇴거 한  김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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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군 왕 模 州 i 狂으로  봉하였다  그리고  명주에  속한  몇  개  고을을  식 읍으로  주 
었다  790 년 (원성 왕  6) 에는  김주원의  아들인  김종기  숲 충 » 를  시중으로  삼았다 

김주원의  또  다른  아들인  김 헌 창은  813 년 (헌 덕 왕  5)  정월  무진 주  도 독에 
임명되었다.  814 년 (헌 덕 왕  6)  8 월에는  시중으로  승진 하여  816 년 (헌 덕 왕  8)  정월 
까지  재임 하였다.  다시  외직으로  나가  청주  도 독을  거쳐  821 년 (헌 덕 왕  13)  4 월 
에는  웅 천주  도 독에  임명되었다.  그는， 도 독과  시중을  역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방으로  나가  도 독으로  6 년  정도를  지내야  했 다.  김 헌 창은  헌 덕 왕으로 부 
터  홀대를  당했다고  할  수  있 다.  그는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고， 그래서  반란 
을  일으켰던  것이다 

김 헌 창은  국 히 ᅳ  장안 長安이 라  하고， 연 히 ᅳ  경운* f: 이라고  하였다  그는 
무진 주 武 敎 +1,  완산 주운 0 洲， 청주 蓄州,  사 벌주 沙 保 H，l 의  4 개  주  도 독과  국원경 H 
原 京， 서원경 ■原、 京,  금관 경 金: 官 京의  사신 ftE  및  여러  군현의  수령들을  위협 하여 
장악 하려고  하였다  이에  청주  도 독  향 영  ^ 操은  추 화 군 ■火 郡 (밀양) 으로  달아 났 
다  한산 주 漢 비 州,  우두 주 牛頭 州,  삽 량 주 軟 良 H'l， 패 강진 浪江 鎭,  북 원경 北 li 京  등은 
반군의  공격에  대비 해  수비를  강화 하였다. 

급보를  접 한  헌 덕 왕은  우선  왕도의  경계를  강화 하였다.  이어  진압군을  파견 
하였다  일 길 찬  장웅 ■«  이  선발대로  가고， 잡찬  위 공; ■과  파 진찬  제릉 ■이 
뒤따랐다.  이찬  김 균 정  ^ 년， 잡찬  응원 _， 대아찬  김 우 징  MTft  등은  주력  부 
대인  3 군을  이끌고  출동 하였다  각간  김 충 공과  잡찬  윤 응 인 i 은  문화관문 았义 
■穴 경주  외동면) 을  지 키게  하였다  화랑  명기  9 强와  안락 ■도  낭도들을  이끌 
고  참전 하였다  몇  차례의  전투에서  승리 한  진압군은  반군의  근거지였던  웅진 
성  簡津 城 好 주) 으로  집결 하여  10 여  일  동안  성을  포위， 공격 하였다.  성이  함락 되 
기  직전  김 헌 창은  자살 하였다  난에  가담 한  김 헌 창의  종족 륜 ■과  당여  239 
명이  죽음을  당했다 

825 년 (헌 덕 왕  17)  정월에는  김 헌 창의  아들  김 범문 金 免 호이  고 달 산 高 達 山 (여 
주)  의  산적  수신， 등  1 백여  명과  반역을  모의 하였다.  그는  평양〒* (서울  부 
근의  양주) 을  수도로  삼으려고  북한산 주 北' 漢 ■를  공격 하였다  김 범문의  난은 
도 독  총명 强 明에  의 해  진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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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헌 창  부자의  반란은  모두  실패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 
다  김 헌 창은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하였던  사실을  반란의  명분으로  내 
세웠다  김 헌 창의  난은  왕권에  대한  무열 왕 계의  재도전 이었다는  성격을  지닌다 

이에  대해  원성 왕 계  왕족의  연합이  이루어 졌 다.  김 헌 창이  반란을  일으키기 
직전  상대 등에서  부군이  되었던  김수종이  반란의  진압을  전체적으로  지휘 하 
였을  것이다  상대 등  김 충 공도  참전 하였다.  김 예 영의  아들인  김 균 정과  그  아들 
김 우 징은  주력  부대를  이끌었다  선발대에  합류 한  제 롱은  김헌정의  아들  김제 
륭金凍 |審 。 무  여겨진 다. 

반면  김주원 계는  분열 하였다  김종기 계는  반란에  참여 하지  않고  원성 왕 계 
왕실에  협력 하였다.  반란이  실패 한  후에도  김종기 계는  정치적으로  건재 하였다 
하지만  이후  무열 왕 계는  더  이상  왕권에  도전 할  수  없게  되었다.  원성 왕 계  왕실 
의  독주체제가  갖추어 졌 다. 

헌 덕 왕대에  지방  농민들의  사정은  전에  비 해  악화되었다.  당이나  일본에 까 
지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경우도  잦았다  김 헌 창이  새로 운  나라의  건설을  표 
방 하였던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신라를  부정 한  반란은  유 
례가  없었다  그런  만큼  왕실과  중앙정부의  권위는  크게  손상되었다  조정의  지 
방 통제력은  약화되었고， 지방의  세력가들이  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 
다.  훗날  견훤은  후백제를  세웠고,  궁예는  후 고구려를  세웠다  김 헌 창의  난은 
그  선구로서 의  의미를  지닌 다. 


집권체제의  정비 

헌 덕 왕의  뒤를  이어  즉위 한  흥덕 왕은  김 헌 창  난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진 
골 귀족사회의  분열  현상을  극복하고자  화합 책을  모색 했다  흥덕 왕은  반란에 
가담 하지  않은  김종기의  후손들을  중용 하였다  김종기의  손자인  김흔술 W 은 
822 년 (헌 덕 왕  14)  당에  사신  겸  숙위 학생으로  다 녀 온  뒤  남원 태수  강주도 독을 
거쳐  재상이  되었다  또  다른  손자인  김양 ■은  828 년 (흥덕 왕  3)  고성군® 城 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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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태수로  출발 하여  중원 소경  매則 、京의  대 윤  나'  무주도 독이  되었다  김 유 
신을  흥 무대 왕 « 武 大 또으로  추 봉 한  시기에  대해서는  경 명왕  때라는  설도  있으 
나  흥덕 왕  때로  보는  설이  유력 하다.  그렇다면  이  조치는  김유신의  후손들을 
포섭하기  위 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흥덕 왕은  김 헌 창의  난으로  실추된  왕권을  강화 할  필요가  있었다  그 
는  앞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근친  왕족들에게  요직을  맡겼 다.  흥덕 왕은  동생인 
김 충 공을  중용 하였다  사촌동생인  김 균 정은  835 년 (흥덕 왕  10)  2 월  상대 등에 
임명되었다  그의  아들  김 우 징은  828 년 (흥덕 왕  3)  정월  시중이  되어  831 년 (흥 
덕 왕  6)  정 월까지  재임 하였다  834 년 (흥덕 왕  功  정월  다시  시중이  되었는데,  부 
친이  상대 등에  취임하자  물러 났다  흥덕 왕은  그  후임으로  김 충 공의  아들인  김 
명혜을  임명 했 다.  왕은  사촌동생인  김 균 정을  상대 등에  기용함과  동시에  조카 
김 명을  시중에  임명 하였다  흥덕 왕은  김 예 영과  김인겸의  후손들을  적절히  안배 
하여  등용함으로써  일종의  세력균형을  꾀 하였다 

원성 왕 계  왕실도  중대  왕실과  마찬가지로  유교적  정치이념에  입각 한  통치 
를  지향 했다  이를  위 해  원성 왕은  788 년 (원성 왕  4)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를 
뽑기  위 해  독서 삼 품 과를  시행 하였다  소성 왕은  즉위 한  그  해  곧  799 년에  청주 
거로 현 @놓11 을  학생 녹 읍으로  삼았다  이는  유학교육기관 인  국학을  내실화하기 
위 한  조치였다 

애 장 왕은  년 (애 장 왕  6)  8 월  “ 공식요 式”  20 여  조를  반포 하였다  갈은  해에 
관리의  인사를  담당 하는  위화 부 않_?와  사천왕 사 성전 0 곳 또. 등의  장관 
과  차관  직명이  중국  식으로  바뀌었 다.  즉  금 하 신과 荷 £， 상당 上 堂과  같은  신라 
고유의  이름을  중국식의  영令， 경  _ 으로  개칭 하였다  이와  동시에  예 작부 例作府 
등  여러  관청의  대사 大舍  이하  사*  등  하급  관직의  정원을  줄였다  이상의  조 
치들은  ‘ 공식’  20 여  조와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애 장 왕은  806 년 (애 장 왕  刀  불사 佛 ■를  규제 하는  교서를  내렸다  새로  절을 
창건 하는  것을  금하고  오직  수리 하는  것만  허락 하였다.  또한  불교행사에서  사 
치 품을  사용 하는  것을  금지 하였다  왕실과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  성행하였던 
원 찰의  건립이나  화려 한  불사의  시행을  막고,  그로  인해  유발되는  각종  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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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 하려는  조치였다  또  808 년 (애 장 왕  幻 에는  사자를  12 방면에  보내  여러  군 
읍 郡 g 의  경계를  나 누어  정하였다  이는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지방 
행정구역을  재정비 함으로써  지방  지배를  원활히  하려는  시도였다고  풀이된다 
다만， 그  내용은  잘  알  수가  없다 

흥덕 왕도  율령의  개정을  통 해  집권체제를  정비 하려고  하였다  흥덕왕릉 비의 
비 편 碑 片  명문에  새겨진  “ 격식 시 개많式 是 딸” 라는  구절은  흥덕 왕  때  격식 格式의  편 
찬  내지  수정  작업이  진행되었을  것임을  알려 준 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 진 
바가  없지만,  이와  관련 하여  829 년 (흥덕 왕  4)  집사 부가  집사 성으로  개칭되었다 
는  점이  주목된다  하대에  들어 오면서  집사 부의  정치권력이  강화된  결과  이를  집 
사 성으로  고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의  3 성제를  모방 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 
한  조치였다고  풀이된다  759 년 (경 덕 왕  18)  관 부와  관직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고 
친  것이  왕권  강화를  위 한  조치의  하나였다는  점을  고려 할  일이다 

흥덕 왕은  신분제를  정비 하려고  하였다  이는  834 년 (흥덕 왕  幻  반포된  교서 
를  통 해  알  수  있 는데,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혔 다.  “ 사람은  상하가  있 고， 
지위는  존비가  있으며  명칭과  법식' 法 S 은  갈지  않고  의복도  다르 다.  그런데  지 
금  풍속이  점점  각 박해지 고  백성들은  다 투어  사치  •호화를  일 삼고  다만  외래 
품의  진기 한  것만을  숭상하고  도리어  토산품의  야비 한  것을  싫어하니,  예절이 
참람 해지는  데  빠 지고  풍속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시에는  골품 제에 
따른  사회적  규범이  해이 해지고  특히  귀족층의  사치풍조가  만연 했다  이  교서 
는  지배층의  기강을  바로 잠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진골  이하  6 두 
품  5 두 품， 4 두 품  평인 平人,  백성  u 姓에  이르기까지  신분의  등급에  따른  규제 
사항을  정하였다  그  내용은 『삼국사기』 잡지의  색 복 & 服， 거기 車 歸,  기용 S 用, 
옥사 屋 송  조에  전 한다 

흥덕 왕이  이와  갈은  교서를  내 린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풍속의  정치적  규 
제,  골품 제의  사회적  기초를  구성하고  있는  동족집단에  대한  정치적  재평가, 
지방에  거주 하는  여러  집단에  대한  정치적  재편성  등이  거론된다.  이와  아울 
러  중국  황제의  지위에  대응 하는  왕권의  창출에  있었다는  해석도  있 다.  즉  국 
왕과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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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주  흥덕왕릉 


면  교서의  반포는  집사 부를  집사 성으로  고쳐  왕권의  강화를  도모 하려  했던 
흥덕 왕의  의도와  상통 하는  면이  있 다. 

왕위쟁탈전 

후사가  없었던  헌 덕 왕은  동생인  김수종을  태자로  삼았다  역시  마찬가지  처 
지였던  흥덕 왕도  아우인  김 충 공을  태자로  봉했다  그런데  김 충 공은  8 效 년 (흥덕 왕 
10)  2 월  경  사망 한  것으로  보 인다  이에  흥덕 왕은  사촌동생인  김 균 정을  상대 등에 
임명 했다  왕의  후사가  없었음을  고려 하면  이는  곧  후계자  지명이나  다를  바  없 
었다  물론  김 충 공의  아들인  대아찬  김 명도  고려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다만  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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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 세였고,  자연  김 균 정에  비 해  정치적  관록이  부족 하였다  김 균 정은  헌 덕 왕  때 
이미  시중을  지냈고， 김 헌 창의  난을  평정 하는데  공을  세운  바도  있었던  것이다 
흥덕 왕으로서는  근친  왕족  중  김 균 정에  버금가 는  왕위계승  후보자를  찾을  수  없 
었을  것이다  단  김 명을  시중에  임명함으로써  김 균 정에  대한  견제를  꾀했다 

흥덕 왕은  재위  11 년  곧  836 년  12 월에  60 세로  죽었다  왕은  먼저  죽은  왕비 
와  합장 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을  뿐  후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남기지 
않았다  이제  상대 등인  김 균 정이  즉위 하는  것이  순리로  보였다.  왕으로  추대된 
김 균 정은  아들  김 우 징을  비롯 하여  예 징® t,  김주원 계의  김양  등  지지자들과 
함께  적 판 궁_ 에  들어 가  “족병 族 兵11 의  호위를  받았다  그런데  시중  김 명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 섰다  그는  김 균 정의  조카이며， 동시에  자신의  매부이 
기도  한  김제 륭을  왕으로  추대 했다  그리고  아찬  이 흥 利 모과  배 훤백裝 養 伯  등을 
자 파로  끌어 들였다  김 명， 이 홍  등이  군대를  끌고  와서  궁을  포위 했고， 무력  충 
돌이  벌어 졌다  김 균 정은  피살되었고,  김양은  화살을  맞은  채  김 우 징  등과  함 
께  피신 했 다.  왕위쟁탈전은  김 명  일파의  승리로  돌아갔고,  김제 륭이  즉위 하였 
다 (827 년  정월).  그가  희강 왕이었다 

희강 왕은  즉위와  동시에  시중  김 명을  상대 등에,  아찬  이 홍을  시중에  각각  임명 
했다  하지만  정치적  실권은  김 명이  장악했던  듯 하다  한편  왕위쟁탈전에서  패배 한 
김우정은  김 명  일파를  원망하^  말을  퍼 뜨렸다  김 명  등이  이를  못 마 땅 해  하자  김 
우 징은  화가  미 칠  것을  두려 워 해  837 년 (희강 왕  2)  5 월에  청 해진 ■■으 로  달아 났 
다  828 년 (흥덕 왕  3)  4 월  청 해진의  설치를  허가 할  당시  김 우 징이  시중 이었으므로, 
그는  장보고와  특별 한  인연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곧이어  예 징이  아찬  양순 스 
■과  함께  청 해진으로  가서  김 우 징과  합류 하였다 

838 년 (희강 왕  3)  정월  김 명은  시중  이 홍과  더불어  난을  일으켜  희강 왕을 
스스로  죽게  하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  그가  곧  민 애 왕이었다  그  해  2 월  김양 
은  군사를  모집 하여  청 해진으로  들어 가  민 애 왕을  칠  계획을  의논 하였다.  민 애 
왕의  찬탈  소식은  김 우 징  일파에게  명분을  제공 했다  김 우 징은  장보고에게  민 
애 왕과  그  일파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 인  원수일  뿐만  아니라  임금을  시해 한  역 
적임을  들어  군사를  내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장보고는  군사  5 천  명을  오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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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정년. I  에게  주어  김 우 징  일파를  돕도록  했 다. 

김양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김 우 징， 장보고  연합군은  두  차례의  전투에서 
왕 군을  격파 하였다  왕 경으로  진격 한  연합군에  의 해  민 애 왕은  피살되었고 (839 
년  윤정 월),  김 우 징이  즉위 하였다 (839 년  4 월).  그가  신 무 왕이었다  신 무 왕은  일 
찍이  김 헌 창의  반란  때  지휘관으로  참전 하여  공을  세웠다.  그  뒤  두  차례나  시 
중을  역임 하는  등  정치적인  경험도  풍부 한  편이었다  그러나  신 무 왕은  자신의 
경륜을  펴 보지  못하고,  재위  반년도  되지  않아  죽었다 (839 년  7 월). 

흥덕 왕  사후  치열 하게  벌어졌던  왕위쟁탈전은  원성 왕 계  내  여러  가계의  연립과 
대결  속에서  전개되었다  즉  원성 왕의  두  아들인  김인겸 계 (김 명 = 민 애 왕) 와  김 예 영 
계 (김 균 정),  김 예 영의  두  아들인  김 헌정 계 (김제 륭=희 강 왕) 와  김 균 정계 (김 우 징 = 신 
무 왕) 가  서로  얽혀  싸웠던  것이다  여기에  김주원의  후손인  김양이  김 균 정과  신 무 
왕을  지지하였고,  김흔쉽 W 은  민 애 왕의  편이  되어  가세 하였다 

골품 제의  원리에  따르면  진골 귀족의  후손은  특별 한  결격  사유가  발생 하지 
않는  한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었다  자연  도태 되거나  정쟁으로  인해 
몰락 하는  경우도  있었지 만， 진골 귀족의  수는  계속  늘어 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골  혹은  무열 왕 계나  원성 왕 계라고  하는  큰  범위의  연대의식은  점차  약화 되 
었다  그보다는  보다  좁은  범위의  가계  구성원들이  결집 하게  되었다  5 묘 제가 
확립되고,  직계 상속이  중시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촉진되었다  왕족을  포 
함 한  유력  진골 귀족  가문의  여러  가계들이  분지  하 i 하여  하나의  사회적,  정치 
적  단위로  기능 하였던  것이다. 

한편， 왕위쟁탈전에  진골 귀족들의  사병  « 兵이  동원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처음  김 균 정을  옹위 하였던  ‘족 병’ 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맞서  김제 륭과  김 명이 
동원 한  병력도  그들의  사병 이었을  것이다  김 헌 창의  난  때  화랑  명기와  안락이 
낭도들을  거느 리고  출전 하였는데,  그  낭도들  역시  사병적  집단 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난이  진압된  후  김 헌 창의  종족,  당여  239 명을  처형 하였는데,  이들 
중  일부는  사병의  일원 이었을  것이다 

통일신라의  유력 한  진골 귀족들은  막대 한  부를  축적 하였다  그  사정이  중 
국  측  기록에  다음과  같이  전 한다.  “재 상의  집에는  녹 •이  끊 이지  않 고,  노동 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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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  3 천  명이다  갑 병  - 兵 (갑옷과  무기) 과  소， 말,  돼지도  노동의  숫자와  맞먹 
는다.  가축은  바다  가운데  섬의  산에서  방목 하다가  필요 할  때에  화살을 
쏘아  잠는다”  이중  갑옷과  무기를  3 천 개  정도  소유 하였다는  데에서  그들이  많 
은  수의  사병을  거느렸 음을  알  수  있다  노동  즉  노비를  무장 시 켜  사병으로  부 
리거나  유민들을  모아  사병을  삼기도  하였을  것이다  유력 한  진골 귀족들은  녹 
읍이나  농장， 목장  등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여  상당 한  수의  사병을  양성하 였 
다.  이들이  왕위쟁탈전에  동원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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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장보고의  대두 

장보고는  9 세기  초반  무렵  당 唐으로  건너가  서주 餘 州  무령군 武事 軍의  군 
중소 장?， M  이  되었다  두령 군은  서주 절도사의  주력부대로서  평로 치 청 절도 
사  淸 節度使  이사도 孝 師道를  토벌 하는  선봉을  말았다  군중소장은  병사  1 천 
명을  지휘 하는  고급  장 2 였 다.  장보고는  이사도  군대와의  전투에서  군 공을  세 
워  출세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819 년  2 월  이사 도를  끝으로  당에  반기를  들었던  지방의  절도사들은  모두  평 
정 되었다  이후  당에서는  군비  절감을  위 해  각  절도사  휘하의  병력을  줄였다  이 
런  와중에  장보고는  두령 군을  떠났을  것으로  보안다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824 
년  무렵  장보고가  일본의  하 카다 移  지역과  관계를  맺고  무역활동을  전개 하였 
던  흔적이  보 인다  무령 군을  떠난  이후  장보고는  해상무역에  종사^ 였던  것이다 

안 사 安 史의  난  이후  이사도 의  할아버지  이정 기# IEH 와  그  후손들은  55 년 
동안  산동 성  비 東 t  일대를  통치 하였다.  이씨  일가는  평로 치 청 절도사라 는  본직 
외에  해운 압 신라 발해 양 번 사 의  직책을  겸하고 서  황해의  해상 


진골 귀족의 
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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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완도  청 해진  유적 


권을  장악하고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819 년  이사 도를  끝으로  이정 기  가 
문이  몰락하자  사무역이  활기를  띠기  시작 하였다  두령 군에  근무하였던  장보고 
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무역활동을  시작 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당시  산동 
반도는  중국  대륙과  한반도  및  일본  열도를  연결 하는  중요  교통로에  속 하였다 
이  지역에는  각국  사신의  왕래는  물론  민간인들의  왕래도  잦았다  특히  신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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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산동반도  일대에  신라 방* ■내이라 는  자신들의  사회를  이 툭하고  있었다 
장보고는  이곳을  교역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다 

당나라에서  활동 하던  장보고는  828 년 (흥덕 왕  3)  귀국 하여  흥덕 왕에게  청 
해진  설치를  건의 하였다  그는  해적들이  신라인들을  잡아다  노비로  파는  행위 
를  막겠다고  약속 하였다.  흥덕 왕은  장보고에게  대사요® 의  직함과  함께  군사  1 
만  명을  주어  완도의  청 해진을  지 키도록  하였다.  청 해진이  설치된  이후,  한반도 
서남해안에  출몰 하던  해적은  자취를  감 추었다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  흥덕 왕 
의  재위  기간에  해당 하는  당  문종 文宗의  태화요 워  연간 (827-835)  이후부터  해 
상에서  신라인을  잡 아가는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조정에서  장보고에게  1 만  명의  군사를  제공 할  수  있었다고  생 
각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그에게  완도  일대의  주민  1 만  명을  규합 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 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완도는  장보고의  고향일  것으로  여 겨지 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완도에  세력기반을  구축 한  후  자신의  세력을  흥덕 왕으로 
부 터  추인을  받았을  수도  있 다.  여하튼  청 해진의  군대는  국가의  공적  군대라 
기보다는  장보고의  사병 집단이었다고  여 겨지 고  있 다.  이와  관련 하여  대사라는 
관직이  신라의  관직 체계에서  찾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것이었다는  점도  주목 된 
다  신라에서는  국경지대와  해안에  군진을  두었는데， 그  장관은  두상 대감_ 
않 (都護 라고도  함)  혹은  진두 鐵 頭였다  대사라는  관직은  장보고와  청 해진의  독 
자성을  말 해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보고는  해상무역을  통 해  부를  축적 하였다  대당 매물 사 大 唐 賣物 « 와  교관 
선 交 關 船을  보내어  당과  교역 하였다  교관 선은  등 주 登 州  문 등 현 _  청녕 향, Vf 
潮: 의  적산 포 赤 ■(山東 省  榮_  石島 鎭) 로부터  남쪽으로는  강 소성 四? 省  양 
주 J1W  지역  등을  왕래 하였다  당시  양주는  동남아시아와  아라비아  등지의  상 
인들이  찾는  국제무역  도시였다  장보고는  이들의  물품을  신라나  일본에  파 
는  중계무역을  통 해  이득을  취했다  장보고는  일본에  무역선과  함께  회 역사 ■ 
«를  보냈다.  그는  하 카다 에  무역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  관원들과  직접  교역 하 
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장보고의  무역선이  가져온  물건들을  “ 당국화 물 唐 國 貨 
IV 이라고  불렀는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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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는  김 우 징이  즉위 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신 무 왕은  장보고를 
감의 군사 원 義 軍 향로  삼고,  식 읍  2 천  호를  주는  등  우대 하였다  신 무 왕의  뒤를  이 
은  문성 왕도  즉위하자 마자  선왕의  즉위를  도운  장보고의  공로를  높이  평가 하 
는  교서를  내렸 다.  그리고  그를  진해 장군 鎭海 將軍으로  삼고,  장복 章服을  하사 하 
였 다.  그런데  김 우 징은  장보고에게,  자신이  왕이  되도록  돕는다면  그의  딸을 
왕비로  맞도록  하겠다고  약속 하였다  이  약속에  따라  845 년 (문성 왕  刀  3 월  문 
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두  번째  왕비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신하들 
은  “ 지금  궁 복은  섬사람 인데,  그의  딸을  어찌  왕실의  배필로  정 할  수  있 겠습니 
까 ?” 라고  반대 하였다  문성 왕도  신하들의  주장에  동조 하였다  장보고는  납 비 때 
인의  약속이  지 켜지지  않자  846 년 (문성 왕  8)  봄  반란을  꾀 하였는데， 조정에서 
보낸  자객  염장 _롯 에  의 해  피살되고  말았다  851 년 (문성 왕  13)  2 월에  청 해진은 
폐쇄되었고,  그곳  백성들은  벽 골군_ (김제) 으로  집단  이주 되었다  이로써  청 
해진은  해체되고  말았다. 

그런데  장보고의  사망 연대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다  국내  기록과 는  달리  일 
본  측  기록에는  그가  841 년  11 월  중에  죽었다고  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보고 
의  딸을  왕비로  들이 는  것에  대한  반대  논의나  장보고의  모반은  841 년 (문성 왕  3) 
11 월  이전의  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842 년 (문성 왕  4)  3 월  김양이 
그의  딸을  문성 왕의  왕비로  들였다는  기록이  주목을  받았다  즉  장보고와  더 불 
어  신문 왕  즉위의  일등공신 이었던  김양이  장보고  딸의  납 비를  반대 하는  논의를 
주도 하여  이를  무산 시 키고， 자신의  딸을  왕비로  들였을  것으로  풀이 하는  것이다 

장보고의  딸이  왕비가  되면  장보고의  중앙  정계  진출이  가시화되고,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임은  분명 하였다  그런데  장보고는  섬사람으로서  지 
방인 이었다  왕 경의  진골 귀족들로 서는  지방인의  중앙  정계  진출을  용납 할  수  없 
었던  것이다.  신라의  골품 제는  왕 경인의  특권을  위 해  고안된  것이었다  이  점에 
서  장보고는,  해상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골품 제의  모순에  저항 해  왕 경의  진골 귀 
족들에게  도전 하였던  지방인으로 서도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830 년대  말  왕위쟁탈전 에서는  불과  3 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유력 한  왕 
위계 승자  김 균 정과  희강 왕,  민 애 왕이  죽음을  맞았 다.  왕궁과  왕 경은  전쟁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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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  군벌1^  장보고에  의 해  왕위의  향방이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지배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비록  장보고는  실패 하였지만,  이후  지방세력가들이  전국에서 
등장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진골 귀족들의  공동  이익을  위협 하는 
것이었다.  이에  진골 귀족들은  일종의  연립의  태세를  갖추지  않을  수  없었다. 


김 균 정계와  김 헌정 계의  연합 

신 무 왕이  재위  4 개월  만에  죽자,  태자  김 경 응 이  즉위 하였다 校 39 년  8 
월).  그가  문성 왕이었다  문성 왕은  즉위  직후  왕위쟁탈전에서  아버지  김 우 징과 
생사를  같이  한  김양을  소판  겸  창부 령으로  삼았다  그리고  840 년 (문성 왕  2)  정 
월  예 징을  상대 등으로  삼고,  의종 을  시중으로  삼았으며,  잉 순을  이찬으로  삼 
았다  문성 왕은  신 무 왕의  즉위를  도운  공신들을  중심으로  정계를  개편 하였다 
그런데  왕위쟁탈전의  후유증 이랄까  여진이  계속되었다  장보고의  모반이  대표 
적인  사례이다  이  밖에도  841 년 (문성 왕  3)  일 길 찬  홍 필 ■이  모반 하다가  발각 되 
어  해도 海 fe 로  도망 하였다  847 년 (문성 왕  幻 에는  신 무 왕  옹립에  공이  컸던  전  시중 
이찬  양순이  파 진찬  흥 종과  함께  반란을  꾀 하다  죽음을  당했다  849 년 居 성왕  11) 
에는  이찬  김 식 숲크 이  이찬  대흔때  등과  반란을  꾀 하다가  죽음을  당했다  대흔 
은  민 애 왕  측의  군대를  이끌 2  김 우 징,  장보고  연합군에  맞섰던  인물이었다 
문성 왕은  원성 왕 계  내  계파  간  타협을  통 해  왕위쟁탈전  이후의  혼란을  수 
습 하려고  하였다  우선  희강 왕의  아들  김 계명 金 啓 벼과  문성 왕의  누이  광 화 부 
인 條 味 人이  혼인 하였다  혼인이  성사된  시기는  840 년  전후,  즉  문성 왕의  즉위 
무렵으로  추측된다  이로써  보면  둘의  결혼은  신 무 왕이  추진 한  것으로  여 겨지 
기도  한다  그것은  여하튼  이는  종래  대립， 상쟁 하였던  김 균 정계와  김 헌정 계,  범 
김 예 영계의  화합과  타협을  보여 준다 

문성 왕은  847 년 (문성 왕  9)  8 월  아들을  태자로  삼았다.  이  때  김양을  시중 
겸  병부 령으로  삼았다  김양은  848 년 (문성 왕  10)  여름  시중  직을  사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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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계명이  시중에  취임 하였다  849 년 (문성 왕  11) 에는  의정  체  을  상대 등에  임명 
하였다  의정은  문성 왕의  숙부로， 왕의  뒤를  이어  헌 안 왕이  되었던  김의정。 n: 
귀과  같은  인물이다  문성 왕  후반기에는  왕과  태자를  정점으로  공신이 자  외척 
인  병부 령  김양  김 균 정계의  상대 등  김의정과  김 헌정 계의  시중  김 계명이  나름 
대로  세력균형을  이루면서  정국을  주도 하였다 

852 년 (문성 왕  14)  11 월  태자가  사망 하였다.  857 년 (문성 왕  19)  8 월에는  김양 
이  사망 하였다  그는  신 무 왕  옹립의  일등공신이 자  왕의  장인으로서  문성 왕을 
지지 하는  버팀목 이었다.  왕은  매우  애통 해  하며  김유신의  예에  따라  김양의  장 
례를  치 르도록  하였다  김양의  죽음은  문성 왕에 겐  큰  충격이었던  모양으로， 같 
은  해  9 월  문성 왕도  사망 하였다 

문성 왕은  숙부인  김의정을  왕으로  삼으라는  유조를  내렸다  이에  따라  김의 
정이  즉위 하니  그가  헌 안 왕이었다 被7 년).  유조에  따르면  김의정은  오랫동안  재 
상의  자리에  있으 면서  국정을  도왔다고  한다  김의정은  당시  상대 등이었다  그 
가  문성 왕  때에  김양과  더불어  “남 북상 으로  활약 하였다고  한  기록을  보 
면  840 년 (문성 왕  2)  시중에  임명 되었던  의종 義療도  김의정 일  가^성이  있다  주 
목 되는  것은  헌 안 왕이  원성 왕 계의  두  후손인  김인겸 계와  김 예 영계의  결합을  상 
징 적으로  보여 주는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즉  왕의  부계는  김 균 정， 김 예 영으로  연 
결 되고,  모계는  김 충 공  김인겸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헌 안 왕은  즉위  직후  김 안 
을  자신의  후임  상대 등으로  임명 하였다  시중  임명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김 
계명이  시중에  유임 되었던  것으로  보 인다 

헌 안 왕은  김 계명의  아들  김 웅렴효 ■! 을  사위로  맞았다  김 응렴은  화랑이 었 
다  그는  860 년 (헌 안 왕  4)  9 월  궁중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석 하였는데， 헌 안 왕 
은  그에게  사방을  유람 하면서  착 한  행실이  있는  자들을  발견 하였는지  질문 하 
였다  이에  대해  김 응렴은  윗자리에  있으 면서  겸손 한  사람,  재산이  많으 면서  검 
소한  사람,  세력이  있으 면서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등  세  유형의  사람들 
을  거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헌 안 왕이  김 웅렴의  자질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사위로  삼았다.  이로써  김 균 정계와  김 헌정 계의  연합 구도는  보다  공고 해졌 다. 

헌 안 왕은  861 년 (헌 안 왕  5)  정월  사망 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김 웅렴이  즉위 하 


>H i ro o>! I IO 71  여 7 


297 


였다  헌 안 왕은  유조에서  과인은  불행하게도  아들이  없고  딸만  두었다  우리나 
라  옛  일에  선덕과  진덕  두  여왕이  있었지 만， 이는  암탉이  새벽을  알리는  것과 
가까운  일이라  본받을  수  없다  사위  응렴은  나이가  비록  어 리지만  노 련한  덕성 
을  갖추고  있 다” 고  하면서  사위  응렴을  왕으로  받들라 고  하였다  앞서  문성 왕은 
유조를  통 하여  숙부  헌 안 왕에게  왕위를  넘겼다  이후  부자 상속이  아닌  왕위 계 
승에서 는  전왕의  유조가  그  정당성을  담보 하였다  즉  헌 안 왕이  그랬고,  정강 왕이 
진성여왕으로  왕위를  넘길  때  역시  그러 하였다  진성여왕은  조카인  김요 金 衰를 
태자로  삼은  뒤에  다시  유조  성격의  선위 교서를  내려  왕위를  물려 주었다 

경문 왕이  즉위함으로써  왕통은  김 균 정계에서  김 헌정 계로  넘어갔 다.  왕은 
불사 佛 ■를  통 해  원성 왕 계  후손의  화합을  도모 하려고  하였다  경문 왕은  8 效 년 
(경문 왕  2)  원성 왕의  명복을  빌기  위 한  원 찰 인  곡사樓 寺를  중창 하려고  계획 하 
였다  곡 사의  중창은  그로부터  3 년  후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원성 왕 계  여러  후 
손들의  단합을  위 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경문 왕은  8 效 년 (경문 왕  3)  9 월  10 일 
에  팔 공산  동화 사 ■，? 의  원당 _  앞에  석탑을  조성하고， 민 애 왕의  복업을  추 
승하였다  870 년 (경문 왕  10 년)  5 월  경문 왕은  보림사 ■헤  남북  2 기의  석탑 
을  세웠다  이  석탑은  헌 안 왕의  왕생을  기원 해  건립되었다  경문 왕은  석탑  건립 
을  통 해  김인겸 계는  물론  김 균 정계  세력을  포섭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경문 왕은  재위  11 년  즉  8 기년  정월에  황룡사  9 층  목탑을  보수 하기  시작 해 
872 년  11 월  25 일에  공사를  마쳤다  널리  알려 진  바와  같이  황룡사는  신라를 
대표 하는  사원이었다  신라를  지켜준다는  세  가지  보물  가운데  두  가지가  이 
절에  있었 는데,  장 육 존 상과  9 층  목탑이  그것이다  경문 왕이  9 층  목탑에  대한 
중수  불사를  일으켰던  것은  왕실의  위상  높이고， 여러  정치  세력을  왕실  중심 
으로  묶으려 는  의도에서였다. 

한편， 이상과  갈은  경문 왕의  정책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866 년 肉 문 왕  6) 
10 월에  이찬  윤 흥 이  동생  숙흥 ■， 계 흥 ■  과  함께  반란을  꾀했다  2 년 
뒤인  8 故 년 (경문 왕  8)  정월에는  이찬  김 예 MS 와  김현성 S 이， 874 년 (경문 왕  14) 
5 월에는  이찬  근종려  이  반란을  일 으켰다  경문 왕은  866 년  정월  아버지를  의 
공대 왕'® S 大 또으로  추 봉하고， 왕자  김 정 金 愚을  왕태자로  삼았다.  윤 흥의  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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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 


그림  6  대구  동화 사  민 애 왕 석탑 사리 합 


그림 7  경주 황룡사지  9 층 목탑  찰 주본 기 


이와  관련이  있어  보 인다  김 예는  문성 왕의  사촌  동생이었다  그는  855 년 (문성 
왕  17) 에  웅주  기량 현^ ■■(아산  신창면)  현령 이었는데， 왕의  종숙 ■표  김 계 
종 金 繼 宗， 김훈 영 金 i 榮  등과  함께  경주  남산  창림 사름 林寺  무구 정 탑 淨 塔  건 
립의  책임을  맡았다  위에  든  세  차례의  반란은  왕통이  김 헌정 계로  넘 어간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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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김 균 정계의  반발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경문 왕은  반란에  대해  강경 하게  대웅 하였다.  즉  윤 흥  등이  대산 군 ■的 
주  혹은  정읍시  칠보면?) 으로  달아 났 는데， 그들을  잡아  죽이 고,  삼족을  멸하 
였다  근종이  대궐을  공격하자  왕실을  호위 하는  금군을  내어  이를  평정 하였다 
근종은  무리를  이끌고  달아 났 는데,  그를  붙잡아  수레에  매어  찢어  죽였다.  경 
문 왕은  원성 왕 계  내  각  계파  간의  화합을  도모 하면서,  왕권에  도전 하는  왕족 
내지는  진골 귀족들에게  강경 하게  대처 하였다.  한편으로는  관제 개편을  통한  왕 
권의  강화를  추구 하였다 


근시 기구와  문한 기구의  확대 

경문 왕은  즉위  전  화랑으로  활동 하였다  그는  흥 륜 사 축  승려이며,  자신 
이  이끌던  화랑도의  교사인  범 교사® 敎師의  충고에  따라  헌 안 왕의  장녀와  혼인 
하였다  즉위 한  후에는  국선  요원랑 _[；， 예 흔랑_자  계원 ■?£， 숙종랑 
등이  그를  지지 하였다  경문 왕의  즉위와  정국  운영에서  화랑 세력의  역할이  적 
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 할  수  있다 

한편  경문 왕대를  전후 하여  한화 정책을  통 해  집권체제를  강화 하려는  시도 
가  있었 다.  이는  9 세기  후반에  작성된  금석문  자료를  통 해  어느  정도  파악 할 
수  있다  즉  759 년 (경 덕 왕  18) 부 터  776 년 (혜공 왕  12)  초까지  사용되었던  중국 
식의  관 부와  관직  명칭이  대체로  9 세기  후반에  이르러  다시  사용되었던  것이 
다  관 부의  경우  예궁 전 極 宮典이  진각성 珍聞 省으로， 영 객 부領客 府가  사빈 부 司 賓 
1 付로,  내성  I 향 t  이  전 중성 殿 中 省  o  g ,  정부 司正 府가  숙정 대 肅正 臺로  이름이  바 
뀌어  등장 한다  관직명의  경우  병부의  차관인  대감 大監이  시랑 ■으 로， 그  밑 
의  대사 大舍가  낭 중6 的3 으로,  V 사지  管 舍 知 가  사병  司 兵  o  g ,  창부 會 部의  차관인 
경 ■이  시랑으로,  그  아래의  대 A} 가  낭중 으로,  조사지 粗 舍 知가  원외랑 으 
로  개명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 다.  패 강진의  장관은  두상 대감 이었는데,  9 세기 
말  경의  여러  금석문에 는  중국식  명칭인  도 호 ■* 로  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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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덕 왕의  한화 정책은  왕권강화를  위 한  것이었다  이에  비 추어  생각 하면， 9 
세기  후반  추진되었던  한화 정책은  앞서의  심각 한  왕위쟁탈전으로  실추 한  왕권 
을  회복하기  위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우선  주목되는  관 부 
가  중사 성  수 ■이다  중사 성은  본래  세택 형편이었는데,  경 덕 왕  때  중사 성으로 
개명되었다가  혜공왕  때  복고 되었다  872 년 肉 문 왕  12)  이전  다시  중사 성으로 
개명된  뒤  신라  멸망  때까지  그  이름을  유지하였다 

중사 성은  국왕  직속의  그것과  동궁  직속의  그것이  각각  따로  존재 했다  국왕 
이나  태자에  대한  시종이  그  본래의  임무 였던  듯 하다  그런데  9 세기  후반에는  소 
속  관원들이  문한 기관인  숭문 대를 의  학사 직통» 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 타 
난다  가령  경문 왕  때  명필로  유명 하였던  요 극 일 一은  숭문 대와  동궁  중사 성 
의  관직을  겸했다  중사 성아  시종의  임무를  넘 어,  조서를  작성한다거나  혹은  태 
자에게  유학을  강의 하는  등  문한 기구의  역할도  겸하였던  것으로  여 겨지 고  있다 
근시 기구의  기능  확대라는  측면에서  선교 성， 激 @ 도  주목된다  선교 성은  9 
세기  후반의  금석문에 서만  찾을  수  있 는데,  860 년 (헌 안 왕  4)  이전에  설립 되었 
던  것으로  짐작된다.  선교 성은  국왕의  명령을  받드는  국왕  직속의  관 부였다.  그 
런데  그  명칭이  발해의  선조 성 宣 謝!' 과  유사 하다.  이  점에서  선교 성은  국왕의 
교서를  작성  선포 하는  관 부였을  가능성도  있 다. 

왕권  회복기에  해당 하는  9 세기  중엽에  있 어서  왕명을  받드는  기관의  필요성 
은  커졌다  그  결과  종래  국왕의  단순 한  시종 기관에  불과했던  세택을  다시금  중 
사 성으로  개명하고， 그  기능을  강화 하여  일종의  내조 內 행를  형성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말도록  했다고  짐작된다  경문 왕은  중사 성이나  선교 성  등을  통 해  측근 
의  세력집단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왕권강화를  추진 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875 년  7 월  8 일에  경문 왕은  재위  15 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어  태자  김 
정 술 ■이  왕위를  이으니,  그가  헌 강 왕이었다.  왕은  즉위 한  후  곧  이찬  김 위 홍 소 
■을  상대 등으로  삼고,  대아찬  예겸  乂 ■(혹은  繼 ■  을  시중으로  삼았다  김 위 
홍은  헌 강 왕의  숙부로,  경문 왕  때부터  이미  정국  운영에  깊이  관여 하였다  865 
년 (경문 왕  5) 에는  계 종  훈영  등과  함께  곡 사를  중창 하는  불사를  진행 하였다 
당의  책봉을  받은  경문 왕을  대신 해  종묘에  나아 가  이를  고하기도  하였다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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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肉 문 왕  11) 부 터는  상재 상  I  ■과  병부 령으로 서  황룡사  9 층  목탑의  중수  불 
사를  총괄 하였다  헌 강 왕이  즉위  때  15 세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김 위 
홍은  섭정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헌 강 왕  때에는  문한 기구들이  승격  내지  확장 되었음이  주목된다  9 세기  후 
반의  금석문  자료를  검토 해  보면  880 년 (헌 강 왕  6)  무렵에  한림대 ■■가  서서 
원;® 書 II 으로  개명 되고,  한림랑 翰林®  대신  학사  및  직 학사 i 學士가  설치 되었음 
을  확인 할  수  있다  최치원 崔 致 *， 박 인 범  ft 仁 «  등  대표적인  도당 유학생  출신자 
들이  학사 직에  기용되었다.  서서 원이  당시  문한 기구의  중심적  존재였던  것이다. 
경문 왕  때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  문한 기구도  근시 기구와  긴밀 하게  연결되었다. 
최치원은  시 독# 혈  겸  한림학사에  지서서 감사 知端書 監事를  겸직 하였다  마치  문 
한기 구와  근시 기구가  일체화 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역시  내조의 
강화라는  맥락에서  파악 할  수  있다 

헌 강 왕은  880 년 (헌 강 왕  6)  9 월  9 일  좌우의  신하들과  월 상루쳐 소« 에  올라 
가  사방을  바라 보았다.  왕 경에는  민가가  즐비하고  노랫소리가  연이 어  들렸다 
임금이  시중  민 공 » 에게  “ 지금  민간에서는  짚이  아닌  기와로  지붕을  덮 고, 
나무가  아닌  숯으로  밥을  짓는다  하니  과연  그러 한가?” 고  물었다  민 공은  자신 
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서  왕의  덕분임을  칭송하였고,  왕은  신하들에게  공 
을  돌렸 다.  이듬해  3 월,  왕은  임해 전® 에서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 었 
다  왕은  거문고를  타고,  신하들은  각각  노래  가사를  지어  올 리면서  마음껏  즐 
기다가  헤어 졌 다.  마치  태평성대 인  듯 하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드 리워 지고  있었 다. 

헌 강 왕이  금 강령 심 에  행차했을  때  북악과 S  의  신이  나 타나  춤을  추었 
고， 동례 전！ 해 » 에서  연회를  베풀  때에는  지신 이  나 타나  춤을  추었다고  한 
다  산신이  노래를  부르 면서  “ 지리다 도파도 파 智 理 용 都 波 都 波” 라고  하였는데,  지혜 
로  나라를  다스 리는  사람들이  미리  알고  많이  도망 갔으므로,  도읍이  장 차  파 
괴될  것이라는  뜻이었다고  한다.  지신과  산신이  나라가  망 할  줄  알고  미리  경고 
하였지만,  헌 강 왕을  비롯 한  누구도  이를  깨닫지  못하였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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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새^^^^ 


6 두 품^ 신^ t} 자들의  동향 

골품제도에서  진골  바로  다음가 는  신분이  6 두 품이었다  6 두 품은  진골에  비 
해  정치적  출세를  비롯 하여  여러모로  제약을  받았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에는 
일찍부터  학문적  능력에  의 해서  출세의  길을  개척 하려는  자들이  있었 다.  가령 
강수 强 首와  설 총，® 은  문장  혹은  유학  실력으로  출세 했다  이들을  비롯 해서  6 
두 품  출신의  유학자들은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왕권과  결탁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원성 왕은  788 년 (원성 왕  4)  봄  독서 삼 품과 를  시행 하였다  독서 삼 품 
과는  유교  경전과  역사서의  독해  수준에  따라  상품 대  •  중품 예하 품 재의  3 
등급으로  나 누어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게  한  제도였다  상품  위에  특품 탄 교이 
별도로  있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사 품 0 유으로  나누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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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품과 


등급 

시험과목 

특품 

오경 五經  •  삼사 三史  •  제자 백가서 諸子 百家書 

^ ■품 

1 ■예기 禮記  J  •  •■효경 孝經  J  • 1 ■논어 論語  J  • 1 ■춘추 좌 씨 전 春秋 左 氏 傳  J  • r 문선 文選  J 

중품 

•■곡 례曲禮 厂1 ■효경  논어  J 

하품 

r 곡례  효경  J 

이  제도의  시행을  전하면서  “ 전에는  단지  활과  화살로써  인물을  뽑았 는데 
이때에  이르러  고쳤 다” 고  하였다  독서 삼 품과 의  시행으로  유학을  공부 하지  않 
고서는  원칙적으로  관리가  될  수  없었다 

독서 삼 품과  시행  이듬해인  789 년 (원성 왕  5) 에  자 옥 子 i 을  양근 현揚 根*!  소수 
小 守로  임명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 하였다  집사 부의  말단  관리였던  모 초동 
병가  “자 옥은  문적 文籍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지방관을  맡길  수  없다” 고 
반박 하였다  그렇지만  시중은， 자옥이  도당 유학생 이므로  기용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고， 왕의  재가를  얻어  그를  임명 했다  ‘ 문적’ 은  국학  혹은  독서 삼 
품 과를  가리 키는  것으로  여 겨진다  도당 유학생을  포함 하여， 유학의  지식을  갖 
춘  자들이  관리가  되는  원칙이  세워졌던  것이다 

한편， 9 세기부터  도당 유학이  크게  유행 하였다  837 년 解 강 왕  2)  3 월  당시 
당의  국학에서  수학  중이던  신라  유학생은  모두  216 명에  달했다  840 년 (문성 왕 
2) 에는  수학 연한  W 년이  지 난  숙위 학생 宿衛 學生  등  105 명이  집단으로  귀국  조치 
되었다  이때는  치열 한  왕위쟁탈전이  벌어졌고， 그  여진이  아직  가시지  않았던 
때였다.  따라서  위의  숫자에 는  귀국을  머루고  국내  정세를  관망 하였던  자 들까 
지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도당 유학생들이  상당수에  이르렀을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 다. 

821 년 (헌 덕 왕  13)  김운경 효 雲빼이  당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여  시행 한  빈 공 
과 K ■에  급제 하였다  빈 공과가  별도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당의  진사과 it 士 
科에  합^ 한  외국인들을  빈 공진 사라고  불렀다는  견해도  있다  그것은  여하튼,  김 
운경을  시작으로  당의  과거에  급제 한  자는  58 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저명 한 
자들로 는  874 년 肉 문 왕  14) 에  합격 한  최치원을  비롯 하여,  박 인 범 (876,  헌 강 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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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우 S_(893,  진성여왕  7),  최 언 위  ! i  :i«(906,  효 공 왕  10)  등을  꼽을  수  있다 
독서 삼 품과 에서  좋은  성적을  거 둘  수  있었던  자들은  주로  국학 생  내지는 
국학  졸업생 이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6 두 품  출신자들이  적지  않았 다.  독서 삼 품 
과를  통 해  6 두 품  출신  유학자들은  관계  진출을  보장 받았 다.  자 옥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도당 유학생들은  우대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  빈 공과  급제자들은  당 
에서  관리를  지내기도  하였다  신라에  돌아와서는  “ 국사 ■선로서  상당 한  대접 
을  받았다  도당 유학생들， 빈 공과  합격자들  가운데에는  6 두 품  출신자들이  적 
지  않았다  국학-독서 삼 품 과와  더불어  도당 유학-빈 공과는  6 두 품  출신  유학자 
들이  정치적으로  출세 하는  데  디딤돌이  되었다 

하대의  6 두 품  출신  유학자들은,  선배  유학자들이  그러 하였 듯아  국정을  보 
좌 하였던  경우가  많았다  가령  녹 진해은  818 년 (헌 덕 왕  10)  집사 시랑 이었고， 
관등은  아찬에  머물렀다  이점에서  그는  6 두 품 이었을  것으로  여 겨지 고  있 다. 
녹 진은  헌 덕 왕  때  상대 등으로서  내외 관의  인사문제를  처리하였던  김 충 공에게 
“큰  인재는  높은  직위에  두고,  작은  인재는  가벼운  소임을  주라” 고  조언 하였다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경문 왕은  8 效 년 (경문 왕  3)  2 월  국학에  행차 하였다  박사  이하의  교수 관들 
으로  하여금  경의 經 義를  강론 하게  하고,  그들에게  물품을  하사 하였다  헌 강 왕도 
879 년 (헌 강 왕  5)  2 월  국학에  순행 하였다  두  왕은  유교  교육과  유교적  정치이념 
의  본산으로서  국학을  중시 하였다  이  때  국학을  국자감  태학으로  개편 하였으 
리라는  견해도  있 다.  한편  이  무렵에는  근시 기구와  문한 기구의  확장을  통한  왕 
권  강화가  추진되었다.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 온  6 두 품  출신  유학 4 들이  중용 
되어  서서 원과  갈은  문한 기구에서  학사로  활동 하였다 

6 두 품  출신  유학자들은  왕권에  기대어  그  정치적,  사회적  역량을  길러나 갔 
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신분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는  없었다  이에  과거와 
같이  학문  실력에  기준을  두고  인재를  등용 하는  제도의  도입을  바라는  자들 
이  생겼다  아예  골품 제  자체를  부정 하는  자들도  나 타났다 

진성여왕의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김 위 홍이  갑 작 스럽게  죽자  여왕은  소수 
의  측근  총신들에게  권력을  맡겼다  그런데  이들로  인해  정치의  기강이  문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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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는  비난이  비등 하였다  이  무렵  여왕과  측근의  실정을  비난 하는  글이 
나돌았다  조정에서는  왕 거인 또巨 A •의  짓으로  보고， 그를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 
왕 거인이  분하고  원망 스러운  마음을  담은  글을  감옥의  벽에  썼더니  그날  저녁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덮 이고,  번개가  치며  우박이  떨어졌고， 결국  왕은  그를 
풀어 주었다고  한다  왕 거인은  유학자인데,  6 두 품  출신 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뜻을  펴지  못하고  대야 주에  낙향 하여  은거하고  있었 다.  이보다  앞서  헌 강 
왕  때  지혜로 운  자들이  모두  도망 치고,  나라가  망 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고 
한다  6 두 품  출신  유학 4 들  중에는  왕실의  실정을  비판 하거나  아예  왕 경을  떠 
나  낙향 한  인물들이  있었다 

894 년 (진성여왕  8)  최치원은  진성여왕에게  시무  10 여 조를  올렸 다.  그  내용 
은  전하는  것이  없다.  하지만  거기에  신라  말의  혼란을  수습 할  수  있는  나름 대 
로의  방안이  담 겨  있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최치원은  도당 유학생으로  과거에 
합격 하여  당에서  벼슬을  살았다.  이  점에서， 시무 책에서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 
용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제시 하였을  것으로  보 인다  또  최치원은  여러  곳의 
지방관을  역임 하였다.  그런  만큼  그는  당시  지방사회의  실상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시무 책에는  농민봉기와  호족의  대두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진성여왕은  최치원의  시무 책을  흔쾌히  받아들이 고， 그에게  아찬의  관등을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치원의  건의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던  듯 하다  그는 
시무 책을  올 린  후  몇  년  되지  않아  정계를  떠났다  그리고  해인사에  은^ 하여 
생을  마쳤다  최치원과  더불어  “ 나말 삼 최 라 고  하여  이름을  떨쳤던  이들 
이  있었다  최승우는  과거에  급제 한  후  당에  남아  절도사  휘하에서  벼슬을  했 
던  것으로  보 인다  돌아와서는  후백제  견훤 왕을  섬겼다  최 언 위는  귀국 해서  한 
동안  신라의  문한을  책임  말았다  그러나  그도  결국은  고려에  귀부하고  말았다. 

신라  말에는  지방  출신  지식인들이  나타났 다.  황 주  토산 黃 州  소비 (토산 군)  출 
신의  최 응 8 ■은  경전을  통달하고  문장에  능통 하였다  궁예 왕  밑에서  한림랑 II 
■塔  지냈고,  고려에서는  원 봉성 ■의  장관을  지내는  등  문한을  말았다  박 
유 朴 儒는  광해 주 光 _'|( 춘천)  출신으로  경전과  역사서에  두루  밝았다  태봉  때 
동궁 기실 東宮 記 室을  지냈고,  궁예 왕의  폭정을  피해  숨어  살았다  태조  왕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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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우  높이  평가 하였다  박 유를  얻은  것을  주 뭐  문 왕 ᄑ이  강태공 불* 요을  얻 
은  것에  비유 할  정도였다  영암  :: ■  출신으로  경사 經史에  널리  통달하고  천문  사 
文과  복서  卜® 에  정통 하였던  최지 몽 |_夢 도  고려에서  벼슬 하였다  고려  초  청주 
에는  학교가  설치되어  있었다  신라  말  5 소경이나  9 주의  치소 ■와  갈은  지방 
의  중요  도시에는  학교와  갈은  교육  기관이  설치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낙향 한 
지식인들도  유학자들을  양성하는데  일정 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지방의  유학 
자들은  각지의  호족들이 나  새로 운  국가를  위 해  봉사 하였다. 


과 풍수지리설 

신라  화엄의  개창 자로  일컬어지 는  의상의  화엄사상은  일심 ᅩ 心에  의 해  우주 
의  만상 萬象을  통섭 하려는  원 융 사상 圓 融 ® 想이 라고  한다.  이는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뒷받침하기에  적합 하였다  중대  왕실은  화엄종을 
크게  환영 하였다  하대에 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해인사는  “ 화엄 십 찰 華® 十 刺”  혹은  화엄  교 학이  융성했던  10 곳 (十 山)  중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화엄종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컸다  해인사는  802 년 (애 장 
왕  3)  왕실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아  창건되었다.  이후에도  왕실의  후원은  계속 
되었다  법 보전 法« 殺의  비로 자나 불 關® 國! ■에서  883 년 (헌 강 왕  功에  대각간과 
왕비를  위 해  불상에  금 살을  칠 해  이루었다는  묵서 명 ■■청이  발견되었다  또  해 
인사는  “북궁 해인 수방 "라고  불렸다고  한다  진성여왕은  즉위  전  북 궁에 
거주 하면서  북 궁장 공주 北 宮 S 요  i  : 라고  하였으므로  해인사가  일찍부터  진성여왕 
과  밀접 한  관계를  맺었 음을  알  수  있 다.  888 년 (진성여왕  2)  김 위 흥이  죽자  진성 
여왕은  그를  혜성 대왕으로  추 봉하였는데  해인사는  김 위 흥의  명복을  비는  원 
당이 기도  하였다  이처럼  해인사는  헌 강 왕과  진성여왕의  후원을  받았다 
신라  말  해인사에 는  관혜 * ■와  회랑#® 이라는  화엄종의  두  종장 ■£ 이  있 
었다  관혜는  후백제의  견훤 왕을  지지하였고， 회랑은  고려의  태조  왕건을  지지 
하였다  이들은  정치적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서로  달랐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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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제자들은  물과  불처럼  대립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관혜의  문 파 
는  남 악 商 &， 회랑의  문 파는  북악 北 £ 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남북 악 南 ibfe 의  대 
립 이라고  부론다  왕실의  각별 한  후원을  받았던  해인사의  두  고승이  각각  견훤 
왕과  태조  왕건을  지지하였다는  것은  신라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알려 준 다. 

한편,  하대에는  선종이  유행 하였다.  도의 _는  821 년 (헌 덕 왕  13) 에  남종 선 
南宗® 을  소개 하였다  하지만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였고,  그는  설악산에  은거 하 
였다  이후  홍 척 供 强과  혜소 가  도의의  뒤를  이었다  845 년 (문성 왕  刀 부 터  시 
작된  소위  회 창 폐불 會 합 Sf#  사건을  전후 하여  여러  선사들이  당으로부터  돌아 
왔다  왕실에서는  선사들을  왕실로  초빙하고,  국사 H 師로  삼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 하였다.  선사들도  선종의  홍 포를  위 해  이에  호응 하였다 

830 년  무렵  실상 산문 의  홍 척은  흥덕 왕과  선 강태자 의  부름을  받아 
왕실을  방문 하였다.  이후  여러  선사들이  국왕과  만났다  홍 척의  제자인  수철  도 
■  은  경문 왕에게  “선 교동이 ■■，에  대하여  말하였고,  후에  헌 강 왕을  만나기 
도  하였다  경문 왕과  헌 강 왕은  선종과  선사들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에  S 응 하여  왕실과  밀접 한  관련을  맺었던  선사로 는  성주산문 聖 往 山門 
의  낭혜태 ■을  꼽을  수  있다 

문성 왕은  낭혜가  주지 하던  사찰의  이름을  성주 ■£ 로  바꾸 고,  대흥 륜 사 
에  편입 하도록  하였다.  헌 안 왕은  즉위 하기  전  낭혜 에게  제자의  예를  갖추 었 
다  즉위 한  후에는  정치적  조언을  구 하였다  낭혜는  국왕이  예의,  충신,  성실을 
구비 하여야  백성이  믿고  따른다고  한  노:  ; 나라  주 풍 평 豊의  말을  명심하라고  답 
하였다  8 刀 년 肉 문 왕  11) 에는  경문 왕의  초청을  받 고,  왕과  불교에  관 해  문답을 
나 누었다  헌 강 왕은  즉위 한  후  낭혜 에게  정치적  조언을  구 하였다  이에  대해  그 
는  “ 관리를  잘  등용 하라 能 官人” 고  답 하였다  후에  헌 강 왕이  국정에  도움이  될  만 
한  계책을  두루  구한  적이  있었다  이때  낭혜는  남조 ■  송 꿈나라의  재상  하상 
지 예하가  문제 체? 에게  간쟁 한  내용에  빗대어  왕에게  불법에  귀의 하여  계율을 
지킬  것을  권 하였다.  낭혜는  선사로서 는  처음  국사 에  임명되었다 

선사들은  당대  지식인들이었다.  국왕들은  선승들에게  정치의  요체를  묻거 
나  혹은  시무와  관련된  방책을  구 하였다  한편， 선사들은  국왕의  고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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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보령  성주사지  낭혜 화상 탑비 


맡아  시무를  해결 하는  데에  일조 하려고  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 해  선풍을  진 
작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였다  이에  이후의  국왕들도  선사들을  포섭 하는 
데에  공을  들였다 

효 공 왕은  906 년 (효 공 왕  10)  굴 산문 의  행적  f 策을  국사로  삼았다  행적 
은  915 년 (신덕 왕  4)  신덕 왕의  부름을  받고  다시  왕 경에  왔다  왕은  그에게  남산 
의  실제 사_ 에  머물게  하였다  이  절은  신덕 왕이  임금으로  즉위 하기  전에  거 
처 하던  집이었다  신덕 왕도  행적을  국사로  삼고,  크게  우대 하였다  경 명왕은  918 
년 (경 명왕  2) 에  봉림 산문 ■끼의  심희 ■를  초청 하였다  이  때  심 회는  왕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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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를  다스 리고  백성을  편안 하게  하는  방책을  제시 하였다  경 명왕은  심 회가  입 
적 하자  직접  그의  비문을  찬 술하고  비를  세우도록  하였다 

그런데  진성여왕  때부터  선사들은  왕실 보다는  호족들과  결합 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 명왕이  우대 하였던  심 회는  김해의  호족 인  김 율희설 _s( 蘇 律® 라고 
도  함) 와  김인 광 金 仁 ■의  후원을  받았다  경 명왕이  그를  왕 경으로  초대 하여  스 
승으로  모시기도  하였지만， 결국  봉림 사로  돌아 갔다  굴 산문의  개 청！^ 關은  명주 
의  호족  김 순식 삶 등의  후원을  받았다  경애 왕이  사신을  보내어  국사의  예 
를  표 하였지만,  왕의  초대에  응 하지  않았 다.  선종의  개인주의적  경향은  각지에 
서  중앙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태세를  갖춘  호족들과  어울 리는  측면이  있었 다. 
또， 지방에  근거를  둔  선사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지방의  실력자로  대두 한  호족 
들의  후원을  받 아야  했다 

나아 가  후백제  견훤 왕이나  고려  태조  왕건과  깊이  연고를  맺는  승려들이 
늘어 났 다.  실상 산문의  편운 하 雲은  개산 조인  홍 척의  제자로서  안 봉사 安 ■的 
주) 를  창건 하였다  그의  승 탑 은  남원  실상 사  조계 암 _  옛  터에  남아  있 
다  그  명문에  따르면  승 탑은  “정개 正開  10 년  경오” 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정 개’ 
는  후백제의  연호이 고， 그  10 년  ‘ 경오’ 는  910 년이다  이를  보면  실상 산문이  견훤 
왕과  관련을  맺었을  것임을  짐작 할  수  있다  동리 산문 1  도선 ■의  제자 
인  경보 慶 南는  중국  유학  후  921 년 (경 명왕  5)  귀국 하였는데， 견훤 왕의  도움을 
받았 다.  그는  견훤 왕이  제공 한  전주  남복 선원 ■■에  머물다가,  왕의  배려로 
도선이  주지 하였던  옥 통사 5 ■품 (광양) 로  옮겨  지냈다  견훤 왕은  도선의  풍수지 
리 사상을  이용하여  후백제의  존재를  합리화 하려는  생각에서  경보를  중시 하였 
을  것으로  보 인다 

태조  왕건이  여러  선문의  선사들을  적극적으로  포섭 하였던  것은  널리  알려 
진  사실이다.  이 엄 利 嚴,  여 엄 麗 嚴， 경유 慶 ■， 형 미 ■微는  “ 사무 외 A] ■無 展 士” 로  일컬 
어졌다  태조  왕건은  경유에게  백성들을  다스 릴  만 한  가르침을  구하고,  왕 사로 
대우 하였다  923 년 (경 명왕  刀에 는  이 엄을  개경에  머물게  하고,  그의  설법을  들 
었다  이 엄은  왕에게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무고 한  자들을  죽이 지  말며,  죄  있 
는  자들을  벌주어야  함을  일 깨웠다  그는  932 년 肉 순 왕  6) 태조  왕건의  명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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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해주의  광조 사 ■뭐에  거주 하면서  수미 산문 을  개창 하였다.  여 엄은 
나라를  부강 하게  하고  백성을  평안 하게  하는  길로써  요 효  임금의  인 t 과  순 하 
임금의  덕 « 을  제시 하였다.  사무 외사의  정치적  건의는  유교적  정치이념을  포용 
한  것이었다.  한편  이들의  선사 싱 •은  화엄사상 •을  포섭 하려는  선교 禪敎 융합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태조  왕건의  연립 적  통일사상을  뒷받침 하 
는  것이었다고  ^ •다 

현 휘 幻? 가  924 년 (경애 왕  원년) 에  귀국하자  태조  왕건은  그를  국사로  삼고 
충주  정토 사 淨土 寺에  머물게  하였다.  현 휘도  선교 융합적인  성향을  가 졌 는데,  선 
종의  입장에서， 화엄사상과  법 상종  사상을  융섭한  성상 융 회 ■■사상을  아 
우르 고자  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여러  선승들이  태조  왕건과  연고를  맺었다 

하대에는  풍수지리설도  유행 하였다  원성 왕 (785-799)  때에  이미  풍수지리 
설의  경전이  수입되어  유통되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풍수지리설을  받아들이 
고  널리  퍼뜨린  인물은  동리 산문의  도선 이었다  그는  불교의  선근 공덕 사상 善根 
功德 思想과  음양오행설  등을  합쳐  나름대로의  이론을  개발 하였다  또  실제로  전 
국을  돌아 다니며  지세 it ■의  길흉을  점쳤다고  한다. 

906 년 (효 공 왕  10)  무렵  궁예 왕은  상주  일대를  장악 하였다  이로써  그는  왕 
경을  압박 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 하였다  궁예 왕은  강성 함을  바탕으로  신라를 
병탄 할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신라를  “멸 도  ：1 * 
，라고  부르게  하였다  ‘멸 도’ 는  신라의  서울  금성을  가리 킨다  궁예 왕은  풍수 
지리 설을  이용 해  금성과  그  곳에  거주 하는  국왕을  비롯 한  신라의  지배층이  곧 
몰락 할  것이라고  예언 하였던  것이다  금성  중심의  국토 관은  설  자리를  잃었 다. 

태조  왕건은,  도선이  송 악을  후삼국이  통일 할  인물이  나 올  명당 ■이라고 
하였다고  선전 하였다  반면에 「십 훈요^ 要」 에서는  차령 _  이남  공주  강  밖  지 
역의  산  모양과  땅  형세가  “ 배역 背逆” 에  해당 하므로  사람들의  마음  역시  그럴 
것이라고  하고,  그  곳  출신자들을  관리로  쓰지  말라고  경계 하였다  이는  후 백 
제  출신자들을  경계하라는  뜻이었다.  각지의  호족들과  건국자들은  풍수지리 
설에  기대어  자신들의  근거지를  명당으로  내세우면서  그  존재를  정당화 하려고 
하였다.  반면에  경쟁자  혹은  적의  근거지는  배역 처로  규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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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Ml 의식과  미륵신앙 

중대  말  미륵신앙의  전도자로  유명 하였던  진표는  당시를  말세로  인식 하였 
다  그리 하여  미륵불이  하 생 할  때까지  말세의  중생을  구원한다는  지장보살과 
말세의  중생을  참회 시키기  위 한  점 찰 법회를  중시 하였다  진표의  말세의 식과  미 
륵 신앙은  그의  제자들에  의 해  전국적으로  퍼졌 다. 

선종에서 도  하대를  말세로  여겼다  가지 산문의  제 2 조였던  염게 는  844 
년 (문성 왕  6) 에  입적 하였다.  그의  탑지 에서는  “ 석가모니불이  열반 한  때로부터 
1804 년이  지났 다” 고  하였다  석가가  열반 한  후  정 법  500 년,  상법  1,000 년을  지 
나면  말법의  시대  곧  말세가  도래한다고  믿어졌 다.  석가의  열반으로 부 터  몇  해 
가  지났는지를  따 지는  불멸 기원 1«5균 은  자신들이  말세에  살고  있다는  인식에 
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예는  가지 산문의  중심  사찰이었던  보림사  »林 寺의  철 조 
비로 자나 불상 關* 舍»佛像  명문에서 도  찾을  수  있다  선종  사원은  아니지만， 철 
원  도피 안 사 ■韻 待의  철 조  비로 자나 불상에  새겨진  명문에서 도  불멸 기원을  찾 
을  수  있다  불상이  조성된  때가  865 년 (경문 왕  5) 인데,  이를  불멸  후  1,806 년이 
라고  하여  말세의 식을  드러냈다 

하대에는,  교종과  선종의  대립에  더 하여  왕위  다툼  흉년에  따른  유민과  도 
적  발생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 났 다.  신라인들은  당시를  불법이  쇠퇴 하 
고， 굶주림,  질병,  전쟁  등으로  세상이  매우  어 지러워 진다고  하는  말세로  여겼 
다  그런데  자신이  말세에  살고  있다고  인식 하면서  비로 자나 불을  만들었던  자 
들은  그에  대한  신앙을  통 해  말세를  벗어나길  원했을  것이다.  반면에  진표의 
미륵신앙 에서는  말세를  구원 할  미륵의  하 생을  바랬을  것이다 

경전에  따르면  미륵은  아주  먼  훗날  이  세상에  나 타나  용화 수 아래에 
서  성불 하며,  중생들을  구제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미륵불은  앞으로  올  유일 
한  부처이다  이  점에서  미륵의  하 생 만이  말세에서  고통을  받는  중생을  구원 할 
수  있다고  믿어 지기도  하였다  진표의  미륵신앙은  주로  지방의  농민들로부터  환 
영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에는  말세의  중생을  구원 해 줄  미륵의  하 생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 인다  궁예 왕이  미륵불을  자칭 하였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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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원주  흥 법사지 염 거 하상 탑지 


당^  미륵 하 생신 앙이  상당히  유행 하였음을  알려 준다 

미륵이  하 생 하면  이  지상에  정토가  실현된다고  한다  이  점에서  미륵 하 생 


신앙은  현실 개혁적인  성격을  지닌다  농민들을  봉기로  이끈  종교적  혹은  사상 
적  배경으로서  미륵신앙을  주목 하게  된다 


파행적인  왕위계승 
농민의  봉기와  호족의  대두 
후삼국의  정립과  신라의  멸망 
신라에서  고려로 


3  장 


^  라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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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계승 


여^^^^ 

886 년 (헌 강 왕  12)  7 월  5 일  헌 강 왕이  죽었다  헌 강 왕과  왕비인  의 명부인 월 K 
A 과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고,  딸들 만이  있었다  헌 강 왕이  사냥을  하다가  만 난 
여인과  관계 하여  얻은  아들  김요 金1 풀가  있었지 만  그의  존재는  한동안  알려 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뒤를  이어  동생인  김 황 金見이  즉위 하였는데， 그가  정 
강 왕이었다  정강 왕은  형이  죽은  지  1 년  되는  887 년  7 월  5 일  죽었다  그리고  형이 
묻힌  보리사 _  동남쪽에  묻혔다  정강 왕은  죽기  전  시중  준흥俊 興에게  “ 불행 하 
게도  뒤를  이을  아들이  없으나  누이동생  만 « 은  천성이  명민하고  골 법* 향이  장 
부와  같으니， 그대들이  선덕,  진 덕의  고사를  본받아  그녀를  왕위에  세우는  것이 
좋겠 다” 는  유조를  남겼다  이에  따라  김 만이  즉위 하니  그녀가  진성여왕 이었다 

헌 강 왕,  정강 왕  진성여왕의  예와  같이  3 형제가  왕위를  이었던  일은  신라 사 
에서  유례가  없다  선덕여왕  진덕 여왕을  이어  태종 무열 왕이  왕이  된  후에는  진 
골  남성이  왕위에  올랐다.  따라서  여왕의  즉위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헌 안 왕은 
861 년 (헌 안 왕  5)  사위  김 응렴을  왕으로  세울  것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선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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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덕  두  여왕이  있었지 만,  여왕을  세우는  것은  본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 
다  이로써  보면  진성여왕의  등장은  경문 왕의  후손들이  왕권을  독점 하려는  데 
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형제 상속  특히  여왕의  즉위  배경 
에는  김 위 홍이  있었다  그는  경문 왕의  동생으로서  왕의  정치적  조력자였다.  헌 
강 왕  정강 왕  진성여왕의  삼촌으로서  조카  왕들의  정치적  후견인 이었다  특히 
진성여왕과  가까이  지냈는데,  두  사람이  부부였다는  설도  전 할  정도이다 

김 위 홍은  진성여왕이  즉위 한  지  8 개월만인  888 년  2 월  죽었다  여왕은  그를 
혜성 대왕_ 표에  봉하고,  해인사를  그의  원당으로  삼고， 삼년상을  지내는  등 
극진히  대우 하였다.  정치적  후견인을  잃은  여왕은  젊은  미남  두세  명에게  요직 
을  주어  나라의  정사를  맡겼다  이들은  김 위 홍을  도와  여왕의  즉위와  즉위  초 
정국  운영에  관여 하였던  자들로서  화랑이 거나  화랑  출신 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실정으로  정치적  기강이  문란 해졌다는  비난이  일었다  진성여왕의  무리 
한  왕위계승,  파행적인  정국  운영에  대해  누군가가  비판 하는  글을  지어  관청 거 
리에  방을  불였다  다른  기록에는  다라니 ，보의  은어를  만들어서  글로  써  길 
위에  던져 놓았다고도  하는데,  그  내용은  여왕과  김 위 홍  등  일부  총신들이  나라 
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한편,  이  무렵  지방에서  파국적인  사태가  발생 하였다  889 년姑 성여 왕  3)  중 
앙 정부의  세금  납부  독촉에  저항 하여  전국에서  농민들이  봉기 하였다  뿐만  아 
니라  봉기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세금을  주로  부담 하였던  농민들이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봉기 함으로써  신라의  경제적  토대는  무 너졌다  한편,  호족들은  봉기 
한  농민들의  습격에  대비 하여  성을  굳게  하고， 사병을  늘렸다  농민봉기는  중앙 
정부에  대한  호족들의  독립성을  강화 하는  계기로  작용 하였다. 

진성여왕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 해  김효종 金 孝， 宗을  중용 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김효종은  46 대  문성 왕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헌 강 왕  때  시중을  지낸 
김민 공이었다  아버지는  진성여왕  때  제  3 재상이었던  김인경 金 O  :  이었다  김 효 
종은  화랑 이었는데,  그를  따르는  낭도의  수가  수천에  이르렀다고  전 한다.  당시 
한기 부! 백성  지은 知恩은  가난을  견디다  못 해  몸을  팔아  홀어머니를  봉양 
하였다  이들의  딱 한  사정이  김효종에게  알려 졌 다.  그는  적지  않은  물품을  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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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를  구호 하였고， 낭도들도  단합 하여  효녀  지은을  도왔다고  한다.  김효종과 
그의  낭도들이  보여 준  결속력은  화랑  김효종의  실력을  과시 한  것이었다 

진성여왕은  김효종이  지은을  도운  이야기를  듣 고,  “ 비록  나이는  어 리지만 
노성  빼 함을  볼  수  있 다” 고  하며  그와  헌 강 왕의  딸을  혼인 시켰다  이는  헌 안 왕 
이  화랑  김응렴 에게  왕위를  물려 주는  유조에서,  비록  나이가  비록  어 리지만  노 
성 한  덕을  갖추고  있다고  한  것을  떠올 리게  한다  김효종은  헌 강 왕의  딸과  혼인 
하게  되었고,  왕위계승 권 자로  부상 하게  되었다.  진성여왕은  김효종  가문의  정 
치적  역량과  그를  따르는  낭도들을  이용하여  위기  국면을  돌파 하려고  하였다 

예 겸도  중용 하였다.  그는  헌 강 왕  즉위  시  시중에  임명되어  881 년 (헌 강 왕 
6)  2 월까지  재직 하였다  상대 등에  임명된  김 위 홍과  함께  헌 강 왕  전반기의  국 
정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진성여왕  때  예 겸의  의자 ■구인  박 경 휘 (혹은  朴 
景 徵,  신덕 왕) 와  헌 강 왕의  또다 른  딸이  결혼 하였다  박 경 휘도  김효종에  이어 
왕위계승 권을  갖게  되었다.  예 겸의  정치적  영향력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진성여왕  전반기에는  김효종이  정국  운영을  주도했고， 후반기에는  예 겸이 
그러했을  것이다  진성여왕이  김효종과  예 겸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이를  이용 
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김효종의  선대와  예 겸은  모두  헌 강 왕과  인연 
이  깊었다  진성여왕은  헌 강 왕  때의  구신 세력을  이용하여  난관을  돌파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농민봉기와  호족의  대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이는 
불가능 한  일이었다 

894 년 (진성여왕  8)  2 월  최치원이  시무  10 여 조를  진성여왕에게  올렸 다.  여왕 
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 고， 최치원에게  아찬의  관등을  주었다  이  시무  10 여 
조는  지금  전하지  않 지만,  그것이  현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혁안 이었을  것이 
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런데  최치원은  시무 책을  올 린  후  몇  년  되지  않아 
정계를  떠났 다.  진성여왕이  시무 책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 인다  혹  그것이  받아들여 졌다고  하 
더라도  여왕과  그  뒤를  이은  효 공 왕의  무리 한  왕위계승,  농민봉기와  호족의  대 
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무 책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신라는 
파국을  맞 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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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 골 왕의  출현 

진성여왕은  재위  10 년만인  897 년  6 월  헌 강 왕의  서자 인  조카  김요 에게  왕 
위를  물려 주고  정치에서  물러 났다  여왕은  총신들의  실정과  지방사회의  이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퇴위 하는  형식을  취했다 

김요 는  민간에서  생장 했으며,  진성여왕은  895 년 (진성여왕  9)  무렵  이  사실 
을  알게  되었다.  여왕은  그를  불러들 여  등을  어투 만지면서  “ 나의  형제자매의 
골 법은  다른  사람들과  다트다  이  아이는  등에  두  개의  뼈가  솟아  있으니  참으 
로  헌 강 왕의  아들이다” 라고  하며,  그를  헌 강 왕의  아들로  인정하였다  이어  10 월 
에  그를  태자로  봉하였다.  그리고  897 년 (진성여왕  11)  6 월  선위의  형식을  통 해 
왕위를  물려 주었다 

김요 는  헌 강 왕의  서자로서  신분은  진골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 인다  진성여 
왕이  ‘골 법’  운운  하였던  것은  이러한  약점을  덮기  위 한  것이었다고  iL 인다  선 
위의  방식을  빌려  왕위를  물려 주었던  것도  마찬가지였다고  여 겨진다  김효종이 
나  박 경 휘와  갈은  왕위계승의  적격자가  있었음에도  굳이  김 요를  택 하였던  것 
은  경문 왕 계  왕실에서  왕위를  독점 하려는  의도에서 였을  것이다 

효 공 왕은  898 년 (효 공 왕  2)  정월  준흥 f ■을  상대 등으로， 계 강 ■을  시중 으 
로  삼았다  준 흥은  906 년 (효 공 왕  10)  정 월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그는  정강 왕 
때  시중 이었고， 정강 왕의  유조를  받아  진성여왕이  즉위 하는데  기여하였던  인 
물이다  진성여왕  때에도  시중을  역임 하였다  그가  시중과  상대 등으로  있었던 
기간은  886 년부터  906 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20 년이었다.  그는  경문 왕 계  왕들 
을  적극적으로  지지 하는  입장이었다  효 공 왕은  899 년 (효 공 왕  3)  3 월  이찬  예 겸 
의  딸을  왕비로  맞았 다.  예 겸은  헌 강 왕  때  시중을  지냈고,  진성여왕  때에도  정 
치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였다  이제는  왕의  장인으로서  정국  운영에  깊이  관여 
하였을  것이다 

902 년 (효 공 왕  6)  효 공 왕은  김효종을  시중으로  임명 하였다.  그는  헌 강 왕의 
사위로  왕의  매부였다  후백제는  901 년 (효 공 왕  5)  8 월  대야 성  大 J ■(합천) 을  공 
격하였다.  대야 성은  왕 경으로  향 하는  중요 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대야 성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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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하였던  신라의  장수는  김 억렴  던 s ■이었는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김효종의  형이며  경순 왕의  백부로  훗날  고려  태조  왕건의  장인이  되었던  인물 
이다  이  전투의  승리도  김효종이  시중이  되는데  일조 하였을  것이다  효 공 왕도 
선대왕들  이래로  경문 왕 계  왕실을  지지 하던  구신 세력을  중용 하여  정국을  유 
지하려고  하였다 

한편  효 공 왕  때에  지방통치체제가  지주제 군사 5 ■諸 軍事-성주 城 ±  중심으로 
전환 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개편안은  894 년姑 성여 왕  幻  최치원의 
시무  W 여 조에서  제시되었고,  효 공 왕대에  시행되었다고  한다.  도 독을  대신 해 
주치 메' 治를  장악 한  지방세력가들에게  그들의  독립성과  지역민에  대한  지배권 
을  일부  인정 해  지주제 군사의  관직을  부여하고， 대신  왕실에  대한  충성과  왕실 
의  보호를  약속 받았다는  것이다.  또  신라  말의  농민봉기와  호족의  대두에  대응 
하기  위 해  중앙정부에서  태수와  현령  등  지방관의  명칭을  군정 적인  성격이  강 
한  성주라고  고쳤다고  한다 

그런데  지주제 군사를  칭 하였던  자들  가운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 해 
이를  자칭 하였던  경우가  있다  가령  견훤은  세력을  모아  무진 주를  점령 한  다 
음  “전 무공 등 주군 사 全 武 公 等 州 5 事” 를  자칭 하였다  이로  보건대  호족들이  자칭 하 
였던  지주제 군사의  칭호를  중앙정부에서  묵인 하였거나  뒤에  가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또  889 년 (진성여왕  3)  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무렵에는  이미  성주,  장군을  칭 하는  호족들이  대두 하였을  것으로  여 겨진다  따 
라서  지주제 군사-성 주제의  시행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르기  어려 운  점이  있 다. 
또,  설혹  그것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를  보았으리라 고 는  생각되지 
않 는다  900 년 (효 공 왕  4)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 하였다  9()1  년에는  궁예가  후고 
구려 를  세웠다.  이로써  후삼국시대가  개막되었던  것이다 

905 년 (효 공 왕  功  8 월  궁예 왕의  군대가  신라의  변경  고을을  약탈하고  죽령 
의  동 북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왕은  막아낼  힘이  없었다  그리 하여  여러  성주 
들에게  출전 하지  말고  성벽을  굳게  하고  지킬  것을  당부 하였을  뿐이다  906 년 
(효 공 왕  10)  무렵에는  궁예 왕의  군대와  견훤 왕의  군대가  상주에서  충돌 한  후 
궁예 왕이  상주  일대를  장악 하였다  907 년 (효 공 왕  11) 에는  견훤 왕이  일선 군 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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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 (선산)  이남  10 여성을  차지 하였다  하지만  신라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효 공 왕  말년,  그 동안  왕을  지지하고,  정국을  이끌었던  준 흥,  예 겸,  김효종 
등은  죽거나  은퇴 하였던  듯 하다  왕의  옆에는  정치적으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iL 인다  효 공 왕은  후백제와  마진 摩 ■의  공세 
에  제대로  대응 할  수도  없었다  신라의  영역은  경상도  일원으로  축소되었다  위 
기를  극복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효 공 왕은  현실로부터  도피를  꾀 하였던  듯 
하다  왕은  말년에  천 첩에게  빠져  정사를  돌 보지  않았다  911 년 (효 공 왕  15)  대 
신면  은영 ■이  이  문제를  간언 하였는데， S 공 왕이  이를  받아들이 지  않자 
은영은  천 첩을  죽였다 


박씨 왕실의  등장 

효 공 왕이  후사가  없이  죽자  귀족들은  박 경 휘를  왕으로  추대 하였다 (912 년  4 
월).  그가  신덕 왕이다.  그는  상대 ± 代  박씨  왕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 달라이 사 
금 (154-184) 의  먼  후손이었다고  한다  17 대  나물 마립간  이후  왕위는  줄곧  김 
씨들에  의 하여  계승되었다.  그런데  신라  말에  이르러  박씨가  다시  왕위를  차지 
하게  되는  새로 운  변화가  일어 났다 

중대  이후  박씨  진골 귀족들에  대한  기록은  찾기가  어렵다  박씨 왕의  돌발적 
인  출현과  관련 하여  그  실재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  신덕 왕이  본 
태는  김씨였는데,  당* 의  동성불혼 제도를  의식하고， 새로 운  출발을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성을  박씨로  바꾸었다고  풀이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고려의  우 왕 
과  창 왕을  왕 씨의  자손이  아닌  신돈 辛 매의  자손이라 고  하였 듯아  고려  때에  신 
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 하여  김씨를  박씨로  변조 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하지만  기록상  명백 한  박씨 왕의  출현을  굳이  의심 할  필요는  없 
다고^다 

효 공 왕이  죽은  후  왕위계승 권을  갖고  있었던  자들은  김효종과  박 경 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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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모두  헌 강 왕의  딸 파  결혼 하였다  김효종은  진성여왕  때에  화랑으로  이 
름을  날렸고,  정국  운영에도  깊이  관여 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효 공 왕  때에는  시 
중을  지냈다  반면  박 경 휘의  경력은  알려 져  있지  않다  할아버지는  문관 향  해 
간 齊〒 이고,  아버지는  문원 义 76  이간 이었으며,  외할아버지는  순홍 각간이 라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려 진  바  없다  다만  의부 義父 인  예 겸은 
효 공 왕의  장인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하였을  것이다  즉  그의  후원에  힘 입 
어  박 경 휘가  즉위 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아울러  하필  박씨 인  경 휘가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점도  주목 하여야 
한다  정강 왕  진성여왕  효 공 왕으로  이어 지는  경문 왕  자손들의  무리 한  왕위계승은 
지배층의  반발을  불렀을  것이다  농민봉기,  호족의  대두  및  후백제와  후고 구려 의  건 
국  등  신라의  존망을  가르는  중대  사안에  대해  진성여왕과  효 공 왕은  제대로  대처 하 
지  못 하였다  박씨  왕실의  성립  배경에는  경문 왕 계  김씨  왕실에  대한  지배층의  불만 
과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박 경 휘가  유력 한  왕위계승 권자 인  김효종 
을  제 치고  즉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덕 왕은  912 년  5 월  즉위와  동시에  아버지를  대왕으로  추 봉하고,  심지어  의 
부인  예 겸과  외조 부까지  대왕으로  추 봉하였다  이는  취약 한  지지기반을  강화 하 
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또  아들  박 승영 따 류 英을  태자로  삼았다  앞으로 
박씨가  왕위를  계승 할  것이라는  사실을  천명 하였다  하지만  신덕 왕은  현실적 으 
로  김씨  진골 귀족들과  타협  하에  정국을  운영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 인다 
917 년  7 월  선덕 왕이  죽은  후  태자  박 승영이  즉위 하니  그가  경 명왕 이었다.  그 
는  친동생  박 위 웅ᅣ_ 을  상대 등에  임명 하였다  근친 왕족을  요직에  임명 하여 
왕권의  안정을  꾀 하였던  것이다  시중에는  김 유렴험 을  임명 하였다  김 유렴은 
김효종의  조카이 다  당시  김효종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생각된다  그의 
세력은  아들인  김 부 삶! (후일  경순 왕) 에게  계승 되었으리라고  여겨진 다.  경 명왕 
은  김 유렴을  시중에  임명함으로써  김 부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의  일부를  포섭 
하는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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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봉기와 
의대 두 


농민봉기의  배경과  경과 

배경 

삼국  통일  후  진골 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의  지배층은  넓 어진  영토와 
늘어 난  백성들을  기반으로  풍요를  누렸 다.  이들이  모여  살았던  왕 경， 곧  금성 포 
삐 경주) 은  9 세기  후반에  전성기를  맞았다  헌 강 왕  때  왕 경은  수십만이  모여  사 
는  거대도시였다  금과  은  혹은  도금으로  장식 한  호화로 운  대저택을  지칭 하는 
금입택 들이  여기  저기  있었다 

반면  왕 경의  번영을  뒷받침 하였던  지방의  농민들의  처지는  열악 했 다.  흉년이 
들면  곳곳에서  도적이  일어나 고,  유민이  생겼 다.  815 년 (헌 덕 왕  刀  8 월  서쪽  변경 
주군에  큰  흉년이  들어  도적들이  봉기 하였는데,  군대를  동원 하여  토벌 해야  할 
정도였다  819 년 (헌 덕 왕  11)  3 월에는  초 적？ 賊이  곳곳에서  일어나 서  조정은  지방 
관들에게  진압을  명령 하였다  820 년 (헌 덕 왕  12)  봄과  여름의  가뭄으로  인해  겨 
울에  기근이  발생 하였다.  그  이듬해  봄에는  기근을  견디지  못 해  자식을  팔아  연 
명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  816 년 (헌 덕 왕  8)  기근이  들자  당의  절 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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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건너가  먹을  것을  구했던  자가  170 명이나  되었다  811 년 (헌 덕 왕  3)  8 월부터 
824 년 (헌 덕 왕  16)  5 월까지  전후  13 회에  걸쳐  모두  役 6 명의  신라인이  일본열도 
에  표착 하였는데， 상당수는  유민 이었을  것이다 

영월  세달 사 世 達 축  소속  농장의  책임자 知란 였던  조신 ■의  꿈  이야기에는  하 
대  지방  농민들의  비참 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조신은  사모 하던  김흔의  딸과 
결혼 하여  40 여 년을  살며  자식  다섯을  두었는데， 집은  다만  네  벽 뿐이요,  나물 
죽으로 도  끼니를  잇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10 년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사 
방을  떠돌아다 녔 는데， 옷은  찢어져  몸을  가 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큰 
아이는  굶어  죽고,  어쩔  수  없이  부부가  아이  둘씩을  나 누어  해어 지려  할  때 
꿈에서  깨어났다는  것이다.  왕 경의  번영  뒤에  가난과  굶주림에  신음 하던  지방 
농민들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828 년 (흥덕 왕  3) 에는  한산 주  표 천 현 iWIH (파주?) 에서  요사 스러운  인물 妖 
A 이  자칭  빨리  부자가  되는  술법  즉  “속 부지 술 ■: ■"이  있다고  선전 하니， 이 
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왕은  “사도 « 로써  군중을  현혹 하는  자를  형벌 
에  처 하는  것은  선왕는 £ 의  법이다” 라고  하며,  그를  먼  섬에  유배 하였다  ‘속 부지 
술’ 은  농민들의  빈곤을  배경으로  출현 하였다  한편,  흉년과  기근으로  고통을  받 
으 면서  농민들은  당시를  말세라 고  여겼다  그들  가운데에서는  말세에  사는  자 
신들을  구원 해 줄  미륵의  하 생을  염원 하는  자들도  나타났던  것으로  보 인다  미 
륵 불은  이  세상에  나 타나 서  이상세계를  실현한다는  부처이다  그러므로  미륵 
하 생신 앙은  현실에  대한  개혁과  연관될  소지가  크다  지방  농민들  사이에  불온 
한  기운이  퍼지고  있었던  것이다. 

889 년 (진성여왕  3)  농민들이  전국에서  봉기 하였다  사정은  다음과  같이  전 한 
다  “ 나라  안의  여러  주군 ■에서  세금을  보내지  않아  서울의  창고는  텅텅  비고, 
나라의  쓰임이  몹시  모자라 게  되었다  이에  왕이  사신을  보내  세금  낼  것을  독촉 
하자  곳곳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 났 다”  농민들은  국왕의  세금  독촉에  저항 
해  일어 났다  농민들  중에서도  세금을  주로  냈던  자들은  자신의  농토를  경작 하면 
서  그런대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자영 농들 이었다  신라의  경제적  토 대였던  자영 
농들이  반란의  대열에  동참 하였다는  점에서  889 년  농민봉기는  심각 한  사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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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골 귀족들은  농장의  확보에  노력 하였다  사원도  농토를  기증 받 거나  사들 
였 고， 때로는  겸병 하기도  하였다  이것들  중  상당수는  합법적으로  혹은  불법적 
으로  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부담이  농민들에게  전가 되었을  것이 
다.  유민이  되어  농토를  떠나  버린  농민들의  세금도,  남아  있는  농민들의  부담 
이  되었던  것으로  여 겨진다  요컨대  무 거운  세금이  889 년  농민봉기의  원인이 었 
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하여  녹 읍 제 綠§ 制나  촌락  공동체를  기본  단위로 
운용된  연수 유전 답 제 꽤의  구조적  문제점이  주목되었다 

757 년 (경 덕 왕  16)  녹 읍이  부활된  후  촌락 사회는  녹 읍을  매개로  한  귀족  관 
리들의  사적  지배와  지방관의  공적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중앙 집 권력이 
약화되면서  사적인  지배가  강화됨으로써  자의적이고  과중 한  수취가  이루어 졌 
다.  이에  녹 읍민의  경제적  처지가  열악 해지면서  유민이  증가 하게  되고,  녹 읍민 
은  감소 하였다  그  결과  남아  있는  녹 읍민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강요 
하게  되었다.  한편  일반  농민이  부담 하였던  전조， 즉  토지에  대한  세금은  각 
촌에서  실제  경작 한  연수 유전 답의  면적과  관계없이  촌락 문서에  파악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액  부과되었다.  그  납부는  촌락  내  농민들의  공동  책임이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농민층의  계급분화  현상이  심화되고,  촌락을  떠 나는  농민들이  늘 
게  되면서  촌에  남은  농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 하였다.  그리 하여  이들  중  일 
부가  유민이  되는  악순환이  거듭 되었으며， 결국  남아  있는  농민들이  과중 한  세 
금을  부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경과 

889 년  즉  진성여왕  3 년  원종 元， 宗,  애 노 哀®  등은  벌주 沙' 例，卜|( 상주) 에서  봉 
기하였다.  여왕은  나마  영기 수 할에게  명령 해  봉기를  진압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영기는  적의  보루 ■를  바라보고  두려 워  진격 하지  못했다  반면  촌 주 村 主  우 
련 sm 이  공격에  앞장섰다.  진성여왕은  영기의  목을  베고,  전사 한  우련을  대신 
해  W 여세에  불과 한  그의  들을  촌 주로  삼았다  우여곡절  끝에  원종과  애 노 
가  이끈  농민봉기는  진압되었다.  하지만， 관군이  힘을  쓰지  못했던  반면  토착 세 
력 가인  촌 주가  사병을  이끌고  선봉에  섰다  이제  곳곳에서  일어 난  농민봉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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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합천 해인사  길상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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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 찌르는  데에  관군 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중앙정부의  무능함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조정의  권위는  크게  떨어 졌 다. 

해인사의  한  승려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오대산 사  길상 탑 사). 
“ 기유년에서  을묘 년까지  7 년  동안  세상은  난리로  어 지러워  들판이  전쟁터가  되 
었다  사람들은  방향을  잊어  행동이  사나운  짐승과  같았고,  나라가  기울어 질  듯 
하고  재앙이  절 애까지  이르렀다”  기유년은  889 년 (진성여왕  3) 이고,  을묘년은  895 
년 (진성여왕  功이 다  889 년  시작된  농민봉기는  895 년까지도  계속되었다  해인사 
도  봉기 한  농민들의  습격으로  피해를  입었고， 여러  승려들이  목숨을  잃었다  해 
인사에는  이들에  맞서  사원을  지킬  승군이  조직되어  있었고,  그들  중  일부가  전 
사 하였다  최치원의  말대로  “나쁜  것들  중에  더욱  나쁜  것이  없는  곳이  없었고, 


그림 2  합천 오대산 사  길 상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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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어  죽고  싸 우다  죽은  시체가  들판에  별처럼  널렸다 (해인사  묘 길상 탑 기). 

896 년姑 성왕  10) 에는  적고 적# ■이라는  도적들이  나라의  서남쪽  지방에 
서  일어 났다  이들은  붉은  바지  持를  입어  스스로를  남들과  구분 하였기  때문에 
적고 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적고 적은  여러  주현을  약탈 하면서  동쪽으로 
진격 해  왕 경의  모 량 리 ^11 (경주시  건 천 읍)  에  나 타나  재물을  빼 앗고  사라 졌 다. 
흥덕 왕  때  모 량 리  사람  손 순 孫 順이  자신이  살던  집을  희사 하여  홍 효 사모 孝 폭라 
는  절로  삼고,  땅  속에서  발견 한  석종 을  거기에  두었는데， 이  때  종은  없어 
지고， 절은  남았다고  한다  적고 적은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노략질을  일삼았고， 
또  왕 경의  인근  마을까지  습격 하였다  그  위세가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적고 적을  “백 제의  횡포 한  도적” 이라고  표현 한  기록도  있다  신라의 
서남쪽  지방은  옛  백제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는  옛  백제  지역에서  일어 난  횡포 
한  도적이 라고  풀이 할  수  있 다.  한편으로는  적고 적이  백제의  후예를  자처 하였 
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만약  그렇다면  이들은  정치적  색채를 
상당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견훤에  앞서  백제의  계승을  내걸었다 는  점에서 
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897 년姑 성여 왕  11)  6 월  진성여왕은  조카  김요 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하 
고,  이를  당  나라에  알리는  외교  문서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 도적 織 + 이  무 
리를  이루어  다 투어  광기  狂氣을  풍 겨， 다스 리는  모든  곳 사 H 百 해이  다  도적의  불 
난리를  만나 서  큰  불의  잿더미를  보는  것  같 고， 더욱이  사람  죽이기를  풀*  베 
는  것처럼  하여  내던 진  백골 &t 은  숲처럼  쌓여  (중략)  어진  나라가  변 해서  병 
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고  절망적으로  묘사 하였다  또  S 공 왕이  왕위를  계승 
하였음을  당에  알리는  외교문서 에서는  “ (상략)  지금  온  고을이  모두  도적의  소 
굴이  되었고  산천이  모두  전쟁터 이니， 어찌  하늘의  재앙이  우리나라 에 만 
흘러 드는  것인가” 라고  한탄 하였다 

889 년,  곧  진성여왕  3 년  전국  곳곳에서  시작된  농민봉기는  이후  진정되기 
는커녕  계속되었다.  그리 하여  결국  여왕의  퇴위를  이끌어냈다.  신라는  경순 왕 
이  935 년  고려에  귀부 함으로써  막을  내리지만， 그  실질적  종말은  889 년의  농민 
봉기에 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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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족의  출신과  독립성 

출신 

신라는  통일  후  지방  통치를  위 해  9 주와  5 소경을  두었다.  그리고  전국의  군 
현에  지방관을  파견 하였다.  이로써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지방  곳곳에  두루  미 
칠  수  있었다  하지만,  중대  말부터  진골 귀족들의  정권  다툼이  빈번 하게  일어 났 
다  또  왕위를  둘러 싼  다툼이  치열 하게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써  중앙정부의  지 
방  지배력은  약화되었다  이  틈을  타  지방세력가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 하 
였다  이들을  호족이 라고  한다 

청 해진의  장보고는  해상 왕으로  유명하지만,  한편으로는  호족의  선구적인 
존재였다  장보고  이후  곳곳에서  호족들이  나타났 다.  견훤 왕 i ■또의  아버지  아 
자개 阿 慈 介는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광계  ■  연간 (885~88 刀에  사불 성  沙 弗 城, 
지금의  상주 制 에  웅거 해  스스로  장군이라고  일컬었다”  신라  말  호족들은  스 
스로  성주,  장군  등을  칭 하였다  887 년,  진성여왕  원년  무렵  아자 개는  상주  사 
불성의  호족으로  행세 하였던  것이다 

수창 군 壽롭郡 (대구)  호국의 영도 장 護國 義 營 都 將  중 알 찬 重 關 集  이재 異 才는  나라 
를  위 해  908 년 (효 공 왕  12) 에  팔각 등루 세® ■를  세웠다.  그는  높은  곳에  성을 
쌓 고,  10 년  동안  지역을  다스 렸다  이재는  수창 군을  지배 하는  호족이었다  889 
년 (진성여왕  3)  전국에  걸쳐  농민들이  봉기 하였을  때  성주로서  영역  내의  농민 
들을  보호 하면서  세력을  키웠을  것이다.  벽 진군 H 珍郡 (성주) 의  이 총 언李患 言은 
도적들이  사방에  가득  차자  성벽을  튼튼히  하고,  백성들을  지켰 다.  이 총 언은 
벽 진군의  성주로서  봉기 한  농민들의  습격을  막았던  것이다 

889 년부터  전국에서  농민들이  봉기 하였지만,  중앙정부는  이에  제대로  대처 
하지  못 하였다  호족들은  성을  쌓 고， 사병을  동원 해  자신들  영역  내의  농민들 
을  보호 하였다  호족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독립성은  보다  강해 졌다 

호족들  중에는  낙향 한  중앙 귀족  출신들이  있었 다.  수창 군의  호족  이재는 
중 알 찬  곧  중아 찬 이었다.  중아 찬은  대아찬으로  승진 할  수  없었던  6 두 품들이 
받았던  중위  ■位  관등이 다  이재는  본래  6 두 품  출신으로， 신분의  한계를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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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향 하였음  직 하다  명주 장군  김 순식  신1 r 내 (후에  태조  왕건으로 부 터  왕 씨  성을 
받아  王 順 式이 라고  함) 의  뒤를  이어  명주의  지배자로  등장 하였던  김 예술 乂 (왕 
씨  성을  받아  王乂 라고  함) 는  김경신 (원성 왕) 과  왕위  경쟁에서  밀려  명주로  퇴 
거한  김주원의  후손이었다 

신라는  소경  등  지방의  주요  지역에  왕 경의  귀족들을  옮겨  살게  하였다  이 
들  중  일부도  신라  말에  호족이  되었다  10 세기  중반  청주에서는  “ 고을의  큰  가 
문 (州 里豪 家) 이요  지방의  손꼽 히는  집안 (鄕 K 冠 族)”  출신인  당대 등없병  김 예 
종 金: 街 춤이 라는  자가  당간 fivr  건립을  발원 하였다.  그가  죽자  사촌 형  당대 등  김 
희 일  ,:' iT/  ᅭ 과  대등  김수스 소 균 A ， 김석희  야1? 합， 김 관 겸 등이  이에  필요 한 
재원을  마련하고,  감독 하였다  청주는  통일신라  때  서원경 ■향고 이었다  983 년 
(성종  2)  당대 등， 대등은  각각  호 장 戶 長， 부호 장으로  명칭이  바 뀌었다  당간  건립 
을  주도하였던  김씨들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서원경에  옮겨  살게  하였던 
면 S  진골 귀족의  후예들로서  청주의  대호 족이었다 

중앙정부는  변경과  해안  지역의  방비를  위 해  군진을  설치하고， 군대를  주둔 
시켰 다.  그런데  군진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호족들이  나 타났다  예 성 강  이북 
대동강  이남  지역을  다스리기  위 해  782 년 (선덕 왕  3)  황해도  평산에  패 강진야  1 
、이  설치되었다.  평산  박씨의  시조  박 직 윤 은  박혁거세의  후예였지만， 평 
산의  지방관으로  나갔다가  그곳에  정착 하였다  그는  대모 달요 毛 達을  칭했다  대 
모 달은  고구려의  대모 달大據 i 토서， 이는  중국의  장군에  비견되는  무관 직이 었 
다  박 직 윤은  패 강진의  지휘관에서  평산의  호족이  되었던  것이다  그가  신라의 
장군이  아닌  고구려의  대모 달을  칭 하였던  것은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 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지배 하였음을  알려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패 강진  외에도 
육군이  주둔하였던  삼척의  북진 北鎭,  해군이  주둔하였던  강화의  혈구 진찌디 鎭， 
화성의  당성 진_혔»  등이  있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에  걸쳐  이름이  전하지 
않는  군진들이  더  있었다  이러한  군진의  지휘관들  중에서도  호족이  된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청 해진은  해체 되었지만,  이후  서해안과  남해안의  여러  곳에서  해상세력가 
들이  등장 하였다.  태조  왕건의  조부  작 제건 •帝 建은  상선을  타고  서해를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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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청주  용두 사지  철 당간 (좌) 와  철 당간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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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중  서해  용왕의  딸과  결혼하고  7 가지  보물을  얻어  돌아  왔다고  한다.  이 
에  예 성 강과  한강  하구  일대  4 개 주  3 개 현  사람들이  그를  위 해  영안 성  표찾® 을 
쌓고  궁실을  지었다고  한다  이  설화는  작 제건이  해상무역에  종사 하면서  상당 
한  재산을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송 악 松 獄 (개성)  일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 
워 갔음을  시사 한다  작 제건의  아들  왕륭또 ■은  896 년 (진성여왕  10)  송 악 군의 
사 찬 沙 棄으로서  “군 해을  들어  궁예에게  귀부” 하였다  왕륭은  송 악의  호족  내지 
는  그에  버금가 는  존재였다 

왕 봉규王 는  924 년 (경 명왕  8) 에  천주 절도사 泉 州 節度 로서  후당 後 ■에  사 
신을  보내  조공 하였다.  927 년 (경애 왕  4)  3 월에는  후당의  명종？ 除이  권지 강주 
사 ■■卜 I 事  왕 봉규를  회화 대장군 ■化 土 將 ■으로  삼았다  갈은  해  4 월에는  지 
강주 사 知 ■事  왕 봉규가  임언林 産을  보내  조공 했 는데,  명종이  그를  중흥 전 中興 
1  에서  불러  보고， 물건을  하사 하였다  천주는  경남  의령이 고,  절도사는  지방의 
군사행정을  맡던  당의  관직이 다  강주는  지금의  진주이 고， 지사는  당의  지주제 
군사 _+r 諸 S ■의  줄임 말인  듯 하다.  왕 봉규는  절도사나  지사를  자칭 하던  호족이 
었다  그는  후당과  무역을  통 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 하였 
을  것이다 

봉기 한  농민들을  이끌던  자들이  호족이  된  경우도  있었다  905 년 (효 공 왕  功 
평양〒# (평양) 의  성주  •장군  검 용 ■과  평양  인근  증 성  M (증산 군) 의  적의  . 
황의 적， 赤 技 黃衣 賊  명 귀면*  등이  궁예 왕에게  귀부 하였다  검 용이  성주 •장군이 
었던  반면  명 귀  등은  도적이 라고  나 온다.  명 귀  등이  붉은  옷과  누런  옷을  표지 
로  하였다는  점에서  붉은  바지를  표지로  하였던  적고 적과  통한다  적고 적이나 
적의  •  황의 적은  모두  봉기 한  농민들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단  전자는  일정 한  근 
거지를  갖지  못하고  이곳 저곳을  약탈 하다가  소멸 하였다  이에  비 해  후자는  증 
성에  정착 해  호족 화 하였던  것으로  본다 

압해현 壓 海 顯 (신안  압 해도) 의  도적  우두머리  능 창 能 1 은  도망자들 亡命을 
불러  모아  세력을  형성 하였다  909 년 (효 공 왕  13)  그는  인근  섬의  다른  도적들 신' 
W 과  연합 해  왕건과  그의  군대를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붙잡혀  궁예 왕에게  압 
송 되었다  왕은  “ 해적 海賊들이  너를  우두머리로  추대 하였는데  이제  포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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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 다고  그를  비웃었다 고  한다.  이를  보면  능 창은  신안  일대의  섬들을  중심 으 
로  상당 한  세력을  형성하고  명성을  떨쳤던  듯 하다  능 창은  도적이  되거나  떠돌 
이가  된  농민들， 어민들을  규합 하여  압해 현을  지배 하는  호족으로  등장 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촌 주는  지방의  토착세력 가로서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을  보좌 해  촌의  행 
정  실무를  담당 하였다  지방  관 부에서  말단  행정을  맡았던  이호도  촌 주와  같 
은  토착세력가 들이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 해진  틈을  타  그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높여  갔을  것이다  촌 주  우련은  원종과  애 노  등이  이끈 
상주의  농민봉기 군에  맞서  싸 우다가  목숨을  잃었다  우련은  농민봉기 군으로 
부 터  자신의  토착  기반을  보호 하려고  선봉에  섰을  것이다  국왕은  우련의  어 
린  아들로  하여금  촌 주의  지위를  잇도록  하였다  889 년의  농민봉기는  촌 주와 
이  호와  갈은  토착세력 가들이  호족이  되거나  혹은  호족으로 서의  독립성을  강화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독립성 

호족들은  중앙정부를  모방 하여  나름대로의  관 부와  관직을  두었다.  925 년 
(경애 왕  2)  고을 부 高 變 府 (영천)  장군  능 문 « 紋이  사졸들을  거느 리고  고려에  귀부 
하였다  이  때  시랑^ 과  대감께 의  관직자 들이  그를  수행 하였다.  시랑은  집사 
성 ■팔의  차관,  대감은  병부*®  시위 부{_  등의  차관에  해당 하는  관직이 었 
다  명주의  김 예는  940 년料조  23)  명주의  도령 都 유으로서  좌 승 ■의  관계를  갖 
고  있었다  그는  집사 낭중해 事 S 쨔  원외랑 員 수 梅,  색 집사 色 執 ■  등의  관직자 들을 
거느 리고  있었다  청주의  대호 족들이  칭 하였던  당대 등과  대등은  화백의  상대 
등과  대등에서  비롯된  관직이 다  그들은  일종의  회의체를  구성 해  청주  지방의 
중요 한  업무를  처리 하였을  것이다  이들  아래로는  병부 폐 I  학원를 K  등의  관 부 
가  있었고,  시랑  병부 경,  학원 경,  학원 낭중  사창라 t  등의  관직이  설치 되었음을 
알  수있다 

호족의  지위  내지는  지배권은  세습되었다.  그렇지는  않았더라도  갈은  혈연 
집단  안에서  그  지위를  이어 가는  경우가  많았다  혹  다른  족 단 族 ■에서  그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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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 하였다면  그것은  서로  간의  타협의  산물이 거나  실력  대결의  결과였을 
것이다.  이와  달리,  지방관은  중앙정부에서  임명 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일정  기 
간이  지나 면  교체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는  특정  지역에  오래  재임 하면서  그 
지역  토착세력과  결탁 할  것을  우려 한  조치였다  중앙정부에서  외사 정차 司 S 을 
파견 하여  지방관을  감시 하였던  것도  갈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이  점， 호 
족과  지방관의  큰  차이로  지적 할  수  있다 

호족들은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거나  노동력을  징발 하였는데， 이는  호 
족들의  세력  기반을  유지하고  확대 하는  데  사용되었다.  호족들은  노비를  무장 
시 키거나  유민을  불러  모아  사병을  양성하였다.  유사시에는  농민들을  동원하기 
도  하였다  이와  달라  지방관은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중앙정부에  올 리 
거나  중앙정부의  명에  따라  그들을  역 역에  동원 하였다  지방에  배치되어  있는 
군단이나  지방 군을  동원 해  그  지방에  대한  치안의  책임을  졌다  이  점  호족과 
지방관의  또  다른  차이였다  호족들은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  군사적 
으로도  중앙정부에  대해  독립적 이었던  것이다 

호족들  중에는  신라에  충성 하는  호족들도  있었다  가령  수창 군의  ‘ 호국의 영 
도장’  이재가  그러 하였다  하지만  더  많은  호족들이  신라에  등을  돌렸거나  독 
립 적인  태세를  취하였다  후백제나  고려에  귀부 한  호족들도  적지  않았 다.  매 곡 
현^ ■(보은군  회 북면) 의  장군  공직 »!； 은  후백제를  섬 겨  견훤 왕의  심복이  되 
었 다.  그  후  그는  고려의  태조  왕건에게  귀부 하였다  호족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신라,  후백제,  고려  중  나라를  선택 하였다  이제  신라의  운명은  호족들의  향배 
에  달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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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삼국의  정립과 
신^^  멸망 


후백제와 후 고구려의  건국 

견훤은  867 년 (경문 왕  刀  사불 성의  장군  아자 개의  아들로  태어 났다  그는 
20 세  무렵  종군 하여  왕 경에  들어 갔 다.  이후  서남  해안을  지 키는  부대에  배 
치되어  비장 碑 將으로  출세 하였다  889 년 (진성여왕  3) 에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봉 
기하자  이  틈을  타  신라에  반기를  들었다  견훤은  892 년 (진성여왕  6)  무주® 'H 
(광주) 를  점령하고  왕  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공공연히  왕을  칭하지는  않 고,  “신 
라서 면도 통 新* ■«! 織”  등의  관직을  자칭 하였다  형식적으로  신라의  서부  지역 
을  다스 리는  지방관 임을  자처 하였던  것이다  명분상  아직  신라에  대한  의리를 
지 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였을  것이다 

900 년 (S 공 왕  4)  견훤은  백제의  복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건국 하였다  완 
산주完 ■(전주) 에  행차 한  견훤은  “ 신라의  김유신 金) ■이  흙먼지를  날 리며  황산 
■을  거처  사비' ■에  이르러  당  나라  군사와  합세 하여  백제를  멸망 시켰다  지 
금  내가  감히  완산에  도읍 하여  의자왕의  오래된  울분을  씻지  않겠는가 !” 라고  선 
언 하였다  그는  이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옛  백제에  대한  기억을  이용 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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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세웠던  것이다  이를  삼국시대의  백제와  구별 하여  후백제라 고  부르고  있다 
견훤 왕은  건국 하자  곧  오월 명 S 에  사신을  보내  조공 하였다.  이에  대해  오월 
왕은  답례의  사신을  보내고,  검 교태 보 檢 校 太® 의  관직을  더 하여  주었으며， 나 머 
지는  전과  같이  하였다고  한다.  사신의  교환  시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 지만,  여하튼  견훤 왕은  오 월로부터  국제적  인정을  받아  국내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높이려고  하였다  후백제 왕  견훤은  지방  호족의  아들이었고,  또 
방수 군의  지휘관  출신이었다.  그런  만큼  신라의  권위에  맞서기  위해서는  중국 
으로부 터  인정 받는  것이  절실 하였을  것이다 

901 년 (효 공 왕  5)  8 월  견훤 왕은  대야 성요 ■(합천) 을  공격 하였다  대야 성은  삼 
국시 대에도  백제와  신라가  쟁패 하던  요지였다  김 춘추 술 현 맥  사위  김 품 석요 Wf 
이  이곳을  지 키다가  백제 군의  공격을  받아  전사하였던  일도  있었다  신라의  입장 
에서는  후백제의  침공을  막는  최일 선  기지가  바로  대야 성 이었다  신라는  대야 성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후백제 군의  동진을  일단  저지 하였다 

영월  세달 사의  승려 였던  궁예는  891 년 (진성여왕  5)  죽 주 ■(안성  죽 산면) 
의  세력가  기 훤«« 의  부하가  되었다  얼마  지나 지  않아  북 원 (원주) 의  양길、: 
*  휘하에서  활약 하였다  894 년 (진성여왕  8)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 하였고,  896 
년 (진성여왕  10)  무렵  철원 ■■ (철원) 을  중심으로  중북부  지방을  차지 하였다 
899 년 (효 공 왕  3) 에는  옛  주군 ± 꿈이었던  양길의  군대를  격파 하였고,  9 이년 (효 공 
왕  5)  건국 하였다  궁예는  “ 지난날  신라가  당  나라에  군사를  청 하여  고구려를 
깨 뜨렸다  그런  까닭에  평양  옛  도읍은  무성 한  잡초로  꽉  차  있 다.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 다” 고  하면서， 고구려의  복수를  내걸고  고려 (후 고구려라 고  함) 
를  세웠다  이후  904 년 (효 공 왕  8)  나라  이름을  마진 摩 K 으로  바꾸었고,  911 년 
(효 공 왕  15) 에는  다시  태봉 泰 封으로  바 꾸었다 

궁예 왕은  906 년 (효 공 왕  10)  무렵  상주  일대를  차지 하였다  이  때  풍수지리 
설을  이용 해  금성이  곧  몰락 할  것이라는  예언을  널리  퍼 뜨리도록  했다  또  신라 
로부터  와서  항복 한  자들을  모두  죽였다고  한다  아마도  신라의  왕족  등  지배 
층을  용납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 하였던  것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을  것 
이다  궁예 왕은  순행  중  부석사 存石 寺에  둘렀다  그때  벽에  그려 진  신라왕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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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를  칼로  내리 쳤다  그  칼자국이  고려  때에도  남아  있었다고  한다.  부석사 
사건은  금성의  지배층을  용납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였던  것과  서로  통 
한다.  상주에  진출 한  후  궁예 왕은  신라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과  정책을  공개적 
으로  선포 하였다 

궁예는  본래  왕자  출신으로  태어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왕으로 부 터  죽음 
을  당 할  위기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전 한다  하지만， 『삼국사기』 편찬  때까 
지도  그의  부왕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밝 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왕자 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 다.  궁예가  유력 한  진골  귀족  가문의  후예로서  정권  다 
툼에  희생되어  어 린  나이에  지방으로  몰려 났으 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 다.  그것 
은  여하튼， 궁예 왕의  반신라 적  언행은  신라의  왕실과  지배층에  대한  깊은  원한 
에서  비롯된  측면이  컸다고  여겨진 다. 

궁예 왕이  신라를  병합 할  뜻을  공공연히  드러냈지만,  이후  신라를  공격 하였 
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그는  904 년 (효 공 왕  8)  국호를  마진으로  하고,  연호 
를  무 태 武!! 로  하면서  국가의  면모를  일신 하려고  하였다  즉  광 평성* 評 省을  비 
롯한  여러  관 부와  관직을  정비 하였으며,  관등 체계도  마련 하였다  905 년 (효 공 왕 
9) 에는  송 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다  궁예 왕은  대내적으로  체제를  정비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판단하였던  것같다  또  909 년 (효 공 왕  13) 부 터는  나주  일 
대를  두고  후백제와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궁예 왕은  더 
이상  신라를  공격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후백제도  나주  일대의  전투  때 
문에  신라  침공을  본격화 할  형편은  아니었다  신라로서는  일단  다행 한  일이 었 
다고  할  수  있다 

궁예 왕은  자신이  하 생 한  미륵불 임을  자칭 하였다  그는  국왕으로서  정치적 
인  권위는  물론  종교적인  권위도  오로지  하였다  미륵 관심 법을  통 하여  다른  사 
탐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내세우면서  모반의  혐의를  걸어  자신을  반대 하는 
정치세력을  숙청 하였다  그는  신정 적 전제주의를  추구 하였거니와,  이는  광 
범위 한  반발을  초래 하였다  918 년  6 월  왕건을  앞 세운  정변으로  태봉은  멸망 하 
고， 고려가  섰다  왕건이  즉위 하니  그가  고려  태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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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려 정책과  후백제의  금성  침공 

신라는  920 년 (경 명왕  4)  정월  고려와  사신을  교환하고  우호  관계를  맺었다 
같은  해  10 월  견훤 왕이  보병과  기병  1 만을  이끌고  대야 성을  함락 한  다음  진례 « 
« (김해)  방면으로  진군 하였다.  신라로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  이에  경 명 
왕은  아찬  김 율 金 律을  보내  고려  태조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 하였다  태조  왕건이 
구원군을  파견하자  견훤 왕은  회군 하였다  경 명왕과  태조  왕건은  군사동맹을  포 
함 한  외교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921 년 (경 명왕  5)  2 월에  말갈 ■의  별부 別 部  달 
고 ■  사람  1 기인이  신라의  북쪽  변경  등 주 登 州 (안 변) 를  침범 하였다  이  때  삭 주 
■(춘천) 를  지 키던  고려의  장군  견 권 M 權이  기병을  이끌고  공격 해  크게  격파 하 
였다  이에  대해  경 명왕은  사신과  편지를  보내  태조  왕건에게  사례 하였다  신라 
와  고려가  군사적  동맹국 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태조  왕건은  920 년 (경 명왕  4)  10 월  구원군을  요청 하러  고려에  갔던  김 율에 
게  신라의  이른바  호국 삼보,  즉  황룡사 皇龍寺  장 육 존 상 丈 穴 尊 像과  9 층 탑 塔  그 
리고  진평 왕에게  하늘이  내려 주었다는  옥 대 天 賜 St 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이 
삼보가  신라의  권위를  종교적으로  뒷받침 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신라의  권 
위에  대한  태조  왕건의  관심을  읽을  수  있 다.  정변으로  정권을  잠은  태조  왕건 
은  안으로는  궁예 왕의  잔존  세력  내지는  자신의  즉위를  반대 하는  세력들의  반 
발을  수습 해야  했다  밖으로는  각지의  호족들에게  사신을  보내  선물을  넉 넉 하게 
주고  겸손 한  말로써  그들의  이탈을  막아야  했다  이런  노력  끝에  최대의  적국이 
라고  할  수  있는  후백제와도  일시적이나마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송 악의  호족  출신으로， 궁예 왕  밑에서  장군,  재상  노릇을  한  태 
조  왕건은  무엇보다  국왕으로 서의  권위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이것이  고려가 
신라와의  관계  개선을  위 해  나섰던  배경 이었을  것이다. 

한편,  경 명왕도  신생  고려의  태조  왕건과  우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다  우선  신라로서는  최대의  위협이  되었던  궁예 왕의  몰락은  환영 할만 
한  일이었다  한편,  신라의  권위를  필요로  하였던  태조  왕건은  신라  왕실의  권위 
를  존중 하는  태도를  취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신라는  고려와  후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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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호  관계를  막아야  했다  견훤 왕은  918 년  8 월  일 길 찬  민 합 을  보내 

태조  왕건의  즉위를  축하 하였다.  태조  왕건은  민 합을  후한  예로  대접하고  돌려 
보냈다  즉위  초  태조  왕건으로 서는  견훤 왕의  사신  파견을  환영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이에  신라로서는  두  나라의  친선  관계를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라가  고려와의  통교를  추진 하였던  배경은  이상과  같이  추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라가  고려와  우호  관계를  맺음 2 로써  고려는  더  이상  반란세력이  세 
운  국가가  아니라  신라로부터  인정 받은  정식  국가가  되었다  신라의  위상은  추락 
한  반면  고려의  위상은  크게  을라 갔다  두  나라가  우호  관계를  맺은  직후인  920 년 
(경 명왕  4)  2 월  강주® H (진주)  장군  윤웅해 f 이  고려에  귀부 한  이래  경상도  일대 
호족들의  고려  귀부가  줄을  이었다  즉  922 년 (경 명왕  6)  정월에  하지 성 下枝 城 (안동 
풍 산)  장군  원 봉 균 達과  명주 操뺘 강릉)  장군  순식 이  태조  왕건에게  귀부 하였다 
(원 봉의  귀순이  6 월이었다는  설도  있음).  진보성 «« (의성)  장군  홍# ■(혹은  供 
術) 도  이  때  귀부 하였다  그는  922 년  11 월에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항복을  청하였 
고， 이듬해  11 월에는  아들  왕립려: 을  보내  갑옷  30 벌을  고려에  바쳤다고도  전 한 
다  923 년 (경 명왕  7)  7 월 (혹은  8 월) 에는  경산부 刺 術 的 주)  장군  양 문호 文  등이  고 
려에  귀부 하였다  이제  신라는  더욱  고려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경 명왕은  924 년 肉 명왕  8)  8 월에  죽었다  이에  태조  왕건은  사신을  보내  조 
문하였다  경 명왕을  이어  즉위 한  경애 왕은  곧  태조  왕건에게  사신을  파견 하였 
다  조문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의  우의를  다짐 하였을  것이다  925 
년 肉 애 왕  2)  10 월에  고울 부 高 變 府 (영천)  장군  능 문 能 호이  태조  왕건에게  귀부 하 
였다  태조  왕건은  그  휘하의  시랑  배근 S 近과  대감  명재 0 射;  상술 « 述,  궁 식 弓 式 
등은  머물게  하고,  능 문은  타일러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고울 부가  신 
라의  왕도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해서  신라  왕실을  배려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 
다  하지만， 그보다는  고려가  신라  왕 경을  감시하면서  그  사정을  알  수  있는  전 
진  기지를  확보하였다는  점에  더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925 년 (경애 왕  2)  W 월  고려와  후백제는  인질을  교환하고  휴전 하였다  그  해 
11 월  경애 왕은  태조  왕건에게  사신을  보내  화친의  불가함을  전했다  그런데  이 
때의  휴전은  고려가  군사적  열세를  모면하기  위 해  먼저  제의 하였던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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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휴전은  당분간  유지되었다  926 년 (경애 왕  3)  4 월에  후백제의  인질이  갑자 
기  죽었다  견훤 왕은  고려가  고의적으로  인질을  살해 한  것으로  판단하고， 군대 
를  웅진 ■»( 공주) 까지  보냈다.  태조  왕건은  여러  성에  명령하기를  성벽을  견고 
히  하고  나가  싸 우지  말라고  하였다  이때에도  경애 왕은  사신을  파견 하여  태 
조  왕건에게  후백제를  공격 할  것을  종용 하였다  이에  대해  태조  왕건은  때를 
기다 릴  뿐이라고  유보적인  답변만  하였다  아직  후백제 군의  공격을  당 해내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였을  것이다  경애 왕은  고려를  충동 해  후백제를  칠  것을  계 
획 하였지만， 고려의  군사적  열세로  인해  그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927 년 (경애 왕  4)  정월  태조  왕건은  군대를  이끌고  후백제가  차지하였던  용주 
■1( 예천  용궁) 를  쳤다  이때  경애 왕은  군대를  보내  그를  도왔다  신라에서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을  파견 하였는지  모르 지만,  고려-신라군의  연합  작전이라 
는  상징적  의미는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경애 왕의  후백제에  대한  일련의 
적대  정책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는  견훤 왕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였던  것으 
로  보 인다  견훤 왕이  금성을  침공 하였던  배경의  하나는  이에서  찾을  수  있다 

927 년 (경애 왕  4)  9 월에  견훤 왕이  고울 부를  습격하고  금성  근처까지  이르렀다 
경애 왕은  연식 座 S 을  태조  왕건에게  보내  구원을  요청 하였다  태조  왕건은  시중 탄 
中  공 훤&管  등으로  하여금  정예  병사  1 만을  거느 리고  가서  구원 하도록  하였다  하 
지만， 견훤 왕은  구원병이  아직  이르지  못 한  틈을  타  11 월  갑자기  왕 경을  공격 해 
점령하였다  왕비와  후궁들， 종 척들과  함께  포석정에  행차 했던  경애 왕은  황급히 
몸을  숨 겼지 만,  결국  후백제 군에게  붙잡혔 다  견훤 왕은  경애 왕으로  하여금  스스 
로  목숨을  끊게  한  뒤  김 부 金® 를  경순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고위  귀족들을  인 
질로  잡고  각종  보물을  약탈 해  돌아 갔다  태조  왕건은  사절을  파견 해  경애 왕의 
죽음을  조문 하였다  또  직접  정예  기병  5 천을  이끌고  팔 공산  동화 사 ■華-  인근에 
서  후백제 군과  싸웠으나  크게  패 하였다  태조  왕건은  심복  장군들을  잃은  채  구 
사일 생 하였다  이로써  신라는  왕 경조 차  수호 할  힘을  갖지  못하였음을  천하에  드 
러 내고  말았다 

견훤 왕은  금성을  습격하고  돌아 간  지  얼마  되지  않은  12 월에  태조  왕건에 
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 존왕尊 I” 의  의리를  중시하였으며  종묘와  사직을  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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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주 포석정 


려  왕 경에  들어갔지 만,  “ 간신은  도망하고， 왕이  돌아가시는  변’ 을  당하였다고 
금성  침공에  대해  강변 하였다  이에  대해  태조  왕건도  자신이  “ 조정을  구원 하 
고  국가의  위태로움을  붙들어  일으 키려고  한다” 고  하여  역시  신라에  대한  “존 
왕” 의  의리를  내세웠다  비록  이것이  외교문서에  나오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문 투라 고  하더라도  신라에  대한  궁예 왕의  적대적  태도와는  매우  다르 다.  당시 
신라의  군사적  지위는  보 잘  것이  없었지만  상징적  지위는  높 아서  견훤 왕과  태 
조  왕건이  종주국으로  대접 하였던  것이다 

한편， 견훤 왕의  금성  습격과  관련 하여  박씨  왕실에  대해  불만을  품은  김씨 
왕족들아  고려와  동맹 하여  후백제를  적대시 하였던  박씨  왕실에  불만을  가진 
견훤 왕을  끌어 들여  경애 왕을  제거 하였으리라는  추론도  있 다.  즉  견훤 왕은  김 
씨  진골 세력의  묵인  내지는  내응에  힘 입어  금성을  습격 할  수  있었고,  김 부를 
왕으로  옹립 한  것은  이들의  희망  내지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 고  보는  것이다. 


경순 왕의  ^려  귀부 

경순 왕은  927 년 (경순 왕  원년)  11 월  경애 왕의  장례를  치렀고,  태조  왕건은 
사신을  보내  조문 하였다.  이후에도  후백제와  고려의  격돌은  계속되었는데， 후 
백제가  먼저  기선을  잡았다 

927 년  12 월에  견훤 왕은  대목 군서 ■(칠곡군  약 목면) 에  침입 하여  쌓아놓 은 
곡식을  불 태웠다  928 년 (경순 왕  2)  정월에는  고려의  장수  김 상 金 相이  초 팔성 후 A 
했 (합천군  초계면) 에서  후백제  장수  흥 종 興 춤과  싸 우다가  전사 하였다  5 월에는 
강주 장군 ■，!■?  유문 有* 이  견훤 왕에게  귀부 하였다.  8 월에는  견훤 왕이  장군 
관혼 에게  명 하여  양산 ■(충북  영동) 에  성을  쌓았 는데,  태조  왕건의  명을 
받은  명지 성 삶 § 城 (포천)  장군  왕 충 또 忠의  공격으로  퇴각 하였다  그러자  견훤 왕 
은  대야 성으로  물러나  주둔 하면서  군사를  보내  대목 군의  곡식을  빼 앗아 갔 다. 
10 월에는  후백제 군이  무곡성 武 谷 M 料치  미상) 을  공격 하여  함락 하였다.  11 월에 
는  견훤 왕이  정 병을  선발 하여  오어 곡성 볼보 谷 城 (위치  미상) 을  공격 하여  함락 하 
였다  929 년 (경순 왕  3) 에도  후백제의  공세는  계속되었다.  7 월에  견훤 왕이  의성 
부성 (의성군) 을  치니  장군  홍 술 3 ■이  나가  싸 우다가  전사 하였다  이어 
순주 _’1 (안동시  풍 산면) 의  장군  원 봉 교 이  견훤 왕에게  항복 하였다.  10 월에는 
견훤 왕이  가은 현 M ■(문경시  가은 면) 을  공격 했으나  함락 시키지는  못 하였다 

수세에  몰리던  고려는  930 년 (경순 왕  4)  정월  태조  왕건이  고창군 古 ■郡 (안 
동)  병산 _ 에서  견훤 왕을  크게  무찌르 면서  승기를  잠았다  2 월  태조  왕건이 
승리를  알려 오자  경순 왕은  사신을  보내  서로  만나기를  청 하였다  이미  안동과 
청송  일대의  수십  군현이  태조  왕건에게  귀부 하는  등  형세가  고려에  크게  유리 
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명주에서  흥례부 (울산) 에  이르기까지  110 여  성 
이  태조  왕건에게  귀부 하였던  것도  이  해의  일이었다. 

931 년 (경순 왕  5)  2 월에  태조  왕건은  50 여  명의  기병을  거느 리고  경기 ■에 
와서  경순 왕을  만나기를  청 하였다  수행 한  병력을  최소화하고  입경의  허락을  요청 
하는  등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었지만,  양자의  우열은  분명 한  것이었다  경순 왕은 
백관 百官을  이끌고  교외에서  태조  왕건을  맞이 하였다  태조  왕건은  왕 경에서  2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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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머물렀다  이때  경순 왕과  태조  왕건은  신라의  운명에  관련 한  여러  가지  일들 
을  협상 하였을  것이다  개경으로  돌아 온  태조  왕?! 은  931 년 (경순 왕  5)  8 월  경순 왕 
에게  채색  비단과  안장  얹은  말을  보내고,  여러  신료와  장사 ■: 에게  베와  비단을 
하사 하였다  또  백성들에게는  차와  복 두 ■!,  숭니 ■에게는  차와  향을  나 누어  주 
었다  태조  왕건은  왕 경의  민심이  자신에게  유리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으로  태조  왕건은  왕 경의  동태에  대한  군사적  감시  내지는  압박도  늦 
추지  않았 다.  그는  일 어진 ■鎭을  왕 경에서  가까운  포항  신 광면 에  설치하고， 이 
미  930 년  2 월  그  곳에  행차 하였다.  왕 경을  방문 한  후에도  대광 大 ■  능 장 能 호  등 
으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경주  인근에  주둔 하도록  하였다  한편,  933 년 (경순 
왕  刀  후백제  군대가  혜 산성 ■賊 (경주  부근) 과  아 불진 阿 弗 ■(경주  부근)  등에 
서  활동하자  대광  유 금 필 해을  보내  그들이  왕 경을  침공 하는  것을  사전에 
막도록  하였다  유 금 필은  사탄 ■(경산  하양) 에서  후백제의  통 군 統 軍  신검?1 ᅵ해 
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 치고  입경 하였다.  이  때  금성의  주민들이  성  밖에  나와 
“ 대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육 과  같이  무참히  죽었을  것입니다” 고  하면서 
울었다고  한다.  후백제가  다시  왕 경을  침공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 하였 
던  모양이다  유 금 필은  7 일  동안  금성에  머물렀다  그는  돌아가 는  길에  신검의 
군대를  크게  무찔렀고， 이에  위급 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934 년 (경순 왕  8)  9 월에  고려는  운주 通1 +1 (홍성)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후 백 
제에  대해  확실 한  우위를  차지 하였다  견훤 왕이  갑사-士  5 천을  이끌고  직접  출 
전하였는데， 유 금 필이  선봉이  되어  3 천명  넘는  후백제  장병들을  죽이 거나  사로 
잠았다  웅진  이북의  30 여  성은  이  소문을  듣고  고려에  귀부 하였다 

한편  후백제  내부에는  왕위  계승을  둘러 싸고  큰  변동이  발생 했 다.  견훤 왕 
은  아내를  많이  얻어  아들이  10 여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넷째  아들  금강 
을  특히  아껴서  그에게  왕위를  전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큰  아들  신검# 해과 
그의  동생  양 검 효 劍， 용 검 ■해  등이  반발 하였다.  935 년 (경순 왕  幻  3 월  신검  등은 
정변을  일으켜  견훤 왕을  금산 사 金 ■(김제) 에  유폐 했 다.  그러나  견훤 왕은  그 
해  6 월  일행을  이끌고  나주를  거쳐  고려에  망명 하였다  형세는  완연히  고려로 
기울었고， 견훤 왕 마저  고려에  의탁 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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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순 왕은  9 년 (935)  10 월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고려에  항복 할  것을  논의 하 
였다  신하들의  의논은  찬성과  반대로  갈렸 지만  왕은  시랑 侍®  김 봉 휴金封 »로 
하여금  항복의  뜻을  밝힌  편지를  태조  왕건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항복을  반대 
하였던  왕자는  왕에게  하직하고  바로  개골산 발 t 비 (금강산) 에  들어 가  바위에  기 
대어  집으로  삼고， 삼베옷을  입고  풀을  먹으며  일생을  마쳤다고  한다.  그가  유 
명 한  마의태자 麻 쇼 太子이 다.  11 월  경순 왕은  백관을  거느 리고  왕 경을  출발 하였는 
데,  그  행차는  30 여  리에  걸쳐  이어 졌다  태조  왕건은  교외에서  경순 왕을  맞이 
하여  위로하고  좋은  집을  주었으며， 장녀  낙랑공주 ■公主를  시집 보냈다.  12 월 
에는  김 부를  정승 공 3 系요 (혹은  政 S 公) 으로  봉하고,  봉록 傳 S  1 천  석을  주었다. 
금성을  경주 ■라고  김 부의  식 읍 으로  삼았다  이로써  천년  신라는  막을  내 
리고  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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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에서 

고려로 


쇠망의  여러  원인 

신라의  멸망과  고려의  성립을  고대에서  중세로 의  전환으로  보는  견해가  유 
력 하다  이  점  로마제국의  멸망과  중세의  개시라는  서양^의  전개와  유사 한  점 
이  있다  이에  착 목하여,  로마제국의  쇠망  원인에  대한  제  견해를  참조 하면서 
천년왕국  신라의  쇠망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제  신라의  쇠망  원인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사상적， 국제적  측면 
에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 하던  화백회의는  통일  이후에도  존속 하였다  그런데 
중대의  화백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 하는  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을  잃었 다.  이에 
비 해  국왕의  직속기관으로  출발 해  국왕과  제관 부를  연결 하는  역할을  하였던 
집사 부가  중시되었다.  그  장관인  중시 (시중) 는  왕권의  안전판  역할을  하였다 
왕권은  강화되었고， 권력은  무열 왕 계  근친 왕족들에  의 해  독점되어  갔 다.  여기 
에서  소외된  진골 귀족들의  반발은  어쩌면  당연 한  것이었다. 

하대가  개막 되었지만,  이번에는  원성 왕 계  근친 왕족들이  권력을  독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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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진골 귀족들의  분열과  상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헌 덕 왕  때에는  무열 왕 계 
인  김 헌 창이  원성 왕 계의  독주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 으켰다  그는  신라를  부정 
하고  새로 운  나라의  건설을  표방 하였는데,  난은  전국을  강타 하였다.  흥덕 왕이 
죽은  후에는  2 년  남짓 한  동안  치열 한  왕위쟁탈전이  벌어 졌 다.  이  때  유력 한  왕 
위계 승자  김 균 정과  희강왕  민 애 왕이  희생되었다  이들은  모두  원성 왕의  자손들 
이었다  분지 빼 된  왕실  각  가계의  장 « 들이  왕권을  놓고  다투었던  것이다 
이렇게  진골 귀족들이  왕위를  놓고  다 투는  동안  중앙정부의  지방 지배력은  약 
화 되었다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잦았고,  이로  인해  자주  흉년이  들었다  하지 
만,  중앙정부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웅 할  능력을  잃어갔 다  기근이  들면  대규모 
유민이  발생 하였다  농민들은  때로  도적이  되어  질서를  어지 럽혔다  한편으로는 
호족이 라고  불리는  지방세력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통일 기  신라는  지방을  9 주 
5 소경으로  편제하고， 군현을  두어  지방  지배를  강화 하였다  신라  촌락 문서에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는  각  촌의  상황을  상당히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지방에  대한  지배권은  호족들에 게로  넘어갔 다  멸망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농민봉기와  호족의  대두는  진골 귀족들의  분열과  상쟁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경 덕 왕  때  부활 한  녹 읍은  진골 귀족들의  중요 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그들 
은  이에  더 하여  조상  전래의  사유지를  갖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장을 
소유하기도  하였다  진골 귀족들은  이를  기반으로  매매,  겸병  등의  방법으로  대 
토지소유자가  되었다  한편  사원도  왕실과  진골 귀족 들로부터  토지를  기증 받거 
나  매입,  겸병을  통 해  소유  토지를  늘려 갔 다.  이들의  농장은  합법적으로  혹은 
비합법적으로  면세의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보 인다  반면  토지를  잃은  농민들 
은  몰락 하게  되었다  진골 귀족들이 나  사원이  부담 해야  할  세금이나  유망 해버 
린  농민들의  세금은  남아  있는  농민들에게  전가 되었을  것이다. 

신라의  농민들은  삼국  간의  전쟁  등을  통 해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 했다  또 
흉년과  기근도  그들의  생계를  위협 하였다  통일 기  지방  농민들의  상황을  구체적 
으로  담은  촌락 문서와  관련 하여,  그것이  작성된  시기， 해당  촌락의  성격  등  연 
구자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 한  점들이  적지  않다  다만  이들  촌락이  영락  ■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촌락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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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家; 3 는  상상  |  I  에서  하하〒 T 에  이르기까지  9 등급으로  나 누었다  그런데  최고 
등급의  가호는  중하 연 f1  奸 ■이었고,  그  수도  적다  반면에  최하 인  하하 연이  가장 
많다  또  도망 하거나  유리 한  가호들이  있 으며， 인구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 인다 
정 T 의  수가  정녀 T 요의  수 보다  훨씬  적은데， 이는  역® 을  피해  유망 하려는  경향 
과  관련이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열악 한  상황이  결국  889 년  즉  진성여왕  3 년  농 
민들이  전국적으로  봉기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으로  파악 할  수  있다 

834 년 (흥덕 왕  9)  흥덕 왕은  귀족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던  사치풍조를  규 
제하기  위 해서  교서를  반포 하였다  이를  보면  타슈켄트와  아 랄 해  지방에서  나 
오는  보석인  슬슬 S®， 양모를  주성분으로  한  페르시아 산  고급  모직물,  캄 보디 
아산 인  비취 모 ■學 毛,  보르네오， 자바 산  대모， ■， 자바,  수마트라 산의  향내  나 
는  자단 MS  등  외래  사치품의  이름이  다수  열거 되어  있 다.  하대  진골 귀족들의 
사치 스러운  생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소위  금입택 이다  가령  일 
본사의  경우  놀랄  만 한  사치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  되는  무로 마치화  막부 
시대의  건물은  고작  작은  누각에  금박 金®  혹은  은박 a ■을  입힌  데  불과 했 다. 
이에  비 해  금 입택은  창경궁를 ■용  내  연경 당 M 慶 堂  정도의  큰  건물에  금박으로 
장식 한  것이었다  이 러한  금 입택이  왕 경  안에  39 개  이상이나  존재 했다 

9 세기  왕 경  귀족들의  사치  풍조,  퇴폐적  풍조에  대해,  이를  ‘ 병든  도시문화’ 
로  규정 하면서， 이것이  ‘ 건강 한  농촌’ 에  의 하여  필연적으로  멸망될  것이라고  본 
견해가  주목된다  왕 경의  번영이라는  것은  곧  지방  농민들의  희생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889 년  농민봉기는  이에  대한  지방농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 
이며,  이를  타도하기  위 한  것이었다고  해석 할  여지가  있다 

골품 제는  기본적으로  왕 경인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 해  고안된  장치였다.  중 
앙  정부에서  주 예와  소경 신 京에  진골 귀족을  비롯 하여  왕 경의  지배층을  정책적 
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점차  정치적  출세의  면에서  일정 한  한 
계를  감수 하게  되었을  것이다  통일신라의  5 소경  중  금관 소경을  제외하고는,  마 
치  왕 경을  옹위 하는  것처럼， 원신라  지역의  외곽에  위치 하였다는  점도  상기 할 
필요가  있 다.  한편  지방의  유력자들 에게는  왕 경의  귀족에게  주는  경위； 通와 는 
별개로  외 위 써4 를  주었다.  통일전쟁을  거치면서 는  그들에게도  경위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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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골품 귀족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 
은  중앙정부의  관리로  출세 할  수  있는  길이  막 혀  있었다  촌 주들은  4,  5 두 품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을  뿐이다 

신라  말  전국  각지에서는  지방세력가들이  대두 하였다  호족이 라고  불리는 
이들은  중앙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태세를  취하였다  900 년  견훤은  백제의  복 
수를  내세우면서  건국 하였다  9 이년  궁예는  고구려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건국 하였다  왕건이  918 년  정변으로  정권을  잠은  후에  태봉의  국호를  고려로 
바 꾼  것도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 한  것이었다  이들은  백제,  고구려  유민들의  호 
응을  예상하고  건국 하였다  호족들  중에는  신라에  등을  돌리고,  후백제나  고려 
에  귀부 하는  경우가  많았 다.  지방  할거주의를  극복 하지  못하였던  것은  왕 경  중 
심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대에  하층민들  사이에는  염세적이고,  현실도피 적인  성향이  강 한  아미 타 
정토신앙이  크게  유행 하였다  현실도피는  현실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는  것이 
지만,  현실을  개혁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아미 타 정토신앙은  오히려  중 
대  신라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일정 하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이 
에  비 해  신라  하대에는  당시를  말세로  여기는  생각이  퍼져  있었고,  농민들은 
미륵의  하 생을  대망 하였던  것으로  보 인다  궁예 왕이  미륵불을  자칭 하였던  것 
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 온  것이다  그런데  미륵불은  이  세상에  나 타나 서  이상 세 
계를  실현 하는  부처이다.  따라서  미륵 하 생신 앙은  현실에  대한  개혁과  연관될 
소지가  크다.  말세의 식의  심화와  미륵 하 생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신라  말  농민 
들을  봉기로  이끈  배경  중  하나였다고  본다 

한편  중대  이래  왕실과  진골 귀족들은  화엄종을  크게  존 승하였다.  하대에 
들어서 는  선종이  수용되어  점차  영향력을  강화 하였다  선사들은  처음에는  왕 
실의  후원을  받는  등  왕실과  밀접 한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점차  왕실 보다는 
지방의  호족들과  결합 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종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중앙 
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태세를  취하며,  할거 하였던  호족들의  구미에  맞는  것이 
었다  반란  국가인  후백제나  고려  왕실의  후원을  받는  예도  늘어 났다  선사들 
에  의 해  크게  유행하였던  풍수지리설도  호족 들로부터  환영을  받았 다.  호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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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를  이용 해  자신들의  존재를  합리화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왕 경  중심의  국 
토관은  깨어 질  수  밖에  없었다 

신라의  흥망은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과  무관 하지  않았 다.  중국을  통일 한 
수당 _t 은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추구 하였다  그것이  삼국  간의  상쟁과  맞 
물려  결국  통일신라와  발해의  성립으로  귀결 되었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다이 
카 大化  개신과  다이 호 大*  율령으로  상징되는  고대  천황 제  국가가  성립 하였다 
신라의  멸망은  당과  발해의  멸망  일본에  있 어서  천황  친정» 의  종언과  후 
지와 라 勝®  가문에  의 한  소위  셋 칸 極！  정치의  대두  등  동아시아  왕조의  변동과 
시기적으로  맞 물려  있 다.  한국  역대  왕조  존속의  한  요인으로서  중국에  대한 
조공 제도를  들고  있는  견해가  유력 하다  당의  쇠망은  필연적으로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던  신라  국왕의  지위를  약화 시 키는  작용을  했다 

755 년부터  안 사행 i 의  난이  일어나  약  9 년  동안  당을  뒤흔들었다.  변경에 만 
설치되었던  절도사 제가  전국에  확산되고,  이들이  점차  자립 하여  중앙권력에 
도전 하게  되었다  875 년에는  황소 黃 集의  난이  일어나  884 년까지  계속되었다  황 
소의  난은  당  멸망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 하였다  선후의  차이는  있 지만， 이러 
한  현상은  신라  말의  농민봉기와  호족의  대두와  맞 물리는  점이  있다  신라가 
당의  정세  변화에  동조 _  혹은  연동 하는  듯 한  현상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신라  말  고려  초는  중국의  당 말 唐 티  오 대 代의  혼란과  송의  통일과  대 
응 한다  조금  시간적으로  뒤지지만  일본에서는  카 마쿠라 막부가  등장 하여 
중세가  시작되었다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한,  중  일  삼국의  사정을  비교 해  본 
다면  신라의  쇠망과  고려의  성립이  갖는  동아시아 사적  의의에  대해  어떤  단서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사회^ 동의  의의 

19 的 년대  이래  나 온  대부분의  개설서들은  신라  말까지를  고대,  고려시대를 
중세로  간주 하였다  이러한  구분이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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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의  원근과  왕조의  교체를  고려 한  편의적인  구분이었다.  그런데  삼국 통 
일  이후  왕조  교체는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의  단  두  차례  밖에 
없었다.  또  왕조의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일단  왕조가  바뀌 면,  그에  따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거의  전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  점에서는  위의  시 
대구 분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닌다는  지적이  있 다. 

신라  말  고려  초의  총체적  사회변동을  중시 하여  이  시기를  고대와  중세의 
분기로  보기도  하였다  이  견해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친족 집단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어  지배세력  편성의  중추적  구실을  하였던  혈 
연 관계망이  무 너졌다  하대  진골 귀족들의  상쟁을  틈 타  호족들이  성장하였으며， 
이들의  기반이  되었던  농민은  고대  예민 적 ■强]  성격에서  벗어 나게  되었다.  또 
6 두 품을  비롯 한  중간세력이  유교정치 이념을  내세 우고,  교종에  대한  중세적  지 
성으로서 의  선종을  창시 하였다  골품제도를  주축으로  하는  지배체제 와는  그 
조직  원리상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과거 제가  실시되었고,  당송 ■농의  제도를  모 
방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사회경제사 적인  관점에서  신라  말  고려  초를  고대와  중세의  분기로  보는  견 
해들도  있 다.  우선  농민에  대한  수취  기준의  변화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통일신라의  수취는  인정 사 과  7} ■호 敎3 를  중심으로  한  인신 지배적인  수 
취  방식이었다고  한다  이에  비 해  고려  때에는  전결 結을  단위로  한  수조 권 적 
지배가  행 해 졌으며,  이로써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수취  방식으로  전환 하였다는 
것이다  친족 집단의  변화에  착 목하 기도  하였다  신라  말  고려  초를  거치면서  조 
상을  기준으로  하는  집단적인  친족관계가  해체되면서  약화  소멸되었다고  한다 
반면  개인 (자기)  기준의  친족관계가  확대  발달되고,  비 혈연적  요소의  비중이  커 
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을  통합  유지하는  공동체적  질서를 
중세사회의  보편적  특성으로  간주하고,  호족들과  그  후신인  향리들이  주도 한 
향도 공동체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신라  말  고려  초를  고대， 중세의  분기로  보기도  하였 
다  이는  고도로  조직화된  정치체제가  몰락  혹은  약화된  뒤  그것을  회생 시 키 
려는  정치현상이  봉건제도 라는  이론을  전제로  한다  고려가  전국에  산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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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족세력을  망라 하여  신라  말기  이래  혼란해진  사회질서를  바로  잠은  사실은 
대제국  붕괴  후  그  주변부에서  일어나 는  정치적  회복운동이  봉건제의  발생이 
라는  쿨본  (Rushton  Coulbon)  의  가설과  일치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달리  사회적  지배세력 (혹은  주도세력) 의  변화를  기 
준으로  신라  말  고려  초의  시대적  성격을  규정 하는  견해도  있 다.  즉  이  시대를 
호족의  시대라고  파악하고,  앞 선  신라  중대의  전제왕권의  시대,  뒤이 은  고려  전 
기의  문벌귀족 사회와  구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구분된  각  시대의  계기 
성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 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구 
분은  사회세력으로 서의  인간집단을  중심으로  하면서,  특정  시대의  사회  구성 
이라든가  정치기구나  경제조직의  운영의  실제， 사상적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 다. 

신라사회를  규정 하는  원리는  골품 제였다  골품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으로 
누 릴  수  있는  특권에  차등이  있었다  정치적  출세와  관련 하여  본다면  신분에 
따라  차지 할  수  있는  관등의  상한선이  정해 져  있었다  관등에  따라  맡을  수  있 
는  관직이  결정되기  마련이므로  결국  정부의  중요  관 부의  장관 ♦이나  장군과 
갈은  군대의  고위  지휘관은  진골  출신만이  말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하대에 
들어  이를  비판 하거나  개혁안을  제시하였던  6 두 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망 할  때까지  골품 제를  고수 하였던  신라에서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그런데,  골품 제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왕 경인 主 京人을  대 
상으로  한  것이었다는  데에  있었다  지방  유력자들은  골품을  지니지  못하였고, 
따라서  정치적  출세가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대에  들어  호족이 라고  불리는  지방  유력자들이  대두 하였다.  호족들은  형 
세에  따라  신라에  충성 하기도  하고， 후백제나  고려에  속하기도  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새로 운  통일  왕조  고려의  지배세력으로서  개경에  거주 하는  왕 경인이 
되었다  고려  전기의  지배세력은  흔히  문벌귀족 이라고  하는데,  그들  대부분은 
호족  출신이었다  비록  신라의  왕족,  귀족  가문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들 
도  지방인 이었다.  문벌귀족들은  원출 신지를  본관으로  칭 하면서  자신의  가문을 
드러내는  한편  다른  가문과  구별 하였다  그들은  여러  지방  출신의,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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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칭 하는  이른바  이성 귀족 副4 貫 族들로  이루어 졌 다.  이  점  왕 경  출신의  왕족 
을  중심으로  한  진골 귀족만이  지배권을  오로지 하였던  신라와 는  크게  달랐다. 

고려  정부는  중앙집권화를  추구 하면서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 시 키려고  하 
였다  983 년 的 종  2)  12 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 직 ■을  개편 한  것이  그  시 
작이었다  그  후  호족들은  지방관을  보좌 하여  지방행정의  말단을  담당 하는 
향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위상은  신라  촌 주의  그것과는  달랐다.  고려시대 
에  모든  행정  단위에  지방관을  파견 한  것은  아니었다. 『고려사』 지리지를  보면 
지방관이  파견된  곳이  146 곳인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이  무려  374 곳에  달 한다 
신라와  비교 해 보면  고려시대  중앙집권화의  정도가  현저히  약 하였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 군현 ■■에서는  향리들이  사실상  수령의  역할을  하였다  그 
들은  호족의  후신으로서  지방의  지배자로서의  면모를  상당  부분  유지 하였던 
것이다 

고려  사회도  신라  사회와  마찬가지로  신분제  사회였다  그러므로  신분과  그 
에  따른  직역도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향리들은  지방에서의  지위 
를  토대로  과거를  통 해서  중앙의  귀족이  될  수  있었다  중앙  정부에서  이를  적 
극  유도하기도  하였다  또  선군 選 車을  통 해  군인이  되었다가  무신으로  출세 하 
는  경우도  있었고,  군사적  공로를  세워  출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지방의  유 
력자가  중앙의  귀족으로  진출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었던  것은  양자가  모 
두  호족  출신이라는  공통성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여 겨지 는데,  이  점도  신라와 
는  크게  달랐다 

신라  하대에  지방에서  대두 한  호족세력은  골품 제와  그  정점에서  가장  많은 
특권을  향유하고  있던  왕 경의  진골 귀족세력을  무 너뜨렸 다.  그들  중  일부는  새 
왕조  고려의  새로 운  지배세력이  되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호족의  후신 이었던 
향리들은  지방  지배자로서의  면모를  유지 하였으며,  또  다양 한  방법으로  지배 
세력에  합류 하였다  특히  고려  후기에  등장 한  향리  출신  사대부들은  조선  왕조 
개창에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지배세력의  확대라는  측면 
에서  신라  말  호족의  대두가  갖는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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